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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지금 이 세상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폭풍우, 지진, 쓰나미 등 자연재해는 세계의 넓은 지역을 황폐화시키고 있으며 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낳고 있고 재산의 손실과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가와 이데올로기와 민족 간에는 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양상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해결은 어려워지고 있다. 심지어 가장 부유한 나라들에서도 경제적인 침체가 심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세계 도처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한다. 도덕성의 저하와 결여는 범죄의 증가와 사회적 타락의 근원이 되고 있다. 바야흐로 이제 인류는 범지구적인 멸망으로 진입하고 있는가? 본서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 일어난 사건들의 윤곽을 보여 주며 세상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 준다. 이를 통해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악의 모습들의 근본 원인을 보여 주는데 그것은 곧 사탄과 그리스도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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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문  3 

			

		

	
		
			
				서 진행되고 있는 대쟁투이다. 지구 역사를 통틀어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왜곡시켜 왔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시험”하고 있으며 특히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못 드러냈을 뿐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다. 이 양상은 온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다. 본서는 신약 성경이 마치는 지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성경 시대 이래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보여 준다. 오늘 이 지점까지 인류는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어떤 사건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가? 비록 고통의 날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너머에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미래가 다가오고 있음을 이 책은 보여 주고 있다.  본서는 각 시대의 대쟁투를 편집하여 개편한 것이다. 이 책은 원래의 책에 담긴 모든 장을 포함하되 내용을 간략하게 담은 것이다. 

				본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독자들에게 더 친숙한 낱말과 표현과 문장 구조들로 꾸몄다. 엘렌 G. 화잇의 글뿐 아니라 그녀가 다른 자료들에서 인용한 글들도 독자가 읽기 쉽도록 현대어로 바꾸었다. 때로 원문에는 축약하여 표현한 부분들을 전문을 되살려서 나타내기도 하였다. 엘렌 화잇이 주로 사용한 성경은 킹 제임스 번역본이다. 엘렌 화잇의 글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도 이 책을 통해 그녀의 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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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흥미를 갖고 이 책의 원문도 관심을 갖고 읽게 되길 바란다.  이 책은 성경의 예언에 대한 통찰을 보여 주며 이미 성취된 성경의 중요한 예언들을 부각시키고 이제 곧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을 펼쳐 보여 준다. 과거와 현재, 미래의 사건들을 커다란 그물망으로 연결시켜 나타냄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과거 역사의 의미와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한 목적들을 분명히 알게 해 준다.

				엘렌 화잇은 각 시대의 대쟁투 시리즈 5권을 썼다. 여기에는 하늘에서 시작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투쟁, 성경 시대의 주요한 사건들 그리고 성경 시대 이후로부터 대쟁투의 종말 시대까지를 담고 있다. 본서는 이 다섯 권의 책 중 마지막 책을 축약하고 개역한 것이다. 대쟁투 총서와 이 책들에 담긴 성경의 진리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으로써 독자들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오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엘렌 G. 화잇 유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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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서문

				미래의 베일을 열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은 창조주와 간격 없는 교제를 하였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자 인류는 그 고귀한 특권을 잃어버렸다. 그렇지만 구속의 경륜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사람들과 소통하셨고, 하늘의 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종들에게 주어진 계시(啓示)를 통하여 이 세상에 전달되었다. 곧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게 되었다(벧후 1:21). 

				인류 역사 최초의 이천오백 년 동안에는 기록된 계시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고, 그것이 아버지에게서 자식에게로 대를 이어 전해졌다. 말씀이 기록되는 일은 모세의 시대에 시작되었다. 그때에 영감으로 주어진 계시가 영감받은 책을 이루게 되었다. 이 사업은 창조와 율법의 역사를 기록한 모세로부터 시작되어 복음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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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탁월한 진리를 기록한 요한에 이르기까지 일천육백 년의 긴 기간에 걸쳐 계속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을 그 저자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손을 통해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 각 권(各卷)의 다양한 문체는 그 기자들의 서로 다른 특성을 보여 준다. 계시된 진리는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딤후 3:16).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의 말로 표현되어 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의 종들의 정신과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다. 그분께서는 꿈과 이상과 표상과 상징을 주셨고, 진리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사상을 각각 인간의 말로 나타내었다. 

				성경은 신분과 직업, 지적·영적 소양이 크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각기 다른 시대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다루어진 주제의 성격은 물론이요 문체도 크게 다르다. 기자에 따라서 표현 방법이 서로 다르며 때로는 같은 진리라도 어떤 기자는 다른 기자보다 그것을 더욱 예리하게 표현한 경우가 있다. 그러므로 몇 사람의 기자가 어떤 문제를 각기 다른 관점과 관계에서 소개하는 경우 피상적이고 주의성이 없거나 편견을 가진 독자들에게는 서로 모순되거나 일치되지 않는 것같이 느껴질 수 있으나 밝은 통찰력을 가진 사려 깊고 경건한 연구자는 거기에 존재하고 있는 조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진리는 각 시대의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제시되었으며 다양한 측면에서 소개되었다. 어떤 기자는 한 주제의 특정한 부분에 더욱 강한 감동을 받고 자신의 체험과 이해와 인식에 기초하여 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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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를 이해한다. 또 다른 기자는 그와는 다른 측면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하여 각각 성령의 지도 아래 자기 마음에 가장 깊이 감명받은 바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각자의 견해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계시된 진리는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완전한 통일을 이루며 생애의 다양한 환경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기에 적합하게 된다. 

				하나님은 인간 대리자들을 통하여 진리를 세상에 전달하셨다. 그분은 친히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심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게 하셨다. 그분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지도하셨다. 보물이 비록 질그릇(인간)에 위탁되었을지라도 그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임에 틀림없다. 그 기별은 불완전한 인간의 말로 표현되었지만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증언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기별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보게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인간에게 위탁하셨다.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권위 있고 확실한 계시로 받아들여야 한다. 성경은 품성의 표준이요 교리의 계시자요 체험의 시금석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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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신 사실이 성령의 끊임없는 임재와 지도를 불필요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 구주께서 성령을 허락하신 것은 당신의 자녀들이 그 교훈을 잘 깨닫고 그 가르침을 실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므로 성령의 교훈이 성경과 반대될 수는 없다. 

				성령은 성경을 대신하여 주어지지 않았으며 또 그렇게 될 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교훈과 경험을 시험하기 위한 표준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 때문이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요일 4:1)라고 말한다. 또한 이사야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 8:20)라고 말한다. 

				성령의 빛을 받았노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오류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에 비난이 쏟아지곤 하였다. 그들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인상(印象)의 지배를 받는다. 그들을 지배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인상만을 맹종하는 일은 혼란과 기만과 파멸로 이끌 뿐이다. 그것은 오직 악마의 계획을 조장할 뿐이다. 성령의 봉사가 그리스도의 교회에 매우 중요하므로 사탄은 극단론자와 광신자들의 오류를 통하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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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리 주께서 친히 제공해 주신 이 능력의 근원을 소홀히 여기게 한다. 이것이 사탄의 계책 중 하나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며 복음 시대 동안에 계속하여 일을 하셨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각 시대 동안에 성령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계시 외에도 각 개인의 마음에 빛을 전하여 주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성경을 기록하는 일 이외에도 성령을 통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경고와 책망과 권면과 교훈을 받게 되었는지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다. 또한 성경은 그들이 전한 기별은 기록되지 않았으나 그 이름은 언급되어 있는 선지자들도 말해 주고 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이 완성된 후에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몽시키고 경고하고 위로하는 일을 계속하신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요 14:26; 16:13)라고 말씀하셨다. 이 약속은 사도 시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라고 보증하신다. 또한 바울은 성령의 은사와 선물이 교회에 주어진 것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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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엡 4:12~13)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였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엡 1:17, 19)라고 기도하였다. 바울은 신자들의 이해력을 계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깊은 뜻을 마음에 계시해 주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였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신 후 베드로는 백성에게 죄 사함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고 권면하였다. 그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행 2:38~39)라고 말하였다. 

				주께서는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날의 사건과 직접 관련하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셨다(욜 2:28). 이 예언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부분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 사업을 마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남으로써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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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과 악의 대쟁투는 세상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날로 치열해질 것이다. 사탄은 각 시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분노를 드러냈다. 이에 하나님은 악마의 세력에 대항하여 설 수 있을 만큼 당신의 백성을 강화시키고자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셨다. 그리스도의 사도들은 그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장차 올 모든 시대를 위하여 복음을 기록할 때 특별히 성령의 교훈을 받았다. 그런데 교회가 최후의 구원에 가까이 이를수록 사탄은 더욱 큰 능력으로 활동하게 된다.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 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계 12:12) 일한다. 그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살후 2:9)으로 일할 것이다. 한때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던 그 주동자는 육천 년 동안 기만과 파멸의 사업에 온 정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이 각 시대에 걸쳐 투쟁하는 동안에 얻은 악마적인 교묘함과 교활함 그리고 그동안에 닦은 모든 잔인성이 최후의 투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하는 일에 활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경고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 그리하여 주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벧후 3:14) 설 수 있도록 백성을 준비시켜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특별한 선물이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의 교회에 필요하다. 

				성령의 조명(照明)을 통하여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선악의 대쟁투의 전모가 본서의 저자에게 공개되었다. 생명의 왕이시며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리스도와 악의 왕이며 죄의 창시자이며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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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율법을 제일 먼저 범한 사탄과의 각 시대에 걸친 대쟁투의 상황이 때때로 내게 펼쳐졌다. 그리스도에 대한 사탄의 적개심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로 나타났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대한 증오심, 오류를 진리처럼 보이게 하는 것, 사람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대신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보다 오히려 피조물을 경배하게 하는 기만적 술책들이 과거 역사 속에 나타났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되게 나타내어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에 대한 왜곡된 관념을 가지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도리어 무서워하고 미워하게 하고자 애써 왔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도록 하고 그들이 그 율법의 요구에서 벗어난 것으로 여기도록 노력하였다. 사탄은 그의 기만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시종일관 핍박해 왔다. 이런 사실들은 부조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순교자들과 개혁자들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지막 대쟁투에서 사탄은 과거 여러 시대에 행하였던 것과 똑같은 술책을 쓰고, 같은 정신을 나타내고, 같은 목적으로 일할 것이다. 지금까지 있어 온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투쟁은 세상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무섭고 치열한 것이 될 것이다. 사탄의 속임수는 더욱 교활해지고, 그의 공격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할 것이다(막 13:22).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진리와 인류의 과거와 미래의 광경을 나의 마음에 보여 주셨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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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지시를 나에게 주셨다. 각 시대의 대쟁투를 추적하여 다가올 미래에 있게 될 싸움을 위한 빛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는 교회의 역사에 나타난 사건들을 선택하고 분류하는 일을 하였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주어진 엄중한 진리들을 드러내려고 최선을 다하였다. 그 진리들은 사탄의 분노와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들의 적개심을 야기하였으며,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계 12:11) 사람들의 증거에 의하여 보존되어 왔다. 

				이 기록에서 우리는 장차 우리 앞에 닥쳐올 투쟁의 전조(前兆)를 볼 수 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에 비추어 봄으로써 우리는 악마의 계략과 주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흠 없이 서고자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을 훤히 내다볼 수 있다. 

				과거에 종교 개혁의 발전을 이루었던 큰 사건들은 오늘날 개신교계에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이며 그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역사를 본서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내용을 이해하기에 필요한 만큼만 간결하게 취급하였다. 어떤 역사가가 주제의 총괄적 견해를 간략하게 기록하기 위하여 편의상 사건들을 분류했거나 세부 사항들을 요약했을 경우에는 그 역사가의 말을 인용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인용한 것은 그 저자를 권위자로 소개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가 주장하는 바가 주제를 설명하는 일을 쉽게 해 주고 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한편 어떤 경우에는 그 역사가의 말에 아무런 특별한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다. 또한 우리 시대에 종교 개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견해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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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함에 있어서도 그들이 출판한 저서에 대하여 그와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서의 목적은 지나간 시대의 투쟁에 관하여 새로운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 앞으로 다가오는 사건들과 관련된 사실과 원칙을 나타내 주는 데 있다. 그러나 빛과 어두움의 세력 사이에 전개되는 대쟁투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과거의 모든 기록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그 기록들을 통하여 미래에 빛이 비추어지고, 과거 개혁자들과 같이 세상의 모든 소유를 희생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앞길에 빛을 받게 된다. 

				본서의 목적은 진리와 오류와의 대쟁투의 실상을 나타내 주고, 사탄의 간계를 폭로하며 사탄을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피조물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공의와 자비가 온전히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죄의 기원과 그 최종적인 처리에 대한 빛을 비추어 주며, 죄악이라는 인생의 큰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하고 변함없는 특성을 보여 주고자 함이다. 본서의 감화를 통하여 많은 영혼이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되고,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을 받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엘렌 G. 화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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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마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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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람산 꼭대기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셨다. 성전의 장엄한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서쪽으로 지는 햇살은 눈과 같이 흰 대리석에 비취고 황금빛 문과 성전의 첨탑에 반사되었다.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쁨의 탄성을 지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분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눅 19:41)셨다.

				그분의 눈물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분 앞에는 겟세마네 곧 다가오는 고뇌의 장면이 펼쳐져 있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장소인 갈보리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러나 이때 그분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은 그분 앞에 닥칠 고난의 장면들을 떠올렸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분은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의 무수한 사람을 위하여 우셨다. 

				예수님의 눈앞에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특별한 은총과 보호를 받은 이스라엘의 천여 년의 역사가 펼쳐졌다. 하나님은 지상의 어떤 곳보다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자기 거처를 삼고자”(시 132:13) 하셨다. 그곳은 여러 시대 동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경고의 기별을 전한 곳이었다. 날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어린양을 상징하는 양을 잡아 그 피를 드리던 곳이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한 국가로서 하나님께 충성하였더라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선택한 곳으로 영원히 남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토록 은총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배교와 반역의 기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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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점철되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자식을 향한 부드러운 사랑보다 더한 사랑으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대하 36:15)셨다. 마침내 모든 호소와 견책이 소용없게 되자 하나님은 하늘의 가장 귀한 선물 곧 그분의 아들을 보내셔서 회개하지 않는 도성을 돌이키고자 하셨다. 

				빛과 영광의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그분의 백성과 함께 지내셨다. 그분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갇힌 자를 놓아주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앉은뱅이를 걷게 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다(행 10:38; 눅 4:18; 마 11:5 참조).

				그분은 집 없는 방랑자로 지내며 사람들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들이 생명의 선물을 받아들이도록 탄원하셨다. 그분의 자비의 물결이 완고한 자의 마음의 벽에 부딪쳐 되돌아올지라도 헤아릴 수 없이 깊은 사랑은 더 강한 긍휼의 조수가 되어 다시 그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분의 사랑의 호소를 멸시하였으며 자신들의 가장 좋은 벗이요 유일한 도움이신 분을 버렸다. 

				희망과 용서의 시간이 신속히 끝나고 있었다. 배도와 반역의 시대를 통해 쌓여 온 저주의 검은 구름이 형벌받을 백성 위에 내려 덮이려 하고 있었다. 임박한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멸시와 모욕과 거절을 당하셨으며 얼마 후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실 때 그분은 그 도시와 백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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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닥칠 멸망을 내다보셨다. 그분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검을 들고 실로 오랫동안 여호와의 거처가 되었던 성을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셨다. 감람산 위에서 그분은 골짜기 저편에 있는 성전과 주랑(柱廊)들이 티투스(Titus)와 그의 군대에게 점령당하는 것을 보셨고, 그 성벽들이 외국의 군대에 포위당하는 무서운 광경을 애처로운 심정으로 바라보셨다. 싸움을 위하여 행진하는 군대의 발소리, 포위된 성안에서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그분은 성전과 궁전들과 탑들이 불꽃에 휩싸이고 마침내 폐허가 되는 것을 보셨다.

				그분은 또한 먼 미래를 내다보시며 언약의 백성이 “쓸쓸한 바닷가의 부서진 배 조각들처럼”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것을 보셨다. 거룩한 연민과 애끓는 사랑이 비통한 어조가 되어 그분의 입술에서 새어 나왔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마 23:37).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이 불신과 반역으로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재촉하고 있는 이 세상을 상징하고 있음을 보셨다. 그분의 마음은 세상에서 괴로워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 대한 연민으로 가득 찼다. 그분은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길 갈망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주고자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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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대주재께서 눈물을 흘리시다니! 이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린 결과로부터 죄인을 구원해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 준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며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한 바로 그 속임수에 온 세계가 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셨다. 유대인의 큰 죄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이고, 그리스도교계의 큰 죄는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정부의 기초인 율법을 배척한 것이다. 죄의 노예가 된 무수한 사람이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으면서도 은혜의 시기에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파멸의 운명에 놓인 장엄한 성전

				유월절 이틀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셨다. 그분은 다시 한번 눈부시게 찬란한 미의 왕관인 그 성전을 바라보셨다. 이스라엘의 통치자 중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일찍이 이 세상에 있었던 건축물 중에서 가장 훌륭한 건물인 첫 번째 성전을 완성하였다. 이 두 번째 성전은 느부갓네살왕이 그것을 파괴한 후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이 황폐된 고국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기 약 500년 전에 다시 지은 것이었다. 

				그러나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만큼 화려하지 못했다. 영광의 구름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늘에서 불이 제단으로 내려오지도 않았다. 거기에는 법궤와 속죄소와 증거의 두 돌판도 없었다. 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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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오지도 않았다.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존귀하게 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성전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친히 그곳을 방문하심으로 존귀하게 되었다. “모든 민족의 소망”이신 분이 당신의 성전에 오셨고 나사렛 사람이 되어 성전 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병을 고치셨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늘의 선물을 거절하였다. 그 겸손한 교사가 그날 황금 문을 통과하여 나가셨을 때 영광은 영원히 성전을 떠나 버렸다. 그리하여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마 23:38)고 하신 구주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제자들은 성전 파멸에 대한 그리스도의 예언에 놀랐으며 그분이 하신 말씀의 뜻을 알고자 하였다. 헤롯 대왕은 로마와 유대의 보물들을 그 성전에 쏟아부었다. 거대한 대리석들이 로마에서 운반되어 그 성전의 일부가 되었다. 제자들은 그것들을 가리키면서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막 13:1)라고 주님께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마 24:2)라는 엄숙하고도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그분은 당신이 재림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분께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 그분의 두 번째 오심을 생각하였다. 그들은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마 24:3)라고 여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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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종말이 있기 전에 일어날 큰 사건들의 윤곽을 보여 주셨다. 그분이 말씀하신 예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동시에 종말에 있을 두려운 일들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었다.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로 인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마 24:15~16; 눅 21:20~21 참조). 곧 우상 숭배하는 로마의 군기가 예루살렘 성벽 밖 거룩한 땅에 세워질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도망해야만 했다. 도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지체 없이 서둘러야 했다. 예루살렘은 그의 죄로 인하여 이미 진노의 선고를 받았으며, 그 완고한 불신으로 멸망의 운명이 확정되었다.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이르러 온 모든 재난의 원인이 그분에게 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무죄함을 알고도 나라의 안전을 위해 그분의 죽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온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대제사장의 결정을 지지하였다(요 11:47~53 참조).

				그들은 구주께서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신 것 때문에 그분을 죽였으면서도 자신들을 하나님의 은총받는 백성으로 간주하였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 내실 것으로 기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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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거의 40년 동안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형벌을 미루셨다.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업에 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부모가 거절한 빛을 받고 실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들에게 빛을 비추고자 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생애는 물론이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하나님은 부모의 죄로 자녀가 형벌을 받게 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자녀들이 그들이 받은 빛을 거절하였을 때 부모들의 죄에 동참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잔을 가득 채우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음으로 마지막으로 주어진 자비를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보호의 손을 그들에게서 거두셨다. 그 민족은 자신들이 선택한 지도자의 지배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탄은 가장 비열한 정욕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이성을 잃고 충동과 맹목적인 격정에 사로잡혔으며 그들의 잔인성은 악마와 같았다. 친구와 친척들이 서로 배반하였으며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살해하였다. 위정자들은 자제력을 잃었고 정욕을 제어할 수 없었으므로 그들은 폭군이 되었다. 유대인들은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기 위하여 거짓 증언을 받아들였으며 이제는 그 거짓 고소가 자신들의 생명을 불확실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고 마침내 사탄이 나라의 수장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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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파의 지도자들은 서로 싸우고 무자비하게 살육하였다. 신성한 성전에서조차 만행은 계속되어 예배하던 사람들이 제단 앞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성전은 그 시체들로 더럽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므로 멸망할 염려가 없다고 공공연히 주장하였다. 심지어 성전이 로마군에 포위되었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원수를 물리쳐 주실 것이라고 강하게 믿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였으므로 이제 그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재난의 전조

				예루살렘에 관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예언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다. 7년 동안 한 남자가 예루살렘 거리를 오르내리며 재난이 다가오고 있음을 계속해서 경고하였다. 그 이상한 사람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다. 그는 모욕을 당하고 욕설을 들으면서도 “화! 화! 예루살렘에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할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을 때 죽임을 당하였다.1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세스티우스의 지휘 아래 로마 군대가 그 성을 포위하였으나 모든 면에서 공격이 유리하다고 여겨질 때 갑자기 포위망을 풀었다. 로마 군대의 장군은 뚜렷한 이유 없이 군대를 후퇴시켰다. 그리스도인들은 

				
					1　 Henry Hart Milman, History of the Jews, book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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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이미 약속된 징조임을 깨달았다(눅 21:20~21).

				하나님이 이 일을 주관하고 계셨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은 도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세스티우스가 후퇴하자 유대의 군대가 그들을 추격하였다. 두 군대가 교전하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장애 없이 안전지대인 벨라성으로 피할 수 있었다.

				유대군은 세스티우스와 그의 군대를 추격하여 뒤에서 그들을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로마군은 후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유대 군대는 전리품을 가지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외관상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일이 그들에게 더 큰 재난을 초래하였다. 그 일은 로마인들에 대한 그들의 저항 정신을 더욱 고취시켰고 멸망받을 운명에 놓인 성을 더욱 비참한 고통 가운데 빠지게 하였다.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다시 포위하였을 때 그 참상은 끔찍했다. 유월절 기간에 성이 포위되었으므로 수백만의 유대인이 성안에 모여 있었다. 비축해 둔 양식은 당파 간의 싸움으로 금세 소진되었다. 그리하여 성안의 사람들은 모두 무서운 기근의 고통을 겪게 되었다. 사람들은 그들의 허리띠와 신발의 가죽과 방패의 표면을 떼어 내 씹었다. 많은 사람이 성벽 밖에서 자라는 야생 식물을 뜯어 오고자 밤에 몰래 성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대부분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잔인한 고문을 당하고 죽었다. 안전하게 돌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거두어 온 것들을 빼앗기곤 하였다. 남편은 아내의 것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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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남편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며 자식들은 나이 많은 부모의 입에서 음식을 빼앗았다. 

				로마의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여 그들에게서 항복을 받고자 하였다. 그들은 포로들을 채찍질하고 고문하고 성벽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호사밧 골짜기와 갈보리 언덕을 따라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져 그 사이로 걸어 다닐 수도 없을 정도였다.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마 27:25)라고 외친 그 무서운 요구가 이렇게 성취되었다.

				티투스는 골짜기에 쌓인 시체 더미를 보고 공포에 휩싸였다. 그는 무엇에 도취된 사람처럼 감람산 위에서 웅장한 성전을 내려다보며 그 돌 하나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거룩한 곳을 피로 더럽히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들이 성에서 나와 다른 곳에서 싸웠다면 로마군은 그 성전의 신성성을 깨뜨리지 않았을 것이다. 요세푸스(Josephus)는 유대인들에게 그들과 그들의 도성과 성전을 구하기 위해 로마에 항복하라고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마지막 중재자에게 심한 저주의 말과 함께 창을 던졌다. 성전을 구하기 위한 티투스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그보다 더욱 높으신 분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포개져 놓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것이다.

				티투스는 마침내 성전을 습격하여 점령하기로 결정했지만 할 수 있는 한 성전을 파멸시키지는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대는 그의 명령을 무시하였다. 한 군인이 횃불을 문 안에 던짐으로 성전 주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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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있는 목재로 된 방들이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다. 티투스는 그곳으로 달려가 군인들에게 불을 끄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그 명령은 소용이 없었다. 분노에 사로잡힌 군인들은 성전에 연결되어 있는 방들에 횃불을 던지고 그곳에 숨어 있는 자들을 학살하였다. 피가 마치 강물처럼 성전 계단으로 흘러내렸다. 

				성전이 파괴된 후 도시 전체가 로마의 수중에 들어갔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난공불락이었던 그 성을 포기하였다. 티투스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자신의 손에 넘기셨다고 주장하였다. 왜냐하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이처럼 튼튼한 보루들을 점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도성과 성전은 기초부터 무너졌으며 성전이 세워졌던 터는 “밭같이 경작지”(렘 26:18)가 되었다. 백만 명 이상이 죽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잡혀가거나 노예로 팔려서 로마로 끌려갔고 원형극장에서 야수들에게 던져지거나 집 없는 방랑자가 되어 온 세상으로 흩어졌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복수의 잔을 채웠다. 자신들의 손으로 뿌린 씨앗의 결과로 그들은 온 세계에 흩어져 고난을 받았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호 13:9; 14:1). 사람들은 자주 유대인들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징벌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대기만자는 자신의 활동을 숨긴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완강하게 거절함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보호에서 스스로 떠난 것이다.

				우리는 현재 누리고 있는 평화와 보호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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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큰 은혜를 입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억제하시는 능력은 인류가 사탄의 지배 아래 완전히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준다.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며 호소하시는 한계를 벗어나면 그 보호는 제거된다. 하나님은 범죄에 대한 판결을 집행하는 분으로 서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이 스스로 뿌린 결과를 거두게 하신다. 거절된 모든 빛은 뿌려진 씨앗이 되어 정확하게 결실한다. 성령을 지속적으로 거절하면 마침내 그분은 떠나신다. 그렇게 되면 악한 정욕을 제어할 능력이 사라지고 사탄의 악과 증오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는 위험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를 거절하는 사람에 대한 엄숙한 경고이다. 심판에 관한 구주의 예언은 다시 성취될 것이다. 선택받은 도성의 운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고 그분의 율법을 짓밟은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지구에서 벌어진 인간의 고통은 참담했다. 하나님의 권위를 거절한 결과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 그러나 계시에 의하면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 제어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거두어지면 인간의 욕망의 폭발과 사탄의 분노를 더 이상 막을 수 없게 되고 세상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사탄의 통치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와 같이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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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충성된 백성을 모으기 위해 재림하실 것이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30~31).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제자들에게 미리 경고하심으로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신 것처럼 그분은 마지막 멸망의 날에 대하여도 세상에 경고해 주셨다. 그분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는 모든 사람은 장차 올 진노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곤고하리라”(눅 21:25; 마 24:29; 막 13:24~26; 계 6:12~17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막 13:35). 그 경고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관한 구주의 경고를 무시한 것처럼 지금 세상도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날은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다. 사람들이 변함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쾌락과 사업과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발전을 찬양하고 사람들은 위장된 안전 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마치 한밤중에 무방비 상태의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부주의하고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멸망이 갑자기 임할 것이고 그들은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살전 5:2~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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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눅 2:14)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가신 이후부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당신의 백성이 당할 경험을 미리 알려 주셨다. 그분은 미래를 내다보시며 장차 올 핍박의 시대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할 무서운 폭풍을 감지하셨다(마 24:9, 21~22).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것과 동일한 비난과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 세상의 구주에게 쏟아졌던 증오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재현될 것이다.

				이교도들은 만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를 얻는다면 자신들의 신전과 제단이 없어질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세력을 결집하여 박해의 불길을 지폈다. 그리스도인들은 재산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났다. 빈부와 귀천과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박해는 여러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근, 질병,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고발자들은 돈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제국의 반역자요 사회에 해를 끼치는 자들이라고 고소하였다. 수많은 사람이 원형 극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거나 산 채로 화형을 당했다.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거나 짐승의 가죽을 덮어쓰고 투기장에 던져짐으로 개들에게 찢겨 죽었다. 공공 축제 때 수많은 군중이 몰려와 그 광경을 보고 즐거워하였는데 그들의 죽음의 고통을 보고 크게 웃고 손뼉 치며 기뻐하였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인적 없는 깊은 곳으로 피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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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었다. 로마 도성 밖 언덕들 아래로 흙과 바위를 뚫고 성벽을 관통하는 수 킬로미터 길이의 굴들이 있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이 지하 피난처에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묻었다. 그들이 추방당했을 때는 이곳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인해 핍박을 받을 때 크게 기뻐해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다. 그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을 받았으며 하늘에서 받을 그들의 상급은 클 것이었다(마 5:11~12 참조).

				승리의 노래가 타오르는 박해의 불꽃을 타고 올라갔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천사들이 가장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주시하며 그들의 확고부동한 태도를 인정해 주는 것을 보았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라는 음성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왔다.

				폭력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멸시키고자 한 사탄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죽임을 당하였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었고 믿는 자들의 수는 증가하였다. 한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목 베임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의 숫자는 증가되어 간다.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피는 씨앗이다.”1

				사탄은 폭력으로 얻지 못한 것을 속임수로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정부에 대적할 계획을 세우고 자기의 깃발을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꽂았다. 박해는 그쳤다. 대신에 세속적 번영과 명예라는 위험한 미

				
					1　 Tertulian, Apology, paragrap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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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가 던져졌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분은 받아들이고 중요한 다른 진리들은 거절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였노라고 공언했으나 죄를 자각하지는 못했으며 회개나 마음의 변화에 대한 필요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자기들이 먼저 양보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만큼 양보해야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연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교회는 무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투옥, 고문, 화형, 칼 등은 이것과 비교할 때 오히려 축복이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진리에 굳게 섰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일부를 수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사탄은 그리스도교의 가면을 쓰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믿음을 타락시키는 일을 하였다.

				마침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 그들의 표준을 낮추는 데 동의하였다. 그리스도교와 이교 사이에 연합이 이루어졌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리스도교와 연합하였노라고 공언하였지만 여전히 우상 숭배를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예배의 대상을 예수님의 형상과 심지어 마리아와 성인들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거짓된 교리와 미신적인 의식(儀式)과 우상 숭배적인 예식이 교회의 신조와 예배에 혼합되었다. 교회는 타락하여 그 순수성과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이러한 잘못에 빠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께 여전히 충성을 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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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의 두 부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무리 가운데는 언제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왔다. 한 부류는 구주의 생애를 연구하고 자기들의 결점을 고치고 그들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일치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이며, 다른 부류는 그들의 잘못을 보여 주는 명백하고도 실제적인 진리를 피하는 자들이다. 교회는 형편이 가장 좋았던 시대에도 진실하고 순결한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다를 제자로 받아들인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과 모본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유다는 죄를 고집함으로 사탄의 유혹을 불러들였다. 그는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을 받자 화를 냈고 마침내 주님을 파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다(막 14:10~11 참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심이 생겨 재산의 일부를 자신들을 위하여 감추어 두고서도 하나님께 다 바친 것처럼 가장하였다. 진리의 성령께서는 그 거짓된 자들의 참성격을 사도들에게 드러내 보이셨고, 그 더러운 오점을 제거하고 교회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다(행 5:1~11 참조). 핍박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닥쳐오자 진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리고자 한 자들만이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박해가 그치자 신실하지 않은 신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들은 사탄의 발판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교에서 반쯤 개종한 자들과 연합하게 되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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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은 기뻐 날뛰었다. 사탄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도록 그들을 충동하였다. 배도한 그리스도인들은 반쯤 개종한 이교도들과 연합하여 그리스도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를 공격하였다. 교회에 들어온 기만과 가증한 일에 대하여 굳게 맞서기 위해서는 필사적인 투쟁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더 이상 성경을 신앙의 표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종교 자유의 교리도 이단으로 여겨졌으며 그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추방되었다.

				오랜 투쟁 끝에 충성된 자들은 분리가 반드시 필요함을 깨달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심령에 치명적인 해가 되고 자손 대대로 믿음을 위태롭게 할 오류들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들은 원칙을 희생하여 평화를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진리를 양보함으로 연합을 얻기보다는 분리와 투쟁의 길을 걷기로 하였다.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구별된 백성이었다. 그들은 숫자도 적고 재산과 지위와 명예로운 호칭도 없었으며 아벨이 가인에게 미움을 받은 것처럼 악한 자들에게 그들 역시 미움을 받았다(창 4:1~10). 그리스도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분의 충성된 제자들은 늘 죄를 사랑하는 자들로부터 미움과 반대를 받았다.

				그렇다면 복음이 어떻게 평화의 기별이라고 불리워질 수 있을까? 천사들은 베들레헴 들판의 상공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라고 노래하였다. 이 예언적 말씀과 그리스도께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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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4)라고 하신 말씀은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바르게 이해하면 두 말씀은 완전히 일치한다. 복음은 평화의 소식이다. 그리스도교는 세상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에 평안과 조화와 행복을 가져다준다고 말한다.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들 사이를 화목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세상 사람은 그리스도의 가장 무서운 원수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 복음이 사람들의 습관과 욕망과는 전혀 반대되는 생활 원칙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들은 복음을 반대한다. 그들은 죄를 드러내어 지적하는 순결을 증오하며, 복음의 거룩한 요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검으로 불린다.

				믿음이 약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악인은 번영하게 하시면서 선량하고 순결한 사람들은 악인들의 잔인한 힘에 의해 고통당하게 내버려 두신다는 이유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다. 공의롭고 자비롭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와 같은 불공평한 일을 용납하시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구주께서는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요 15:20)이라고 말씀하셨다. 고문을 견디고 순교를 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의인은 고난의 풀무에 던져짐으로 정결하게 되고, 그들의 모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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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과 경건의 모습을 보여 주며, 그들의 일관된 생애는 불경건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역할을 한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번영하고 그들이 그분께 대한 적의를 나타내도록 허용하시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에 모든 사람이 그분의 공의와 자비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충성된 백성에게 가해진 모든 잔인한 행동에 대해 마치 그것이 그리스도께 직접 행해진 것처럼 벌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라고 말한다. 그러면 박해의 불길이 거의 꺼진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유일한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표준과 타협함으로 반대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지녔던 순결하고 거룩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무관심하고 교회 내에 활력이 넘치는 신앙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교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초기 교회의 신앙을 회복한다면 박해의 불길은 다시 타오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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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눅 21:16~17)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 전에 있을 일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더 나아가 바울은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고 언급했다(살후 2:3~4, 7). 사도는 초기에 이미 교회 안에 오류들이 몰래 들어와서 교황권으로 나아가는 길이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불법의 비밀”은 서서히 기만적인 사역을 진행해 나갔다. 이교도들에 의하여 맹렬한 박해가 진행되는 동안에 교회에 들어오지 못했던 우상 숭배의 관습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박해가 그치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단순함을 버리고 이교 제사장들과 통치자들의 풍습을 따르게 되었으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공식적인 개종은 큰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타락시키는 일들이 신속히 진행되려 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정복당한 것처럼 보이는 이교가 사실상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교의 교리와 미신이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신앙에 혼합되었다.

				이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의 타협은 이미 예언된 “불법의 사람”을 등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거짓 종교는 사탄의 걸작품이며 스스로 보좌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그의 노력의 기념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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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을 다스릴 최고의 권위를 교황에게 부여하셨다는 주장은 로마 교회의 주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이다. 나아가 교황은 “주 하나님이신 교황”으로 불리며 오류가 없는 자라고 선언되었다(부록 참조). 시험의 광야에서 그리스도에게 시도했던 유혹을 사탄은 로마 교회를 통하여 여전히 시도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이 그를 숭배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눅 4:8)는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듯이 교황권의 거짓 주장에 맞서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교회의 머리로 삼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교황의 최상권에 대한 교리는 성경과 배치된다. 교황은 거짓된 주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개신교회가 의도적으로 참교회에서 분리되어 나갔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그들이야말로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유 1:3)에서 떠난 자들이다. 

				사탄은 구주께서 성경 말씀으로 그의 공격을 물리치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공격을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록되었으되”라고 말씀하시며 영원한 진리를 방패 삼아 대응하셨다. 따라서 사탄이 사람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기만 위에 세워진 교황권을 확립하려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무지하도록 해야만 했다. 성경의 진리를 오류로 덮어 버리거나 없애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로마 교회는 수백 년 동안 성경의 보급을 막았다. 신부들과 주교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하였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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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마침내 교황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대부분의 일반 사람에게 인정받게 되었다.

				안식일은 어떻게 변경되었는가?

				성경의 예언은 교황권이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단 7:25)라고 언급한다. 우상 숭배를 대신하여 성상(聖像)과 유물 숭배가 교회 예배에 점차 도입되었다. 종교 회의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의 제도가 확립되었다(부록 참조). 로마 교회는 대담하게도 우상 숭배를 금지한 하나님의 둘째 계명을 삭제하고 십계명의 숫자를 맞추기 위하여 열 번째 계명을 둘로 나누었다.

				또한 성별되지 않은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안식일(창 2:2~3)을 버리고 그 대신에 이교도들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로 지켜 온 축제일을 높임으로써 넷째 계명을 함부로 변경하였다. 처음 몇 세기 동안에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참안식일을 지켰다. 그러나 사탄은 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묘한 방법으로 활동하였다. 교회는 일요일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일로 삼았다. 일요일에 종교적인 행사들이 행해지기는 했지만 그날은 다만 휴일로 여겨졌다. 참안식일은 여전히 거룩하게 지켜졌다.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사탄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엄격한 규칙들을 만들어 안식일을 지키게 함으로 안식일 준수가 무거운 짐이 되게 하였다. 이제 그는 이와 같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오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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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식일이 “유대인”의 제도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일요일을 즐거운 축제일로 지키도록 하는 한편 안식일을 슬프고 우울한 날로 만들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교에 대하여 증오심을 일으키도록 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일요일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공적인 축제일이 되게 하였다(부록 참조). 태양의 날은 이교도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존중받게 되었다. 교회의 감독들이 황제에게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였다. 권력에 굶주린 그들은 만약 그리스도인들과 이교도들이 다 같이 동일한 날을 지키면 교회의 힘과 영광이 커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많은 그리스도인은 일요일 예배가 어느 정도의 신성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참안식일을 고수하고 넷째 계명에 순종하여 그날을 지켰다. 

				대기만자는 그의 일을 계속 진행하였다. 그는 그의 대리자 곧 그리스도를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거만한 교황을 통하여 그의 능력을 발휘하고자 하였다. 대규모 종교 회의를 개최하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위 성직자들을 소집하였다. 거의 모든 회의에서 안식일은 조금씩 그 가치가 저하되었고 대신 일요일은 높여졌다. 그리하여 이교의 축제일은 신성한 제도로 높임을 받게 되었고 성경의 안식일은 유대교의 유물로 여겨졌으며 그날을 지키는 자는 저주받을 자로 공포되었다. 

				이 큰 배도자는 마침내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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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에 대항하여”(살후 2:4) 스스로를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그는 대담하게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살아 계신 참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유일한 계명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였다. 넷째 계명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타낸다. 창조 사업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은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또한 안식일은 인류의 마음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예배의 대상으로 새기도록 고안된 것이다.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애쓰고 있다. 이를 위해 그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소개하는 바로 그 계명에 특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오늘날 개신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은 그날을 그와 같이 높이지 않았다. 일요일 준수는 그 기원이 이미 바울 시대에 시작된 “불법의 비밀”(살후 2:7)에서 나왔다.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변경에 대해 어떤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있겠는가?

				6세기에 로마 교회의 감독은 모든 교회의 머리로 공포되었고, 이교주의는 교황권으로 대체되었다.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계 13:2)를 준 것이다.

				그리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1,260년간의 교황권의 박해가 시작되었다(단 7:25; 계 13:5~7 참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절개를 포기하고 교황권의 의식과 예배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길을 택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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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의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눅 21:16~17)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세상은 하나의 큰 전쟁터가 되어 버렸다. 그 후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는 외딴곳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하여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계 12:6)라고 예언하고 있다.

				로마 교회가 권세를 잡게 되자 이른바 암흑시대가 시작되었다. 믿음의 주체가 그리스도에게서 로마 교회로 옮겨졌다. 사람들은 죄의 용서와 영원한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대신 교황과 교황에게서 권세를 받은 신부나 주교를 바라보게 되었다. 교황은 지상에 있는 그들의 중재자가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 섰다. 그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가혹한 처벌을 받았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오류가 많고 잔인한 사람들, 더 나아가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암흑의 왕에게로 향하게 되었다. 사람이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스스로를 높이게 되면 거짓과 속임수와 죄악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교회의 위험한 나날들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자들은 극소수였다. 오류와 미신이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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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고 참된 종교는 세상에서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복음은 사람들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들은 거짓 종교의 엄격한 요구들로 인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교회는 행위로 죄를 용서받도록 가르쳤다. 성지 순례, 고행, 유물 숭배, 교회당과 제단과 수도원 건립, 많은 돈의 헌납 등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그분의 은총을 받는 수단이라고 교회는 주장하였다. 

				8세기 말엽에 교황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초기 교회의 로마의 감독들도 현재 그들과 똑같은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고대의 책들을 위조하였다. 교회사의 초기부터 교황이 세계적인 최상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 당시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종교 회의의 결의문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다(부록 참조).

				그리스도의 참된 터 위에 서 있던 소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고전 3:10~11)은 시련에 직면했다. 지속적인 박해와 기만 그리고 사탄이 고안해 낸 온갖 장애물과의 끊임없는 싸움에 지쳐서 한때 충성을 다했던 일단의 사람들이 낙담에 빠졌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참된 진리에서 떠나갔다. 그러나 원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확고히 선 이들이 있었다.

				우상 숭배는 더욱 보편화되었다. 사람들은 우상 앞에서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렸다. 미신적인 풍습들이 널리 보급되었다. 사람들의 이성은 기능을 상실한 듯하였다. 신부와 주교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타락하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지도를 바라는 백성이 무지와 부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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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1세기에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는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지금까지 오류에 빠진 적이 없고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경의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거만한 교황은 또한 황제를 폐위시킬 권세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하였다. 교황 무오설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황제 하인리히 4세에 대한 조처에서 그의 폭군적인 성격이 드러났다. 교황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황제는 파문당하여 직위에서 쫓겨났다. 교황의 법령으로 인하여 황제의 신하들도 황제에게서 돌아섰다.

				하인리히는 교황과 화해를 해야 할 상황임을 깨달았다. 그는 아내와 충성스런 종을 데리고 한겨울에 알프스산을 넘어가 교황 앞에 자신을 낮추었다. 그레고리우스성에 도착한 후 그는 바깥뜰로 안내되었다. 교황 앞에 나오라는 허락을 받기까지 혹독한 추위를 무릅쓰고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은 채 맨발로 기다려야 하였다. 3일 동안 금식하며 회개한 후에야 비로소 교황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것도 왕의 칭호를 나타내는 휘장을 달거나 왕의 권리를 행사할 때는 사전에 교황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하에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자신이 군주들의 교만을 꺾을 수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꼈다.

				이 교만한 교황과 사람들의 마음 문밖에 서서 문을 열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리스도와는 얼마나 대조적인가!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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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리라”(마 20:27)고 가르치셨다.

				교황권이 확립되기 전부터 이교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영향을 끼쳐 왔다. 많은 사람이 여전히 이교 철학의 가르침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들은 그것이 이교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수단이 된다고 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연구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심각한 오류가 그리스도교 안으로 들어왔다. 

				거짓 교리가 들어온 경로

				거짓 교리들 중 두드러진 것은 인간의 불멸과 사후에도 사람의 의식이 있다는 교리였다. 이 교리는 로마 교회가 성도의 중보와 동정녀 마리아 숭배를 확립하는 데 기초가 되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영원지옥설도 여기에서 나왔다. 

				이 교리는 또한 이교의 또 다른 고안인 연옥설에 대한 문을 열어 주었다. 교회는 연옥설을 통해 미신적인 많은 사람을 두렵게 만들었다. 이 교리는 영원한 고통의 벌을 받을 만큼의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씻음 받고 난 후 하늘로 가기 위해 머무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다(부록 참조). 

				로마 교회는 신자들의 공포심과 악행을 이용하여 또 하나의 거짓 교리를 만들 필요가 있었는데 곧 면죄에 대한 교리였다. 교황의 원수들을 징벌하거나 교황의 영적 최상권을 부인하는 자들을 진멸하기 위해 교황의 군대에 가담하는 모든 자에게 교회는 그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에 대한 완전한 용서를 보증하였다. 교회에 돈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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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하면 사람들은 죄에서 자유롭게 될 뿐 아니라 지옥의 고통스런 불꽃 속에 갇혀 있는 죽은 친구들의 영혼까지도 구원받는다는 것이었다. 이런 방법으로 로마 교회는 그들의 금고를 채웠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대표한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사치와 부와 악행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가난하게 사신 분이었다(부록 참조).

				주의 만찬은 미사라는 우상 숭배적인 의식으로 대체되었다.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단순한 떡과 포도즙이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살과 피”1로 바뀐다고 주장했다. 참람하게도 그들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자신들도 가졌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설을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해야 하였다. 

				13세기에는 교황권이 고안한 가장 무서운 무기인 종교 재판소가 생겼다. 이 비밀 회의에서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악인들의 마음을 장악하였다. 그와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들 가운데 서서 그들의 사악한 법령에 기록된 것들을 취하고 사람의 눈으로 차마 볼 수 없는 무서운 행위들을 낱낱이 기록하였다. “큰 성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에 취”하였다(계 17:5~6). 죽임을 당하고 시신이 토막 난 수백만의 순교자가 배교의 세력에 대하여 신원(伸寃)하여 주시기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1　 Cardinal Wiseman’s Lectures on “The Real Presence,” lecture 8, section 3, para-graph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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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은 세계의 전제 군주가 되었다. 왕과 황제들이 교황권의 명령에 복종했다. 수백 년 동안 로마 교회의 교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사람들은 사제들을 존경하였고 그들의 풍족한 삶을 지원하였다. 이때처럼 로마 교회가 큰 위엄과 기세와 권력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교황권의 한낮은 세상의 밤중”2이었다. 성경은 거의 잊혀졌다. 교황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는 성경의 빛을 싫어하였다.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그들은 아무런 제지 없이 악을 행하였다. 교황과 교회 지도자들의 저택은 비열한 부도덕의 장소가 되었다. 어떤 교황들은 그들의 죄악이 너무도 심하여 세상 통치자들도 그 비열함을 차마 볼 수 없어 그들을 그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고자 노력하였다. 여러 세기 동안 학문과 예술과 문화에 발전이 없었다. 도덕적, 지적 마비 상태가 그리스도교 전반을 덮쳤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였다.

				
					2　 James A. Wylie, History of Protestantism, book 1,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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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상 안식일에 대한 로마 교회의 증오 때문이었다. 예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교황권은 진리를 땅에 내어 던졌다. 사람의 전통과 관습이 높임을 받는 반면 하나님의 율법은 짓밟혔다.

			

		

	
		
			
				로마 교황권이 장기간에 걸쳐 최상권을 잡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증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법칙으로 받아들였으며 참안식일을 지켰다. 그들은 이단자라는 누명을 써야 했으며, 그들의 저서들은 압수당하고 때로 폐기 처분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확고한 믿음에 굳게 섰다. 

				그들에 대하여는 박해자들로부터 비난받은 것 외에는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로마 교회는 이단적인 것은 사람이든 서적이든 모두 없애 버리고자 하였다. 교회는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자행된 잔인한 행위에 대한 모든 기록을 없애 버리고자 하였다. 인쇄 기계가 발명되기 전에는 서적들의 수가 적었다. 따라서 로마 교회는 그들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받는 일이 거의 없었다. 교황권은 권세를 쥐자마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하고자 하였다. 

				영국에는 매우 일찍부터 로마 교회의 배도에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그리스도교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영국 최초의 교회들이 로마로부터 받은 유일한 선물은 멀리 떨어진 해안에까지 미친 이교 황제들의 박해뿐이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영국에서의 핍박을 피하여 스코틀랜드로 갔다. 거기서 진리는 마침내 아일랜드까지 전파되었는데 그 나라들은 모두 이 진리를 환영하였다.

				색슨족이 영국을 침입하여 이교도들이 지배권을 잡게 되자 그리스도인들은 산과 광야로 피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스코틀랜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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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1세기 후에 빛이 먼 지방으로까지 퍼졌다. 아일랜드로부터 콜룸바(Columba)와 그의 동역자들이 와서 아이오나섬을 선교 사업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전도자들 중에 성경의 안식일을 준수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소개하였다. 아이오나섬에 한 학교가 설립되었으며 그곳으로부터 스코틀랜드와 영국은 물론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까지 선교사들이 파송되었다.

				로마 교회가 성경의 신앙과 접촉함

				로마는 영국을 자기 세력 아래 굴복시키기로 결심하였다. 6세기에 가톨릭 선교사들은 이교도인 색슨족을 개종시키려고 하였다.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황권의 지도자들은 단순하고 겸손하며, 품성과 교리와 행동이 성경과 일치하는 순수한 그리스도인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로마 교회의 대표자들은 미신과 허세와 오만함을 드러냈다. 그들은 그리스도 교회들이 교황의 최상권을 인정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황이 교회에서 최상권을 가질 자격이 없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합당한 정도로만 그들을 대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들에게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主)가 없었다. 

				이제 교황권의 참정신이 드러났다.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너희가 평화를 가져오는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희는 필경 전쟁을 가져오는 원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1 로

				
					1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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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교회는 전쟁과 기만 등 온갖 수단을 사용하여 참신앙을 가진 증인들을 핍박하였고 마침내 영국의 교회들은 파괴되거나 교황권에 굴복하도록 강요당했다.

				로마 관할 밖의 나라들에는 여러 세기 동안 교황권의 부패에 물들지 않은 그리스도인 단체들이 있었다. 그들은 성경을 신앙의 유일한 표준으로 삼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을 믿고 십계명의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켰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유지해 온 교회들이 중앙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아르메니아 족속들 사이에도 있었다.

				교황권에 저항한 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왈덴스인들”(Waldenses)이었다. 교황의 본부가 확립되어 있는 바로 그 나라에 살면서도 피에몽의 교회들은 독립을 유지했다. 그러나 로마가 그들에게 복종을 강요할 때가 다가왔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교황과 주교의 권위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의 순결과 단순성을 지키고자 결심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분리되어 나왔다. 선조들이 지켜 온 믿음을 물려받아 그것을 굳게 지키고자 한 사람들은 그들의 집을 떠났다. 다른 사람들은 고향인 알프스를 버리고 외국에 가서 진리의 깃발을 꽂았으며, 어떤 이들은 험준한 산속으로 피해 가서 거기서 자유로이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왈덴스” 교도들이 몇 세기 동안 가르쳐 온 신앙은 로마로부터 나온 거짓 교리와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들의 종교적 신념은 기

				
					book 17,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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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된 하나님의 말씀 즉 그리스도인의 참교리에 기초되었다. 세상과 차단된 외딴곳에서 양 떼를 치고 포도원을 가꾸며 생계를 이어 간 비천한 농부들은 배도한 교회의 교리와 이설(異設)에 반대되는 진리를 고수했는데 그것은 자기들 스스로가 발견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의 믿음은 새롭게 얻은 믿음이 아니었다. 그들이 가진 종교적 신념은 그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그들은 사도 교회의 신앙 곧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유 1:3)에 만족하였다. 세계의 대도시에 거만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교황권의 교회가 아닌 이 “광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누어 주라고 당신의 백성에게 맡기신 진리의 보화를 잘 간수하고 있던 그리스도의 참교회였다.

				참교회가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된 주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성경상 안식일에 대한 로마 교회의 증오 때문이었다. 예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교황권은 진리를 땅에 내어 던졌다. 사람의 전통과 관습이 높임을 받는 반면 하나님의 율법은 짓밟혔다. 교황권의 지배 아래 있던 교회들은 초기부터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존중하도록 강요받았다. 오류와 미신이 성행하는 중에 많은 사람 심지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안식일을 준수하는 한편 일요일에도 일을 쉬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그들은 일요일을 거룩히 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히도록 강요하였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왈덴스인들은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특별히 박해의 표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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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다. 그들은 로마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타락한 바벨론이라고 선언하였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로마 교회의 타락에 굳게 저항하였다. 배도의 전 기간 동안 왈덴스인들은 로마 교회의 최상권을 부인하고 성상 숭배를 거절하였으며 참안식일을 지켰다(부록 참조). 

				첩첩이 쌓인 깊은 산속에서 왈덴스인들은 은신처를 찾았다. 신실한 망명자들은 자녀들에게 웅장하게 솟아 있는 높은 산들을 가리키며 영원히 서 있는 산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해 주었다. 하나님께서 산들을 굳게 세우셨으므로 하나님 외에는 그것을 옮길 자가 없다. 그처럼 그분은 당신의 율법을 굳게 세우셨다. 인간의 힘으로 산을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한 조목도 변경시킬 수 없다. 순례자들은 그들의 고생스러운 삶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다. 외딴 산속에서도 결코 외로움을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했다. 높은 절벽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으나 로마의 군대는 그들의 감사 찬미를 침묵시킬 수 없었다. 

				진리의 고귀한 원칙들

				왈덴스인들은 진리의 원칙을 집이나 토지나 친구나 친척이나 심지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 그들은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신성하게 여기도록 교육하였다. 당시에는 성경 사본이 매우 귀하였으므로 그들은 그 귀중한 말씀들을 외우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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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였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많은 분량을 암송할 수 있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고난을 견디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교육받았다. 경솔한 말을 삼가고 책임 있는 말을 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으며 침묵의 지혜를 배웠다. 한마디의 경솔한 말이라도 원수의 귀에 들어가면 많은 동료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진리의 원수가 마치 이리가 먹이를 사냥하듯이 신앙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기 때문이다.

				왈덴스인들은 흔들리지 않는 인내로써 그들의 신앙과 삶을 이어 갔다. 깊은 산골짜기에서도 경작할 만한 토지를 발견하면 그곳을 개간하였다. 자녀들에게는 검소와 엄격한 극기의 정신을 가르쳤다. 노동은 고달픈 것이었으나 타락한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다. 젊은이들은 자신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므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그것을 계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보우도봐(보우도봐는 스위스의 한 지방 이름이며, 여기서는 거기 살던 왈덴스인 교도들을 가리킨다._옮긴이)인들의 교회들은 사도 시대의 교회와 비슷하였다. 그들은 교황과 주교들의 최상권을 부인하였고,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권위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교회의 목사들은 거만한 로마 교회의 사제들과 달리 하나님의 양 떼를 푸른 풀밭과 거룩한 말씀의 물가로 인도하여 먹였다. 그들은 웅장한 교회나 거대한 성당 대신 알프스의 깊은 골짜기에 모였으며, 위험이 있을 때는 큰 바위와 절벽으로 둘러싸인 요새에 모여 그리스도의 종들로부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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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의 말씀을 들었다. 목사들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병자를 방문하고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화합하도록 가르쳤다. 천막을 만들던 바울처럼 각 사람은 생업을 위한 기술을 배웠다.

				젊은이들은 목사에게서 교육을 받았고 성경이 주요 연구 과목이었다. 그들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그리고 대부분의 편지서를 암송하였다. 

				그들은 불굴의 노력을 기울여 어둡고 깊은 동굴 속에서 횃불의 희미한 불빛 아래 성경을 한 절 한 절 베꼈다. 하늘의 천사들이 이처럼 충성된 일꾼들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다.

				사탄은 로마 사제들과 주교들을 충동하여 진리의 말씀을 오류와 미신의 쓰레기 아래 묻어 버렸다. 그러나 성경은 놀라운 방법으로 암흑시대의 전 기간 동안 손상되지 않은 채로 보존되었다. 큰 파도 가운데서 깊은 물 위에 뜬 방주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폭풍을 헤치고 나아갔다. 마치 광산이 금과 은 같은 풍부한 광맥을 땅속에 숨기고 있는 것처럼 성경도 진리의 보물들을 품고 있으며 그것은 겸손하고 경건한 탐구자들만이 찾아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계시의 교과서로 주셨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새롭게 알게 된다. 

				어떤 젊은이들은 산속에 있는 학교를 떠나 폭넓은 연구와 관찰을 할 수 있는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도시들에 있는 교육 기관으로 파송되었다. 이 청년들은 유혹에 노출되었다. 그들은 교묘한 이단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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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과 위험한 속임수를 가지고 접근하는 사탄의 대리자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을 통해 이러한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들은 학교에서 함부로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 그들의 의복은 가장 귀중한 보물인 성경을 감출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진리를 받기 위하여 마음이 열린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언제든지 그들에게 성경의 필요한 부분을 보여 주었다. 참진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런 교육 기관에서 생겨나게 되었고 그 진리의 원칙이 학교 전체에 퍼지는 일도 있었다.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부패한 “이단”의 근원을 찾아낼 수 없었다.

				선교사로 훈련받은 청년들

				보우도봐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받은 빛을 나누어 주는 일에 엄숙한 책임 의식을 가졌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로마 교회가 지운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하였다. 보우도봐의 목사들은 고향에 있는 교회에서 책임을 맡기 전에 선교 지역에서 3년 동안 봉사해야 했는데 이것은 시련의 때에 목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적절한 수련이 되었다. 이렇게 하여 성직에 나간 청년들은 세속적인 이익과 번영을 구하지 않고 고난과 위험 때로는 순교자의 운명까지도 각오하였다. 이 선교사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처럼 두 사람씩 파송되었다.

				그들의 사명이 남에게 알려지게 되면 그 사업은 분명히 실패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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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고 말 것이었다. 목사들은 제각기 특정한 기술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겉으로는 세속적 직업에 종사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복음을 전하였다. 흔히 그들은 장사꾼이나 행상인의 직업을 택하였다. “그들은 비단과 보석과 그 밖의 물품들을 가지고 다녔으며…선교사로서는 추방당할 곳이지만 행상인으로 갔으므로 환영을 받았다.”2 그들은 필사한 성경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래 가지고 다녔다. 그리하여 때로 하나님의 말씀에 흥미를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성경의 특정한 부분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다.

				선교사들은 여행길에 더러워진 초라한 옷을 입고 맨발로 큰 도시들을 지나 먼 지방까지 들어갔다. 그들이 지나간 곳에는 교회가 생겼고, 순교자들의 피가 뿌려진 곳마다 진리가 증거 되었다. 은밀하고도 조용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가정에 전달되었고 사람들의 심령을 파고들어 갔다. 

				왈덴스인들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믿었다.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며 구원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책임을 깊이 느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위로와 소망과 평안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마음에 기쁨을 준 진리의 빛을 로마 교회의 오류의 암흑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도 비추어 주고자 열망하였다.

				많은 사람이 교황과 사제들을 통해 착한 행실로 구원을 얻는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 된 마음 상태를 알고 있었으며 죄 사함을 얻기 위해 육체와 영혼을 괴롭게 하였으나 

				
					2　 James A. Wylie, History of Protestantism, book 1,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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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얻지 못하였다. 수많은 사람이 친구와 친척들을 떠나 수도원에서 생애를 보냈다. 자주 금식하기, 자신의 몸을 쳐서 괴롭게 하기, 밤중에 깨어 기도하기, 차갑고 습한 돌 위에서 고통스러운 시간 보내기, 먼 길의 순례 여행 등으로 고행을 하였으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공포로 번뇌하여 기력이 쇠잔하게 되었다. 그러다 마침내 한 줄기 희망의 빛도 없이 무덤으로 들어갔다.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 줌

				왈덴스인들은 이처럼 참진리에 굶주려서 죽어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에 들어 있는 평안의 기별을 전해 주고, 그들의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 주고자 하였다. 그들은 선행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리가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토대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이다.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혹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여야 한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하나님과 심지어 그리스도까지도 가혹하고 무서운 분이며 동정심이 결핍되어 있으므로 죄인은 사제들과 성인들의 중재가 필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사탄이 쌓아 놓은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와 평안을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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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의 나라를 공격함

				보우도봐의 선교사들은 손으로 베낀 성경을 조심스럽게 사람들에게 소개하였다. 진리의 빛은 어둠에 싸여 있는 많은 사람의 심령을 뚫고 들어갔으며 마침내 치료하는 광선을 가진 의의 태양이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다.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바를 확인하기 위해 성경의 어떤 부분을 반복해서 들려주기를 원했다(요 3:14~15; 요일 1:7). 

				죄인을 위한 사람이나 천사의 중보는 무익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 참빛이 마음에 비취게 되자 그들은 기뻐서 “그리스도는 나의 제사장이시요 그분의 피는 나의 제물이요 그분의 제단은 나의 참회실이다.”라고 부르짖었다. 너무도 큰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으므로 그들은 마치 하늘로 옮겨진 것 같았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라졌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구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감옥도 기쁘게 갈 수 있게 되었다.

				왈덴스인들은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어떤 때는 단 한 사람에게 또 다른 때는 빛과 진리를 갈망하는 적은 무리에게 성경을 소개하였다. 때로 밤을 꼬박 새워 가며 성경을 읽어 주는 일도 있었다.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였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물을 받아 주실까요? 그분이 내게 미소를 지어 주실까요? 그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까요?” 그러면 그 대답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는 말씀을 읽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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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행복한 사람들은 받은 빛을 나누기 위해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갔고, 이 새로운 경험을 다른 이들과 나누었다. 그들은 진리와 생명의 길을 발견하였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채웠다. 

				진리의 기별자인 왈덴스인들은 복음을 전한 후 자신들의 길을 갔다. 그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진리의 말씀에 압도당하여서 그런 질문을 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그가 혹시 천사가 아니었는지 의문을 품기도 하였다.

				많은 경우에 그 진리의 사자들은 다른 나라로 갔거나 감옥에서 고난 가운데 죽어 갔거나 혹은 자기가 진리를 증거 한 그곳에서 백골이 되어 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남기고 간 말씀들은 살아서 그들의 일을 계속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검소한 행상인들의 활동이 초래할 위험을 깨달았다. 진리의 빛은 사람들을 두르고 있는 오류의 짙은 구름을 흩어 버릴 것이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마침내 로마 교회의 최상권을 무너뜨릴 것이었다. 

				초기 교회의 신앙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배도를 증거 하였으므로 자주 미움과 박해를 받았다. 성경을 고수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대항하는 일이었고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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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교회가 왈덴스인들을 멸하기로 함

				깊은 산속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가장 무서운 십자군이 파견되었다. 종교 재판관들이 그들을 뒤따랐다. 로마 군인들에 의해 비옥한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집과 예배당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졌다. 인권을 박탈당한 그 사람들의 도덕적 품성에는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의 죄목은 교황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바로 이 죄 때문에 사람이나 악마가 고안해 낼 수 있는 온갖 모욕과 고문이 그들에게 가해졌다.

				로마 교회가 그들이 미워하는 무리를 근절하기로 결정한 후 교황은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사형시킨다는 포고문을 내걸었다(부록 참조). 왈덴스인들은 게으르거나 부정직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죄목으로 고소된 것이 아니라 겉으로는 경건하고 성결한 체하면서 실상은 “참된 양 무리”를 속이는 자들로 정죄되었다. 포고문과 함께 교회의 모든 교인이 이단을 제거하는 십자군에 참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 잔인한 일에 사람들을 가담시키기 위하여 많은 특권이 제시되었다. “십자군에 참가한 자들은 자신이 행하기로 한 어떤 서약에서도 면제되고, 불법으로 얻은 재산은 합법적으로 인정되며, 이단자를 죽이는 사람은 모든 죄에서 용서를 받게 된다고 선언되었다. 보우도봐인들과 체결된 계약은 취소되었고, 그들을 도와주는 일은 금지되었으며 누구든지 그들의 소유물을 마음대로 빼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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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수 있었다.”3 이 포고문은 그 배후 조종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 준다. 여기에 담긴 정신은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분노한 용의 부르짖음이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의 제자들을 살육한 바로 그 정신, 피에 굶주린 네로가 그 당시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냈던 바로 그 정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을 지상에서 제거해 버리는 일에 나타났다.

				십자군의 잔인한 학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귀중한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잡혀서 죽임을 당하였으나 도리어 그 피는 이미 뿌린 씨에 물을 주고 결실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와 같이 왈덴스인들은 루터보다 수 세기 전에 참하나님을 증거 하였다. 그들은 종교 개혁의 씨를 뿌렸으며 그 운동은 위클리프 시대에 시작되어 루터 시대에 이르러 한층 더 깊고 넓게 확산되었으며 마지막 시대까지 계속 진행될 것이다.

				
					3　 James A. Wylie, History of Protestantism, book 16, chapter 1.

				

			

		

		
			
				제 4 장 왈덴스인들의 신앙 수호  67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제 5 장

				/

				영국에 전해진 빛

			

		

		
			[image: ]
		

		
			
				 “이 시냇물은 그 재를 아본강으로, 아본강은 세버언강으로, 세버언강은 다시 그것을 영국 해협으로, 영국 해협은 그것을 대양으로 옮겨 주었다. 그리하여 위클리프의 재는 그가 고수한 신앙 원칙의 상징이 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방치하지 않으셨다.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감춰진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성령께서는 거룩한 말씀으로 인도하셨으며 그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빛을 얻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말씀의 모든 것을 분명히 깨닫지는 못했지만 오래 묻혀 있던 많은 진리를 이해하게 되었다. 

				성경이 번역되어 모든 사람이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세상은 깊은 밤중을 통과하였다. 많은 나라에서 새벽이 오고 있는 징조들이 나타났다.

				14세기에 영국에서 “종교 개혁의 샛별”이 등장했다.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는 대학 시절에 건전한 학식뿐 아니라 열성 있는 신앙으로 명성이 높았다. 그는 스콜라 철학과 교회법과 시민법을 연구함으로 시민과 종교의 자유를 위한 큰 싸움을 치를 준비를 갖추었다. 그는 학교에서 지적 훈련을 받았으며 폭넓고도 깊은 지식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친구들과 원수들 모두에게서 존경을 받았다. 그의 원수들은 그의 무지나 약점을 드러내어 개혁의 명분을 떨어뜨릴 수 없었다.

				위클리프는 대학 시절에 이미 성경 연구를 시작하였다. 그는 학문적인 연구나 교회의 가르침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갈망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전에 얻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전파하기로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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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였다.

				위클리프는 그의 사업의 초기에는 로마 교회의 반대편에 서지 않았다. 그러나 교황권의 오류를 분명히 깨닫게 되면서 그는 더욱 열렬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하였다. 그는 로마 교회가 사람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성경을 배척한 신부들을 담대하게 질책하였고 성경이 사람들에게 다시 주어지고 교회 안에서 성경의 권위가 다시 확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능력 있고 유창한 설교자였으며 매일의 삶에서 그가 전한 진리를 실천하였다. 그는 해박한 성경 지식과 순결한 생애와 용기와 성실함으로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었다. 많은 사람이 로마 교회의 악행을 목격했기 때문에 위클리프가 제시한 진리를 환영하며 받아들였다. 교황권의 지도자들은 그 개혁자가 그들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고 심히 분노하였다.

				오류를 예리하게 찾아냄

				위클리프는 오류를 예리하게 찾아냈으며 로마 교회가 승인한 여러 악습에 대하여 담대하게 공격하였다. 그는 국왕의 왕실 목사로 재직할 당시 교황이 영국 국왕에게 요구하는 조공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에 섰다. 교황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며 성경의 계시에도 어긋나는 일이었다. 교황의 이러한 지나친 요구는 사람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으며 위클리프의 가르침은 나라의 지도층 인사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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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하여 왕과 귀족들은 연합하여 교황권에 조공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 개혁자가 오랜 시일을 두고 단호한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 온 또 하나의 악습은 탁발 수도승 제도였다. 탁발 수도승들은 그 수가 영국 안에 너무 많았으므로 국가 번영에 큰 장애가 되고 있었다. 수도승들의 게으르고 구걸하는 생활은 사람들에게 재정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주었을 뿐 아니라 유용한 노동을 멸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리하여 청년들은 부도덕하고 타락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수도승들의 권유에 이끌려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심지어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수도원에 들어가 은둔 생활을 하였다. 이에 대해 후일 루터는 이런 “무서운 비인도적 행위는 그리스도인과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이리나 폭군의 행위”라고 말하였다. 이런 일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부모에게서 돌아서게 만들었다.1 심지어 대학교의 학생들까지도 수도승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의 대열에 가담하였다. 일단 올무에 단단히 걸린 다음에는 다시 자유를 찾을 수 없었다. 부모들은 수도승들의 영향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자녀를 대학에 보내지 않았고 그리하여 학교들은 쇠퇴하고 무지가 편만하게 되었다.

				교황은 수도승들에게 사람들의 죄의 고백을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권세를 주었다. 이것은 죄악의 큰 원인이 되었다. 수도승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죄를 고백하든지 용서하여 주었으며 그 결과로 가장 악한 죄악이 급속히 증가하

				
					1　 Barnas Sears, The Life of Luther, pages 70,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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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되었다.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에 사용해야 할 재물이 수도승들에게로 넘어갔다. 수도승들의 재산은 계속 증가하였으며 그들이 훌륭한 저택을 짓고 호화로운 삶을 누리는 동안 백성은 빈곤에 빠져들어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대중은 계속 수도승들을 지지하고 교황의 최상권을 인정하며 성인을 숭배하였고, 수도승들에게 선물을 바치는 것이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는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받았다. 

				예리한 통찰력을 가진 위클리프는 그 제도 자체가 거짓이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선포함으로써 악의 뿌리를 공격하였다. 그리하여 논쟁과 질문이 제기되었다. 많은 사람이 로마의 교황이 아닌 하나님께 죄 사함을 구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였다. 그들은 “로마의 수도승들과 신부들이 암(癌)처럼 우리를 좀먹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으면 백성은 멸망할 것이다.”2라고 말하였다. 구걸하면서 다니는 수도승들은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백성의 자선에 의지하여 생활했다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구주의 모본을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수도승들의 부패를 보며 사람들은 스스로 진리를 찾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위클리프는 수도승을 반대하는 소책자를 저술하여 출판함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성경의 가르침으로 이끌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이 거대한 조직을 무너뜨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2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17.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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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다. 

				위클리프는 로마 교회의 침략으로부터 영국 국왕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왕실의 사신으로 임명되어 네덜란드로 가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승려들과 교제하면서 영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다. 거기서 그는 교황권의 대표자들을 통해 교회 지도층의 참성격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는 영국으로 돌아와 더 큰 열심으로 이전의 가르침을 반복하였고 교만과 기만이 로마 교회의 우상이라고 주장하였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위클리프는 루터워드의 교구장에 임명되었다. 이 사실은 국왕이 그의 직언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보증이었다. 위클리프의 영향으로 국민은 바른 신앙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곧 교황권의 진노와 위협이 그에게 닥쳐왔다. 대학과 국왕과 감독들에게 보내는 세 가지 교서가 영국으로 급히 전달되었다. 그 내용은 이단의 교사를 침묵시키기 위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는 명령이었다.3

				교황의 교서가 도착하자 이단자를 체포하여 옥에 가두라는 엄한 명령이 영국 전역에 공포되었다(부록 참조). 위클리프는 곧 로마의 보복의 희생 제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니라”(창 15:1)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또다시 손을 펴사 당신의 종을 보호하셨다. 죽음은 개혁자가 아

				
					3　 Augustus Neander, General History of the Christian Religion and Church, period 6. sec. 2 part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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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라 도리어 개혁자에게 죽음을 선고한 교황에게 닥쳐왔다. 그레고리우스가 죽은 후에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두 교황이 선출되었다(부록 참조). 그들은 각각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들을 소집하여 상대방에 대항하여 싸우게 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는 심한 저주를 하는 한편 따르는 자에게는 하늘의 보상을 약속함으로 지지를 호소하였다. 양측은 있는 힘을 다하여 상대방을 공격하였으며 그 틈을 타서 위클리프는 얼마 동안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이 분열을 통해 교회의 온갖 갈등과 타락의 모습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사람들은 교황권의 진상을 알게 되어 종교 개혁의 길이 열렸다. 위클리프는 서로 상대편을 적그리스도라고 정죄하는 두 교황의 말이 진실인지 살펴보도록 백성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위클리프는 루터워드의 교구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영국의 각 곳에 진리의 빛을 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진리를 사랑하며 그것을 널리 증거 하기를 원하는 단순하고 경건한 선교사들로 구성된 단체를 조직하였다. 그들은 시장에서, 큰 도시의 거리에서, 시골의 길가에서 설교하였다. 노인들과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위클리프는 옥스포드 대학교의 신학 교수로서 대학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는 자기에게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에게 진리를 성실하게 소개하였기 때문에 “복음 박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러나 그의 생애의 가장 큰 사역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여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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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한 병에 걸림 

				그러나 갑자기 그의 활동은 중단되었다. 아직 60세도 안 된 나이였지만 끊임없는 수고와 연구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으로 그의 기력은 소모되었고 신속히 노쇠하게 되었다. 그는 위험한 병에 걸렸고 이 소식은 수도승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그가 교회에 끼친 잘못을 깊이 뉘우칠 것이라 생각하고 그의 자복을 듣기 위하여 그가 거처하고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당신의 죽음이 임박하였으니 이제 과거의 모든 죄를 뉘우치고 우리에게 손해를 주기 위해 한 모든 말을 우리 앞에서 취소하라.”고 그들은 압박했다. 

				그 개혁자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시중드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위클리프는 그들을 그처럼 자주 떨게 했던 분명하고도 큰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다시 너희의 악행을 폭로할 것이다.”4 질책을 받은 수도승들은 놀라고 부끄러워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위클리프의 말은 성취되었다. 로마 교회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곧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계몽시키며 복음을 믿도록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성경을 동포들의 손에 쥐여 주기까지 그의 생명은 연장되었다. 위클리프는 그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으며 그가 필경 반대를 당할 것도 알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힘을 얻고 그는 앞으로 

				
					4　 D’Aubigne, book 17,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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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갔다. 그는 지금껏 쌓아 온 왕성한 지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가장 위대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개혁자는 루터워드의 목사관에서 외부의 폭풍에 개의치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업에 몰두하였다.

				드디어 최초의 영어 성경이 완성되었다. 개혁자는 결코 꺼질 수 없는 빛을 영국 사람들의 손에 쥐여 주었다. 그는 무지의 사슬을 끊어 버리는 것 그 이상의 일을 했으며, 나라를 해방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 전쟁터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더욱 위대한 일을 성취하였다.

				당시는 인쇄기가 발명되기 전이었으므로 성경의 부수를 증가시키려면 고된 수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이 성경을 가지기를 원하였으므로 요구되는 만큼의 부수를 공급하기가 어려웠다. 돈이 많은 부자들은 성경전서를 원하였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일부분만을 샀다. 많은 경우에 여러 가정이 힘을 모아서 성경을 샀다. 마침내 위클리프의 성경은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사람의 가정에 보급되었다.

				위클리프는 이제 개신교의 분명한 원칙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대하여 가르쳤다. 영국 국민의 절반가량이 이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였다.

				성경이 나오자 교회의 지도자들은 당황하였다. 그들은 이제 위클리프보다 더 강한 것 곧 그들의 무기가 소용없을 정도의 큰 힘과 대결하게 되었다. 당시 영국에는 자국어로 된 성경이 없었으므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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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성경을 금지하는 법령이 없었다. 그런 법령은 그 후에 제정되어 강력하게 시행되었다.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은 개혁자의 소리를 침묵시키기 위해 다시 음모를 꾸몄다. 우선 감독들은 종교 회의에서 그의 저서를 이단으로 선언하였다. 그들은 젊은 왕 리차드 2세를 그들 편으로 끌어들여 누구나 금지된 교리를 지지하는 자는 투옥시킨다는 칙령을 반포하게 하였다.

				위클리프는 종교 회의의 결정에 대하여 의회에 호소하였다. 그는 국회에서 두려움 없이 교권주의를 비판하고, 교회가 공인한 무서운 악폐들을 혁신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수들은 혼란에 빠졌다. 사람들은 이 홀로 된 늙은 개혁자가 왕의 권위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의회는 위클리프의 감동적인 호소에 감화를 받아 그를 핍박하는 칙령을 철회하였고 개혁자는 다시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는 세 번째 심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국내의 최고 종교 재판소에서 그 일이 진행되었다. 마침내 개혁자의 활동이 중단될 것이라고 교황의 지지자들은 생각하였다. 그들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위클리프는 자신이 주장하는 교리를 버리든지 화형을 선고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위클리프가 자신의 입장을 철회하지 않음

				그러나 위클리프는 자기의 교리를 철회하거나 숨기지 않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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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두려움 없이 진리를 선포하고 자기를 박해하는 자들의 비난을 반박하였다. 그는 청중을 신성한 법정에 불러 그들의 궤변과 기만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제시하였다. 성령의 권능이 청중에게 임하였다. 개혁자의 말은 마치 하나님의 전통에서 나온 화살처럼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찔렀다. 그를 이단이라고 비난하던 자들의 고소가 오히려 그들에게로 되돌아갔다. 

				그는 말하였다. “여러분은 누구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늙은이와 싸우고 있는가? 아니다. 여러분은 진리 곧 여러분보다 훨씬 강하며 마침내 여러분을 이기고야 말 진리와 싸우고 있는 것이다.”5그렇게 말한 후 그는 밖으로 나갔고 그를 반대하는 무리 중에서 그를 저지하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위클리프의 사업이 거의 마쳐져 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하여 증거 해야 하였다. 그는 심문을 받기 위하여 많은 성도의 목숨을 앗아 간 로마 교황의 재판정에 호출되었다. 마침 그때 그는 중풍에 걸려 여행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의 몸은 로마에 갈 수 없을지라도 편지로 말할 수 있었다. 그는 교황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의를 갖추고 교황청의 허식과 교만을 날카롭게 견책하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

				위클리프는 교황과 추기경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보여 주었고, 그들이 대표한다는 주님과 그들과의 현저한 차이를 그들

				
					5　 James A. Wylie, History of Protestantism, book 2, chapt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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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교국에 나타내 보여 주었다.

				위클리프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 그의 생명을 잃게 되리라 예상하였다. 왕과 교황과 감독들이 연합하여 그를 죽이고자 하였으므로 수개월 내에 그는 화형에 처해질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러나 그의 용기는 흔들리지 않았다. 

				진리를 옹호하기 위해 평생을 담대하게 섰던 이 사람은 진리의 원수들의 증오의 희생물로 쓰러질 것이 아니었다. 지금까지 주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셨다. 이제 그의 원수들이 그를 곧 사로잡을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하나님의 손이 그를 옮겨 그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셨다. 그는 루터워드에 있는 자신의 교회에서 성찬식을 집례 하려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며 얼마 후에 죽음을 맞이하였다.

				새 시대의 선구자

				하나님은 위클리프의 입에 진리의 말씀을 넣어 주셨다. 개혁의 기초가 놓일 때까지 그의 생명은 보호되고 그의 활동은 연장되었다. 그처럼 개혁 사업의 기초를 놓은 사람은 그때까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새 시대의 선구자였다. 그가 밝혀 낸 진리의 체계는 그 후의 개혁자들도 능가하지 못할 만큼 통일성이 있었고 완전하였다. 그 기초는 너무도 튼튼하고 완벽하였으므로 그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 그것을 새로 재건할 필요가 없었다.

				위클리프가 착수한 위대한 운동 곧 로마 교회에 속박되어 있던 양심과 지성을 해방시켜 준 그 운동의 기초는 성경이었다. 14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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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각 시대를 통하여 마치 생명수처럼 흘러내린 축복의 근원이 바로 성경이었다. 위클리프는 일찍이 로마 교회는 거룩하고 오류가 없는 권위를 가진 교회이며, 천여 년 동안에 확립된 그 교리와 관습을 절대적인 존경심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이 모든 것에서 돌아섰다. 그는 유일한 참권위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성령께서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라고 가르쳤다. 

				위클리프는 가장 위대한 개혁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 후에 나타난 사람들 중에서 그와 필적할 만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 최초의 개혁자의 사역은 순결한 생애, 근면한 연구와 활동, 매수되지 않는 청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과 충성을 보여 준다.

				그의 삶을 꼴 지운 것은 성경이었다. 성경 연구는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고상하게 해 줄 것인데 이것은 다른 어떤 연구로도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확고한 목적과 용기와 강한 인내력을 길러 준다. 성경을 존중하고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진실한 성경 연구자는 인간의 어떤 철학도 줄 수 없는 고상한 삶의 원칙을 갖게 되며 뛰어난 지성을 갖춘 인물로 세상에 봉사하게 된다. 

				위클리프 교도 혹은 롤라드 교도라고 불리는 위클리프의 추종자들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였다. 이제 그들의 지도자는 없으나 그 전도자들은 전보다 더욱 큰 열성으로 일하였고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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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그들의 가르침을 듣기 위하여 모여들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 중에는 귀족과 왕비도 있었다. 많은 곳에서 로마 교회의 우상적 상징물들이 제거되었다. 

				그러나 곧 무자비한 박해의 폭풍이 성경을 그들의 인도자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몰려왔다.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복음의 사도들에게 화형 선고가 내려졌고 순교가 계속 이어졌다. 그들은 교회의 원수요 국가의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추격을 받으면서도 은밀한 장소에서 계속 진리를 전하였으며,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은신처로 삼거나 때로는 굴로 피하였다.

				타락한 종교 세력에 대항한 조용하고도 꾸준한 저항이 여러 세기 동안 계속되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그 말씀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였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세상의 재물을 희생하였다. 다행히 자신의 집에서 살도록 허락된 사람들은 추방당한 형제들을 숨겨 주었다. 추방을 당해야 할 경우에는 기꺼이 그 운명을 받아들였다. 많은 사람이 감옥과 고문대와 화형주에서 두려움 없이 진리를 증거 하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 

				교황을 따르는 사람들의 증오심은 위클리프의 몸이 무덤에서 조용히 쉬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되었다. 그들은 그가 죽은 지 40여 년이 지난 후 그의 유골을 파내어 공중 앞에서 불태우고 그 재를 근처에 있는 시냇물에 뿌렸다. 이 사실에 대하여 한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시냇물은 그 재를 아본강으로, 아본강은 세버언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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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세버언강은 다시 그것을 영국 해협으로, 영국 해협은 그것을 대양으로 옮겨 주었다. 그리하여 위클리프의 재는 그가 고수한 신앙 원칙의 상징이 되어 온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6 

				위클리프의 저서를 통하여 깨달음을 얻은 보헤미아의 얀 후스(John Huss)는 로마 교회의 많은 오류를 버리게 되었다. 개혁 사업은 보헤미아에서 다른 나라로 확장되어 나갔고, 하나님의 손은 위대한 종교 개혁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

				
					6　 Thomas Fuller, Church History of Britain, book 4, section 2, paragraph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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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 10:18~20)

			

		

	
		
			
				9세기 초에 이미 보헤미아 사람들은 자국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국어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그레고리우스 7세는 보헤미아인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하였으며 그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공중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교서를 내렸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언어로 당신께 경배하기를 기뻐하신다.”1라고 교황은 선언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다른 길을 마련하셨다. 박해로 쫓겨난 많은 왈덴스인과 알비젠스인들이 보헤미아로 피난하였다. 그들은 비밀리에 열심히 활동하였으며 그들을 통하여 참된 신앙이 보존되었다.

				얀 후스(John Huss)가 태어나기 전 보헤미아에는 이미 교회의 부패를 규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수도승들은 이에 두려움을 느끼고 복음 전파자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에 로마 교회의 예배에서 벗어나는 자는 화형에 처한다는 법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참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사업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였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주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가르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기고 죽었다. “이제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일어날 것인데 그는 권세와 칼을 쥐지 않았지만 그들은 그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2 이 예언의 응답으로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다. 로마 교회에 대항하는 그의 증언은 모든 나라를 일깨우게 될 것이었다.

				
					1　 James A. Wylie, History of Protestantism, book 3, chapter 1.

					2　 James A. Wylie, History of Protestantism, book 3,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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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스는 비천한 계급에서 태어났으며 어렸을 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그의 경건한 어머니는 교육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하였고 그러한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주고자 힘썼다. 후스는 처음에 지방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였으나 얼마 후에 구호 장학금을 받아 프라하 대학교로 가게 되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후스는 뛰어난 실력으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는 온유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다. 그는 또한 로마 교회를 열렬히 신봉하는 사람이었으며 교회가 약속하는 영적 축복을 매우 갈망하였다. 대학을 졸업한 그는 신부의 직분을 얻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신속히 승진하여 왕실에 소속되어 일하였다. 그는 또한 대학 교수가 되고 이후에 그 대학의 총장까지 되었다. 구호 장학금을 받던 비천한 학생이 나라의 자랑이 되었고 그의 명성은 유럽 전역으로 퍼졌다.

				나중에 후스와 친구가 된 제롬(히에로니무스, Hieronymus)이 영국에서 위클리프의 저서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주었다. 위클리프의 교훈을 받아 회심하게 된 영국 왕후는 본래 보헤미아의 공주였다. 그녀의 감화를 통해 보헤미아에 개혁자의 저술이 널리 유포되었다. 후스는 그러한 저술들을 흥미 있게 읽었으며 위클리프가 주장하는 개혁 사업에 호의를 갖게 되었다. 비록 후스 자신은 깨닫지 못하였으나 그는 점점 로마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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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스에게 감명을 준 두 그림

				이 무렵에 학식 있는 두 사람이 영국에서 진리의 빛을 받고 프라하에 와서 그 빛을 전하게 되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교황의 최상권을 공공연하게 공격하였으므로 즉시 당국으로부터 발언을 금지당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고안하였다. 그들은 본래 설교자인 동시에 화가였으므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두 장의 그림을 그렸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광경이었다. 그분께서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메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마 21:5). 제자들은 여행으로 더러워진 헌 옷을 입고 맨발로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다른 한 장은 교황의 행렬을 그린 것인데 교황은 화려한 옷을 입고 머리에 삼층 관을 쓰고 아름답게 장식한 말을 탔으며, 나팔수들이 앞서 행진하고, 뒤에는 추기경들과 주교들의 눈부신 행렬이 따라가고 있었다.

				군중이 몰려와서 그 두 장의 그림을 주목하여 보았다. 그림의 뜻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윽고 프라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러자 두 사람은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얼마 후 그곳을 떠나갔다. 그 그림은 후스의 마음에 커다란 감동과 깊은 인상을 주었으며 그는 성경과 위클리프의 저서를 더욱 깊이 연구하게 되었다. 

				비록 그가 아직 위클리프가 주장한 개혁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그는 교황권의 참모습을 알게 되었고 교황권의 교만과 야심과 부패를 규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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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문 선고를 받은 프라하 

				진리의 빛은 보헤미아에서 독일로 전파되었다. 왜냐하면 프라하 대학의 소동으로 수백 명의 독일 학생이 고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 많은 학생이 후스에게서 처음으로 성경을 배웠는데 그들은 돌아가서 각자 자기 나라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프라하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후스는 곧 교황의 소환 명령을 받았다. 그 명령에 응하는 것은 자신을 죽음에 내어 주는 것이었다. 따라서 보헤미아의 왕과 왕후와 귀족과 대학과 정부의 고관들은 연합하여 후스를 프라하에 머물게 하고, 대리자를 로마에 파견하여 대답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교황에게 호소하였다. 교황은 그 요구를 수락하는 대신 후스에게 심문 선고를 내리고 프라하시를 파문에 처한다고 선포하였다.

				이와 같은 선고는 큰 경악을 자아냈다. 당시 사람들은 교황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심판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대리자로 믿고 있었다. 교황이 파문 선고를 철회하기 전까지는 죽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다. 모든 종교 행사는 중지되었다. 교회들은 문을 닫았고, 결혼식은 교회당의 뜰에서 거행되었으며, 죽은 자는 장례식 없이 개천이나 들판에 매장되었다. 

				프라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났다. 많은 사람이 후스를 비난하고 그를 로마에 넘겨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후스는 잠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곳에서도 그는 활동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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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고 각처로 다니며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다. 얼마 후에 프라하의 소동이 진정되자 후스는 그곳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였다. 그의 원수들은 강력했지만 왕후와 많은 귀족이 그의 친구가 되었고 수많은 대중이 그를 지지하였다.

				지금까지 후스는 단독으로 일해 왔으나 영국에 체류하는 동안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제롬이 개혁 사업에 동참하였다. 그 후 두 사람은 함께 지내게 되었으며 죽음도 그들을 갈라놓을 수 없을 만큼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대중의 인기를 끄는 재간을 가진 제롬은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고 언변과 학식이 뛰어났다. 그러나 인격은 후스가 한층 탁월하였다. 그의 냉정한 판단력은 제롬의 충동적인 정신을 제어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제롬은 후스의 장점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그의 권면을 잘 받아들였다. 그들의 연합된 활동으로 개혁 사업은 신속하게 확장되어 갔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큰 빛을 주셨으므로 그들은 로마 교회의 여러 가지 오류를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전해야 할 모든 빛을 다 받은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로마 교회의 어둠에서 나오도록 인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 단계씩 인도하셨다. 정오의 햇빛같이 눈부시게 밝은 빛이 암흑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주어졌다면 그들은 빛을 등지고 돌아서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감당할 만큼만 조금씩 빛을 드러내셨다. 시대가 흐르면서 충성된 일꾼들이 차례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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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서 사람들을 차츰차츰 깊은 개혁의 길로 인도하였다.

				교회 내의 분열은 계속되었다. 세 명의 교황이 제각기 최상권을 장악하고자 다투고 있었으므로 로마 교회에는 범죄와 다툼이 가득하였다. 그들은 피차 저주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력에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각각 무기를 구입하고 군대를 모집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였으며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교회의 은사, 지위, 축복 등이 돈으로 매매되었다(부록 참조). 

				후스는 소위 종교라는 이름으로 용인되는 가증한 행위를 담대하게 비난하였다. 백성도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교를 비참하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하였다.

				다시 프라하에는 유혈의 참극이 일어날 것처럼 보였다. 옛날에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왕상 18:17)라는 비난을 받았다. 그 도시는 두 번째로 파문 선고를 받았고, 후스는 시골에 있는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제 그는 진리의 증인으로 그의 생명을 바치기 전에 더욱 넓은 무대에서 그리스도교 나라들을 향한 증인이 되어야 하였다.

				콘스탄스(독일 남부)에서 총회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는 시기스문트(Sigismund) 황제의 희망에 따라 세 경쟁자 중 하나인 요한 23세가 소집한 것이었다. 교황 요한은 인격적인 면이나 그가 펼치는 정책에 있어서 당시 교인들에게뿐 아니라 타락한 주교들로부터도 힐책과 비난을 받을 정도였기 때문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감히 시기스문트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다(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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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의 목적은 두 가지였는데 곧 교회 내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단의 뿌리를 뽑는 것이었다. 경쟁 관계의 두 교황과 후스도 그 회의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교황의 경쟁자인 두 교황은 자신들의 신변의 안전을 위하여 직접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그들의 대표자를 참석시켰다. 교황 요한은 교황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자행한 범죄와 그 면류관을 욕되게 한 행위에 대하여 문책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회의에 임하였다. 그는 교회의 높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과 많은 수행원을 거느리고 의기양양하게 콘스탄스성으로 들어갔다. 그의 머리에는 황금색 천이 덮였고 그것을 지방 장관 네 사람이 붙들고 있었다. 미사를 위한 거룩한 물이 그 앞에서 운반되어 갔으며 추기경들의 화려한 복장은 사람들의 눈을 부시게 하였다.

				그때에 또 다른 여행자가 콘스탄스성으로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후스는 친구들과 작별하며 그것이 그들과의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느꼈다. 화형주가 차츰 그에게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예감하였다. 그는 보헤미아 왕으로부터 신변의 안전을 보장하는 통행권을 받았고 또한 시기스문트 황제로부터도 여행의 안전을 위한 통행권을 받았다.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가 가까이 드리워지는 것을 느끼며 주변 일들을 정리하였다.

				왕으로부터 받은 통행권

				후스는 프라하에 있는 친구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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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형제들이여…나는 왕의 통행권을 가지고 많은 대적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도 또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즉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만일 나의 죽음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된다면 그날이 하루속히 이르도록 그리고 내가 당하게 될 모든 고난에 그분께서 항상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형제들에게 훌륭한 본을 남길 수 있도록 복음의 일점일획이라도 숨기는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3

				그는 복음의 사도가 된 신부에게 보내는 또 다른 편지에서 화려한 의복을 입기를 좋아하고 천박한 일에 시간을 낭비한다고 그 신부를 비난했던 과거 자기의 과오를 진심으로 사과하였다. 그리고 아래와 같이 감동적인 권고를 덧붙였다. “부와 재산에 마음을 팔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것과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으로 그대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그대의 집을 꾸미는 것보다 마음을 단장하는 일을 더 중히 여기며 무엇보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쏟으십시오. 가난한 사람들을 친절하고 겸손하게 대하며, 그대의 물질을 쾌락을 즐기는 일에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4

				
					3　 Francois P. E. B. de Bonnechose, The Reformers Before the Reformation, vol-ume. 1, pages 147, 148.

					4　 Francois P. E. B. de Bonnechose, The Reformers Before the Reformation, vol-ume. 1 pages 148,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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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스탄스성에 도착한 후스에게 처음에는 자유가 허락되었다. 황제의 통행권과 함께 교황의 개인적인 보증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복된 보증에도 불구하고 개혁자는 교황과 추기경들의 명령으로 곧 체포되어 음침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후에 그는 라인강 건너편에 있는 견고한 성안으로 이송되어 죄수로 수감되었다. 교황도 얼마 후에 그 동일한 장소에 갇히게 되었다.5 교황은 살인, 성직 매매, 간음 외에도 말할 수 없이 추악한 죄악을 범한 것이 밝혀졌다. 그리하여 그는 삼층 면류관을 박탈당하였고 새로운 교황이 선출되었다.

				후스가 비난한 신부들의 죄보다 교황의 죄가 훨씬 더 엄중했지만 교황을 파면시킨 바로 그 동일한 의회가 이제 이 개혁자를 처단하기로 결정하였다. 후스의 투옥은 보헤미아 사람들의 큰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자기가 발행한 통행권이 침해당한 것을 불쾌히 여긴 보헤미아의 왕은 후스에 대한 조치에 반대하였다. 그러나 개혁자의 원수들은 악독하고 완고하였다. 그들은 “비록 황제나 국왕으로부터 통행권을 받은 자라도 그가 이단이나 이단 혐의를 받은 자일 경우에는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없다.”6라고 주장하였다.

				감방의 습기와 불결한 공기 때문에 열병에 걸려 거의 죽음 직전에 놓인 후스가 마침내 의회에 끌려 나왔다. 그는 무거운 쇠사슬에 매인 채로 황제 앞에 섰다. 황제는 일찍이 후스를 보호해 주기로 서약

				
					5　 Francois P. E. B. de Bonnechose, The Reformers Before the Reformation, vol-ume. page 247.

					6　 Jacques Lenfant, History of the Council of Contance, volume. 1, page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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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로 그 사람이었다. 후스는 확고부동하게 진리를 주장하였으며 거리낌 없이 교회의 부패를 규탄하였다. 그는 자신의 교리를 취소하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하라는 요구를 받았을 때 기꺼이 순교자의 운명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지켜 주었다. 최후의 선고를 받기 전 고난의 몇 주일 동안 하늘의 평화가 그의 심령을 가득 채웠다. 그는 한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사형 선고를 기다리면서 쇠사슬에 매인 손으로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극히 평화로운 내세에서 다시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얼마나 자비를 베푸셨는지,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셨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7

				미리 본 승리

				음산한 감옥에서 그는 참된 신앙의 승리를 미리 보았다. 꿈속에서 그는 자기가 프라하의 교회당 벽에 그려 놓은 그리스도의 그림들을 교황과 주교들이 지워 버리는 것을 보았다. “이 광경은 그를 괴롭게 하였다. 그러나 다음 날 그는 많은 화가가 더욱 찬란한 색채로 더 많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화가들은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 ‘자 이제는 교황이든 감독이든 와 보라. 그들도 더 이상 이 그림들을 지우지 못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개혁자는 그가 꾼 꿈에 관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7　 Bonnechose, volume. 2, pag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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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소멸해 버리고자 했지만 그것은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설교자들을 통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새롭게 그려질 것이다.’라고 말하였다.”8

				마지막으로 후스는 다시 의회에 소환되었다. 그것은 실로 규모가 크고 엄숙한 집회였다. 황제와 왕자들, 사신과 추기경들과 감독과 신부들이 참석하였고 밖에는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다. 최후의 결심을 표명하도록 요구받았을 때 후스는 자신의 견해를 결코 철회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약속을 깨뜨린 황제를 응시하며 말하였다. “저는 여기 계시는 황제께서 저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약속을 믿고 저의 자유 의지로 이곳에 참석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9 그러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황제에게 집중되었으며 시기스문트 황제는 얼굴을 붉혔다.

				선고가 내려지고 지위를 박탈하는 의식이 시작되었다. 후스는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라는 권고를 다시 받게 되자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그렇게 한다면 제가 무슨 면목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순전한 복음을 전한 저 사람들을 어떻게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저 사람들의 구원은 죽음을 앞둔 나의 보잘것없는 몸뚱이보다 더 소중합니다.” 그의 사제복은 하나씩 벗겨졌고, 주교들은 각자가 맡은 의식을 행하며 후스에게 저주를 선언하였다. 마침내 “그들은 그의 머리에 피

				
					8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1, chapter 6.

					9　 Bonnechose, volume. 2, page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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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미드 모양으로 만든 종이 고깔을 씌웠는데 거기에는 악마의 무서운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앞면에는 ‘대이단자’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쓰여 있었다. 후스는 부르짖었다. ‘오 예수님, 주께서는 저를 위하여 가시 면류관을 쓰셨으니 저는 벅찬 기쁨으로 주님을 위하여 이 치욕의 관을 씁니다.’ 의식을 행한 후에 주교는 ‘네 영혼을 마귀에게 주노라.’라고 하였다. 그때 후스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 주 예수여! 당신이 저를 구원하셨으니 제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라고 말하였다.”10

				화형주에 달린 후스

				후스는 이제 처형장으로 끌려 나갔다. 많은 군중, 몇 백의 무장한 사람들, 아름다운 의복을 입은 신부와 주교들, 콘스탄스성의 주민들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가 화형주에 결박되고 불을 붙일 준비가 마쳐지자 순교자에게 그의 오류를 취소함으로 자신을 구원하라는 권고가 다시 한번 주어졌다. 그러나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무슨 오류를 취소하라고 하는가? 나는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다. 내가 저술한 것과 설교한 모든 것은 사람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동안 저술하고 전파한 진리를 나의 피로써 기쁘게 확증하노라.”11 

				불꽃이 주위에서 타오르자 후스는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

				
					10　 Wylie, book 3, chapter 7.

					11　 Wylie, book 3,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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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히 여기소서”라는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였다. 그 찬송은 그의 음성이 그칠 때까지 계속되었다. 열성적인 한 가톨릭 신자는 후스와 그 후에 진행된 제롬의 순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두 사람은 최후의 순간까지 변함없이 확고부동하였다. 그들은 화형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기를 마치 혼인 잔치에 나아가는 것과 같이 하였다. 그들은 고통으로 소리 지르지 않았다. 불길이 타오를 때 그들은 찬미를 부르기 시작하였는데 거센 불길도 그들의 노래를 그치게 할 수 없었다.”12

				후스의 몸이 다 타 버리자 그들은 재와 흙을 모아 라인강에 뿌렸다. 그의 핍박자들은 이제 그가 전한 진리를 소멸시켰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바다로 흘러 들어간 그 재는 씨앗이 되어 지상의 모든 나라로 흩어질 것이었다. 훗날 그 씨는 당시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나라들에서 진리를 증거 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었다. 콘스탄스 의회에서 외친 그의 음성은 그 후 각 시대를 통하여 메아리가 되어 울려 퍼졌다. 그의 신앙과 충성의 모본으로 인해 후세의 많은 사람이 고문과 죽임을 당하면서도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또한 후스의 처형을 통해 로마 교회의 잔인성이 온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 진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이 없애 버리려고 한 그 사업이 오히려 발전하도록 돕는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또 한 사람의 증인의 피가 진리를 증거 하여야 할 것이었다. 제롬은 후스가 의회에 나갈 때 용기와 확고한 태도를 가지도록 격

				
					12　 Wylie, book 3.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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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려하였고 만일 그에게 위험이 닥치면 즉시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개혁자의 투옥 소식을 듣자 그 충실한 제자는 그의 약속을 지킬 준비를 하였다. 그는 통행권도 없이 콘스탄스성을 향해 떠났다. 그곳에 도착한 그는 후스를 구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도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그 성에서 피하였으나 돌아가는 길에 붙잡혔고 쇠사슬에 매여 호송되었다. 그가 처음으로 의회에 나타나 그에 대한 소송에 답변하고자 했을 때 그는 “화형에 처하라. 화형에 처하라.”는 부르짖음을 듣게 되었다.13 그는 쇠사슬에 결박된 채 투옥되었으며 약간의 빵과 물만 제공받았다. 옥중에서 너무나 가혹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제롬은 병에 걸려 생명이 위태롭게 되었다. 그의 원수들은 그가 그대로 죽을 것을 염려하여 다소 관대하게 대우하였다. 그는 1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다.

				제롬이 굴복함

				주교 회의에서는 제롬을 화형시키는 대신 그를 설득하여 그의 주장을 철회토록 하기로 결정하였다. 제롬은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라는 선고를 받았다. 옥중에서 당한 고통과 질병 때문에 기력이 쇠하여졌고, 근심과 불안에서 오는 괴로움, 친구들과의 이별, 후스의 죽음으로 인한 낙심 등의 일로 제롬은 용기를 잃고 마침내 굴복하고 말았다. 그는 가톨릭교회의 신앙을 굳게 지킬 것을 서약하고, 위클리프와 후스가 가르친 교

				
					13　 Bonnechose, volume. 1, page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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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중 소위 “신성한 진리”14 이외의 것을 정죄한 주교 회의의 결정을 수락하였다.

				제롬은 양심의 소리에 침묵하고 다가올 죽음을 피하려고 애썼다. 그러나 감방의 적막 속에서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이 무엇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는 후스의 충성과 용기에 대하여 생각하였다. 그것과 비교해서 진리를 거부한 자신의 가련한 행동을 반성하였다. 또한 그는 자기가 섬기기로 서약한 거룩하신 주님,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였다. 신앙을 철회하기 전에는 온갖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으로 위로를 받았으나 이제는 후회와 자책으로 몹시 괴로웠다. 그는 로마 교회와 화해하려면 아직도 여러 번 자신의 신앙을 철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들어선 길은 결국 완전한 배도로 끝나고 말 것이었다.

				제롬이 회개하고 새로운 용기를 얻음

				얼마 후에 그는 다시 의회에 끌려 나왔다. 그의 재판관들은 그의 굴복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제롬이 진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 한 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것이었다. 이때 그는 믿음을 고백하고 후스의 뒤를 따라 화형을 당하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그는 이전의 말을 취소하였으며, 죽음을 각오하고 변명할 기회를 달라고 엄숙히 요구하였다. 그의 말이 끼치게 될 영향을 두려워한 주교들은 그에 대한 고소에 대해서만 답변하라고 주장했다. 제롬은 

				
					14　 Bonnechose, volume. 2, page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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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잔인한 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변하였다. “너희는 나를 불결하고 악취가 코를 찌르는 곳에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은 채 340일을 구금하였다. 이제 나를 너희 앞에 끌어내어 나를 죽이려는 원수들의 말은 들어 주면서 나의 증언은 듣기를 거부하고 있다. …공의를 거스려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는 단지 연약한 인간일 뿐이며 나의 생명은 중요하지 않다. 불의한 선고를 내리지 않도록 너희에게 권고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15

				그의 요구는 마침내 수락되었다. 제롬은 재판관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께서 자기의 생각과 말을 제어해 주셔서 주님을 욕되게 하거나 한마디라도 진리에 어긋나는 말을 하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이날 그에게는 다음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마 10:18~20).

				제롬은 1년 동안 감옥에 갇힌 채 책을 보거나 읽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의 말은 마치 그가 그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처럼 분명하고 능력이 있었다. 그는 청중에게 불의한 재판관에게 정죄의 선고를 받았던 성도들을 

				
					15　 Bonnechose, volume. 2, pages 146,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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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일이 열거하였다. 거의 모든 시대에 있어 그 시대의 백성을 계몽하려고 힘쓴 자들이 비난을 받고 배척을 당하였으나 후에는 영광을 받은 것과 그리스도도 불의한 법관에게 악인으로 정죄를 받으신 사실을 지적하였다.

				제롬은 이제 자신의 회개를 선포하였고 순교자 후스의 무죄와 성결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나는 그를 어릴 때부터 알았다. 그는 의롭고 거룩하며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아무 죄도 없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나 역시 죽음을 각오하고 있다. 나는 원수들과 거짓 증인들이 마련해 놓은 고통을 피하지 않을 것이다. 장차 그들은 아무도 속일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기만적 행위들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한때 진리를 부인한 사실에 자책감을 느끼면서 계속해서 말했다. “청년 시절 이후로 내가 범한 모든 죄 중에서 나의 마음을 가장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이 흉악한 장소에서 범한 죄이다. 이곳에서 나는 나의 스승이요 친구인 거룩한 순교자 후스와 위클리프에 대하여 내린 사악한 선고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제 진심으로 그 일을 참회한다. 부끄럽게도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교리를 부인한 것을 고백한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여러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시되 특히 가장 가증한 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바이다.” 

				그리고 그는 재판관들을 가리키며 엄숙하게 말하였다. “너희는 위클리프와 후스에게 정죄의 선고를 내렸는데 그들이 교회의 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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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른 교리를 공격한 것 때문이 아니라 성직자들의 비행과 추문, 허식과 교만, 주교와 신부들의 온갖 죄악을 드러내고 공격하였기 때문이다. 위클리프와 후스처럼 나 역시 너희를 규탄하는 바이다.”

				그의 말은 저지되었다. 주교들은 격분하여 몸을 떨면서 “더 이상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한가? 우리는 가장 완고한 이단자를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라고 부르짖었다.

				제롬은 그 소란 중에도 확고한 태도로 말하였다. “너희는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줄로 생각하는가? 너희는 과거 1년 동안 죽음보다 더욱 참혹하고 무서운 감옥 속에 나를 가두었다. …나는 한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그처럼 심한 만행을 저지른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16

				죽음이 결정됨

				다시 소동이 일어났으므로 제롬은 급히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그때 모였던 사람들 중에는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고 그의 생명을 구하고자 한 이들도 있었다. 제롬을 방문한 교회의 권력자들은 대의회의 결정에 복종하라고 권고하였다. 로마 교회에 대한 반대를 취소한다면 그에게는 보상으로 세속적인 영화가 주어질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성경으로 나의 오류를 지적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꺼이 버리겠다.” 그를 회유하던 한 사람이 소리쳤다. “성경이라고? 그렇다면 만사를 다 그것으로만 판단해야 한다는 말

				
					16　 Bonnechose, volume. 2, pages. 151,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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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냐? 교회가 성경을 해석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에 대해 제롬은 “우리 구주의 복음보다 사람의 전통이 더 가치가 있다는 말인가?”라고 항변했다.

				“이단이로다.”라는 외침이 일어났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 그처럼 오랫동안 탄원한 것을 후회한다. 네가 악마의 충동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도다.”17

				얼마 지나지 않아 제롬은 후스가 죽임을 당한 바로 그 장소로 끌려 나왔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나아갔으며 그의 얼굴은 평화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그에게서 죽음의 두려움은 사라졌다. 사형 집행자가 나무에 불을 붙이려고 그의 뒤로 돌아가자 순교자는 “나의 눈앞에서 불을 붙여라. 내가 두려워했다면 여기에 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힘 있게 말했다.

				화염이 그를 둘러싸자 그는 최후의 기도를 드렸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언제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18

				불길이 그치고 순교자의 재는 거두어져 후스의 재처럼 라인강에 뿌려졌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충성된 빛의 전달자는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전파한 진리의 빛, 그들의 영웅적인 모본으로 남긴 광채는 소멸될 수 없었다. 바야흐로 세상에 다가오고 있는 여명

				
					17　 Wylie, book 3, chapter 10.

					18　 Bonnechose, volume. 2, page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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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막으려는 것은 마치 사람이 태양을 그 돌고 있는 궤도에서 역전시키려는 것과 같이 무모한 일이었다.

				후스의 처형은 보헤미아에 분노와 공포의 불을 지폈다. 온 국민이 그를 충성된 진리의 교사로 인정해 왔다. 그리하여 주교들의 의회는 살인죄를 범하였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의 교리는 어느 때보다 더욱 큰 관심을 끌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개혁자들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교황과 황제는 연합하여 이 운동을 진압하려 하였으며 시기스문트의 군대가 보헤미아에 투입되었다.

				이때 한 구원자가 나타났다. 당시 가장 훌륭한 장군 중 한 사람인 지스카가 보헤미아군의 지휘관이 되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침공해 오는 강력한 군대와 맞서 싸웠다. 황제는 거듭 새로운 군대를 보내 보헤미아를 공격하였으나 격퇴를 당할 뿐이었다. 후스의 신봉자들은 죽음의 두려움을 초월한 사람들이었으므로 아무도 그들을 대적할 수 없었다. 개전 후 불과 수년 만에 용감한 지스카 장군이 죽었으나 그보다 더욱 뛰어난 장군인 프로코피우스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교황은 후스의 신봉자들을 공격하기 위하여 십자군을 파견할 것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많은 군대가 보헤미아에 투입되었으나 그들도 패배를 당할 뿐이었다. 또다시 십자군의 파견이 선포되었다. 교황을 지지하는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전쟁을 위해 사람과 자금과 군수품을 모았다. 수많은 사람이 교황의 깃발 아래 모였다. 

				많은 수의 군사가 보헤미아로 진군하였고 보헤미아의 백성도 그

			

		

		
			
				제 6 장 두 영웅의 죽음  103 

			

		

	
		
			
				들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집결하였다. 두 군대는 강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였다. “후스 신봉자들을 토벌하기 위해 아주 먼 곳으로부터 온 십자군은 월등하게 우세한 군대였으나 그들은 시내를 건너서 급히 돌진하거나 접전을 벌이는 대신 조용히 상대 전사들을 바라보기만 하였다.”19 

				갑자기 그 대군은 이상한 공포감을 느꼈고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의해 쫓기듯이 공격을 시도해 보지도 못하고 사방으로 흩어졌다. 후스의 신봉자들은 도망하는 그들을 뒤쫓았고 막대한 전리품이 승리자들의 손에 들어왔다. 그 전쟁은 보헤미아 사람들을 곤궁에 빠뜨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부요하게 해 주었다.

				수년 후에 다른 교황이 십자군을 다시 일으켰다. 많은 군대가 보헤미아로 쳐들어왔다. 후스의 신봉자들은 그 대군 앞에서 후퇴하며 침략자들을 국내로 깊숙이 유인하였고 그들이 승리한 줄로 착각하게 만들었다. 드디어 프로코피우스의 군대는 퇴각을 정지하고 원수들을 향해 돌아서서 그들과 싸움을 시작하였다. 십자군은 적군이 접근해 오는 소리를 듣자 후스파의 군대를 보기도 전에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왕족들과 장군들과 군사들은 그들의 무기를 버리고 사방으로 도망하였다. 침략군은 완전히 패배하였고, 막대한 전리품이 다시 승리자의 손에 들어왔다.

				이리하여 유럽의 가장 강력한 나라들로부터 파견된 용감하고 호전적이며 전쟁을 위하여 훈련된 두 번째 대군도 제대로 싸워 보지

				
					19　 Wylie, book 3, chapt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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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못한 채 연약한 시민들로 구성된 소수의 방위군 앞에서 패주하였다. 침략군은 초자연적인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것이다. 홍해에서 바로의 군대를 진멸시키고, 기드온과 삼백 명의 용사 앞에서 미디안의 군대를 도망하게 하며, 하룻밤 사이에 교만한 앗시리아 군대를 쳐부순 하나님께서 압제자의 세력을 꺾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다시 한번 펼치셨던 것이다. 

				계략에 의하여 배반당함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은 무력으로 정복하는 일을 단념하고 다시 계략을 사용하였다. 겉으로는 보헤미아인들의 양심의 자유를 허락한다고 공언하면서 실제로는 그들을 로마의 권력에 넘겨주는 타협책을 제시하였다. 보헤미아 사람들은 로마와 화해하는 조건으로 다음의 네 가지 점을 분명히 했다. 첫째 성경을 강론하는 자유, 둘째 모든 교인이 성만찬 예식에 참석하여 떡과 포도즙을 나눌 수 있고 예배 시간에 자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셋째 성직자를 모든 세속적인 직위와 권력에서 배제시킴, 넷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법정의 사법권이 성직자나 일반인을 동일하게 취급해야 함이었다. 가톨릭교회 지도층은 후스 신봉자들이 제시한 네 가지 조건에 동의하였다. 하지만 그 조항들의 명확한 의미를 결정하는 해석권은 종교 회의 즉 교황권과 황제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20 이렇게 그들은 조약에 서명했고, 로마 교회는 물리적인 충돌로 얻지 

				
					20　 Wylie, book 3, chapter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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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한 것을 기만과 사기로 얻어 냈다. 그들은 성경을 교회의 권위로 마음대로 해석한 것처럼 후스 신봉자들이 제시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독단적인 해석을 내림으로써 자신들의 목적에 맞게 그 조항들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보헤미아인은 그 조약이 그들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그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 사이에 분열과 분쟁이 발생했고 나중에는 투쟁과 유혈 사태까지 빚어졌다. 이 내란으로 인하여 프로코피우스 장군은 죽고 보헤미아인들의 자유는 사라졌다.

				소란과 유혈 사태가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외국 군대가 다시 보헤미아에 침입하였고, 끝까지 복음을 위하여 충성한 사람들은 피 흘리는 박해를 당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확고부동한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깊은 산과 동굴 속에서 피난처를 찾을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드리기 위하여 함께 모였다. 그들은 비밀리에 여러 나라에 사람들을 파견하여 “알프스 산중에 오래된 교회가 있으며 그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 살며 로마 교회의 우상 숭배와 부패에 저항하고 있”음을 각지에 알렸다.21 그들은 큰 기쁨으로 왈덴스인들과도 교통하게 되었다. 

				보헤미아인들은 복음에 굳게 서서 박해의 어두운 밤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그들은 가장 어두운 시간에 아침을 기다리는 사람들처럼 시선을 멀리 지평선 너머로 향하였다.

				
					21　 Wylie, book 3, chapter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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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수도승이 수도자의 공로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분명히 그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 생활을 조금 더 계속했더라면 나는 고행으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

			

		

	
		
			
				교회를 교황권의 암흑에서 순결한 믿음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인물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이다. 그는 시대적인 인물로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신앙의 기초로 삼지 않았다. 

				루터는 가난한 독일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광부인 아버지는 루터를 법률가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여러 시대를 통하여 완성되고 있는 위대한 성전의 건축자로 삼고자 계획하셨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고난과 궁핍과 엄격한 훈련을 통해 평생의 중대한 사업을 위해 그를 준비시키셨다.

				루터의 아버지는 적극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 그는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수도원 제도의 부패를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루터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가자 그는 매우 분노하였다. 그 후 2년이 지난 후에야 부자간에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루터의 아버지의 견해는 변함이 없었다.

				루터의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가르치고자 힘썼다. 그들은 자녀들이 유용한 생애를 살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열렬하고 꾸준하게 노력하였다. 때때로 지나치게 가혹한 징계가 가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혁자는 그 훈련을 불평하지 않고 순종하며 받아들였다. 

				어린 시절에 다니던 학교에서 루터는 난폭할 정도로 가혹한 취급을 받았다. 때로는 굶주림의 고통을 겪기도 하였다. 당시에 편만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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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 미신적인 종교 분위기는 그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웠다. 그는 무거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 때가 많았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인자하신 아버지가 아니라 냉혹하고 무정한 심판관이나 무자비한 폭군처럼 여겨졌다.

				18세에 에르푸르트(Erfurt) 대학에 입학하였을 때 루터의 장래는 밝아 보였다. 그의 부모는 근면과 절약으로 상당한 재산을 모았기 때문에 그에게 필요한 모든 도움을 줄 수 있었다. 루터는 좋은 친구들을 만난 덕분에 유년 시절에 형성된 우울하고 어두운 성격도 다소 변화되었다. 주변의 선한 감화력으로 그의 정신력은 신속하게 발달하였고 학업에도 몰두하여 곧 두각을 나타냈다. 

				그는 매일 기도로써 하루를 시작하였으며 하나님의 지도와 도움을 끊임없이 간구하였다. 그는 자주 “기도하는 것은 공부의 반 이상을 한 것이다.”1 라고 말하였다.

				어느 날 루터는 대학 도서관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라틴어 성경을 발견하였다. 그는 이런 책을 본 적이 없었고 그런 책이 있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그는 예배 시간에 회중에게 복음서와 편지서의 일부를 읽어 주는 것을 종종 들었는데 그것이 성경의 전부인 줄 알았다. 그런데 이때 처음으로 성경의 전부를 보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생명의 말씀을 읽어 내려갔다. 때로 잠시 멈추

				
					1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2,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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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책을 주시다니!”2라고 탄성을 질렀다.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곁에 있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치는 빛이 진리의 보배를 열어 그에게 제시되었다. 그는 처음으로 죄인인 자신의 상태를 깊이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찾음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발견하고자 열망한 나머지 그는 마침내 수도원에 들어가 수도 생활에 전념하였다. 수도원 생활에는 매우 비천한 일을 하고 집집을 다니며 구걸하는 훈련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죄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필요하다고 믿었고 굴욕을 견뎌 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기를 좋아하였다. 성경 한 권이 수도원 한쪽 벽의 쇠사슬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주 그곳을 찾아갔다. 먹고 자는 시간도 아끼며 그는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는 매우 엄격한 생활을 하였다. 자신의 악한 기질을 극복하기 위하여 금식과 철야를 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기까지 하였다. 훗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수도승이 수도자의 공로로 천국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분명히 그 자격을 얻었을 것이다. …만일 내가 그 생활을 조금 더 계속했더라면 나는 고행으로 죽고 말았을 것이다.”3 그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의 짐은 조금도 가벼워

				
					2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2, chapter 2.

					3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2,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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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않았다. 마침내 그는 절망 직전에 이르렀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친구를 보내셨다. 경건한 슈타우피츠(Staupitz)는 루터에게 성경 말씀을 보여 주며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였다. “그대의 죄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대신 구주의 팔에 그대 자신을 맡기라. 그분을 신뢰하라. 그분의 생애에 나타난 의와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은 속죄를 신뢰하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신에게 보증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분을 사랑하라.”4 그의 말은 루터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번민하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

				루터는 신부로 임명된 후 수도원에서 나와 비텐베르크(Wittenberg) 대학의 교수로 부름을 받았다. 그는 시편과 복음서와 편지서들에 관해 공개 강의를 하였고 많은 사람이 듣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의 친구요 수도원장인 슈타우피츠는 그에게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권유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자기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백성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주저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고심한 후에 친구들의 간청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미 성경 지식에 능한 사람이 되어 있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진리를 아주 명료하고 힘 있게 제시하였고, 청중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과 감동을 주었다.

				
					4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2, chapter 4.

				

			

		

		
			
				제 7 장 시대적인 인물 루터  111 

			

		

	
		
			
				그러나 루터는 여전히 로마 가톨릭교회의 아들이었으며, 그 외에 다른 생각은 조금도 갖지 않았다. 그는 로마를 방문하기 위해 도보로 여행하면서 수도원에서 숙박하였다. 그는 이탈리아에 있는 한 수도원이 너무나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을 목격하고 매우 놀랐다. 수도승들은 화려한 집에 살면서 매우 값진 의복을 입고 진수성찬을 먹으며 살고 있었다. 루터의 마음은 번민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그는 멀리 일곱 봉우리를 가진 도성을 바라보았다. 그는 깊은 감동을 받고 땅에 엎드려 “거룩한 성 로마여! 나는 그대에게 경의를 표하노라.”5라고 부르짖었다. 그는 로마 도성에 들어가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신부와 수도승들이 들려주는 여러 이야기를 듣고 요구되는 의식을 행하였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너무도 놀라웠다. 사제들의 삶은 죄악으로 가득하였고 주교의 입에서는 불경스런 농담이 흘러나왔다. 심지어 미사를 드리면서도 저속한 말들이 오고 가는 것을 보고 전율할 수밖에 없었다. 사치와 방탕이 넘쳐나고 있었고 신성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까지 감행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로마에서 감행되는 모든 죄악과 파렴치한 행동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지옥이 있다면 로마는 그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이다.”6

				
					5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2, chapter 6. 

					6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2,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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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도의 계단에서 발견한 진리

				당시 교황의 한 조서가 반포되었는데 그것은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자는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었다. 그 계단은 예수께서 재판정을 나오실 때 내려오신 곳으로 당시에는 그것이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졌다고 여겨졌다. 어느 날 루터가 경건한 마음으로 그 계단을 하나씩 오르고 있었다. 이때 갑자기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 1:17)라는 말씀이 들렸다. 그는 두렵기도 하고 부끄러워 황급히 그곳을 벗어났다. 그때부터 그는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사람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되었다. 

				로마에서 돌아온 후 루터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성경 연구에 더욱 몰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교황의 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전하기로 엄숙히 서약하였다. 그는 이제 단순한 수도승이 아닌 공인된 성경의 전도자가 되었다. 애타게 진리를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는 목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의 권위에 근거하지 않은 교리는 어떤 것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확고하게 주장하였다.

				열렬한 군중은 그의 말을 경청하였다. 구주의 사랑에 관한 복된 소식, 그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와 평안을 얻게 된다는 보증은 그들의 마음에 큰 기쁨을 주었다. 온 세계를 비추어 줄 밝은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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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비텐베르크에서 비추어졌으며 이 빛은 세상의 끝이 다가올수록 더욱 밝게 빛날 것이다.

				하지만 진리와 오류 사이에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항상 존재한다. 구주께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마 10:34)라고 친히 말씀하셨다.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하나님께서는…나를 앞으로 나아가도록 뒤에서 떠미신다. …나는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지만 투쟁과 혁명 가운데 던져졌다.”7

				면죄부 판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품으로 만들었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의 건축 자금을 모금한다는 구실로 면죄부가 교황의 권위하에 공공연하게 판매되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불한 값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당이 세워질 것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교황권의 원수들이 일어나서 가장 성공적으로 교황의 보좌와 그 머리 위에 있는 삼층 면류관을 흔들게 되었다.

				테첼은 독일에서 면죄부를 팔도록 공적으로 임명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사회적으로나 하나님의 율법으로 볼 때 가장 치욕적인 죄를 범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교황의 재정을 확보해 주고 그의 무모한 계획을 성취시킬 자로 선택되어 자신의 죄에 대한 형벌을 면

				
					7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5,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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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받았다. 그는 어리석고 미신적인 백성을 속이기 위해 그들에게 기괴하고 놀랍게 꾸며 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렇게 속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는 일반 사람들이 성경을 갖지 못하도록 막았다.8

				테첼이 마을에 들어가면 그보다 앞서간 심부름꾼은 “하나님과 성부의 은혜가 너희 문에 있을지어다.”9 라고 선포하였다. 사람들은 참람된 그 사기꾼을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을 친히 맞이하는 것처럼 환영하였다. 테첼은 강단에 올라가 면죄부를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선물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는 면죄부를 사는 사람은 나중에 범하게 될 모든 죄도 “회개할 필요 없이”10 용서받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면죄부는 죽은 자도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돈이 상자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를 내는 그 순간 속전을 지불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주장하였다.11

				금과 은이 테첼의 금고로 쏟아져 들어갔다. 돈으로 구원을 사는 것은 회개와 믿음 그리고 죄와의 끈질긴 싸움으로 얻는 구원보다 훨씬 수월한 일이었다(부록 참조).

				루터는 전율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시무하는 교회의 신자들 가

				
					8　 See John C. L. Giesler, A Compendium of Ecclesiastical History, period 4, sec-tion 1, paragraph 5.

					9　 D’Aubigne, book 3, chapter 1.

					10　 D’Aubigne, book 3, chapter 1.

					11　 See K. R. Hagenbach, History of the Reformation, volume 1, page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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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데도 면죄부를 산 사람이 많았다. 그들은 곧 루터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사면을 구했는데 이는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삶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아닌 면죄부를 근거로 한 것이었다. 루터는 그들이 회개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그 죄로 인하여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였다. 그들은 테첼을 찾아가서 루터가 그들의 면죄부를 받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였으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자 테첼은 격노하며 저주의 말을 쏟아냈다. 그는 광장에 불을 피우고 “나는 교황으로부터 이 신성한 면죄부를 반대하는 모든 이단자를 화형에 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12라고 소리쳤다.

				루터가 사업에 착수함

				루터는 강단에서 엄숙하게 경고하였다. 그는 청중에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밝혀 주는 동시에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책감을 감소시키거나 죄의 형벌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고 그저 값없이 받는 선물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사지 말고 믿음으로 십자가의 구주를 바라보라고 권면하였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노력했던 자신의 쓰라린 경험을 이야기하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안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다.

				
					12　 D’Aubigne, book 3,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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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첼이 면죄부 판매와 불경스런 주장을 계속하자 루터는 거기에 대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기로 결심하였다. 마침 기회가 왔다. 비텐베르크성 교회에는 여러 가지 유물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특정한 축제일에는 그것을 일반에게 공개하였다. 그리고 그날 교회에 와서 참회하는 자는 죄를 완전히 용서받는다고 믿었다. 때마침 축제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만성절이 다가오고 있었다. 만성절 전날 루터는 교회로 모여드는 군중의 행렬에 참여하였으며 면죄부 교리에 항의하는 95개의 반박문을 교회 출입문에 붙여 놓았다. 

				그의 도전은 모든 사람의 주의를 끌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읽은 후에 사방에 전하였고, 도시 전체가 크게 흥분했다. 이 반박문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고 그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권세를 교황이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도 결코 위탁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진다는 사실이 분명히 밝혀졌다.

				루터가 제시한 문제들은 독일 전체에 퍼졌으며 몇 주일이 못 되어 유럽 전역에 전해졌다. 교회 안에서 퍼져 가고 있는 무서운 죄악을 보고 탄식하면서도 그 기세를 꺾을 방법을 알지 못했던 많은 경건한 로마 가톨릭교인이 루터의 논제를 읽고 크게 기뻐했으며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있음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교황청에서 흘러나오는 타락의 물결을 막기 위하여 주님께서 일을 시작하셨다고 느꼈다. 왕후들과 지방 장관들은 한 번 결정하면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그 교만한 교황청의 권력을 제지하게 된 것을 속으로 은근히 기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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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들의 이익에 위협을 느낀 교활한 교회 지도자들은 격분하였고, 개혁자는 가혹한 고소자들과 맞섰다. 루터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이 어떤 새 의견을 주장하게 될 때 어찌 다툼과 논쟁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와 모든 순교자가 죽임을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기존 가르침을 순순히 따르지 않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갔기 때문이다.”13

				원수들의 비난과 그의 동기에 대한 오해와 그의 인격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거센 홍수처럼 루터에게 엄습해 왔다. 그는 학교의 지도자들이 개혁 사업에 기꺼이 참여하고 그와 연합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는 교회 안에 광명한 새벽이 밝아 오는 것을 내다보았다. 

				그런데 돌연 지도자들의 격려가 비난과 정죄로 바뀌었다. 정부와 교회 지도자들은 그의 이론이 타당함을 확신하기는 했으나 그 진리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로마 교회의 권위가 침해당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많은 수입이 그치게 되고 이로 인해 교회 지도자들의 낭비와 사치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도록 사람을 가르친다면 교황의 보좌는 무너지고 마침내 자신들의 권위도 상실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계몽시키기 위해 보낸 사람을 거절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진리를 모두 거역하는 길을 택하였다.

				루터는 자신이 지상의 가장 큰 세력에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움으로 떨었다. “세상의 왕들과 온 세계가 두려워하는 교황

				
					13　 D’Aubigne, book 3, chapter 6.

				

			

		

		
			
				118 각 시대의 대쟁투

			

		

	
		
			
				권에 대항하여 일어선 나는 대체 누구인가? …지난 2년간 얼마나 고민하고 슬픔과 낙담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14 그러나 그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팔에 안기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다.

				루터는 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보냈다. “그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이다. 그대 자신의 노력과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라. 성령의 감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15 여기에는 이 시대를 위한 엄숙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 악의 세력과 투쟁할 때는 사람의 능력과 지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루터는 성경만을 주장함

				원수들이 전통과 관습을 주장할 때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그들에게 대항하였다. 성경에는 그들이 대답할 수 없는 논증이 있었다. 루터의 설교와 저서로부터 무수한 사람을 각성하고 깨우치는 광선이 나왔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 선 검처럼 백성의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오랫동안 인간이 제정한 의식과 지상의 중보자들만 바라보던 사람들의 눈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었다.

				
					14　 D’Aubigne, book 3, chapter 6.

					15　 D’Aubigne, book 3,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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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루터의 가르침에 사람들의 관심이 널리 퍼져 가자 교황권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 루터는 이단을 주장하는 자라는 고소에 답변하기 위하여 로마에 출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의 친구들은 이미 순교자들의 피에 취한 타락한 로마에 루터를 보내는 것은 그를 위험 속에 빠뜨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루터가 독일에서 심문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 요구는 수락되었고 교황의 사절이 그 소송을 심리하게 되었다. 교황이 그 사절에게 전달한 내용에 의하면 이미 루터는 이단자로 선고받은 상태였다. 따라서 사절단은 “지체하지 않고 형을 집행”하고자 했다. 사절단은 “독일 전역에서 루터를 추방할 뿐 아니라 그에게 동조하는 모든 사람을 추방하고 저주하며 파문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었다. 그뿐 아니라 교황은 그 지독한 이단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루터와 그의 지지자들을 체포하여 로마의 복수의 손에 넘겨주는 일에 협조하지 않는 자는 황제 외에는 국가와 교회의 어떤 고위 관리를 막론하고 모두 파문하라고 지시하였다.16

				이 문서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고사하고 세속적인 정의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다. 루터는 자기의 입장을 설명하거나 변호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으며 심문도 받기 전에 즉결 처분으로 이단자라는 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에 심의와 고소, 재판과 판결이 진행되었다. 

				루터에게 참된 친구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16　 D’Aubigne, book 4,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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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란히톤(Melanchthon)을 비텐베르크로 보내셨다. 멜란히톤은 건전한 판단력과 순결하고 고상한 인격을 갖추고 있었고 사람들의 칭송과 존경을 받았다. 그는 단번에 루터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가 되었다. 그의 온유하고 신중하며 빈틈없는 성격은 과감하고 용감하고 열정이 넘치는 루터의 부족함을 채워 주었다. 

				심문 장소가 아우구스부르크(Augsburg)로 지정되었고, 개혁자는 그곳을 향해 걸어갔다. 도중에 살해의 위협이 있음을 안 친구들은 그에게 가지 말도록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예레미야처럼 투쟁과 싸움의 사람이다. 그들의 협박이 더하면 더할수록 나의 기쁨은 증가될 것이다. …그들은 이미 나의 명예와 명성을 빼앗았다. …그들은 내 생명을 불과 몇 시간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의 영혼만은 그들이 빼앗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17

				루터가 아우구스부르크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교황의 사절은 매우 기뻐하였다.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킨 골치 아픈 이단자가 이제 로마의 권세 아래 들어왔으며 그는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었다. 교황의 사절은 루터로 하여금 자신의 주장을 취소하게 하든지 그것이 안 되면 그를 로마로 보내어 후스와 제롬과 같은 운명에 처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는 루터로 하여금 통행권 없이 출두하게 하고자 하였으나 개혁자는 그렇게 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는 황제의 보호를 보증하는 

				
					17　 D’Aubigne, book 4,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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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를 받기까지 교황의 사절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교황의 사절은 루터를 설득하기 위한 술책으로 이제 그를 부드럽게 다루고자 하였다. 그들은 매우 우호적인 태도로 루터에게 요구하기를 논쟁이나 의문을 제기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의 권위에 복종하고 굴복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해 루터는 자신이 교회를 존중하고 진리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동안 그가 가르쳐 온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다면 기꺼이 답변하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대학에서 자기의 교리를 검토하겠다면 흔쾌히 응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표명하였다. 그러나 오류가 증명되기도 전에 그의 가르침을 취소하라는 요구는 따를 수 없다고 말했다.

				교황 측의 반응은 오로지 “취소하라. 취소하라.”는 말뿐이었다. 루터는 자신의 주장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므로 진리를 부인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하였다. 루터의 주장에 대답할 수 없게 된 교황의 사절은 비난과 욕설과 책망을 퍼부으면서 그를 위협했고, 교회의 전통과 교부들의 말을 늘어놓으면서 루터에게 더 이상 말할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 마침내 루터는 그의 답변을 문서로 제출하라는 허락을 받았다.

				이에 대해 그는 한 친구에게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기록된 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의 판단에 호소할 수 있고 한편으로 교만하고 위압적인 태도로 함부로 말하는 폭군의 양심을 울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에게 공포감을 주는 기회가 될 것이다.”18

				
					18　 W. Carlos Martyn, The Life and Times of Martin Luther, pages 271,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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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회견에서 루터는 성경의 많은 구절을 인용하며 명료하고 간결하고 힘 있게 자신의 견해를 글로 제시하였다. 그는 그것을 큰 소리로 낭독한 후에 추기경에게 넘겨주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을 쓸데없는 말과 당치 않은 인용구의 수집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던져 버렸다. 이에 루터는 담대히 일어나서 교회의 전통과 가르침을 근거로 제시하는 그의 억지에 반박하였다.

				교황의 사절은 자제력을 잃고 분노에 사로잡혀서 외쳤다.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 마지막으로 그는 거만하고 화난 목소리로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19라고 선언했다.

				루터는 즉시 친구들과 함께 그곳에서 퇴장함으로 자신의 견해를 취소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주었다. 이것은 추기경이 의도했던 것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이제 추기경의 지지자들만 남게 되었으며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해 분노하며 서로를 쳐다볼 뿐이었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은 그 두 사람이 제시한 주장의 진실성과 신뢰성뿐 아니라 그들이 나타낸 정신을 비교하며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개혁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순하고 겸손하고 확고한 태도로 진리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황의 사절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성경 말씀을 한 구절도 인용하지 못한 채 거만한 태도로 화를 내면서 “취소하라. 그렇지 않으

				
					19　 D’Aubigne, London edition, book 4, chapt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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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너를 로마로 보내겠다.”라고 소리칠 뿐이었다.

				아우구스부르크에서 피신함

				루터의 친구들은 그가 더 이상 체류하는 것이 무익한 일임을 알고 그에게 즉시 비밀리에 비텐베르크로 돌아가도록 권유했다. 그리하여 그는 지방 장관이 보내 준 안내자를 따라 새벽에 말을 타고 아우구스부르크를 떠났다. 그는 어두운 시가지를 몰래 빠져나갔다. 잔인한 원수들은 마음을 모아 그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그가 도시의 성벽에 있는 작은 문에 이르자 문이 열렸고 그는 안내자와 함께 성문 밖으로 빠져나갔다. 그리하여 루터는 교황의 사절이 자신의 탈출을 알아채기 전에 박해자의 손이 미치지 못할 곳으로 피할 수 있었다. 

				루터가 도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교황의 사절은 매우 분개하였다. 그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자를 단호히 처단함으로 큰 영예를 얻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이제 그 희망이 사라진 것이다. 그는 작센의 통치자인 프리드리히(Frederick)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루터를 신랄히 비난하고 프리드리히로 하여금 그를 로마로 보내든지 아니면 작센에서 추방해 주기를 요구하였다.

				당시 프리드리히는 아직 개혁자의 주장을 잘 알지 못했지만 루터의 단호하고 확신에 찬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개혁자의 오류가 입증되지 않는 한 프리드리히는 그의 옹호자가 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교황의 사절에게 보내는 회답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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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아우구스부르크에서 루터 박사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하여 분명히 만족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하가 그의 오류를 그에게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그의 견해를 취소하라고 강요하셨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지의 학자들 가운데 아무도 루터의 교리가 불경하고, 비그리스도인적이며, 이단적이라고 말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20 그 통치자는 교회에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은근히 기뻐하였다.

				개혁자가 교회 출입문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인 지 겨우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글들은 각처에서 성경에 대한 새로운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독일 각지에서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학생이 대학교로 몰려들었다. 난생처음 비텐베르크를 본 청년들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이 성에서 진리의 빛이 비치게 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21라고 외쳤다.

				이때까지 루터는 단지 로마의 오류에서 부분적으로만 돌아섰을 뿐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교황의 교서를 읽고 있다. …나는 교황이 적그리스도인지 아니면 그분의 사도인지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교황의 교서는 그리스도를 너무도 잘못 나타내고 있고 그분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기 때문이다.”22 

				
					20　 D’Aubigne, book 4, chapter 10.

					21　 D’Aubigne, book 3, chapter 10.

					22　 D’Aubigne, book 5, chapter 1.

				

			

		

		
			
				제 7 장 시대적인 인물 루터  125 

			

		

	
		
			
				루터의 공격에 로마는 점점 더 격노했다. 광신적인 반대자들 심지어 교회에 속한 대학들의 박사들까지도 그 반역적인 수도승을 죽이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루터의 방패가 되셨다. 그의 교리는 “민가와 수도원…귀족의 저택과 대학과 왕의 궁전 등으로 퍼져 나갔다.”23 

				그즈음에 루터는 자신이 가르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위대한 진리를 이미 보헤미아의 개혁자 후스가 주장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루터는 “우리 모두 곧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와 나 자신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후스의 신봉자가 되었다. 그 진리는 이미 1세기 전에 전파되고 불태워졌다.”24라고 말하였다.

				루터는 대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대학이 열렬히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그것을 청년들의 마음에 새겨 주지 못하여 지옥의 문이 될까 두렵다. …학생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연구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교육 기관은 타락할 수밖에 없다.”25

				이 호소는 독일 전역에 신속히 전달되어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다. 온 나라가 분기했다. 루터를 반대하는 자들은 그에게 더욱 단호한 태도를 취해 주기를 교황에게 탄원했다. 그의 교리들은 즉시 정죄의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공포되었다. 개혁자와 그의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모두 파문될 것이었다.

				
					23　 D’Aubigne, book 6, chapter 2.

					24　 James, A. Wylie, History of Protestantism, book 6, chapter 1.

					25　 D’Aubigne, book 6,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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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위기

				이것은 종교 개혁에 있어서 무서운 위기였다. 루터는 그에게 엄습해 오고 있는 폭풍을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의 지지자이자 방패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굳게 신뢰하였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나는 알지 못한다. 또한 알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뭇잎 하나도 하늘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하물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겠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셨던 분도 돌아가셨는데 그 말씀을 위하여 죽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겠는가!”26

				마침내 교황의 교서가 루터에게 전달되자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것을 불경하고 거짓된 것으로 멸시하고 배격한다. …그것으로 정죄받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더욱 큰 자유를 누리고 있다. 나는 드디어 교황이 적그리스도이며, 그의 보좌는 곧 사탄의 권좌인 것을 알게 되었다.”27

				하지만 로마의 교서가 효과가 없지는 않았다. 연약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은 교황의 명령 앞에서 떨었다. 많은 사람이 교회 개혁을 위해 생명을 버리는 것은 너무도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였다. 개혁자의 시도가 그냥 이렇게 마쳐질 것인가?

				그러나 루터는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담대하게 자신에게 내린 정죄의 선고를 로마로 돌려보내고, 모든 계층의 시민 앞에

				
					26　 D’Aubigne, 3rd London edition, Walther, 1840, book 6, chapter 9.

					27　 D’Aubigne, book 6, chapt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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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교황의 교서를 불태워 버렸다. 그리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심각한 투쟁이 이제 시작되었다. 지금까지는 시작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쳐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으니, 나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므로 그들은 이를 두려워해야 한다. …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위대한 사람을 선지자로 택하지 않으시고 지위가 낮고 비천한 사람들을 택하셨다. 목자인 아모스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곧 왕들과 제후들과 제사장들과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책망하였다. …나는 나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이다.”28

				이토록 담대한 루터도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를 떠나고자 결심하기까지는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어야 했다. 그즈음에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비록 나에게는 나를 지지해 주는 성경이 있지만 나 홀로 교황과 맞서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를 적그리스도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이다. 나는 교황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그처럼 자주 반복된 다음의 질문에 대하여 괴로운 마음으로 얼마나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던가? ‘너 혼자만 현명한가? 너 외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틀렸다는 말인가? 만일 네 자신이 

				
					28　 D’Aubigne, book 6, chapt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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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고, 많은 사람이 너의 오류를 받아들인 결과로 영원히 멸망받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흠 없는 말씀으로 이런 의심을 극복하도록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까지 나는 나 자신 그리고 사탄과 싸워야 한다.”29

				로마 교회는 개혁자와 최종적으로 결별하였음을 선언하고, 그를 하늘의 저주를 받은 자로 탄핵했으며,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은 정죄가 임한다는 내용으로 새 교서를 내렸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대에 적합한 진리를 증거 하도록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은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루터 시대에는 그 시대에 필요한 현대 진리가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교회를 위한 현대 진리가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은 루터의 반대자들과 같이 여전히 진리를 환영하지 않는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은 초기 개혁자들보다 더 큰 환영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진리와 오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는 세상 역사의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격렬해질 것이다(요 15:19~20; 눅 6:26 참조).

				
					29　 Martyn, pages 372,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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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공생애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하셨다. 조용하고 격리된 산속에서 루터는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사람들의 칭찬도 멈추었다. 그 결과 그는 성공이 가져다주는 자부심과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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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황제 카알 5세(Charles V)가 독일의 왕위에 올랐다. 카알이 왕좌에 오르는 데 크게 공헌한 작센의 프리드리히 선제후(選帝侯)는 루터의 이야기를 들어 보기 전에는 루터를 반대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말도록 카알에게 요청하였다. 황제는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교황의 추종자들은 루터가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된 것에 대하여 만족해했다. 그러나 선제후는 단호히 주장했다. “루터 박사에게 통행권을 주어 학식 있고 경건하고 공정한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1

				보름스에서 회의가 열렸다. 독일의 영주들이 젊은 황제와 처음으로 의회에서 만나게 되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과 외국에서 온 사절들이 모두 보름스에 모였다.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개혁자에 관한 사건이었다. 카알은 이미 선제후에게 루터를 데리고 의회에 올 것을 지시하였으며, 그를 보호하고 논의할 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허락하겠다고 약속했다. 루터는 선제후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썼다. “만일 황제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만일 그들이 내게 대하여 폭력을 쓰고자 한다면…나는 그 문제를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하께서는 내가 도망하는 일과 믿음을 철회하는 일 이외에는 무엇이든 기대해도 좋습니다. 나는 도망할 수 없으며, 믿음을 철회

				
					1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6, chapt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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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2

				루터가 의회에 출두한다는 소식이 보름스에 전해지자 사람들은 흥분했다. 이번 사건을 특별히 위임받은 교황의 사절 알리안더(Aleander)는 격노하였다. 교황이 이미 정죄 선고를 내린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는 것은 교황의 권위를 모욕하는 일이었다. 더욱이 그는 루터의 설득력 있는 논증으로 많은 영주가 교황에게 반대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염려하였다. 그는 루터가 보름스에 나타나지 못하게 해 달라고 카알에게 호소했고 결국 황제를 설득하였다.

				알리안더는 이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루터를 정죄하고자 하였다. 그는 개혁자를 “선동, 반역, 불경건, 참람” 등의 죄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교황의 사절이 나타낸 격정과 분노는 그가 어떤 정신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명백하게 드러냈다. 사람들은 “그가 증오와 복수심에 사로잡혀 있다.”3 고 여겼다.

				알리안더는 황제에게 교황의 칙령을 실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독일의 법률로는 제후들의 동의 없이 이 일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황제는 그 사절의 집요한 요구에 못 이겨 그의 소송 사건을 의회에 제출하라고 명령하였다. 루터에게 호감을 가진 의원들은 알리안더의 변론으로 초래될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작센의 선제후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그의 고문관 몇 사람이 알리안

				
					2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1.

					3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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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의 연설을 기록하였다.

				루터가 이단으로 고소당함

				알리안더는 자신의 학식과 웅변의 힘을 발휘하여 루터가 교회와 국가의 원수임을 역설했다. 그는 루터의 오류에는 십만 명의 이단자를 화형시킬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루터의 추종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오만한 교사들, 타락한 신부들, 방탕한 수도승들, 무지한 변호사들, 부패한 귀족들이다. …그러나 가톨릭당은 수와 능력과 권력에서 그들보다 얼마나 더 우세한가! 이 중요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의함으로써 무지한 자를 계몽하고, 교만한 자를 경고하고, 동요하는 자를 안정시키고, 약한 자에게는 힘을 주게 될 것이다.”4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단순하고 명백한 진리를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반대에 직면하게 된다. “새 교리를 전파하는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무지하고 가난한 소수의 무리가 아닌가? 그럼에도 자신들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무지하여 기만당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수효와 영향력에 있어서 얼마나 우세한가! 우리에게는 위대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편의 세력은 얼마나 막강한가!” 이러한 논조는 개혁자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4　 J. H. Merle, D 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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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자리에는 명료하고 감동적인 성경 진리로 교황의 대리자를 반격할 루터도 없었고, 개혁자를 옹호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다. 루터와 그의 교리를 정죄할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이단자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로마 교회는 자기편을 변호하기에 가장 좋은 기회를 가졌다.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말은 다하였다. 그러나 외관상의 승리는 패배의 신호였다. 왜냐하면 진리와 오류가 공개적으로 부딪히면 두 정신은 분명하게 대조되어 드러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는 교황권의 횡포의 결과로 생긴 진상을 폭로하도록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 작센의 조지 공작(Duke George)이 둘러앉은 귀족들 앞에서 일어나 로마 교회의 기만과 가증한 죄를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지적하였다. 

				“로마 교회의 악폐에 대한 부르짖음이 도처에서 들립니다. …온갖 수치스러운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돈, 돈, 돈입니다. 진리를 가르쳐야 할 전도자들이 거짓말만 쏟아 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거짓은 용납될 뿐 아니라 오히려 보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많은 거짓을 쏟아 낼수록 더 큰 이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더러운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샘의 근원이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방탕은 탐욕을 향하여 손을 뻗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사제들의 죄악으로 인해 많은 불쌍한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전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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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5 이 연사의 말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서 오류의 암흑을 제거하고 진리를 보게 하였다.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은 개혁 사업의 반대자들까지도 지배하였으며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대사업의 길을 예비하고 있었다. 루터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으나 루터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음성이 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독일 국민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교황권의 압제의 상황을 조사하도록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악폐의 목록과 함께 부패를 즉시 시정해 달라는 청원서가 황제에게 제출되었다. 탄원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우리 민족의 파멸과 치욕을 막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는 포괄적인 개혁을 명령해 주시고, 그 일이 성취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탄원하는 바입니다.”6

				루터가 출두 명령을 받음

				이제 의회는 루터가 출두해야 함을 요구했고 마침내 황제도 거기에 동의함으로 루터가 소환되었다. 루터는 소환 명령과 함께 안전한 이동을 보증하는 통행권도 받았다. 통행권은 그를 보름스로 데려오도록 명령을 받은 전령관을 통해 비텐베르크에 전달되었다.

				
					5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4.

					6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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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가 사람들로부터 편견과 적의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루터의 친구들은 비록 그가 통행권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무시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러자 루터는 대답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내게 보내 주셔서 오류의 사자들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나는 나의 일생 동안 그들의 불의를 고발하였다.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맞서 그들에게 승리할 것이다. 그들은 보름스에서 내게 신앙의 철회를 강요하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철회할 내용은 바로 이것이 될 것이다. 전에는 내가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말하였지만 이제는 교황이 우리 주님의 대적이요 마귀의 사도라고 주장한다.”7

				황제의 전령관 외에 진실한 세 친구가 루터와 동행하기로 하였다. 멜란히톤도 그의 마음이 루터의 마음과 결합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랐으나 루터는 허락하지 않았다. 루터는 멜란히톤과 작별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일 원수들이 나를 죽임으로 내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그대는 계속해서 진리를 전하고 진리에 굳게 서야 하오. 나를 대신하여 일해 주시오. …그대가 살아 있기만 하면 나의 죽음은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닐 것이오.”8 

				백성의 마음은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이미 루터의 저서가 보름스에서 정죄당한 것을 알고 있었다. 동행하는 전령관은 루

				
					7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6.

					8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7.

				

			

		

		
			
				136 각 시대의 대쟁투

			

		

	
		
			
				터의 안전을 염려한 나머지 그에게 계속 전진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비록 모든 도시에서 저지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하여 나아가겠다.”9고 대답하였다.

				에르푸르트에 이르러 루터는 전에 수도승으로서 구걸하며 다녔던 거리를 지나갔다. 그는 자기가 머물던 수도원도 방문했으며 오늘날 독일 전역에 퍼져 있는 그 빛이 자기에게 처음으로 비치던 때에 번민하던 일을 추억하였다. 거기서 그는 설교 요청을 받았다. 이 일은 그에게 금지된 것이었지만 동행하는 전령관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 한때 수도원에서 천한 일에 종사하였던 수도승이 이제 설교단으로 나아갔다.

				그는 모인 무리를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을 시작하였다. “철학자들, 박사들, 저술가들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주고자 노력하였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죽음을 멸하시고, 죄를 근절시키시고, 지옥의 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며…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업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공로로 구원을 얻습니다.”

				
					9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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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은 마치 도취된 것처럼 설교를 들었다. 생명의 떡이 주린 영혼들에게 나누어졌다. 그는 그들 앞에 교황이나 교황의 사절이나 왕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였다. 루터는 자신의 위급한 상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동정의 대상으로 만들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그리스도를 주목한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잊어버렸다. 그는 그리스도 뒤에 숨었고 죄인의 구속자인 그분만을 드러냈다.

				순교자의 용기

				여행을 계속하는 동안 루터는 도처에서 큰 관심과 환대를 받았다. 열성적인 무리가 그에게 몰려와서 가톨릭 당국의 의도를 친절하게 알려 주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은 후스에게 한 것처럼 당신을 화형시켜 당신의 몸을 재로 만들려고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루터는 “그들이 보름스로부터 비텐베르크에 이르는 길에 불을 지른다 할지라도…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불을 뚫고 가서 그들 앞에 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할 것입니다.”10라고 답했다.

				루터가 보름스로 가까이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자 큰 소동이 일어났다. 그의 친구들은 그의 안전을 염려하였고, 그의 적들은 루터의 사업이 성공할까 봐 두려워하였다. 교황의 지지자들은 그가 어떤 친절한 기사의 저택에서 머물도록 안내하였고 그곳에서 그에게 

				
					10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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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하기를 그의 태도에 따라 모든 어려움이 우호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하였다. 루터의 친구들은 그를 위협하고 있는 위험을 말해 주며 그가 보름스로 가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루터는 흔들리지 않고 말했다. “보름스 시내의 악마가 비록 지붕 위의 기왓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들어가리라.”11

				그가 보름스에 도착하자 많은 군중이 그를 영접하고자 성문으로 모여들었고, 흥분은 극에 달했다. 그러나 그는 마차에서 내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등장은 교황의 추종자들을 긴장시켰다. 황제는 즉시 의원들을 소집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인가? 한 완고한 가톨릭 주교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우리는 이 문제를 이미 오랫동안 논의해 왔습니다. 그러니 황제 폐하께서 이 사람을 즉시 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기스문트 황제께서도 얀 후스를 화형에 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단자의 통행권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자 황제가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12 그리하여 개혁자에게 회의장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온 도성은 이 놀라운 사람을 보기 위해 열광하였고, 그의 숙소는 방문객들로 들끓었다. 루터는 계속된 여행에 지쳐 있어서 안정과 휴

				
					11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7.

					12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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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그는 귀족들과 기사들과 신부들과 시민들이 열광적으로 계속 모여들었기 때문에 두어 시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다. 그들 중에는 교회의 폐악을 개혁할 것을 황제에게 담대하게 요구한 귀족들도 많았다. 루터의 친구들은 물론이요 적들도 이 대담하고 굽힐 줄 모르는 수도승을 보기 위하여 왔다. 그의 태도는 확고하고 용감하였다. 그의 창백하고 야윈 얼굴에는 수고와 질병의 흔적이 역력했으나 친절하고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진솔한 그의 말에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으며 그의 적들도 그 위세에 눌려 저항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거룩한 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옛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말한 것처럼 “그가 귀신이 들렸다”(요 10:20)고도 하였다.

				이튿날 황실의 한 관리가 그를 의회로 인도하였다. 거리는 로마 교회의 권위에 용감하게 대항하는 주인공을 보기 위해 모인 열광하는 군중으로 차고 넘쳤다. 루터가 재판관 앞에 서려고 할 그때 많은 전쟁에서 용맹을 떨친 한 늙은 장군이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였다. “가련한 수도승이여! 가련한 수도승이여! 그대는 지금 나와 다른 장군들이 가장 격렬한 전쟁터에서 치렀던 어떤 전쟁보다 더 치열한 싸움에 직면해 있소. 만일 그대가 하는 일이 정당하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대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오.”13

				
					13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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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가 의회에 서게 됨

				황제는 보좌에 앉았고, 국가의 고위층들이 그 주위에 둘러섰다. 마르틴 루터는 이제 그의 신앙을 변호해야 하였다. “그 광경 자체가 교황권에 대한 루터의 분명한 승리였다. 이미 교황은 그에게 정죄의 선고를 내렸지만 정죄받은 그 사람이 지금 재판정에 서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은 의회가 교황권 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교황은 그를 파문하여 모든 인간 교제에서 단절시켜 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중하게 소환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회의 영접을 받았다. …이미 로마 교회는 그 영광의 자리에서 내려와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으며 로마 교회를 이러한 굴욕에 처하게 한 것은 일개 수도승의 음성이었다.”14

				비천한 계급 출신의 개혁자는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듯이 보였다. 몇몇 영주가 그에게 다가왔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마 10:28)라고 속삭였다. 또 다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마 10:18~20)라고 말하였다. 

				
					14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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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묵이 회의장을 뒤덮었다. 황실의 관리가 일어서서 옆에 쌓아 놓은 루터의 저서들을 가리키면서 루터에게 두 가지 질문에 대답하라고 요구하였다. 그 모든 저서를 자기의 것으로 시인하느냐는 것과 그 저서들에 담긴 주장들을 취소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차례로 저서들의 이름이 열거되자 루터는 그 저서들이 다 자기의 것임을 시인했다. 그러나 둘째 질문에 대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것은 믿음과 영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며 하늘과 땅에서 가장 위대하고 귀중한 보배인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되는 것이므로 깊이 생각한 뒤에 신중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진리가 요구하는 바에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벗어나지 않게 대답할 수 있도록 잠시 유예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청합니다.”15

				루터의 이러한 답변은 그가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으로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회중에게 확신시켜 주었다. 그와 같은 침착성과 자제력은 대담하고 타협을 모르는 그에게서 전혀 기대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후에 신중하고 지혜롭고 권위 있게 답변할 수 있게 되었고, 원수들은 그의 답변을 듣고 당황하고 놀랐으며 그들의 오만함은 힘을 잃었다.

				이튿날 루터는 최후 변론을 해야 했다. 잠시 그는 용기가 꺾인 듯했다. 그의 적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다. 검은 구름이 그를 둘러쌌고,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듯하였다. 그는 고뇌에 찬 심

				
					15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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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으로 애끓는 절규를 토하였는데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이해하실 수 있는 외침이었다.

				“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여! 만일 이 종이 신뢰할 것이 이 세상의 힘뿐이라면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종의 최후의 시간이 왔습니다. 이미 종은 정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이시여! 세상의 모든 지혜에 대항하고 있는 이 종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업은 당신의 사업이며 의롭고 영원한 사업입니다. 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실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여! 종은 어떤 사람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 사업을 위하여 저를 택하셨습니다. …제 곁에 계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망대이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16

				그가 공포에 눌리게 된 것은 고난과 고문과 죽음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힘이 너무도 미약한 것을 느꼈던 것이다.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진리의 사업이 패할까 두려워한 것이었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의 승리를 위하여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였다. 완전한 절망 가운데서 그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었다. 그의 마음은 그가 홀로 의회에 출두하지 않는다는 보증으로 굳세어졌다. 마음속에는 다시 평안이 찾아왔다. 그는 고관들과 제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일 수 있도록 허락

				
					16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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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은 것을 기뻐하였다.

				루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는 투쟁을 위해 준비하였다. 그는 답변을 준비하며 자기 저서들에 있는 구절들을 검토하고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성경에서 뽑았다. 그 후에 그는 성경 위에 왼손을 얹고 오른손은 하늘을 향하여 들고 “비록 나의 피로써 증거를 확증할지라도 복음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신앙을 거리낌 없이 고백하겠노라.”17고 맹세하였다.

				다시 의회에 선 루터

				두 번째로 의회에 섰을 때 그는 침착하고 평화로웠다. 지상의 위대한 사람들 앞에 선 하나님의 증인은 당당하고 고상한 모습이었다. 황실의 관리는 그에게 자기의 주장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는지 물었다. 루터는 아무런 격정이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담담한 어조로 대답하였다. 그의 태도는 겸손하고 존경스러웠으며 확신과 기쁨에 가득 차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회중은 심히 놀랐다.

				루터는 말했다. “지극히 존엄하신 폐하여! 고귀하신 제후들과 인자하신 영주들이여! 오늘 저는 어제 저에게 내려진 명령에 따라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본인의 무지로 인하여 궁정의 관례나 예법을 어기는 일이 있다면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은 

				
					17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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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원에 묻혀 있었을 뿐이며 궁정에 나아가 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18

				이렇게 말한 다음 그는 자신의 출판물 중 어떤 것은 믿음과 선행에 대한 것이며 이것은 자신의 적들도 유익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언급했다. 이런 저서를 취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진리를 부인하는 일이 될 것이었다. 둘째 부류의 것은 로마 교회의 부패와 악폐를 폭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저서를 취소하는 것은 로마 교회의 죄악을 한층 더 조장하고 불경건한 일들을 계속 자행하도록 방치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셋째 부류의 저서에서 루터는 교회의 타락상을 옹호하는 자들을 공격하였다. 이 저서들에는 실제보다 더 과격하게 표현한 것이 있음을 그는 솔직하게 인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런 종류의 저서도 취소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만일 그렇게 하면 진리의 원수들이 한층 더 기세를 얻어 하나님의 백성을 더욱 잔인하게 취급할 기회를 주기 때문이었다.

				그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처럼 나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만일 내가 악한 말을 하였다면 그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존엄하신 황제와 훌륭하신 제후들과 각 계급에 속한 모든 분께 호소하오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글로써 나의 잘못을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이 하여 저의 잘못을 깨닫게 되면 모든 오류를 즉시 취소하겠습니다. 그

				
					18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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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고 제가 자진해서 저의 저서들을 불태워 버리겠습니다. …저는 옛날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기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특성으로 볼 때 필연적인 일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분쟁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것이 되고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과 현세적 불행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합니다.”19

				루터는 독일어로 말했다. 그는 다시 라틴어로 같은 말을 반복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는 다시 처음과 같이 열렬하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셨다. 여러 제후의 마음이 이미 오류와 미신으로 어두워져 있었으므로 첫 번째 진술에서는 루터의 논증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나 두 번째 진술에서 그들은 루터가 말한 요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

				주어진 빛에 대하여 완고하게 눈을 감았던 자들은 루터의 강력한 말에 격분하였다. 그의 진술이 끝나자 의회의 대변인은 화를 내며 말하였다. “너는 주어진 질문에 대하여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는 분명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너는 취소하겠느냐, 취소하지 않겠느냐?”

				개혁자는 대답하였다. “존귀하신 황제와 고귀하신 제후들께서 나

				
					19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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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 분명하고 단순하고 정확한 대답을 요구하시므로 이제 대답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신앙을 교황이나 의회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많은 잘못을 범하였고 피차간에도 서로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의 증거로 확신하기 전에는 나는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양심을 어기고 말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20

				이와 같이 그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한 기초 위에 서 있었다. 그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탁월성을 증거 하였을 때 그의 고상하고 순결한 인품, 그의 마음의 화평과 기쁨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났다.

				첫 번째 대답에서 루터는 아주 공손한 태도로 말하였다. 교황의 추종자들은 그가 유예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을 그의 신앙을 취소할 전조라고 보았다. 카알 황제도 그 수도승의 지친 모습, 허술한 의복, 꾸밈없는 진술을 보고서 반쯤 멸시하는 태도로 “이 수도승이 나를 이단자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지금 그가 나타낸 용기와 확고한 태도는 모든 사람을 놀라게 하였다. 황제도 감격하여 “이 수도승은 참으로 담대함과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20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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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교회의 지지자들은 패배하였다. 그들은 성경에 호소하지 않고 위협으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다. 의회의 대변인은 “만일 네가 취소하지 않는다면 황제와 제후들은 이처럼 완고한 이단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루터는 아주 침착하게 “나는 결코 취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21라고 말하였다.

				의원들이 협의하는 동안 루터는 퇴장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루터가 최후까지 굴복하지 않고 굳게 선 것은 여러 시대를 통하여 교회의 역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었다. 그들은 그에게 취소할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회에 출두하였다. 그의 주장을 부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 다시 질문이 주어졌다. 그는 “본인은 이미 대답하였으니 더 이상 다른 대답을 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교황 측의 지도자들은 국왕과 귀족들도 두려워 떨게 했던 자신들의 권력이 일개 비천한 수도승에게 이처럼 무시당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위엄과 침착한 태도로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였다. 그의 말에는 교만한 태도나 격렬한 감정이나 허위가 조금도 없었다. 그는 자기 주위에 높은 인물들이 있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리고, 교황이나 주교나 왕이나 황제보다도 더욱 위대하신 분 앞에 있다는 사실만을 깊이 자각하였다. 하나님의 영께서 그 의회

				
					21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8.

				

			

		

		
			
				148 각 시대의 대쟁투

			

		

	
		
			
				에 임재 하셔서 제국의 고위 관리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셨다. 

				여러 명의 영주가 루터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담대하게 말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은 감명을 당장에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스스로 성경을 연구한 후에 훗날 개혁 운동의 유력한 후원자들이 되었다.

				선제후 프리드리히는 루터의 진술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기쁨과 자부심으로 루터의 용기와 침착성과 확고부동한 태도를 바라보았고, 그를 옹호할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그는 논쟁할 때 양편을 대조하여 보았고, 진리의 능력이 교황과 왕들과 주교들의 지혜를 패배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교황의 사절은 루터의 진술이 끼친 영향을 보았으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그 개혁자를 죽이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탁월한 웅변과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한 미천한 수도승 때문에 교황청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젊은 황제에게 역설하였다.

				그의 말은 효과를 거두었다. 루터의 답변이 있은 다음 날 카알 황제는 가톨릭교회를 지지하고 옹호할 것이라는 그의 결심을 의회에 알렸다. 루터가 그의 주장을 취소하기를 거절하였으므로 그와 그가 가르친 이단설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조치가 내려졌다. “나는 나의 왕국과 나의 재산, 나의 동료들, 나의 육체, 나의 피, 나의 영혼 그리고 나의 생명까지도 희생할 것이다. …나는…그와 그의 지지자들을 고집 센 이단자들로 파문하고 공식적으로 추방할 것이며 모든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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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동원하여 그들을 파멸할 것이다.”22 그럴지라도 루터의 통행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안전하게 그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황제는 공표했다. 

				위험하게 된 루터의 통행권

				교황의 사절들은 루터의 통행권이 무시되어야 한다고 다시 주장하였다. 그들은 “100년 전의 후스처럼 그의 몸을 태운 재를 라인강에 뿌려야 한다.”23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독일의 제후들은 비록 루터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와 같은 조치는 나라의 명예를 수치스럽게 하는 일이라며 이를 반대하였다. 그들은 후스가 죽은 후에 계속하여 일어난 재난들을 지적하며 이 같은 두려운 재난이 독일에서 반복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였다.

				카알 황제는 이 치졸한 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비록 신의와 명예가 세상에서 모두 사라진다 할지라도 제후들의 마음에 이 두 가지는 늘 남아 있어야 할 것이다.”24 루터의 원수들인 교황의 지지 세력들은 시기스문트가 후스에게 행한 것처럼 루터도 그렇게 취급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그러나 카알 5세는 후스가 공중 앞에서 자기를 결박한 사슬을 보이면서 황제가 약속을 번복한 

				
					22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9.

					23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9.

					24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Sixteenth Century, book 7, chapt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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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을 생각나게 했던 광경을 상기하고 “나는 시기스문트처럼 얼굴이 붉어지기를 원치 않는다.”25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카알 황제는 루터가 제시한 진리를 고의적으로 거절하였다. 그는 관습을 버리고 진리와 의의 길을 걷고자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선조들처럼 로마 교회를 지지하고자 하였다. 그렇게 하여 그는 선조들이 받았던 것보다 한층 더 밝은 빛을 받아들이길 거절하였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대대로 내려온 관습을 고수하고 있다. 주께서 그들에게 더욱 밝은 빛을 비춰 주실 때 그들은 선조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빛을 거절한다. 진리의 말씀을 스스로 탐구하지 않고 선조들이 행한 대로 무조건 따라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현재 우리에게 비취고 있는 더욱 밝은 빛에 대하여 우리는 책임이 있다.

				루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독일의 황제와 제후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지자 성령께서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탄원하셨다. 마치 빌라도가 천여 년 전에 자기의 자존심을 고집하고 민심을 얻기 위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구주의 말씀을 저버렸듯이 카알 5세도 세속적인 자존심에 굴복하여 진리의 빛을 거부하기로 결심하였다.

				루터를 죽이기 위한 계획이 세워졌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자 온 도시는 흥분하였다. 로마 교회의 속임수와 잔인성을 알고 있는 루터

				
					25　 Jacques Lenfant, History of the Council of Constance, volume 1, page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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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친구들은 개혁자가 희생당하는 것을 막기로 결심하였다. 수백 명의 귀족이 그를 보호하고자 맹세하였다. 집의 대문과 공공 장소에는 루터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그를 옹호하는 문구들이 나붙었다. 그중에는 솔로몬의 의미심장한 글귀도 보였다. “왕은 어리고 신하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이 나라여 화가 있도다”(전 10:16). 독일 전역에서 루터에 대해 호의적인 분위기가 드높았으므로 그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면 독일 제국의 평화는 물론이요 황제의 안전까지도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황제와 의회는 깨닫게 되었다.

				로마와 타협하기 위한 노력

				작센의 프리드리히 선제후는 개혁자에 대한 그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었다. 동시에 그는 끊임없는 경계로써 루터를 지키고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원수들의 일을 살피고 있었다. 반면에 많은 사람이 루터에 대한 그들의 동정심을 감추려 하지 아니하였다. 스팔라틴(Spalatin)은 “루터 박사님의 좁은 방은 찾아오는 손님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26라고 기록하였다. 비록 그의 교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양심을 거스르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달게 받고자 하는 루터의 고결한 정신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루터로 하여금 로마와 타협하게 하려는 매우 열렬한 운동이 일어났다. 귀족들과 제후들은 그가 계속 자신의 뜻을 고집하고 교회와 의회에 대항한다면 결국 그는 이 나라에서 추방될 것이며 아무런 

				
					26　 W. Carlos Martyn, The Life and Times of Martin Luther, volume 1, page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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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시 그는 황제의 결정에 복종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렇게 하면 그는 아무것도 두려할 것이 없을 것이었다. 이와 같은 호소에 대하여 루터는 대답하였다. “황제와 제후들 그리고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이 나의 저서들을 살펴보고 판단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순종하는 일뿐입니다.”

				또 다른 권고를 받고 그는 말하였다. “나는 나의 통행권을 포기하는 데 동의합니다. 나의 몸과 나의 생명을 황제의 손에 맡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27 그는 의회의 결정에 즐겨 순종하기로 하였으나 의회가 성경에 의하여 결정한다는 조건하에서였다. 그는 계속하여 “비록 교황이 수많은 의원에게 둘러싸여 지지를 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관해서는 교황이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도 스스로의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28라고 말하였다. 마침내 그의 친구와 원수들은 루터가 로마 교회와 결코 화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일 개혁자가 하나라도 타협했더라면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확고부동한 태도는 교회를 해방시키는 방편이 되었다. 자신이 생각하고 믿는 바를 거리낌 없이 그대

				
					27　 D’Aubigne, book 7, chapter 11.

					28　 Martyn volume 1, page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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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실천한 이 한 사람의 감화는 당대의 교회와 세계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다가올 미래의 모든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황제는 루터가 즉시 집으로 돌아가도록 명령하였다. 이 통고에 이어 정죄의 선고도 곧바로 내릴 것이었다. 그의 앞길에 캄캄한 구름이 덮여 있었으나 보름스를 출발할 때 그의 마음은 찬미와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루터는 보름스를 떠난 후에 자기의 확고한 태도가 반역으로 오해되지 않도록 황제에게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저는 사람이 의지하여 살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명예와 수치, 생명과 죽음을 무릅쓰고 가장 열렬히 폐하께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문제에 관해서는 사람이 사람에게 굴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굴복하는 것은 사실상 예배 행위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므로 그것은 온전히 창조주에게만 드려져야 합니다.”29

				보름스에서 돌아올 때 고귀한 교회 지도자들이 파문당한 그 수도승을 환영하였고, 높은 관직에 있는 관리들은 황제의 견책을 받은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다. 그는 설교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었으나 사람들의 간청에 못 이겨 설교단에 올랐다. 그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두겠다고 맹세한 적이 결코 없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30라고 말하였다.

				
					29　 D’Aubigne, book 7, chapter 11.

					30　 Martyn, volume 1, page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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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보름스를 떠난 지 얼마 후에 가톨릭교회 지도자들은 황제를 설득하여 루터를 반대하는 포고를 내리도록 하였다. 그 포고는 루터를 가리켜 “사탄이 수도승의 복장을 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31라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의 통행권의 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아무도 그를 보호하거나 음식을 주거나 말로나 행동으로 그를 응원하거나 도와주지 못하도록 금지하였다. 그는 체포되어 관리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투옥되거나 그들의 재산을 몰수당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저서들은 모두 폐기될 것이고, 이 포고를 위반하는 자는 모두 동일한 처벌을 받을 것이었다. 루터가 출발한 후에 작센의 선제후와 루터에게 호감을 가진 제후들도 곧 보름스를 떠났으므로 황제는 쉽게 이 일에 의회의 찬성을 얻었다. 로마 교회의 지지자들은 기뻐 날뛰었다. 그들은 개혁 사업의 운명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였다.

				하나님이 작센의 프리드리히를 사용하심

				한 사람의 눈이 루터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으며 그는 참되고 고결한 마음으로 그를 구하고자 결심하였다. 하나님은 작센의 프리드리히 선제후에게 개혁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주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루터는 수행원들과 분리되었고 숲을 통과하여 격리된 바르트부르크(Wartburg) 산성으로 옮겨졌다. 루터의 은신처는 아주 비밀리에 준비되었으므로 프리드리히 선제후까지도 루터가 숨어 

				
					31　 D’Aubigne, book 7, chapt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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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장소를 알지 못했다. 이와 같이 한 것은 선제후도 루터의 소재를 알지 못함으로 그 일을 누설할 수 없게 하기 위함이었다. 프리드리히는 개혁자가 안전하게 숨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만족하였다.

				봄, 여름, 가을이 지나고 드디어 겨울이 왔다. 그러나 루터는 여전히 갇힌 채 있었다. 알리안더와 그 일당은 그들의 승리를 기뻐하였다. 그러나 개혁자의 등불은 더욱더 밝히 비추어질 것이었다.

				바르트부르크에서의 안전

				바르트부르크성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면서 루터는 잠시 동안 격렬한 싸움의 소요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활동적인 생애와 격렬한 투쟁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으므로 활동하지 않고 지내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고독한 세월을 지내는 동안 교회의 형편이 갑자기 염려가 되었고, 투쟁의 장소에서 몸을 피해 있는 자신이 비겁한 자라는 비난을 받을 것이 두려웠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아 자책감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보통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었다. 그의 펜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다. 한동안 그의 원수들은 루터를 침묵케 하였다고 기뻐했으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소책자가 그를 통해 저술되어 독일 전역으로 배포되었다. 그는 또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였다. 그는 거의 1년 동안 바위투성이인 자신의 밧모섬에 머물러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시대의 오류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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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을 견책하였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공생애의 무대에서 물러나게 하셨다. 조용하고 격리된 산속에서 루터는 세상의 지지를 받지 못했으며 사람들의 칭찬도 멈추었다. 그 결과 그는 성공이 가져다주는 자부심과 교만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사람들이 진리가 가져다주는 자유로 인하여 기뻐할 때 사탄은 그들의 사상과 애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인간 대리자와 엮으려고 애를 쓰며, 사람들로 하여금 도구에 불과한 인간을 영화롭게 하고 사건을 지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무시하도록 유도한다. 흔히 칭찬과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을 의지하게 된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탐구하며 안내를 받는 대신 인간 지도자들을 바라보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험에서 개혁 사업을 보호하고자 하셨던 것이다. 사람들은 루터를 진리의 해석자로 주목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을 영원한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기 위해 그를 사람들에게서 떠나 있도록 옮기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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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자는 원수들의 음모를 알아채고 이렇게 외쳤다. “공격해 보라. 우뚝 솟은 절벽이 그 아래 부딪히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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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가 작센의 한 광부의 집에서 태어난 지 몇 주일 후에 울리히 츠빙글리(Ulric Zwingli)가 알프스 산중에 있는 한 목자의 오막살이에서 출생하였다. 장엄한 천연계의 품속에서 자라며 그의 마음은 일찍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하여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할머니 곁에서 교회의 전설과 이야기들 속에 포함된 귀중한 성경 말씀을 들었다. 

				그는 13세 때 당시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학교가 있는 베른(Bern)으로 갔다. 그런데 거기서 어려움에 직면했다. 탁발 수도승들이 그를 수도원으로 끌어들이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 그의 아버지는 탁발 수도승들의 계획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아들의 전도유망한 장래가 위태로워진 것을 알고 즉시 집으로 돌아오도록 지시하였다.

				츠빙글리는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 집으로 돌아왔으나 고향의 산골은 그에게 만족을 줄 수가 없었다. 오래지 않아 그는 학업을 위해 다시 바젤(Basel)로 갔다. 그는 바로 이때 값없이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 그곳의 교사였던 비템바흐(Wittembach)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연구하던 중에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거룩한 빛이 그에게 배우는 학생들의 마음에도 비춰졌다.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죄인을 속량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진리는 츠빙글리에게 밝아 오는 새벽의 첫 광선과도 같았다.

				얼마 후에 츠빙글리는 바젤을 떠나 평생의 사업에 부르심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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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다. 그의 최초의 일터는 고향에서 그리 멀지 않은 알프스의 교구였다. 그는 신부로 서품을 받고 “온 마음을 다하여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는 데 전념하였다.”1 

				성경을 탐구할수록 성경의 진리와 로마 교회의 거짓 가르침에 대한 차이를 뚜렷이 보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완전하고 오류가 없는 유일한 표준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는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성경의 의미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또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하였다. 그는 훗날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빛을 달라고 간구하였으며 그때부터 더욱 쉽게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다.”2

				츠빙글리가 전한 교리는 루터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었다. 스위스의 개혁자는 이렇게 말했다. “만일 루터가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면 그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단 한 구절도 루터에게 써 보낸 일이 없고 루터 역시 나에게 그러하였다. …우리 두 사람이 한 번도 같이 의논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교리를 그처럼 일치된 견해로 전한다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보여 준다.”3

				츠빙글리는 1516년에 아인지델른(Einsideln) 수도원의 설교자로 초

				
					1　 James A Wylie, History of Protestantism, book 8, chapter 5. 

					2　 James A Wylie, History of Protestantism, book 8, chapter 6. 

					3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8, chapter 9.

				

			

		

		
			
				160 각 시대의 대쟁투

			

		

	
		
			
				청을 받았다. 그는 그곳에서 로마의 부패를 더욱 잘 볼 수 있었고, 고향 알프스 지역을 넘어 멀리까지 개혁자로서의 감화를 끼치게 되었다. 

				아인지델른의 명물은 동정녀 마리아상이었는데 그것이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수도원 입구에는 “이곳에서 완전한 속죄를 얻을 수 있다.”4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스위스 국내는 물론 멀리 프랑스와 독일에서까지 많은 군중이 이곳을 찾아왔다. 츠빙글리는 이때 미신의 노예가 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자유를 전파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말하였다. “세상의 어떤 곳보다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거주하는 나라가 어디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계시며, 여러분의 소원에 귀를 기울이신다. …여러분은 고행, 먼 길의 순례, 헌물, 성상(聖像), 동정녀 마리아와 성도들의 기도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번쩍거리는 두건, 말끔하게 밀어 버린 머리, 치렁치렁 끌리는 옷, 금박으로 아로새긴 덧신 등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모든 믿는 자들의 죗값을 영원히 지불한 희생 제물이시다.”5

				이런 설교는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괴로운 여행

				
					4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8, chapter 5.

					5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8,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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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을 듣고 크게 실망하였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값없이 주어진 용서를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로마 교회가 지시해 준 길을 따라가는 것을 만족하게 여겼다. 마음의 정결을 구하는 것보다 교황과 신부에게 그들의 구원을 위탁하는 것이 더 쉬웠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다는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로마 교회의 의식들을 지킴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믿음으로 구주의 피를 그들의 속죄의 수단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받은 소중한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다. 그리하여 진리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퍼졌으며, 그 결과 마리아상을 찾아가는 순례자들의 수가 크게 줄었다. 따라서 헌금의 액수도 감소하였으며 거기서 지출되는 츠빙글리의 봉급도 감소하였다. 그러나 미신의 세력이 깨어지는 것을 보며 그는 기뻐했다. 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들었던 것이다.

				취리히로 부름 받은 츠빙글리

				3년 후에 츠빙글리는 취리히(Zurich) 대성당의 설교자로 임명되었다. 취리히는 그 당시 스위스 연방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였으므로 여기서 발하는 영향력은 멀리까지 미칠 수 있었다. 그를 취리히로 초청한 교회 관계자들이 츠빙글리의 의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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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는 교회의 수입을 얻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가장 적은 액수의 헌금이라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병자들이 드리는 헌금이나 미사와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할 때 드려지는 모든 헌금으로 교회의 수입을 증가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의식을 행하는 것과 설교, 교인들을 돌보는 것 등은 대리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특히 설교는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6

				츠빙글리는 이런 책임들에 관하여 들은 후에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매우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가려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마태복음 전부를 설교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독생자를 높이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일할 것이며, 그들이 참신앙 안에서 자라 가도록 돕는 일에 헌신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 몰려왔다. 그는 복음서를 펴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과 죽음에 대한 영감적인 이야기를 읽어 주고 설명해 주는 것으로 그의 봉사를 시작하였다. “나는 참된 구원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로 여러분을 인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그는 말하였다. 정치가들과 학자들, 기술자와 농부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급의 사람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였다. 그들은 깊은 흥미를 가지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값없이 얻는 구원을 전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의 죄악과 부패를 두려움 

				
					6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8,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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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책망하였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말하였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다. 그는 우리를 애굽의 암흑에서 인도해 낼 우리의 모세다.”7

				얼마 후에 반대가 일어났다. 수도승들은 그의 사업을 방해하고 그를 조롱하였다. 또 다른 이들은 그를 모욕하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츠빙글리는 이 모든 일을 잘 견뎌 냈다.

				하나님이 무지와 미신의 속박을 깨뜨리고자 준비하고 계시는 바로 그때 사탄은 사람들을 암흑 속에 가두어 두고 그 속박을 더욱 굳게 하고자 하였다. 로마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교국에서 거래소를 개설하여 면죄부를 팔기 시작하였다. 모든 죄는 그 값이 정해져 있었으며, 교회의 금고만 채워 준다면 사람들은 마음대로 범죄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두 가지 운동이 동시에 전개되었다. 로마 교회는 죄를 짓도록 허용해 줌으로 교회의 수입을 증가시켰고, 개혁자들은 죄를 정죄하고 그리스도를 대속 제물과 구원자로 소개하였다.

				스위스에서의 면죄부 판매

				독일에서는 면죄부 판매가 테첼이라는 악명 높은 사람을 통하여 행해졌다. 스위스에서는 그 일이 이탈리아의 수도승 삼손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삼손은 이미 독일과 스위스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 교황의 금고를 채웠었다. 그는 스위스를 순회하면서 많은 군중을 모

				
					7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8,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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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는데 가난한 농민들로부터는 그들이 애써 모은 적은 돈을 빼내고자 하였고 부요한 사람들에게는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였다. 개혁자는 즉시 그를 반대하기 위해 나섰다. 그 탁발 수도승의 거짓을 폭로하는 일에 츠빙글리가 성공을 거두었으므로 그는 다른 지역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다. 츠빙글리는 취리히에서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며 열정적으로 설교하였다. 삼손은 모략을 써서 다른 지역으로 들어갔으나 한 장의 면죄부도 팔지 못하고 곧 스위스를 떠났다.

				1519년 전염병이 스위스 전 지역을 휩쓸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얼마 전에 사 둔 면죄부가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확실한 신앙의 토대를 갈망하게 되었다. 취리히에서 츠빙글리는 병에 걸려 거의 회복할 가망이 없을 만큼 위독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가 죽었다는 소문까지 퍼졌다. 이러한 시련 속에서도 츠빙글리는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는 믿음으로 갈보리의 십자가를 바라보았으며 죄의 값을 온전히 치르신 주님을 신뢰하였다. 그가 죽음의 문턱에서 회복되자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열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였다. 병든 사람들과 죽어 가는 사람들을 보살펴 온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욱 깊이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츠빙글리는 복음의 진리를 한층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고 복음의 새롭게 하는 능력을 깊이 체험하였다. 그는 말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원한 속량으로 우리를 사셨다. …그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희생이요 우리를 치료하는 영원한 효력이 된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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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다. …하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은 선한 일을 행하려는 열정을 갖게 된다.”8

				개혁 사업은 취리히에서 서서히 토대를 마련해 가고 있었다. 원수들은 놀라서 필사적으로 이 일을 반대하였다. 이단의 교사를 침묵시키고자 츠빙글리를 향한 공격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콘스탄스의 감독은 세 사람의 사절을 취리히 의회로 파견하여 츠빙글리가 교회의 법규를 범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고소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권위가 무시당하면 무정부 상태가 초래될 것이라고 역설하였다. 

				그런데 의회가 츠빙글리에 대한 조처를 취하길 거절하였으므로 로마는 새로운 공격을 준비하였다. 개혁자는 원수들의 음모를 알아채고 이렇게 외쳤다. “공격해 보라. 우뚝 솟은 절벽이 그 아래 부딪히는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9 로마 교회 지도자들의 노력은 그들이 박멸하고자 하는 복음 사업을 오히려 촉진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진리는 계속해서 퍼져 나갔다. 독일에서 개혁 사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루터의 행방불명으로 한때 낙담했으나 스위스에서의 복음의 진전 소식을 듣고 다시 용기를 얻었다. 취리히에서 개혁 사업이 정착되면서 범죄는 줄어들었고 사회는 질서를 회복하게 되었다. 

				
					8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8, chapter 9.

					9　 Wylie, book 8, chapter 11.

				

			

		

		
			
				166 각 시대의 대쟁투

			

		

	
		
			
				로마 교회 대표자들과의 토론

				독일에서 진행되는 루터의 운동을 진압하는 데 있어서 박해가 별반 효과가 없음을 확인한 교황의 지지자들은 츠빙글리와는 토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토론할 장소뿐 아니라 토론자들을 판정할 심판자들까지 자신들이 선택함으로 확실하게 승리를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그들은 츠빙글리가 일단 자신들의 세력하에 들어오기만 하면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하였다. 그들은 비밀리에 이 일을 진행하였다.

				토론회는 바덴(Baden)에서 갖기로 하였다. 취리히 의회는 교황청의 계획을 의심하였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교황청 교구에서 화형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의 목사를 이와 같은 위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었다. 진리를 위하여 흘린 순교자의 피가 채 마르지 않은 바덴으로 가는 것은 죽음을 향해 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에콜람파디우스(Ecolampadius)와 할러(Haller)가 개혁파를 대표하여 참석하였고 많은 학자와 주교들의 지지를 받는 에크(Eck) 박사가 로마 교회 측의 대표로 나왔다.

				서기는 전부 로마 교회 측에 의하여 선출되었고 그 외의 사람은 필기를 못하도록 금지되었으며 이를 범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럴지라도 토론장에 출석한 한 학생이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토론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였고 이 보고서는 다시 다른 두 학생을 통해 에콜람파디우스의 편지와 함께 날마다 취리히에 있는 츠빙글리에게 전달되었다. 츠빙글리는 거기에 대해 적절한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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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담아서 회답하였다. 도시의 문을 지키는 파수꾼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가금류를 담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들어갔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통과할 수 있었다.

				뮈코니우스(Myconius)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츠빙글리는 명상과 철야 기도와 바덴으로 보내는 회신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원수들과 상대하여 토론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일을 하였다.”10

				로마 교회의 대표자들은 번쩍거리는 보석으로 장식한 값비싼 옷을 입고 바덴으로 왔다. 그들의 식탁에는 값진 포도주와 온갖 진미가 차려져 있었다. 그러나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개혁자들의 음식은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들은 식탁에 오래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었다. 에콜람파디우스가 머문 여관집 주인은 때때로 방 안에 있는 그를 감시하였다. 그 주인은 늘 연구하고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고 이 이단자가 적어도 “매우 경건한 사람”이라고 보고했다.

				회의장에서 “에크는 화려하게 장식된 연단으로 거만하게 올라갔으나 겸손한 에콜람파디우스는 검소한 의복을 입고 에크의 맞은편에 놓여 있는 초라한 나무 의자에 앉았다.” 에크는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하여 오만불손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로마 교회의 신앙을 옹호하는 데 성공하면 막대한 보상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토론에 실패하면 조롱과 모욕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에콜람파디우스는 자신을 과시하지 않았고 신중한 태도로 토론에 임했다. 비록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를 가졌지만 그는 유능하고 

				
					10　 D’Aubigne, book 11, chapt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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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고부동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성경을 굳게 고수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스위스에서는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 한 관습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의 헌법입니다.”11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제시된 개혁자의 조용하고 분명한 논증은 에크의 거만하고 시끄러운 억지 주장에 불쾌함을 느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토론은 18일간 계속되었다. 그 토론이 마칠 때 로마 교회의 대표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들 대부분은 로마 교회 편이었다. 의회는 개혁파의 패배를 선언하고 그들과 츠빙글리에게 파문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그 토론의 결과로 개혁 사업은 더욱 강하게 추진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주요 도시 베른과 바젤은 개혁 사업을 지지하기로 선언하였다.

				
					11　 D’Aubigne, book 11, chapt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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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랑자들은 어디서나 그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때때로 교회에서 혹은 개인 집이나 야외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으므로 진리는 저항할 수 없는 능력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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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의 알 수 없는 실종은 독일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상한 소문들이 퍼져 나갔고, 많은 사람이 그가 살해되었다고 믿었다. 곳곳에서 크게 통곡하는 일이 있었고 그의 죽음에 대하여 복수를 하겠다고 엄숙히 맹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루터의 원수들은 처음에는 루터가 죽은 줄로 생각하고 기뻐하였지만 그가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횃불을 밝혀서 온 나라를 뒤져서라도 루터를 찾아내어 그를 필요로 하는 나라에 돌려주는 일이다.”1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비록 사로잡힌 몸일지라도 그가 안전하게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안심했다. 사람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그의 저서들을 더욱 열심을 내어 읽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한 그 영웅과 함께하는 이들이 날로 증가하였다.

				루터가 뿌린 씨는 곳곳에서 싹을 틔웠다. 그가 있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이 그가 없는 동안에 완성되었다.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지자 다른 일꾼들이 일어났으며, 이미 시작된 고귀한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그들은 온 힘을 다하여 추진해 나갔다.

				그러나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그는 참된 개혁 사업 대신 거짓 부흥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고자 하였다. 마치 1세기 교회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났던 것처럼 16세기에도 거

				
					1　 J. H.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9,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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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 선지자들이 나타났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루터가 미미하게 시작한 개혁 사업을 완성하도록 하나님이 자신들을 임명하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루터가 이루어 놓은 사업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행위의 완전한 표준이 된다는 종교 개혁의 원칙을 부인하였다.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따르는 대신 그들은 변하기 쉽고 확실하지 않은 자신들의 감정과 생각을 따랐다. 

				광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과 연합하였다. 이런 극단주의자들의 행동은 큰 물의를 일으켰다. 루터는 사람들에게 개혁의 필요를 깨우쳐 줬지만 안타깝게도 몇몇 신실한 사람들조차 자칭 새로운 “선지자”들의 속임에 미혹되고 말았다.

				그 운동의 지도자들은 비텐베르크로 가서 멜란히톤과 그의 동지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강요하였다. 그들은 말하였다. “우리는 백성을 가르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는 주님과 직접 대화한다.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안다. 우리는 사도요 선지자들이다. 그러므로 루터 박사에게 호소하고자 한다.” 

				개혁자들은 놀라고 당황스러웠다. 멜란히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이상한 영이 있다. 그것은 어떤 영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한편 사탄의 영에게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2

				
					2　 J. H.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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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가르침의 열매가 나타남

				새로운 가르침의 열매가 오래지 않아 나타났다.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무시하도록 이끌었다. 학생들은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공부를 팽개치고 대학을 떠났다. 개혁 사업을 부흥시키고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 그 사업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다. 로마 교회의 지지자들은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매우 기뻐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싸우면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외쳤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에서 일의 전후 사정을 듣고 크게 염려하며 “나는 사탄이 이런 재난을 가져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3라고 말하였다. 그는 거짓 선지자들의 참성격을 알았다. 교황과 황제의 반대도 그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보다는 크지 않았다. 소위 개혁 사업의 “동지”라고 공언하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투쟁과 혼란을 빚어내는 가장 큰 원수가 되었다. 

				성령께서 루터를 인도하셔서 그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셨다. 그러나 그는 가끔 자신의 사업의 결과를 보고 떨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가르친 교리-그것은 복음이기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가 단 한 사람이라도 비록 아무리 비천한 한 사람일지라도 그를 해친다면 나는 그것을 취소하겠다. 만일 그렇게 못한다면 나는 열 번

				
					chapter 7.

					3　 J. H.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9,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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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도 죽겠다.”4

				개혁 사업의 중심지였던 비텐베르크도 광신과 불법의 세력에 물들어 가고 있었으며 독일 전역에서 원수들은 그 책임을 루터에게 돌리고 있었다. 그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위대한 개혁 사업의 결과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라며 이따금 자문하였다. 그러나 그가 기도로써 다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이 사업은 나의 사업이 아니고 주님의 사업입니다. 미신과 광신으로 이 사업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하였다. 그는 비텐베르크로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황제로부터 파문 선고를 받은 상태였다. 원수들은 마음대로 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고, 누구도 그를 도와주거나 보호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복음 사업이 위기에 빠진 것을 알고 진리를 위해 싸우고자 담대하게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나아갔다. 루터는 선제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바르트부르크로 향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제후들과 선제후들보다 더 높으신 분의 보호를 받고 비텐베르크로 가고자 합니다. 나는 전하의 지지와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전하를 보호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이 사업은 칼로 진전될 사업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도 루터는 “나는 전하의 노여움과 온 세상의 분노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

				
					4　 J. H.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9,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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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그러나 나의 양들이 비텐베르크에 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면 그들을 위해 제가 죽음을 각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호소했다.5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루터가 돌아와서 설교를 한다는 소문이 즉시 비텐베르크에 퍼졌다. 그러자 군중이 사방에서 모여들었고 교회는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다. 그는 강단에 올라가서 매우 지혜롭고 부드럽게 권면하고 훈계하였다.

				“미사는 부당한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것을 반대하십니다. 그것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폭력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 일을 행할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할 권리는 가졌으나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 전하는 것뿐이며 나머지는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만일 폭력을 사용한다면 그 결과로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며 사람의 마음이 그분에게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나는 설교와 토론과 저술하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강제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자발적인 행동이기 

				
					5　 J. H.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9, chapt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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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입니다. …나는 교황과 면죄부와 교황권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그러나 폭력이나 폭동으로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설교하고 저술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자고 있는 동안에…내가 전한 그 말씀이 교황권의 세력을 전복시켰습니다. 그것은 제후나 황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였습니다.”6

				하나님의 말씀은 광신적인 흥분을 가라앉혔다. 복음의 위력이 속임수에 빠진 사람들을 진리의 길로 다시 돌아오게 하였다.

				그러나 몇 년 후에 광신주의가 더욱 큰 세력으로 나타나서 무서운 결과를 빚어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죽은 글자에 불과하므로 그들은 모두 ‘성령, 성령’이라고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결코 그들의 영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7

				광신자들 중에서 가장 활동적이었던 토마스 뮌처(Thomas Münzer)는 상당히 재능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참신앙을 배우지 못하였다. “그는 세상을 개혁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모든 광신자처럼 개혁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6　 J. H.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9, chapter. 8.

					7　 J. H.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10, chapt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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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을 알지 못했다.”8 그는 둘째가 되는 것을 싫어하였고 심지어 루터보다 뒤처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자신이 참개혁을 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뮌처는 “개혁의 정신을 가진 자는 비록 일생 동안 성경을 보지 않을지라도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9라고 말하였다.

				광신적인 교사들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모든 생각과 충동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주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불태워 버리기까지 하였다. 뮌처의 가르침은 사람의 욕망에 호소하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의 사상과 의견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욱 높은 위치에 둠으로 그들의 자부심을 만족시켜 주었다. 무수한 사람이 그의 교리를 받아들였다. 뮌처는 제후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기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였다.

				뮌처의 혁명적인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체제를 거부하게 만들었다. 곳곳에서 무서운 소란과 투쟁이 일어났고 독일 전역은 피로 물들었다.

				루터가 심적인 고통을 경험함

				교황을 옹호하는 제후들은 그 반란이 루터의 교리가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하였다. 이런 비난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지만 

				
					8　 J. H.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9, chapter. 8.

					9　 J. H.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10, chapt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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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자는 크게 번민하였다. 진리의 사업이 가장 비열한 광신주의와 동일하게 보일 만큼 저급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었다. 반역의 지도자들은 루터를 미워하였다. 왜냐하면 루터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았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부인했을 뿐 아니라 그들을 국가의 권위에 대하여 반역하는 자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그들은 루터를 악한 사기꾼이라고 비난하였다. 

				로마 교회의 지지자들은 개혁 사업이 신속히 몰락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그들은 루터가 바로잡기 위해 매우 열렬히 노력해 온 오류에 대한 책임을 그에게 덮어씌웠다. 광신적인 무리는 자기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거짓 선전을 함으로써 많은 백성의 동정을 사는 데 성공하였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들을 순교자로 여기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개혁 사업의 반대자들이 오히려 동정과 칭찬을 받았다. 이것은 최초에 하늘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반역의 정신이었다.

				사탄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자 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의로, 의를 죄로 여기도록 이끌고 있다. 거짓된 성결 곧 위장된 성화가 루터 당시와 똑같은 정신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성경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법도를 순종하기보다는 그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따르도록 이끌고 있다. 

				루터는 담대하게 복음을 옹호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황의 참람된 권력과 싸웠고 종교 개혁과 연합하려고 접근하는 광신주의에 대항하여 반석처럼 굳게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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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의 반대자들은 성경을 버리고 인간의 지혜를 지식의 근원으로 높였다. 이성주의는 이성을 우상화하고 그것을 종교의 기준으로 삼는다. 로마 교회는 최상권을 가진 교황이 사도들의 계보를 이어 왔다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방종과 부패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을 사도권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다. 뮌처가 주장한 영감은 근원 자체가 망상적인 공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참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영감의 시금석으로 받아들인다.

				루터는 바르트부르크에서 돌아와 신약 성경의 번역을 완성하였고 독일 국민은 자국어로 된 복음서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크게 환영하였다. 

				가톨릭 신부들은 일반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들과 토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들의 무지가 폭로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로마 교회는 성경 보급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권력을 동원하였다. 그러나 성경을 금지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성경의 참뜻을 알고자 하였다.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것을 읽고 또 읽었으며 마침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암송하고서야 만족하였다. 신약 성경이 크게 환영받는 것을 본 루터는 즉시 구약 성경의 번역에 착수하였다.

				루터의 저서는 도시와 시골에서 모두 큰 환영을 받았다. “루터와 그의 친구들이 저술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널리 보급하였다. 수도원 제도의 불합리함을 깨달은 수도승들은 너무도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는 없었고…각 지방의 촌락들을 다니면서 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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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그의 동료들이 저술한 서적들을 판매하는 일을 하였다. 이처럼 담대한 문서 전도자들이 독일 곳곳에서 일어났다.”10

				어디서나 성경을 공부함

				시골 학교의 교사들은 밤에 난롯가에 모인 소수의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성경을 읽어 주었다. 날마다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시 119:130)라고 한 성경 말씀이 입증되었다. 

				성경 연구를 신부와 수도승들에게만 맡겼던 교황의 추종자들은 이러한 새로운 가르침에 반론을 제기해 달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성경에 대하여 무지했던 신부와 수도승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무지한 이단이라고 공격하던 사람들로부터 완전한 패배를 당하였다. 이에 대하여 한 가톨릭 저술가는 “불행히도 루터는 성경 이외의 어떤 계시도 믿지 말라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일러두었다.”11라고 기록하였다.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모여들곤 하였다. 지식과 명성이 높은 사람들은 성경의 단순한 교리로 논박을 받을 때 자신들의 무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노동자들과 군인들

				
					10　 J. H.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9, chapter. 11.

					11　 J. H.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9, chapter.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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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부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신부들과 박식한 박사들보다 성경 말씀을 훨씬 많이 깨우치게 되었다.

				고상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성경 연구에 힘쓰고 고전에도 정통하였다. 명철한 두뇌와 고상한 심령과 용감한 의지력을 가진 이 청년들은 아무도 당해 낼 수 없을 만한 깊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심령의 소원을 채워 주는 새로운 가르침을 발견한 이들은 개혁 사업을 지지하게 되었고 무가치한 미신적 의식과 인간 전통의 껍데기로 오랫동안 그들을 가르쳐 온 자들에게서 돌아섰다. 

				진리의 교사들에 대한 박해의 불길이 일어나자 그들은 “이 성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성으로 피하라”(마 10:23)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였다. 유랑자들은 어디서나 그들을 영접해 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때때로 교회에서 혹은 개인 집이나 야외에서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이처럼 확신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였으므로 진리는 저항할 수 없는 능력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교회와 국가가 투옥, 고문, 화형과 칼로 그들을 박해하였으나 그들을 막을 수 없었다. 수많은 신자가 자신들의 피로써 그들의 신앙을 확고히 했다. 또한 박해는 진리를 보급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탄은 진리와 광신을 혼합시키고자 노력했지만 오히려 사탄의 사업과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뚜렷하게 구별 짓는 결과만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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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의 교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옹호되어야 한다. …어떤 정책적인 묘안을 사용할지라도 그것은 쓸데없는 공포와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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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 사업을 위한 가장 고귀한 증언 중 하나는 1529년 슈파이얼스(Speyer) 의회에서 독일의 그리스도인 귀족들이 제출한 항의서였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용기와 확고부동한 태도는 그 후 여러 시대를 통하여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게 하였다. 그 이후 “프로테스탄트”(Protestant)라는 명칭이 개혁 교회에 주어졌다. 

				하나님의 섭리로 진리를 반대하는 세력은 억제되었다. 카알 5세는 종교 개혁을 박멸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그가 타격을 가하고자 손을 들 때마다 그는 공격의 손을 거두어들이지 않을 수 없었다. 위기의 순간마다 튀르키예군이 국경에 나타났고, 때로는 프랑스 왕과 교황이 황제와 충돌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나라가 혼란한 틈을 타서 개혁 사업은 힘을 얻고 발전하였다.

				그러다 마침내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이 힘을 합하여 개혁자들에게 대항하였다. 황제는 이단을 제거할 목적으로 1529년 슈파이얼스에서 회의를 소집하였다. 황제는 가능한 한 평화적인 방법으로 귀족들을 개혁 운동을 반대하는 쪽으로 이끌고자 하였으나 만일 실패할 경우에는 무력으로 해결하고자 결심하였다.

				슈파이얼스(Speyer)에서 로마 교회의 충성파들은 개혁자들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멜란히톤은 “우리는 세상의 증오와 배척을 받게 되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가련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고 보호하실 것이다.”1라고 말하였다. 슈파이얼스의 시민들은 하

				
					1　 J. H.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13,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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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님의 말씀을 갈망한 나머지 금지 조항을 무시하고 작센의 선제후가 대강당에서 주재하는 예배에 구름 떼처럼 몰려들었다. 이 일로 인해 위기가 한층 더 빨리 닥쳐왔다. 종교의 자유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었으므로 개혁 운동을 옹호하는 주(州)에서는 그들의 권리가 침해받는 것에 저항하기로 결의하였다. 루터는 보름스 의회의 칙령에 의하여 파문당했으므로 슈파이얼스 의회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처럼 위급한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옹호하기 위해 세우신 제후들과 루터의 동역자들이 루터를 대신하여 일을 하였다. 루터의 옹호자였던 작센의 프리드리히 선제후는 이미 죽었다. 그러나 그의 후계자인 요한 공작 또한 개혁 사업을 환영하였고 큰 용기를 발휘하였다.

				신부들은 개혁 사업을 받아들인 주들이 로마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기를 요구하였다. 반면에 개혁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주들이 다시 로마 교회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

				아직 개혁 사업이 확립되지 않은 곳에는 보름스의 칙령을 이행할 것이 강력하게 요구되었으며 “반란의 위험이 있어 칙령에 순응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새로운 개혁을 도입하지 말 것…미사의 거행에 반대하지 말 것, 로마 가톨릭교회에서는 절대로 루터파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말 것” 등이 제안되었다.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교황 측 신부들과 주교들은 크게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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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문제들이 위기에 놓임

				이러한 칙령이 시행된다면 “개혁 사업은 더 이상 확장될 수 없고 이미 전파된 지방에서도 확고한 기초를 세울 수 없게 될 것이었다.”2 자유가 없어지고 개종(改宗)도 허락되지 않을 것이었다. 이제 세상의 소망은 거의 사라질 것처럼 보였다. 

				복음주의자들의 협의회가 열렸고 그들은 난처한 얼굴로 서로 쳐다보기만 했다. 그들은 “어찌하면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세계의 중대한 문제가 위기에 놓여 있었다. “개혁파의 지도자들이 칙령을 받아들이고 복종할 것인가?” …루터파의 제후들에게는 종교에 대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개혁파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특전이 주어져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 법안에 만족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

				“다행히 그들은 이러한 타협안의 저변에 깔린 의도를 간파하고 있었고 믿음에 따라 행동하였다. 그 타협안에 숨겨진 원칙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로마 교회가 사람들의 양심을 지배하고 자유로운 연구를 금지할 권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없단 말인가? 과연 그러했다. 그들에게는 정당한 권리가 아니고 겨우 특별한 상황에서 배려되는 자유가 고작이었다. …이 타협안을 받아들이면 신앙의 자유는 개혁주의를 용인한 작센에서만 적용되고, 다른 그리스도교국에서는 자

				
					2　 J. H.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13,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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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롭게 연구하거나 개혁주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죄가 되므로 투옥되거나 화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에 동의할 것인가? 개혁자들은 이 타협안을 이행함으로 교황권에 속한 지방에서 생명을 잃게 될 많은 사람의 피에 대해 무죄하다고 변명할 수 있을까?”3

				“이 법령을 거부합시다. 적어도 양심의 문제에 관해서는 다수가 권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제후들은 말하였다. 양심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그러나 이것을 용인한다면 신앙의 문제가 당국에 의해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다.

				가톨릭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이 소위 “대담한 고집불통”이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을 박멸하기로 결심하였다. 자유가 보장된 도시에서 온 대표자들은 마침내 국회에 호출되어 그 법령에 대한 순종 여부를 표명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들은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장차 정죄와 박해의 표적이 될 것을 알면서도 거의 절반가량이 개혁자 편에 섰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든지 혹은 화형을 당하든지 해야 한다.”4라고 말했다.

				제후들의 고귀한 처신

				황제의 대표자로 회의에 참석한 페르디난트(Ferdinand)왕은 제후

				
					3　 James A. Wylie, History of Protestantism, book 9, chapter 15.

					4　 D’Aubigne, book 13, chapter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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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에게 법령을 승인하고 지지하라고 설득하였다. 그는 “제후들이 법령을 승인해 주기를 간청하면서 그렇게만 하면 황제가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보증하였다.” 그러나 충성된 제후들은 세상 통치자들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하였다. 그들은 “우리는 평화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황제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라며 침착하게 대답하였다.

				의회에서 왕은 마침내 “한 가지 남은 일은 다수의 의견에 복종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선언하였다. 이같이 말한 후 그는 개혁자들에게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퇴장하였다. 뜻밖의 일이었으므로 “그들은 대표자를 보내어 왕이 다시 회의장에 돌아오도록 간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것은 이미 끝난 문제이다. 이제 남은 것은 복종뿐이다.”5라고 대답하였다.

				황제 측에서는 황제와 교황의 세력은 강하고 개혁자들은 약하다고 생각하였다. 개혁자들이 사람의 힘만을 의지했다면 그들은 아마도 무력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의회의 결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카알 황제보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신뢰하였다.

				페르디난트왕이 그들의 양심에서 비롯된 확신을 무시하였으므로 제후들은 그의 퇴장을 개의치 않고 항의서를 의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엄숙한 선언서가 의회에 제출되었다.

				
					5　 D’ Aubigne, book 13, chapt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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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러한 말로 이 항의서를 제출합니다. …우리는 개인으로서 또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장차 반포될 칙령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스르고 그분의 거룩한 말씀과 우리의 정당한 양심과 우리 영혼의 구원에 위배되는 것은 어떤 형태의 것이든지 동의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에게 지워진 멍에를 거부합니다. …동시에 황제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제후로 대우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황제 폐하와 대신들께 깊은 애정과 순종으로 우리의 의무를 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6

				의회는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항의자들의 담대함에 놀랐다. 분열과 전쟁 그리고 피 흘림이 불가피해 보였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그들의 길이 정당하다는 것을 확신했으며 전능하신 분의 거룩한 팔을 의지하면서 용기를 가지고 확고부동하게 전진하였다.

				“이 유명한 항의서에는 여러 원칙이 담겨 있고…이 원칙들이 프로테스탄티즘의 본질을 이루고 있다. 프로테스탄티즘은 세상 통치자보다 양심의 힘을, 눈에 보이는 지상 교회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인다. 그것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한다. 이 항의서는 카알 5세의 왕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관을 높인다.”7 슈파이얼스 항의서는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에 대한 엄숙한 반증인 동시에 인류는 각자 양심

				
					6　 D’Aubigne, book 13, chapter 6.

					7　 D’Aubigne, book 13,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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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 고상한 개혁자들의 경험은 그 후 각 시대의 백성에게 한 가지 교훈을 남겼다. 사탄은 여전히 성경을 인생의 지침으로 삼는 일을 반대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았던 저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원칙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사탄은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고자 활동하고 있으며, 슈파이얼스의 항의자들이 반대한 적그리스도 세력은 자신들이 잃어버린 최상권을 다시 회복하고자 여전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므로 개혁 사업이 위기에 놓였을 때 개혁자들이 보여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것, 그것만이 오늘날 개혁 사업의 유일한 희망이다.

				아우크스부르크 의회

				복음주의 제후들의 호소가 페르디난트왕에 의해 거부되었지만 카알 5세를 괴롭힌 분쟁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슈파이얼스의 항의가 있던 이듬해에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의회가 다시 소집되었다. 카알 5세는 자신이 직접 의회를 주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거기에는 개혁파 지도자들도 소집되었다.

				작센의 선제후는 고문관들로부터 의회에 나가지 말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다. 그들은 황제가 제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참석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강력한 원수의 소굴로 일부러 들어가는 것은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러나 어떤 이들은 “제후들이여 오직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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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은 안전할 것이다.”라고 독려했고, 루터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므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8라고 용기를 주었다. 

				선제후는 그의 수행원을 데리고 아우크스부르크로 떠났다. 앞길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침통한 얼굴과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들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코브르크(Coburg)까지 동행한 루터는 그 여행에서 지은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노래로 그들의 침체되어 있는 믿음에 활기를 북돋아 주었다. 괴로움에 눌려 있던 많은 사람의 마음이 그 영감적인 노래로 위로를 얻었다.

				개혁파 제후들은 그들의 견해를 성경으로 입증하여 의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그 준비작업은 루터와 멜란히톤과 그의 동료들에게 위탁되었다. 개혁파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서를 수락하였고 서류에 서명하였다.

				개혁자들은 이 사업이 정치적 문제와 뒤섞이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러므로 개혁파의 제후들이 이 신앙 고백서에 서명하려고 하자 멜란히톤은 그 일을 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것은 신학자와 목사들이 제안해야 할 문제입니다.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의 힘은 다른 일을 위해 비축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자 작센의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 일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나의 지위와 상관없이 옳은 일을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주 여호와를 믿는 마음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선제후의 모자와 의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8　 D’Aubigne, book 13,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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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 제후는 손에 붓을 들고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나는 나의 재산과 생명까지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고백서에 나타나 있는 교리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느니 차라리 국민의 권리와 신분을 포기하고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조국도 버리고 떠날 것입니다.”9

				마침내 지정된 시간이 다가왔다. 보좌에 앉은 카알 5세는 제후와 귀족들에 둘러싸여 개혁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개혁자들의 신앙 고백서가 낭독되었다. 그 엄숙한 집회에서 복음의 진리가 밝혀지고 로마 교회의 오류들이 지적되었다. 그날은 “개혁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큰 승리의 날이요 그리스도교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10로 불린다.

				루터는 보름스에서 홀로 서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대신하여 그 나라의 가장 유력한 제후들이 서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나는 이 시간까지 살아 있음으로 그 영광스러운 모임에서 그처럼 유명한 신앙 고백자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 말할 수 없이 기쁘다.” 

				황제의 명령으로 강단에서 금지한 진리가 왕궁에서 전해졌다. 종들조차 듣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던 것을 군주들과 고관들이 경탄하면서 듣게 되었다. 왕들과 위대한 사람들이 청중이 되고, 권위 

				
					9　 D’Aubigne, book 14, chapter 6.

					10　 D’Aubigne, book 14,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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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제후들이 설교자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전하였다. “사도 시대 이래로 이보다 더 위대한 사업과 이보다 더 훌륭한 신앙 고백은 없었다.”11

				루터가 굳게 고수한 원칙들 중 하나는 개혁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세속 권력에 호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귀족들이 복음에 대한 신앙을 고백한 것을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 옹호 연맹과 같은 것을 조직하고자 제안하자 그는 분명히 말하였다. “복음의 교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통해서만 옹호되어야 한다. …어떤 정책적인 묘안을 사용할지라도 그것은 쓸데없는 공포와 불신을 조장할 뿐이다.”12

				그 후에 개혁파의 제후들이 연맹을 조직하려 했을 때 루터는 이 싸움에 사용되어야 할 무기는 오직 “성령의 검”뿐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작센의 선제후에게 이렇게 편지하였다. “우리는 양심적으로 연맹에 대한 제안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전하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수들이 자랑하는 것보다 더욱 큰일을 기도로써 이룰 것입니다.”13

				온 세계를 뒤흔든 위대한 종교 개혁의 큰 능력은 밀실(密室)의 기도에서 나왔다. 아우크스부르크에서도 루터는 “적어도 하루 세 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사람들은 은밀한 그의 방에서 “존

				
					11　 D’Aubigne, book 14, chapter 7.

					12　 D’Aubigne, London edition, book 10, chapter 14.

					13　 D’Aubigne, London edition, book 14, chapt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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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 경외심과 희망으로 가득 찬 말로”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토로하는 그의 음성을 들었다. 멜란히톤이 번민과 공포의 짐에 눌려 있을 때 루터는 다음과 같이 글을 썼다. “만일 이 사업이 정당하지 못하거든 그것을 버리십시오. 그러나 이 사업이 정당하다면 어찌하여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편히 잠자리에 들라고 명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십니까?”14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섰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는 그들을 이길 수 없었다.

				
					14　 D’Aubigne, London edition, book 14,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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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 한 사람들은 비천하고 가난한 계급의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왕궁과 훌륭한 저택에 살면서도 재물과 지위 심지어 생명보다 진리를 더욱 가치 있게 여기는 당당한 이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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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파이얼스의 항의와 아우크스부르크의 신앙 고백 후 여러 해 동안 투쟁과 암흑이 계속되었다. 내부의 분열로 인해 쇠약해졌을 뿐 아니라 강력한 적의 끈질긴 공격에 시달린 프로테스탄트주의는 파멸당할 운명에 처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승리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에 황제는 패배를 당하였다. 일생 동안 멸절시키고자 했던 교리를 그는 마침내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이단을 박멸하기 위하여 자기의 나라, 재산, 생명까지도 걸었다. 그러나 이제 군인들은 전쟁으로 피로해졌고, 국고는 바닥이 났으며, 국내 곳곳이 반란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 그가 진압하고자 노력했던 개혁주의는 도처에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다. 카알 5세는 그동안 절대자의 권능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으나 황제는 암흑을 깨뜨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의 목적은 성취되지 못하였다. 여러 해 동안의 전쟁으로 지친 황제는 퇴위하여 수도원으로 물러났다.

				스위스에서도 많은 주(州)가 개혁주의를 받아들였으나 그렇지 않은 주들은 맹목적으로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고수하였다. 츠빙글리와 종교 개혁에 연합했던 많은 동지가 카펠(Cappel)의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로마 교회가 승리하고 여러 곳에서 일찍이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는 듯이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과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 그분은 다른 나라에서 개혁 사업을 수행할 일꾼들을 일으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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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에서 최초로 빛을 깨달은 사람은 파리 대학의 교수인 러페브르(Lefevre)였다.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열성이 있고 진실한 로마 교회 지지자였다. 그는 고대 문학을 연구하는 중에 성경에 마음이 끌렸고 그것을 몇몇 학생에게 소개하였다. 그는 성도와 순교자들의 역사 연구에 착수하여 상당한 진전이 보이자 성경에서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성경에서 진정한 성인들을 발견하였으나 그들은 로마 교회에서 성인의 목록으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는 교회에서 내세우는 인물들이 성경에 나타난 참된 성도들의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교회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동안 하던 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기 시작했다.

				1512년, 아직 루터나 츠빙글리가 개혁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러페브르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오직 은혜로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1라고 기록하였다. 그는 구원의 오묘한 이치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부르짖었다. “아아, 이 얼마나 놀라운 교환인가? 무죄한 분이 죄인으로 선고를 받고 죄인이 자유의 몸을 얻게 되다니! 축복받은 분이 저주를 받고 저주받은 자가 축복을 받는다. 생명의 임금이 죽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영광의 주께서 암흑 속에 묻히시고 허물과 죄밖에 모르는 자가 그 얼굴에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2 구원의 영광은 온전히 하나님께 

				
					1　 James A. Wylie, History of Protestantism, book 13, chapter 1.

					2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12,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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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한편 그는 또한 사람에게는 순종의 의무가 지워져 있음을 강조했다. 

				러페브르의 학생들 가운데 그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많은 학생이 있었는데 그들은 러페브르가 죽은 후에도 그의 뒤를 이어 진리를 계속해서 전하였다. 윌리엄 파렐(William Farel)이 그들 중의 한 사람이었다. 그는 경건한 로마 교회 신자의 아들로서 그 자신도 열성적인 로마 교회 교인이었으며 교회를 반대하는 자는 모두 멸절시켜 버려야 한다는 열성으로 불타고 있었다. 그는 “교황을 반대하는 말을 들을 때 나는 마치 사나운 이리처럼 이를 갈았다.”라고 후년에 말하였다. 그는 또한 성인 숭배에 매우 열심이었으므로 러페브르와 함께 파리의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교회의 제단에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려 성당들을 장식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행위가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지는 못하였다. 죄의식이 항상 그를 따라다녔으며 어떤 고행으로도 그것을 제거할 수가 없었다. 그때 러페브르가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얻는다.” “무죄한 분이 정죄를 받고 죄인이 놓임을 받는다.” “하늘의 문을 열고 음부의 문을 닫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3

				파렐은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는 바울처럼 회개하였고 전통의 멍에를 벗어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자유를 얻었다. “교황에게서 온전히 돌아서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자 부르짖는 이리와 같이 살기등등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흠 없고 

				
					3　 James A. Wylie, History of Protestantism, book 13, chapte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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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순한 어린양과 같이 되었다.”4라고 그는 말하였다.

				러페브르는 자신의 제자들에게만 빛을 전했으나 파렐은 진리를 대중에게 전파하였다. 얼마 후에 고위 성직자인 모오(Meaux)의 감독이 그들과 연합하였다. 재능과 학식으로 높임을 받는 교수들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합세하였다. 그리하여 위로 궁중에서부터 아래로 노동자와 농부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각 계급의 사람들이 복음의 옹호자가 되었다. 당시 프란시스 1세 왕의 누이까지도 개혁 신앙을 받아들였다. 개혁자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프랑스가 복음화 되는 때를 고대하였다.

				프랑스어 신약 성경

				그러나 그들의 희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시련과 박해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폭풍에 대응할 만한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평화로운 시간이 잠시 주어졌고, 그동안에 개혁 사업은 신속히 발전하였다. 러페브르는 신약 성경의 번역에 착수하였다. 루터의 독일어 성경이 비텐베르크에서 발간되던 바로 그때에 프랑스어 신약 성경도 모오에서 출판되었다. 그 감독은 노력과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자신의 교구 안에 성경을 보급시켰고 마침내 모오의 농부들까지도 성경을 가지게 되었다.

				마치 갈증으로 죽어 가는 나그네가 생명의 샘물을 기쁨으로 받아

				
					4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12,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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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는 것처럼 영혼들은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였다.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부들과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를 이야기함으로 매일의 노동을 기쁘게 수행하였다. 그들은 밤이면 술집에 가는 대신 이웃끼리 한집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찬미를 불렀다. 곧 그들의 지역 사회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당시 비천한 계급인 농부들의 생활에서도 개혁과 향상으로 이끄는 거룩한 능력이 나타났다. 

				모오에서 밝혀진 빛은 멀리까지 전파되었고 회개하는 사람의 수가 매일 증가하였다. 한동안 국왕이 교회 성직자 대표단의 분노를 억눌러 왔으나 교황 측의 지도자들은 다시 세력을 얻게 되었다. 이어 화형주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화형주의 불꽃으로 진리를 증거 하였다. 

				고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 한 사람들은 비천하고 가난한 계급의 사람들만이 아니었다. 왕궁과 훌륭한 저택에 살면서도 재물과 지위 심지어 생명보다 진리를 더욱 가치 있게 여기는 당당한 이들이 있었다. 베르캥(Louis de Berquin)은 귀족 출신이었다. 그는 용감하고 예의 바른 기사였고, 학구열이 높고, 흠 없는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무엇보다도 루터파의 교리를 특별히 증오하였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섭리로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성경에서 “로마 교회의 교리가 아닌 루터의 교리”를 발견하고는 너무도 놀랐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온전히 복음 사업에 헌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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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의 로마 교도들은 그를 이단자라 하여 투옥하였으나 국왕이 그를 석방시켜 주었다. 여러 해 동안 프란시스왕은 로마 교회와 개혁파 사이에서 방황하였다. 베르캥은 로마 교회의 당국자들에 의해 세 번이나 투옥되었다. 그러나 그의 천재적 소질과 고결한 인품을 존경해 오던 왕은 그가 교권의 술책에 희생당하지 않도록 그럴 때마다 석방시켜 주었다. 베르캥은 프랑스에서 그를 위협하는 위험에 대해 여러 번 경고를 받았으며,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망명한 사람들의 길을 따르라는 권유를 받았다.

				담대한 베르캥

				그러나 위험이 증가할수록 베르캥의 열심은 더욱더 강해졌다. 그는 한층 대담한 수단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진리를 옹호할 뿐 아니라 오류를 공격하고자 하였다. 그의 가장 큰 반대자들은 국가에서 최고의 종교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는 파리 대학 신학부의 박사들과 수도승들이었다. 베르캥은 박사들의 저서 중에서 12개의 항목을 뽑아 그것들이 “성경에 위배되며 이단적인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는 왕에게 그 논쟁의 심판자가 되어 달라고 호소하였다.

				왕은 거만한 수도승들의 자만심을 꺾어 줄 좋은 기회로 여기고 로마 교도들에게 성경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성경이 그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었다. 그들은 고문, 화형과 같은 일에만 익숙해 있었다. 이제 그들은 베르캥을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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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뜨리기 위해 판 함정에 자신들이 빠지게 된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다른 방법으로 피할 길을 찾고자 하였다.

				“마침 그때 어느 거리 모퉁이에 세워져 있던 성모상이 파손되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슬퍼하며 분노를 터뜨렸다. 왕의 마음도 심히 동요되었다. “이 일은 베르캥이 가르친 교리의 결과이다. 이 루터당의 모의에 의하여 종교와 법률 그리고 왕위까지 전복되려고 한다.”5라고 수도승들은 외쳤다.

				베르캥은 다시 체포되었다. 마침 왕이 파리를 떠나 부재중이었으므로 수도승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그를 처치할 수 있게 되었다. 곧바로 개혁자 베르캥은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프란시스왕이 다시 그를 구할 수 없도록 사형은 선고가 이루어진 바로 그날 집행되었다. 정오에 베르캥은 사형장으로 끌려 나갔고 많은 군중이 그 사건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들은 프랑스에서 가장 고귀한 가문 출신이면서 용감하고 훌륭했던 그 희생자를 놀라움으로 주목하였다. 경악, 분노, 조소, 강한 증오심이 그 주위에 몰려드는 사람들의 얼굴을 어둡게 하였으나 오직 한 사람의 얼굴에는 아무런 그늘이 없었다. 그 순교자는 오직 주님께서 그와 함께하신다는 사실만을 의식하고 있었다.

				베르캥의 용모는 하늘의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벨벳 망토와 윤이 나는 붉은 재킷 그리고 황금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6 그는 

				
					5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13, chapter 9.

					6　 D’Aubigné,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Europe in the Time of Calvin, book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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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왕의 왕과 온 우주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믿음을 증거 하였다. 어떤 슬픈 흔적도 그의 기쁨을 가릴 수 없었다.

				행렬이 군중으로 가득 찬 거리를 서서히 지나갈 때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으로 충만한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사람은 성전에 앉아서 거룩한 사물을 조용히 명상하고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화형대에 묶인 베르캥

				베르캥은 화형대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몇 마디 말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수도승들의 부르짖음과 군인들의 무기 부딪치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로 인해 순교자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교회의 최고 권력자들은 1529년에 문화의 중심 도시 파리에서 “교수대에서 죽어 가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음으로 1793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모여든 사람들은 이처럼 혐오스러운 모본을 따르게 되었다.”7 베르캥은 교수형을 당하였고, 그의 시체는 불태워졌다. 

				모오에서 박해가 일어나자 개혁파의 교사들은 다른 지방으로 피신했다. 러페브르는 독일로 갔고, 파렐은 고향인 동프랑스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빛을 전하였다. 그가 가르친 진리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자 그는 곧 마을에서 추방되었다. 그는 이 마을에서 저 

				
					chapter 16.

					7　 Wylie, book 13, chapter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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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개인 집이나 외딴 목장 등에서 말씀을 가르쳤고 그가 소년 시절에 자주 다니던 숲속이나 동굴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사도 시대와 마찬가지로 박해는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빌 1:12)을 가져왔다. 파리와 모오에서 쫓겨난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행 8:4)하였고, 진리의 빛은 프랑스의 먼 지방에까지 퍼져 나갔다.

				칼뱅을 부르심

				파리의 어느 학교에 고결한 삶과 지적 열성과 종교적인 헌신을 소유한 사려 깊고 침착한 한 청년이 있었다. 그의 천재성과 근면은 그 대학의 자랑이었으며 사람들은 칼뱅이 교회의 가장 뛰어난 옹호자가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하늘의 빛이 칼뱅을 둘러싸고 있던 스콜라 철학과 미신의 장벽을 뚫고 그에게 비치었다. 개혁파에 가담한 칼뱅의 사촌 올리베탄(Olivetan)이 파리에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때때로 만나서 당시 그리스도교국을 혼란케 하고 있던 문제들을 토론하였다. 

				프로테스탄트인 올리베탄(Olivetan)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교밖에 없다. 한 가지는 사람이 고안해 낸 것으로 그것은 의식(儀式)과 선한 행실을 통해 사람이 자기 힘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종교는 성경에 계시된 것으로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주어지는 구원을 바라보도록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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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르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칼뱅은 “나는 이 새 교리를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대는 내가 지금까지 오류 가운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가?”8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는 홀로 자기 방에서 사촌의 말을 깊이 생각하는 중에 중보자 없이 거룩하고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 선행, 교회의 의식 등 이 모든 것은 죄를 속하는 데 무력하였다. 고해성사와 고행이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는 없었다.

				화형장의 증인

				어느 날 칼뱅은 큰 광장에서 이단자가 화형 당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였다. 극심한 죽음의 고통과 무서운 교회의 정죄 선고를 받고도 순교자는 믿음과 용기를 나타냈다. 그는 엄격하게 교회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도 오히려 절망과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그 순교자와 비교해 보았다. 그는 이단자들이 그들의 믿음을 성경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연구하여 그들이 발견한 기쁨의 비밀을 찾아내고자 결심하였다.

				마침내 그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렇게 외쳤다. “오, 아버지! 그리스도의 희생은 당신의 진노를 그치게 하였고, 그분의 피는 나의 허물을 씻어 주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나의 저주를 대신 졌고, 그분의 죽음은 나를 속량하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마

				
					8　 Wylie, book 13,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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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을 감동시키셔서 예수님의 공로 외에는 어떤 공로도 혐오하여 외면하도록 해 주셨습니다.”9

				이제 그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선천적으로 수줍음이 많았으므로 연구에 전념하길 원하였다. 그러나 친구들의 끈질긴 권유로 마침내 그는 공적인 성경 교사가 되기로 하였다. 그의 말은 마치 땅을 적시는 이슬과 같았다. 그는 파리를 떠나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일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있던 마가레트 여왕의 보호 아래 있는 지방의 한 작은 도시에서 지내게 되었다. 칼뱅의 사업은 가정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가족들을 모아 성경을 읽어 주고, 구원의 진리를 깨우쳐 주었다. 복음의 기별을 들은 사람들은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였다. 그는 진리를 위한 두려움 없는 증인들을 길러 내기 위한 교회의 토대를 놓으면서 앞으로 전진하였다.

				파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또 다른 초청을 받게 될 것이었다. 러페브르와 파렐의 호소는 거절당하였다. 그러나 그 기별이 이 큰 도시의 사람들에게 다시 전해져야 할 것이었다. 프란시스왕은 정치적 영향 때문에 아직 개혁주의에 대항하여 로마의 편에 완전히 가담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런데 황제의 누이 마가레트는 파리에서 선포되는 개혁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녀는 개혁파의 한 목사에게 파리의 여러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령하였다. 가톨릭교회 당국자들이 이 일을 금지하자 그녀는 왕궁을 개방하였

				
					9　 W. Carlos Martyn, The Life and Times of Martin Luther, volume. 3, chapter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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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매일 말씀이 선포되었고 초청받은 수천 명의 사람이 그 집회에 참석했다. 

				왕은 시내의 두 교회에서도 이와 같은 집회를 열도록 명령하였다. 시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에 경험하지 못한 감동을 받았다. 술 취함과 방탕함과 투쟁과 게으름이 절제와 순결과 질서와 근면으로 바뀌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는 했으나 대다수의 백성이 이를 거절하였다. 교황의 세력은 다시 권세를 회복하는 데 성공하였고 다시금 교회는 폐쇄되고 화형대가 세워졌다.

				칼뱅은 여전히 파리에 있었다. 당국자들은 마침내 그를 화형에 처하고자 하였다. 어느 날 친구들이 그에게로 급히 달려와서 그를 체포하기 위하여 관리들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바로 그때 바깥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가 들렸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었다. 몇몇 친구가 문에 서서 관리들을 제지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급히 그 개혁자를 창문으로 달아 내렸다. 그는 개혁주의에 호의를 품고 있는 한 노동자의 집으로 들어가 그 집 주인의 의복을 얻어 입고 괭이를 어깨에 메고 길을 떠났다. 그는 남쪽으로 향하였고 마가레트 영지에서 다시 피난처를 찾았다.

				칼뱅은 활동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낼 수 없었다. 박해의 폭풍이 잔잔해지자 그는 포티어(Poitiers)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거기에는 대학도 있었고, 복음주의가 호평을 받고 있었다. 모든 계급의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에 귀를 기울였다. 청중의 수가 늘어 가자 도시 변두리에서 모이는 것이 더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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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하여 동굴을 집회 장소로 정하였는데 그곳은 나무와 바위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안전한 피난처가 되었다. 그들은 이 격리된 장소에서 성경을 읽고 서로 대화를 나누었다.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처음으로 성만찬 예식을 한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이 작은 교회에서 몇 사람의 충실한 복음 전도자들이 외방으로 파견되었다.

				칼뱅은 다시 파리로 돌아왔으나 일할 수 있는 문들이 거의 닫힌 상태였다. 그는 마침내 독일로 가고자 결심하였다. 그가 프랑스를 가까스로 벗어나자마자 고난의 시간들이 개혁파들에게 엄습하였다. 프랑스의 종교 개혁자들은 온 국민을 각성시키기 위해 로마 교회의 미신을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 하룻밤 사이에 미사를 공격하는 격문을 전국에 붙였다. 그러나 분별없는 열성만으로 행한 그 일은 로마 교도들에게 개혁자들이 나라의 안녕과 왕권을 위태롭게 하는 이단자들이라는 명분을 주었고, 그들의 완전한 박멸을 요구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어 주게 되었다.

				한 장의 격문이 왕궁 거실의 출입문에 붙어 있었다. 그 종이에는 로마 교회가 가르치는 미신을 신랄하게 공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왕은 격노하여 이렇게 선포하였다. “루터당이라고 의심되는 자는 가차 없이 모두 체포하라. 나는 그들을 모두 멸할 것이다.”10 왕은 이제 로마 교회의 편에 완전히 가담하기로 결심하였다.

				
					10　 D’Aubigne, book 2, chapter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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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 시대

				파리시에서도 루터파를 모두 체포하라는 조치가 즉시 취해졌다. 개혁파의 한 사람으로서 비밀 집회에 신자들을 모으는 일에 능숙했던 가난한 한 직공이 체포되었다. 그는 즉시 화형시킨다는 위협을 받고 교황 측의 특사들을 시내에 있는 모든 개신교도의 집으로 안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화염의 공포에 사로잡힌 그는 형제들을 배반하는 데 동의하였다. 왕실의 비밀 탐정인 모린(Morin)이 그 배반자를 데리고 조용하고 은밀하게 도시의 거리를 지나다녔다. 어떤 루터교도의 집에 이르자 그 배반자는 말없이 어떤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행렬은 정지하였고 군인들이 그 집으로 들이닥쳐 가족을 끌어내어 쇠사슬에 묶었으며 이어서 다시 새로운 포획물을 찾아서 그 무서운 행렬은 움직였다. “모린은 도시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하였다. …공포 시대였다.”11

				희생자들은 잔인한 고문 끝에 죽임을 당하였다. 화형을 집행할 때 그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기 위하여 화력을 약하게 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승리자들처럼 죽었다. 그들의 충성은 변함이 없었으며, 그들의 평화스러운 얼굴에는 조금도 그늘이 없었다. 박해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패배자라고 느꼈다. “파리의 시민들은 이 새로운 사상이 어떠한 종류의 사람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었다. …순교자를 화형시키기 위하여 쌓아 올린 장작더미처럼 좋은 설교단은 없었다.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갈 

				
					11　 D’Aubigne, book 4, chapt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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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그 사람들의 얼굴에 나타난 평온한 기쁨, 타오르는 불길 속에 서 있는 그들의 영웅적 태도, 모욕에 대한 그들의 온유하고 관대한 용서 등은 사람들의 분노를 동정으로,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어 주었고, 저항할 수 없는 웅변으로 복음을 옹호하는 방편이 되었다.”12

				개신교도들은 정부를 전복시키고 왕을 암살하려 한다는 정죄를 받았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었다. 죄 없는 개신교도들에게 가해진 가톨릭교회의 만행은 장차 그들이 받게 될 형벌의 무게를 쌓는 것이었다. 왕과 정부와 백성이 개혁자들에게 혐의를 씌운 그 일은 여러 세기 후에 무신론자들에 의해 가톨릭교회에 재현되었다. 가톨릭교회가 개혁주의를 핍박한 일로 인해 3백 년 후에 프랑스에 그처럼 비참한 재난이 초래되었던 것이다.

				의심과 불신과 공포가 사회의 모든 계층에 편만하였다. 이러한 공포 분위기 가운데 교양 있고 권세 있고 품성이 고결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루터파의 교리가 얼마나 깊이 스며들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게 되었다. 직공, 인쇄인, 학자, 대학 교수, 저술가 심지어 왕궁에서 시종 드는 사람들까지 많은 사람이 모습을 감추었다. 수많은 사람이 파리를 탈출하여 국외로 피신함으로써 그들이 개혁주의 신앙에 호의를 가지고 있었음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교황의 지지자들은 그 이단자들이 자신들과 같이 지내면서도 전혀 의심을 받지 않고 지내 왔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놀랐다. 

				
					12　 Wylie, book 13, chapt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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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금지령

				프란시스 1세는 16세기 초에 일어난 문예 부흥 운동의 지지자였다. 그는 각 나라의 학자들을 자신의 궁전으로 모으기를 좋아하였다. 그러나 학문을 사랑한 그도 이단 박멸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되자 프랑스 전역에 출판을 금지하는 칙령을 내렸다. 프란시스 1세는 지적 교양이 종교적 편견과 핍박을 방어해 주는 보호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입증해 주는 좋은 예증이 된다.

				프랑스는 엄숙하고 공공연한 의식을 통해 개신교를 박멸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신부들은 개혁파들이 미사를 정죄함으로 높으신 하나님을 모욕한 것을 피로써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535년 1월 21일 그 무서운 의식이 집행되도록 예정되었다. 모든 집의 대문 앞에는 거룩한 의식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횃불이 세워졌다. 날이 새기 전에 왕궁에서 행진 대열이 갖추어졌다.

				“선두에는 각 교구의 깃발과 십자가가 서고, 그 뒤에는 시민들이 둘씩 짝을 지어 횃불을 들고 따라갔다. …성병(聖餠)은 파리의 감독이 가지고 갔는데 네 명의 왕족이 화려한 차양으로 그 위를 덮고 있었다. 왕은 그 성병의 뒤를 따랐다. 프란시스 1세는 그날 왕관과 왕복을 착용하지 않았다.”13 그는 곳곳에 준비된 제단 앞에 이를 때마다 몸을 굽혀 꿇어 엎드렸는데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더럽힌 죄악이나 자신의 손을 더럽힌 무죄한 자의 피 때문이 아니라 대담하게도 미사를 정죄한 그의 신하들의 무서운 죄 때문이었다. 

				
					13　 Wylie, book 13, chapte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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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행사의 일환으로 왕은 감독이 거하는 저택의 넓은 방에서 국내의 고관들에게 일장 연설을 하였다. 그는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웅변으로 그 나라에 닥친 “범죄와 모독과 슬픔과 치욕의 날”에 대해 깊이 탄식하였다. 그리고 그는 프랑스를 멸망시키고자 위협하고 있는 그 파괴적인 이단을 박멸하는 데 있어서 모든 신하가 충성으로 조력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왕은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했고, 회중도 벅찬 눈물을 흘리며 “우리는 가톨릭교회를 위해 살고 가톨릭교회를 위해 죽겠습니다.”14라고 외쳤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이미 나타났고, 프랑스는 그 은혜의 권능과 거룩함을 경험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하늘에서 온 빛에 이끌려 각 도시와 촌락이 그 빛으로 변화된 것을 목격했으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빛보다 어둠을 선택하였다. 그들은 하늘에서 온 선물을 거절했으며, 악(惡)을 선(善)이라 하고 선(善)을 악(惡)이라 하면서 자아 기만의 포로가 되었다. 그들을 기만으로부터 구원해 주고, 그들의 영혼을 무죄한 피를 흘린 죄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빛을 그들은 고의로 거부하였다.

				행렬이 다시 정돈되었다. “가까운 거리에 몇 사람의 개신교도를 산 채로 화형시킬 화형주들이 세워져 있었다. 왕이 가까이 접근하는 순간 행렬을 정지시키고 장작더미에 불을 붙인 뒤 그 처형 장면

				
					14　 D’Aubigne, book 4, chapte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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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15 희생자들은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다. 신앙을 취소하라는 요구를 받자 그중 한 사람이 “나는 오래전부터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전한 것과 성도들이 믿은 것만을 믿어 왔다. 나의 믿음은 음부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다.”16라고 대답하였다.

				행렬은 처형 장소마다 멈추었고 그때마다 화형식이 진행되었다. 마침내 그 행렬이 처음 출발했던 왕궁에 도착하자 군중은 해산하였고, 왕과 주교들은 그날의 행사에 매우 만족해하였다. 그들은 서로 축하를 나누며 이단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기로 결의하였다.

				프랑스에서는 평화의 복음이 거절당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혹할 것이었다. 프랑스가 개혁자들을 완전히 진멸하기로 한 그날로부터 258년이 지난 1793년 1월 21일에 또 하나의 행렬이 파리시를 통과하였다. “다시 왕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였고, 소동과 부르짖음이 일어났다. 또다시 많은 희생자를 요구하는 소리가 들렸고, 검은 단두대가 세워졌다. 그리고 무서운 사형 집행으로 그날의 끝을 맺었다. 루이 16세는 간수들과 사형 집행자들 사이에서 몸부림을 치며 단두대 앞으로 끌려갔고 칼날이 내려오기까지 붙들려 있었다. 마침내 잘려진 그의 머리는 단두대 위에서 굴러떨어졌다.”17 피의 희생 제

				
					15　 Wylie, book 13, chapter 21.

					16　 D’Aubigne, book 4, chapter 12.

					17　 Wylie, book 13, chapte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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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된 것은 왕만이 아니었다. 피비린내 나는 공포 시대 동안에 그 근방에서 단두대에 의해 처형된 사람은 이천팔백 명이나 되었다.

				종교 개혁은 세상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서 보여 주었다.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원칙을 보여 주셨다. 프랑스는 하늘의 선물을 거절함으로 무정부 상태와 파멸의 씨를 뿌렸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 혁명과 공포 시대를 초래하였다.

				용감하고 열정적인 파렐은 고향을 떠나 스위스로 망명을 떠나 있었으나 그는 프랑스에서 진행되는 종교 개혁 사업에 지속적으로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는 다른 망명자들의 도움을 받아 독일 개혁자들의 저서들을 프랑스어로 번역하였고, 프랑스어 성경도 동시에 많이 출판하였다. 그 저서들은 문서 전도자들을 통하여 프랑스 국내에 널리 전해졌다. 

				파렐은 스위스에서 교사로 일을 시작하였다. 그는 한적한 교구로 가서 학문을 가르치는 한편 조심스럽게 성경의 진리를 소개함으로써 학생들을 통해 그 부모들에게 진리를 전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몇몇 사람이 그의 가르침을 좇게 되었으나 신부들이 와서 그 사업을 방해하였고, 미신적인 시골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파렐의 활동을 반대하게 하였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파함으로 평화가 아니라 분쟁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18라고 신부들은 주장하였다. 

				파렐은 초기의 제자들처럼 이 성읍에서 박해를 만나면 저 성읍으

				
					18　 Wylie, book 14, chapter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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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피하였다. 그는 배고픔과 추위와 피곤을 무릅쓰고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복음을 전하며 다녔는데 어디를 가든지 그의 생명은 위협을 받았다. 그는 시장에서 때로는 성전의 설교단에서 진리를 전하였다. 여러 번 폭도들의 공격을 받아 거의 죽을 정도로 매를 맞기도 했다. 그럴지라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는 가톨릭교회의 강력한 지지 세력이던 도시들이 하나둘 차례로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되었다. 

				파렐은 제네바에 개신교의 깃발이 꽂히기를 오랫동안 열망해 왔다. 진리가 전파된다면 그곳은 프랑스와 스위스와 이탈리아를 위한 종교 개혁의 중심지가 될 것이었다. 그는 그 목적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였고 그 결과 주위의 많은 도시와 마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후에 그는 동료 한 사람만을 데리고 제네바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두 번밖에 설교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신부들은 무기를 옷에 감춘 채 그를 교회 회의에 불러 죽이려고 하였다. 그 회의장 밖에는 격노한 폭도들이 곤봉과 검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으며 만일 그가 회의 장소에서 피하여 도망하면 그를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는 행정 관리들과 무장한 군대에 의하여 보호를 받았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그는 동료와 함께 호수 건너편의 안전지대로 옮겨졌다. 이렇게 제네바를 복음화 하고자 한 그의 첫 번째 활동은 끝이 났다.

				파렐의 뒤를 이어 택함을 받은 사람은 더욱 비천한 사람이었다. 그 젊은이는 너무도 볼품이 없었기 때문에 개혁 사업의 동료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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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냉담한 취급을 받았다. 파렐도 거절당한 곳에서 과연 그런 인물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매우 강하고 용감한 사람일지라도 피해 가고자 하는 그 성읍에서 너무도 빈약해 보이는 그와 같은 인물이 어떻게 견뎌 낼 수 있겠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 신다(고전 1:27).

				교사 프로망 

				프로망(Froment)은 교사로 일을 시작하였다. 그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친 진리를 아이들은 집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부모들이 성경 강의를 들으러 왔다. 신약 성경과 전도용 소책자들이 무료로 배부되었으며, 새 교리를 들으러 오지 않은 많은 사람에게 전달되었다. 얼마 후에 그 전도자 역시 박해를 피해서 도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가 가르친 진리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개혁 사업의 씨는 뿌려졌고, 전도자들은 돌아왔으며, 그들의 노력을 통하여 마침내 제네바에서 개신교 예배가 시작되었다.

				칼뱅이 제네바에 들어갔을 때 제네바는 이미 개혁 사업을 선언한 후였다. 그는 바젤로 가기 위해 제네바를 거쳐 돌아가는 길을 택하였다. 

				파렐은 칼뱅의 방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심을 느꼈다. 비록 

			

		

		
			
				제 12 장 프랑스에서의 종교 개혁   215 

			

		

	
		
			
				제네바가 개혁주의의 신앙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그곳에는 아직도 성취해야 할 큰 사업이 남아 있었다. 거듭남은 의회의 명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과 양심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네바의 주민들은 로마 교회의 권력에서는 벗어났지만 로마 교회의 통치하에서 만연하던 악은 쉽사리 버리지 못하였다. 

				파렐은 칼뱅이 그 사업을 위하여 자기와 협력할 수 있는 사람임을 확신하였다. 파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청년 전도자에게 그곳에 머물러 일해 줄 것을 정중히 간청하였다. 그러나 칼뱅은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사양하였다. 겁이 많고 평화를 사랑하는 칼뱅은 용감하고 독립심이 강하고 과격한 성질을 지닌 제네바 사람들과 접촉하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인쇄물을 통하여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 나가기를 희망하였다. 그러나 파렐의 엄숙한 권고가 하늘에서 온 소명처럼 느껴져 그는 끝까지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를 붙들고 그가 피하고자 하는 그 장소에 억지로 주저앉게 한 것”19처럼 느꼈다고 말하였다.

				파문 소동

				개혁 사업은 큰 위기를 맞이하였다. 교황은 제네바에 대하여 파문 선고를 내렸고, 강대국들은 제네바를 멸망시키겠다고 위협하였다. 왕들과 황제들까지도 강제로 굴복시키던 그 강력한 교황권의 권

				
					19　 D’Aubigne, book 9, chapt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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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력에 이 작은 도시가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 것인가?

				개혁 사업의 초기의 승리는 지나갔다. 로마 교회는 개혁 사업을 진멸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세력들을 구축하였다. 교황권은 가장 잔인하고 사악하고 강력한 투사들로 구성된 제수이트당을 조직하였다. 그들은 양심도 버리고, 규정도 인정하지 않으며, 혈연관계도 배척한 채 오직 자신들의 조직 질서만을 추종하였다(부록 참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지지자들로 하여금 고난을 견디게 하고, 추위와 굶주림과 수고와 빈곤에도 낙담하지 않게 하며, 고문대와 감옥과 화형주 앞에서도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해 주었다. 반면에 제수이트당은 그 추종자들에게 광신적인 영감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온갖 위험을 견딜 수 있게 하고, 각종 기만의 무기로써 진리의 세력에 맞서도록 하였다. 그들은 어떤 큰 죄라도 범할 수 있었고, 어떤 악한 거짓도 행할 수 있었으며, 모든 위선과 속임수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그들의 목적은 오직 개신교를 전복시키고, 교황의 최상권을 재확립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거룩한 의복을 입고 감옥과 병원을 방문하며 병자와 불쌍한 사람들에게 봉사하였는데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겉으로는 아무런 흠도 없어 보였으나 실상은 가장 사악하고 치명적인 의도를 감추고 있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것이 그 단체의 근본 원칙이었다. 이 원칙에 의하여 거짓말, 도적질, 거짓 증거, 암살 같은 것도 그것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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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에 유익이 될 때는 칭찬받을 만한 일이 되었다. 제수이트 회원들은 여러 모양으로 가장하였는데 공직자가 되거나 왕의 고문관의 지위에 올라 나라의 정책을 세우는 일들을 하였다. 그들은 정탐을 위해 남의 종도 되었다. 또한 왕족들과 귀족들을 위한 대학들 그리고 평민들을 위한 학교를 세워서 개신교 자녀들에게 가톨릭교회의 의식들을 지키게 하였다. 그리하여 조상들이 수고하고 피 흘려 얻은 자유를 그 자녀들이 등지고 말았다. 제수이트당은 신속하게 유럽 전역에 퍼졌으며 그들이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가톨릭교회의 부흥이 뒤따랐다.

				그들에게 더욱 큰 권력을 주기 위하여 종교 재판소를 다시 세우라는 교서가 내렸다.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 무서운 재판소가 설치되었고, 대낮에는 너무 무서워서 차마 볼 수 없는 고문이 아무도 볼 수 없는 은밀한 감옥에서 반복하여 감행되었다. 많은 나라에서 국가의 꽃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 높은 교육을 받은 매우 지성적인 사람들, 경건하고 헌신적인 목사들, 부지런하고 애국적인 시민들, 탁월한 학자들, 천재적인 예술가들, 기술 있는 직공들이 수천 명 아니 수만 명씩 죽임을 당하거나 다른 나라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다(부록 참조).

				개혁 사업의 승리

				로마 교회는 종교 개혁의 빛을 꺼 버리고 암흑시대의 무지와 미신으로 다시 돌리기 위해 온갖 수단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과 루터에 이은 고귀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개신교회는 무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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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않았다. 개신교회의 힘은 왕족들의 호의나 권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가장 작고 무력한 나라들이 그 요새가 되었다. 강한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작은 도시 제네바, 스페인의 폭정에 항거하던 네덜란드, 황량하고 눈 덮인 스위스 등에서 종교 개혁은 승리를 거두었다.

				칼뱅은 약 30년간 유럽 전역에 개혁 사업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제네바에서 활동하였다. 그의 행위와 가르침에 오류와 결함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의 세계에 필요한 진리를 선포하고, 가톨릭교회의 거센 물결에 대항하여 개혁 교회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개혁 교회 안에 단순하고 순결한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된 하나님의 도구였다.

				개혁 교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제네바로부터 출판물들이 보급되고 교사들이 파견되었다. 각국에서 핍박받던 사람들은 제네바로부터 교훈과 격려를 기대하였다. 칼뱅의 도시 제네바는 쫓겨 다니던 서유럽 개혁자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거기서 그들은 환영을 받고 따뜻한 보호를 받았다. 그들은 거기서 안식처를 얻었으며 그 도시는 그들의 기술과 학문과 신앙으로 혜택을 누렸다. 스코틀랜드의 용감한 개혁자 존 녹스, 영국의 청교도들, 네덜란드와 스페인의 개신교도들, 프랑스의 위그노 교도들은 모두 고국의 암흑을 밝히기 위하여 제네바에서 진리의 횃불을 치켜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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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웨덴의 국민은 비로소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게 되었다. 국회는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 어디서나 성경을 해석해 주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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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덜란드는 매우 초기부터 교황의 폭정에 대하여 단호한 항의를 해 왔다. 루터가 등장하기 7백 년 전에 로마에 사절로 파견되었던 두 감독이 교황청의 참성격을 알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다음과 같이 로마 교황을 규탄하였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양의 목자가 되는 대신에 이리가 되었다. …당신 스스로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대는 종들의 종이 되어야 마땅한데 도리어 만주의 주가 되고자 애쓰고 있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있다.”1

				여러 세기 동안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러한 항의를 계속하였다. 그들은 왈덴스인들이 번역한 성경을 네덜란드어로 번역하였다. 그들은 “성경은 매우 큰 유익을 준다. 여기에는 농담과 우화와 거짓과 천박한 말이 전혀 없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있다.”2라고 하였다. 신앙의 선구자들은 이미 12세기에 이렇게 기록하였던 것이다.

				그러자 로마 교회의 박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신자의 수는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그들은 오직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어떤 사람도 믿음을 강요받아서는 안 되며 복음 전파로 신자를 얻어야 한다.”3라고 주장하였다.

				루터의 가르침은 네덜란드에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그리하여 거기서 열성 있고 충성된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하여 일어났

				
					1　 Gerard Brandt, History of Reformation in and about the Low Countries, book 1, page 6.

					2　 Gerard Brandt, History of Reformation in and about the Low Countries, book 1, page 14.

					3　 W. Carlos, Martyn, The Life and Times of Martin Luther, vol. 2, page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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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메노 시몬스(Menno Simons)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육을 받고 신부로 임명된 사람이었으나 성경에 대해 완전히 무지할 뿐 아니라 이단에 미혹될 것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읽어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방탕한 삶으로 양심의 소리를 무시해 보려 했으나 그것도 소용이 없었다. 마침내 그는 신약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루터의 저서를 읽으며 개혁파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한 사람이 재침례를 받은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것이 동기가 되어 그는 유아 세례에 관하여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다. 성경에서 유아 세례에 대한 증거를 전혀 찾을 수 없었던 그는 회개와 믿음이 침례의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메노는 로마 교회를 버리고 자기가 받아들인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그의 생애를 바치기로 결심하였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광신자의 무리가 일어나 비합리적이요 선동적인 교리를 주장하며 사회를 어지럽히고 또한 폭동을 일으켰다. 메노는 광신자들의 그릇된 교리와 무모한 방법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그는 25년간 네덜란드와 북부 독일을 다니면서 주로 하층 계급을 상대로 활동하였으며 그 감화는 멀리까지 미쳤다. 그는 성실과 겸손, 친절한 태도와 진실하고 열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삶으로 실천하였다. 그의 활동으로 많은 사람이 회개하였다.

				독일에서는 카알 5세가 개혁 사업을 금지하였으나 제후들이 그의 폭정을 막아섰다. 네덜란드에서는 그의 세력이 더욱 강력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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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의 명령이 연이어 신속히 이어졌다. 성경을 읽는 것, 그 말씀을 듣거나 전하는 것, 은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 심지어 시편을 노래하는 것도 사형당할 이유가 되었다. 카알과 필립 2세의 치하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한번은 미사에 참석하지 않고 가정에서 예배하였다는 이유로 온 가족이 종교 재판관들 앞에 끌려 나온 일이 있었다. 은밀히 기도한 것에 대하여 심문을 받을 때 제일 어린 아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는 또 왕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왕의 통치가 번영하고 그의 일생이 행복하기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정부의 관리들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4 재판관들 중 몇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러나 그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 중 한 사람은 화형 선고를 받아야만 했다.

				남자들뿐 아니라 연약한 부인들과 소녀들까지도 굽히지 않는 용기를 보였다. “아내들은 남편들이 달려 있는 화형주 곁에 서서 불에 타고 있는 남편들에게 위안의 말을 들려주거나 시편을 노래로 불러 주었다.” “어린 처녀들은 마치 밤에 잠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산 채로 조용히 무덤에 들어가 누웠고 혹은 결혼식에 나가는 신부처럼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교수대나 화형장으로 나아갔다.”5

				
					4　 James A. Wylie, History of Protestantism, book 18, chapter 6. 

					5　 James A. Wylie, History of Protestantism, book 18, chapter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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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해는 진리의 증인들의 수를 오히려 증가시킬 뿐이었다. 백성의 확고한 태도에 분노한 왕은 해가 거듭될수록 개혁자들을 더욱 잔인하게 핍박하였으나 개혁 사업을 짓밟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윌리엄이 이끄는 혁명으로 네덜란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를 얻게 되었다.

				덴마크의 개혁 사업

				스위스 피에몽의 산간, 프랑스의 평원, 네덜란드의 해변 등지에서 복음은 신자들의 피로써 전파되었다. 한편 북유럽의 여러 나라에서는 평화롭게 복음 사업이 시작되었다. 비텐베르크의 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개혁주의를 스칸디나비아에 전하였다. 루터의 저서가 발행되자 진리의 빛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로마 교회의 미신과 사치와 부패에서 벗어난 강인한 북유럽 사람들은 생명을 주는 성경의 진리를 환영하였다.

				“덴마크의 개혁자” 타우젠(Tausen)은 농부의 아들이었다. 어려서부터 탁월한 지적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순결한 생애로 수도원장의 총애를 받았다. 그는 장차 교회를 위하여 유력한 봉사를 할 수 있는 재능을 인정받았다. 그리하여 그 청년 학도는 독일이나 네델란드에 있는 대학교로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이단설에 감염될 수 있는 비텐베르크 대학에는 갈 수 없다는 한 가지 금지 조항이 있었다. 

				타우젠은 로마 교회의 가장 강력한 요새들 중 하나인 쾰른(Kö l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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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입학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신비주의에 빠진 학생들에게 곧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그 무렵 그는 루터의 저서들을 얻게 되었고, 놀람과 기쁨으로 그 저서들을 읽었으며, 그 개혁자의 가르침을 직접 받고 싶은 열망을 가지게 되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수도원장이 보내 주는 지원이 끊길 위험이 있었지만 그는 결심하고 즉시 비텐베르크 대학에 등록하였다.

				이후 덴마크로 돌아간 그는 다시 수도원에 들어갔다. 그는 자기의 비밀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자신의 친구들을 보다 순결한 신앙과 고상한 생애로 인도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성경을 펴서 죄인에게 구원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 하였다. 로마 교회의 유력한 옹호자가 될 것으로 그에게 큰 기대를 가졌던 수도원장의 분노는 대단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곧 다른 수도원으로 옮겨졌고 엄중한 감시를 받으며 홀로 방에 갇히게 되었다. 독방에 갇혀 있던 타우젠은 창문 틈으로 수도원의 동료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전하였다. 덴마크의 신부들이 로마 교회가 이단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면 타우젠의 음성은 두 번 다시 들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를 지하 감옥에 가두는 대신 수도원에서 추방시켜 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를 더 이상 방해할 수 없었다. 그 이유는 마침 그때 새 교리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보호하라는 왕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모든 교회는 그를 환영하였고,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 또한 다른 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덴마크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널리 보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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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 교회가 그들을 방해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개혁자들의 사업은 더욱 확장되어 갔다. 그리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덴마크는 개혁주의를 받아들이기로 선포하였다.

				스웨덴에서의 개혁 사업 발전

				스웨덴에서도 비텐베르크에서 온 청년들이 자신들의 고향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였다. 스웨덴 종교 개혁 운동의 두 큰 지도자 올라프 페트리(Olaf Petri)와 라우렌티우스 페트리(Laurentius Petri)는 루터와 멜란히톤의 문하에서 배웠다. 올라프는 루터처럼 열성과 웅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각성하였고, 라우렌티우스는 멜란히톤처럼 사려 깊고 침착한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불굴의 용기를 지니고 있었다. 당시에 가톨릭교회의 신부들은 무지하고 미신적인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었다. 올라프 페트리는 자주 폭도들에게 공격을 받았고 간신히 생명을 건진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 개혁자들은 왕의 사랑과 보호를 받았다. 당시 사람들은 로마 교회의 통치하에 빈곤의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었을 뿐 아니라 압제에 눌려 지냈다. 정치 세력들은 서로 분쟁하며 당파로 나뉘어져 있었다. 왕은 국가와 교회를 개혁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로마 교회와 싸우기 위하여 유능하고 용기 있는 조력자들을 환영하였다.

				스웨덴의 군주와 지도자들 앞에서 올라프 페트리는 로마 교회의 지지자들에 대항하여 개혁주의 교리를 높이 들었다. 그는 교부들의 교훈이 성경과 일치할 때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믿음의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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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교리가 성경에 분명하고 단순하게 계시되어 있으므로 누구든지 그 교리들을 이해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또한 그는 교회의 법령도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될 때는 아무런 권위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개혁주의의 대원칙인 “성경,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임을 확고하게 나타내었다.

				이러한 주장은 개혁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보여 준다. “그들은 무지한 무리가 아니었고 종파심이 강하거나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들이 가진 성경의 무기를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 학문적으로도 그들은 시대의 선두에 서 있었다. 그들은 학자요 신학자였으며 복음의 진리 체계를 완전히 이해한 사람들이었고, 궤변 학파의 학자들과 로마 교회의 주교들을 성경으로 정복한 사람들이었다.”6

				스웨덴 왕은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얼마 후에 국회도 개신교회를 찬성하는 선언을 하게 되었다. 신약 성경이 올라프 페트리에 의해 스웨덴어로 번역되었으며, 왕의 희망에 따라 그 두 형제는 성경 전체의 번역에 착수하였다. 이리하여 스웨덴의 국민은 비로소 자기 나라 말로 된 성경을 가지게 되었다. 국회는 성직에 있는 사람들이 국내 어디서나 성경을 해석해 주도록 하고,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성경 읽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결의하였다.

				무지와 미신의 암흑은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 점차 사라지고 있었다. 로마 교회의 압박에서 해방된 그 나라는 지금까지 일찍이 경험

				
					6　 James A. Wylie, History of Protestantism, book 10,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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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못한 힘과 탁월함을 소유하게 되었다. 1세기 후 스웨덴은 비록 작은 나라였지만 30년 전쟁의 치열한 싸움을 치르고 있는 독일을 구하기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은 유럽의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 북유럽 전역이 다시 로마 교회의 핍박 아래 들어갈 것처럼 보이던 위기의 때에 스웨덴 군대의 도움으로 독일은 교황권의 횡포를 물리쳤다. 그리하여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루터교도와 칼뱅파는 신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고, 개혁주의를 받아들인 여러 나라는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228 각 시대의 대쟁투

			

		

	
		
			[image: ]
		

		
			[image: ]
		

		
			[image: ]
		

		
			[image: ]
		

		
			[image: ]
		

		
			
				제 14 장

				/

				영국에서의 복음 전파

			

		

		
			
				하나님의 종들은 험한 길을 걸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많은 성직자가 적의를 나타냈고, 교회들은 순결한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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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터가 그동안 닫혀 있던 성경을 독일 백성에게 열어 주고 있는 동안 틴들(Tyndale)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영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위클리프가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였으나 그것에는 많은 오류가 있었다. 또한 그것은 인쇄되지 않은 필사본이었기 때문에 가격이 매우 비싸서 부자나 귀족이 아니면 가질 수도 없었다.

				1516년 곧 루터가 95개조를 공포하기 일 년 전에 에라스무스가 헬라어와 라틴어 신약 성경을 발행하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원어로 출판된 것이었다. 이것으로 이전 번역판들의 많은 오류가 교정되었고 그 의미도 훨씬 분명해졌다. 이 성경은 교육받은 이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더욱 잘 전달해 주었으며 개혁 사업에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부분 갖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때 자기 나라의 백성에게 성경을 보급하여 위클리프의 사업을 완성시키고자 한 사람이 바로 틴들이었다.

				근면한 학도요 열렬한 진리의 탐구자였던 그는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신약 성경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는 깨달은 바를 두려움 없이 전파하였고, 모든 교리는 성경에 비추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회가 성경을 주었기 때문에 오직 교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가톨릭교회의 주장에 대하여 틴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들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기는커녕 우리에게서 성경을 감추어 버렸다.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화형시킨 자들이 바

			

		

		
			
				230 각 시대의 대쟁투

			

		

	
		
			
				로 당신들이다. 당신들은 할 수만 있으면 성경 자체를 불살라 버릴 것이다.”1

				틴들의 설교는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신부들은 그의 사업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어찌하면 좋은가?”라고 틴들은 부르짖었다. “내가 한 곳에서 씨를 뿌리고 있는 동안 원수는 이미 씨를 뿌린 밭을 망가뜨려 버린다. 나는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말로 된 성경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 궤변자들에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이 없이는 일반 신자들을 진리 안에 굳게 세울 수 없다.”2

				그리하여 새로운 목적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다. 그는 말하였다. “이스라엘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시편을 낭송한 것은 이스라엘 말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국 말로 복음을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 …대낮인데도 교회가 새벽빛보다 더 희미한 빛을 가져서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을 반드시 자국어로 읽지 않으면 안 된다.”3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사람들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논쟁한 어떤 학식 있는 가톨릭교인은 “우리는 교황의 율법을 버리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 낫다.”

				
					1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18, chapter 4.

					2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18, chapter 4.

					3　 J. H. Merle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of the Sixteenth Century, book 18, chapter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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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틴들은 “나는 교황과 그의 모든 율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만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전해 주신다면 나는 수년 내에 밭을 갈고 있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잘 알게 만들 것이다.”4라고 대답하였다.

				틴들이 신약 성경을 번역함

				모국어로 된 신약 성경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결심한 틴들의 목적은 한층 더 굳어졌다. 그는 곧 그 사업에 몰두하였다. 그는 박해로 인해 집에서 쫓겨나 런던으로 갔다. 그는 얼마 동안 그곳에서 아무런 방해 없이 그의 일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그는 가톨릭교회 지도자들의 핍박으로 다시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 전역이 그를 배척하는 것처럼 보였으므로 그는 독일에서 피난처를 찾았다. 거기서 그는 영어 신약 성경의 인쇄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의 사업은 두 번이나 정지당하였으며 그는 이 도시에서 인쇄할 수 없으면 저 도시로 가고 저 도시에서 인쇄할 수 없으면 또 다른 도시로 갔다. 마침내 그는 보름스로 옮겨 갔는데 그곳은 몇 년 전에 의회 앞에서 루터가 복음을 옹호한 곳이었다. 이 도시에는 개혁 사업에 함께하는 친구들이 많았으므로 틴들은 더 이상의 방해를 받지 않고 그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곧 3천 부의 신약 성경이 출판되었으며 이어서 두 번째 판이 인쇄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리에 런던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전국으로 

				
					4　 Anderson, Annals of the English Bible(revised edition, 1862). pag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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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되었다. 가톨릭교회 지도자들은 필사적으로 진리를 억압하고자 하였으나 헛된 일이었다. 한번은 더럼(Durham)의 감독이 성경을 판매하는 틴들의 동료에게서 성경을 모두 사 버렸다. 그는 그 성경들을 사서 없애 버림으로 개혁 사업을 크게 방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감독이 낸 돈으로 새롭고 더 좋은 신판 성경을 낼 수 있는 재료를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틴들이 체포되었을 때 그는 성경 인쇄를 위한 비용을 제공한 사람의 이름을 알려 주면 석방시켜 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큰 도움을 준 사람이 더럼의 감독이었다고 대답하였다. 

				틴들은 배반자들에 의해 원수들의 손에 잡혔고 여러 달 동안 감옥에서 고생하였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순교로 자신의 신앙을 증거 하였다. 그러나 그가 마련해 준 무기는 그 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통하여 복음의 군병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도구가 되었다.

				래티머(Latimer)는 성경을 자기 나라의 말로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설교단에서 주장하였다. 그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며” 성경은 그 저자의 능력과 영원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가르쳤다. “어떤 왕이나 황제나 장관이나 통치자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곁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뒤를 따르거나 그들이 행한 대로 하지 말고 그들이 마땅히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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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할 일을 해야 한다.”5

				틴들에 이어 그의 친구 반스(Barnes)와 프리스(Frith), 리들리스(Ridleys)와 크랜머(Cranmer)가 일어나 영국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다. 그들은 학식 있는 사람들이었으며, 가톨릭교회에서 열성과 경건으로 크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교황청의 잘못을 알게 된 후 교황권에 반대하게 되었고 큰 능력으로 그에 항거하는 증언을 하였다.

				오류가 없는 성경의 권위

				영국의 개혁자들이 주장한 위대한 원칙은 왈덴스인들과 위클리프, 얀 후스, 루터, 츠빙글리 그리고 그들과 연합했던 동지들이 주장한 원칙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절대 무오의 성경의 권위였다. 그들은 성경으로 모든 교리와 주장들을 시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 거룩한 사람들로 하여금 화형주에서 그들의 생명을 기꺼이 버릴 수 있게 해 주었다. 래티머는 불꽃이 그와 그의 동료 순교자들의 음성을 침묵시키고자 할 때 이렇게 외쳤다. “안심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는 영국에서 결코 꺼지지 않을 촛불을 켜게 될 것이다.”6

				콜룸바(Columba)와 그의 동역자들이 스코틀랜드에 뿌린 진리의 씨 역시 결코 소멸되지 않았다. 영국의 교회들이 로마 가톨릭교회에 

				
					5　 Hugh Latimer, “First Sermon Preached Before king Edward VI.”

					6　 Works of Hugh Latimer, volume 1, page 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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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종한 이후에도 수백 년 동안 스코틀랜드 교회들은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12세기에 가톨릭교회가 이 나라에 확립되자 다른 어떤 나라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몰려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의 광선은 어둠을 뚫고 들어갔다. 영국에서 성경과 위클리프의 가르침을 가지고 온 롤러드파(Lollards)는 복음의 지식을 보존하는 일에 큰 역할을 하였다. 종교 개혁이 시작되자 루터의 저서들과 틴들의 영어 신약 성경이 전해졌다. 이러한 저서들은 조용히 산과 골짜기들을 넘어 전파되었으며 스코틀랜드에서 거의 꺼져 가던 진리의 등불을 다시 밝혀 주었다. 그리하여 4백 년간 로마 교회의 압제하에 이루어진 일들을 모두 무너뜨렸다.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사업이 위협받게 된 것을 깨닫자 즉시 스코틀랜드의 가장 고귀한 사람들 중 몇 사람을 화형에 처했다. 죽음을 무릅쓴 순교자들은 강력한 진리의 증인이 되어 온 나라 사람들의 마음에 로마 교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야겠다는 확신을 갖게 해 주었다.

				존 녹스(John Knox)

				해밀턴(Hamilton)과 위샤트(Wishart)는 좋은 가문에 고상한 인품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으나 겸손한 제자들과 함께 화형주에서 그들의 생명을 마쳤다. 그러나 위샤트의 화형주로부터 불꽃으로도 침묵시킬 수 없는 사람 곧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스코틀랜드에서 로마 교회의 세력을 몰아낼 한 인물이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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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녹스(John Knox)는 로마 교회의 전설과 신비주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받아들였다. 위샤트의 가르침을 통해 그는 로마 교회를 떠나 박해받는 개혁자들의 편에 서게 되었다. 

				그는 동료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그 책임의 중요성을 느끼고 두려워하여 오랫동안 주저하였다. 여러 날을 번민한 후에 그는 이 일을 수락하였다. 일단 그 제안을 받아들인 후에는 확고한 결심과 불굴의 용기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전진하였다. 이 충성되고 열렬한 개혁자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스코틀랜드의 여왕과 직접 대면했을 때 녹스는 여왕의 호의에 매수당하지 않았고 위협에도 용기를 잃지 않았다. 여왕은 그가 국가에서 금지하는 종교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가르쳤으며 그로 인해 권세에 복종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녹스는 분명하게 대답하였다. “만일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들이 오랫동안 예속되어 있던 바로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면 이 세상에는 어떠한 종교가 남아 있겠습니까? 혹은 사도 시대의 모든 사람이 로마 황제의 종교를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이 세상에는 어떠한 종교가 전해졌을까요?”

				메리 여왕은 말하였다. “너는 성경을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그들(로마 가톨릭교회)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그러면 나는 누구를 믿어야 하며, 누가 올바른 판단을 해 주겠는가?”

				개혁자는 대답했다. “여왕 전하께서는 성경이 밝히 보여 주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분명합니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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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애매한 부분이 발견되면 하나님과 결코 모순되지 않는 성령께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점을 분명히 알려 주십니다.”7

				개혁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왕 앞에서 그와 같이 진리를 전하였다. 그는 이러한 불굴의 용기를 가지고 스코틀랜드가 가톨릭교회로부터 해방되는 날까지 거룩한 싸움을 계속하였다.

				영국은 개신교를 국교로 삼은 결과 박해의 세력이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었다. 가톨릭교회의 교리는 대부분 폐지되었으나 그 형식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개신교는 교황의 절대권을 부인하였으나 그 대신 국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었다. 교회 예배는 여전히 복음의 순결성과 단순성에서 멀리 떠나 있었다. 종교의 자유의 대원칙도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고 있었다. 개혁주의를 신봉하는 국왕들은 로마 교회가 자행한 그러한 잔혹한 일은 하지 않았지만 각 사람이 자기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은 국교가 정한 교리를 인정하고 그 예배 형식을 준수하도록 요구받고 있었다. 그 결과 국교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백 년에 걸쳐 박해를 받았다.

				많은 목사가 추방당함

				17세기에는 수천 명의 목사가 추방당하고, 사람들은 교회가 인정한 것 이외의 어떠한 종교 집회에도 참석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했다. 박해받는 주님의 자녀들은 깊은 숲속의 은신처에 모여 기도와 찬양

				
					7　 David Laing, The Collected Works of John Knox, volume 2, pages 281,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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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그들의 심령을 토로하였다. 많은 사람이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 감옥은 가득 찼고, 가족들은 흩어졌다. 그러나 핍박이 그들의 증언을 침묵시킬 수는 없었다. 대서양을 건너 미국으로 추방된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치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기초를 놓았다.

				죄수들이 가득한 옥중에서 존 버니언(John Bunyan)은 하늘의 분위기를 호흡하였고 멸망의 세상에서 천국 도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여행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를 썼다. 그가 저술한 『천로역정』과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는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다.

				영적 암흑시대에 화이트필드(Whitefield)와 웨슬리(Wesley) 형제는 하나님의 빛을 전하였다. 당시 영국 사람들은 국교회의 통제 아래 이교도와 거의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종교적으로 쇠퇴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상류 계급은 경건한 삶을 냉소하였고 하류층 사람들은 부도덕에 빠져 있었다. 교회에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진리의 사업을 일으킬 용기와 믿음이 없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루터가 그렇게도 분명히 가르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교리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다. 선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가톨릭교회의 교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화이트필드와 웨슬리 형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구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올바르게 살면서 교회의 규정을 준수함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침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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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은 찰스 웨슬리(Charles Wesley)가 병이 들어 죽음의 위기를 느꼈을 때 그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의 기초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대답하였다. 질문을 한 친구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였다. “나의 행함과 노력이 구원의 소망을 얻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달리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8 교회를 덮고 있는 암흑이 그와 같았으므로 사람들은 구원의 유일한 소망 곧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의 피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것이다.

				웨슬리와 그의 동료들은 참신앙은 마음에 뿌리를 박고 있다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은 말과 행동은 물론이요 생각에까지 미친다고 여겼다. 그들은 근면하고 경건한 노력으로 육신의 악을 극복하고자 애를 썼다. 그들은 극기와 겸비의 생애를 살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게 해 주는 성결한 삶에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모든 방법을 매우 엄격하고 정확하게 준행하였다. 그러나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죄의 세력을 깨뜨리고자 하는 그들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다. 

				개신교의 설교단에서 거의 꺼져 버린 거룩한 진리의 불꽃은 보헤미아의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여러 세대 동안 전하여 내려온 횃불로부터 다시 밝혀져야 했다. 종교 개혁 후에 보헤미아의 개신교는 로마 교회의 세력에 여지없이 짓밟혔다. 그리하여 진리를 포기하지 

				
					8　 John Whitehead, Life of the Rev. Charles Wesley, page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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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은 사람들은 모두 도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 중 더러는 작센으로 피난하여 그곳에서 신앙을 보전하였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웨슬리는 빛을 받았다.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선교 사업을 위하여 미국으로 파견되었다. 그들은 모라비아 교도들과 일행이 되어 배를 타게 되었다. 그들은 항해 중에 심한 폭풍우를 만나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존 웨슬리는 그때 자신이 아직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반면에 이 독일인들은 자기가 맛보지 못한 신뢰와 평안을 누리고 있었다. 그는 말하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그들의 행동이 매우 진실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들은 매일 어떠한 장애를 만날지라도 동요되지 않는 평온한 태도를 나타내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밀치거나 매로 때리거나 넘어뜨리면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조용히 나갔으며 한마디 불평도 입 밖에 내지 않았다. 한번은 그들이 진정으로 교만과 분노와 복수의 정신은 물론이요 공포심에서 벗어났는지 그 여부를 시험해 볼 기회가 왔다. 그들이 예배를 시작하며 시편을 노래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바다가 거칠어지고, 큰 돛이 찢어지고, 파도는 배를 삼키려는 듯이 갑판 위를 휩쓸었다.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놀라서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그 독일인들은 조용히 시편을 계속 노래하고 있었다. 후에 나는 그중 한 사람에게 ‘당신들은 무섭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어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또 ‘그러나 부인들과 아이들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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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워하지 않았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부드러운 어조로 ‘아니요. 우리의 부인들과 아이들도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9

				웨슬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

				영국으로 돌아온 뒤 웨슬리는 한 모라비아 전도자의 지도로 성경이 말해 주는 신앙의 의미를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행함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온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런던에 있는 한 모라비아 교도들의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루터의 글이 낭독되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웨슬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불타올랐다. 그는 말하였다.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해야 한다고 느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가져가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10

				그는 기도와 금식과 극기로써 얻으려 애썼던 은혜가 실상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았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관한 지식을 어느 곳이든지 전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나는 온 세계를 나의 교구라고 생각한다. 어느 곳

				
					9　 John Whitehead, Life of the Rev. Charles Wesley, page 10.

					10　 John Whitehead, Life of the Rev. Charles Wesley, page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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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든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엄숙한 의무라고 여긴다.”11

				그는 엄격한 극기의 생애를 계속했는데 그것은 이제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요 성결의 기초가 아닌 열매였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웨슬리는 그가 받은 위대한 진리 곧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새롭게 하는 능력,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르는 생애에 맺히는 열매 등에 관한 진리를 전하는 일에 삶을 바쳤다.

				화이트필드와 웨슬리 형제는 대학 시절에 경건치 않은 동료 학생들로부터 ‘메서디스트’(Methodists-규칙 준수자)라는 모멸적인 칭호를 받았는데 오늘날에는 그 호칭이 명예로운 이름이 되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전하도록 그들을 강권하셨고 수천 명의 사람이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였다. 그리하여 약탈하려는 이리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고, 웨슬리는 새로운 교파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리교(Methodist Connection)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조직을 창설하였다.

				그 전도자들은 국교로부터 심한 반대를 받았다. 그러나 또 다른 경로로 진리가 전파되었다. 어떤 성직자들은 도덕적 혼수상태에서 깨어나 자기들의 교구에서 열렬한 전도자가 되었다. 그 결과 형식주

				
					11　 John Whitehead, Life of the Rev. Charles Wesley, page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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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로 마비되었던 교회들이 생기를 되찾았다.

				웨슬리의 시대에는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리들이 서로 일치하지는 않았으나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었으며 또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화이트필드와 웨슬리 형제도 견해 차이로 한때 서로 분리될 위험이 있었으나 그들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운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로 곧 화해하였다. 오류와 불법이 도처에 가득하고, 죄인들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다.

				죽음을 모면한 웨슬리

				하나님의 종들은 험한 길을 걸었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방해하고, 많은 성직자가 적의를 나타냈고, 교회들은 순결한 믿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아 버렸다. 성직자들이 강단 위에서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함으로 암흑과 불법이 성행하였다. 여러 번 웨슬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기적으로 죽음을 면하였다. 격노한 폭도의 무리가 그를 습격하여 피할 길이 없는 듯이 보였을 때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가 그의 곁에 나타났다. 그러자 폭도들은 물러났고 그리스도의 종은 그 위험한 장소에서 무사히 피할 수 있었다. 

				폭도들에게서 구원받은 사건에 대하여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가 미끄러지기 쉬운 비탈길을 걸어 내려가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이 나의 옷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애를 썼으나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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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세게 붙들 수 없었다. 한 사람이 나의 호주머니 덮개를 꽉 붙잡았는데 그 부분만 뜯겨졌다. 다른 쪽 호주머니에는 은행 수표가 들어 있었는데 주머니 덮개의 절반만 찢어졌다. 또한 바로 내 뒤에 서 있던 건장한 사람이 큰 참나무 몽둥이로 나를 여러 차례 내려쳤는데 그가 만일 그것으로 내 뒤통수를 때렸다면 나는 고꾸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때릴 때마다 그 몽둥이는 빗나갔다. 나는 몽둥이가 빗나간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때 나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몸을 전혀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12

				당시 메서디스트 교인들은 격분한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받고 때로는 폭행을 당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메서디스트들의 집을 파괴하고 약탈하기 위해 언제 어디로 모이라는 광고가 공공연하게 나붙기도 하였다. 죄인들을 멸망의 길에서 성결의 길로 돌아서게 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불신자들은 이처럼 철저하게 박해하였다.

				웨슬리 시대 직전에 영국에 나타난 영적 쇠퇴는 상당 부분 율법무용론 교리가 빚어낸 결과였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도덕법을 폐지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벗어났고, “선을 행할 책임”에서도 해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목사들이 율법에 순종하라고 권면하는 것 자체가 무익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한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경건과 미덕을 실천하게 되고 이와 반대로 영원한 멸망이 예정된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능력을 받

				
					12　 John Wesley, Works, volume 3, page 297,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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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한 번 선택받은 자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은총을 박탈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선택받은 자들이 범하는 악행은 진정한 범죄가 아니므로 죄를 고백하거나 회개함으로 죄를 버릴 필요가 없다.”13는 매우 두려운 결론을 내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어긴 가장 비열한 죄일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가 범한 것일 때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는 “그들은 하나님이 불쾌히 여기시는 일이나 율법이 금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이 괴상한 교리는 의의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도덕의 표준이 사회의 현실에 따라 끊임없이 변한다는 후세의 가르침과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이 모든 사상은 사탄의 정신에서 온 것인데 이는 그가 하나님의 율법의 정당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죄 없는 하늘 거민들을 대상으로 이미 오래전에 착수한 사업이었다.

				하나님의 선고로 사람의 품성이 고정된다는 교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웨슬리는 율법무용론으로 이끌어 가는 이 교리를 단호히 반대하였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

				
					13　 McClintock&Strong, Cyclopedia, article “Antinom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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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딛 2:11; 딤전 2:3~6).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값없이 주어졌다. “참빛” 곧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취”(요 1:9)신다.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은 생명의 선물을 스스로 거부한 까닭이다.

				하나님의 율법 옹호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의문의 율법과 함께 십계명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에 대하여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십계명에 담겨 있는 도덕적인 율법은 선지자들도 강조하였으며 주님께서도 결코 폐하지 않으셨다. 이 율법은 결코 폐지할 수 없으며, ‘충실한 증거자로서 하늘에 굳게 설 것’이다.”

				웨슬리는 율법과 복음이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고 말하였다. “율법은 사람을 끊임없이 복음으로 인도한다. 또한 복음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여 율법을 더욱 온전하게 성취하도록 도와준다. 예를 들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거룩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한다. …우리는 복음 곧 기쁜 소식을 붙들게 된다.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된다.”

				웨슬리는 계속해서 말하였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하는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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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가장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의 계명뿐 아니라 계명 전체를 깨뜨리도록 가르친다. …그들은 ‘주여 평안하니이까’라고 말하면서 입을 맞춘 가룟 유다와 같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높인다.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을 삭제해 버리는 일은 주님의 보혈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분의 면류관을 벗기는 것과 같으며, 그분의 복음 사업을 발전시키는 흉내를 내면서 입맞춤으로 그분을 배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스도를 전한다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약화시키거나 무효로 만드는 자는 유다에게 선고된 정죄를 면할 수 없을 것이다.”14

				율법과 복음의 조화

				“복음을 전하면 율법의 모든 목적을 다 이루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나 여전히 지옥의 언저리에서 잠자고 있는 자들을 일깨우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것은 율법의 역할이다. 건강한 자 혹은 스스로 건강한 줄로 여기는 자를 위해 의사를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먼저 그들에게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에 대해 그들은 감사하지 않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마음이 교만하고 죄를 통회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15

				
					14　 Wesley, Sermon 25.

					15　 Wesley, Sermon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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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슬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한편 주님처럼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 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업을 충실히 감당하였으므로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게 되었다. 80세가 되었을 무렵 반세기 이상의 봉사의 생애를 통하여 그는 50만 명 이상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의 봉사를 통하여 타락과 멸망의 구덩이에서 고상하고 순결한 생애로 들어간 무리와 그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더욱 깊고 풍부한 체험을 얻은 사람들의 수는 구속받은 가족이 하나님의 나라에 모일 그때에야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의 생애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한 교훈을 준다. 그가 보여 준 그리스도와 같은 종의 신앙과 겸손, 불굴의 열성, 극기, 헌신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대로 반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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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사 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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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세기에 이르러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을 백성에게 공개하며 이를 유럽 각국에 보급시키고자 하였다. 어떤 나라들은 그것을 하늘에서 온 사자로 기쁘게 환영하였다. 그러나 또 다른 나라들에서는 성경의 빛을 완전히 배척하였다. 한 나라에서는 여러 세기 동안 진리와 오류가 서로 지배권을 갖고자 다투었다. 그러다 악이 승리하여 하늘의 진리가 밀려나게 되었다. 악을 제어하시는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멸시한 백성으로부터 떠나가셨다. 그리하여 세계는 고의적으로 빛을 거절한 결과를 보게 되었다.

				여러 세기 동안 프랑스에서 계속된 성경 배척 운동은 프랑스 혁명으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그처럼 무서운 혁명이 일어난 것은 로마 교회가 성경을 억압함으로 빚어진 당연한 결과였다. 그 혁명은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뚜렷한 예증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은 “죄악의 사람”의 통치로 말미암아 특히 프랑스에서 일어날 무서운 결과를 예언하고 있다.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천이백육십 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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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계 11:2, 3, 7, 8, 10, 11).

				여기에 기록된 “마흔두 달” 혹은 “천이백육십 일”은 같은 기간을 말하며, 그리스도의 교회가 로마 교회의 핍박을 받는 기간을 나타낸다. 1,260년은 기원후 538년에 시작되어 1798년에 끝났다. 그 기간이 끝나는 1798년에 프랑스 군대가 로마에 침입하여 교황을 사로잡았는데 그는 유배 중에 죽었다. 얼마 후에 새 교황이 선출되었으나 로마 교회는 전과 같은 세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교회의 박해는 1,260년 내내 계속되지는 않았다.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종교 개혁의 영향을 통하여 그들이 당하는 극심한 시련의 시기를 단축하셨다. 

				두 증인은 신구약 성경을 대표한다.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율법의 기원과 영속성을 알려 주며 구원의 계획을 증거 하는 중요한 증인들이다.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성경을 박탈당하고 성경의 증거가 곡해되었을 때 성경의 거룩한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던 자들이 배신당하고 순교당하고 추방당했을 때 그 충성된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였다. 가장 어두운 시기에 충성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 할 지혜와 권세를 받았다(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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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계 11:5).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자들은 벌을 면할 수 없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거나 명령하신 것은 어떤 방식으로도 변경하지 못하도록 경계하시고자 함이다. 이 엄숙한 선언은 하나님의 율법을 경시하도록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 

				“그들이 그 증거를 마칠 때” 곧 그 두 증인이 비밀리에 그들의 사업을 마쳐 갈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이 그들과 싸움을 하게 될 것이었다. 여기서 사탄의 세력이 새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된다.

				로마 교회는 성경을 존중한다고 공언하면서도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성경을 제시함으로 대중이 접근할 수 없도록 하였다. 로마 교회의 지배 아래 그 증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였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세력 곧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여 공공연하게 싸우고자 일어났다.

				죽임을 당한 증인들의 시체가 거리에 놓여 있는 그 큰 성은 “영적으로” 애굽을 가리킨다. 성경의 역사에 나타난 모든 나라 가운데 애굽처럼 대담하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분의 명령을 거역한 나라는 없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출 5:2)라고 한 바로처럼 하나님 앞에 오만하고 반역적인 왕은 없었다. 이것은 무신론 사상이다. 그러므로 애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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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상된 나라는 그와 유사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을 하고 불신과 반역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큰 성”은 “영적으로” 소돔에 비유되었다. 소돔은 특별히 음란이 그 특징이었다. 그러므로 이 죄가 성경 예언을 성취시킬 나라의 특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1798년이 되기 전에 어떤 극악한 세력이 일어나 성경에 대항하여 싸우게 될 것이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두 증인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에서 바로의 무신론과 소돔의 음란이 나타날 것이었다.

				분명한 예언 성취

				이 예언은 1793년 프랑스 혁명 기간에 그 나라에서 가장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세계 역사에서 프랑스는 의회의 결의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 유일한 나라이다. 수도인 파리의 모든 시민 그리고 나라 곳곳에서 남녀를 막론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 선언을 수락하고 기쁨으로 노래하며 춤을 추었다.”1

				프랑스는 소돔의 특성을 현저하게 드러냈다. 역사가는 예언에 기록된 그대로 프랑스의 무신론과 부도덕한 모습에 대해 기록했다. “종교에 영향을 미친 법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은 결혼 관계의 경시였다. 사람이 맺을 수 있는 가장 신성한 계약이며 사회의 안정에 가장 강력한 역할을 하는 결혼 제도가 당사자 두 사람이 마음대

				
					1　 Blackwood Magazine, November 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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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결합하거나 헤어질 수 있는 일시적인 성격의 단순한 민간 계약으로 전락하였다. …풍자적인 말을 잘하기로 유명한 여배우 소피 아르누(Sophie Arnoult)는 프랑스 혁명 시대의 결혼을 ‘간음의 예식’으로 묘사하였다.”2

				그리스도께 대한 적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라는 예언 역시 프랑스에서 성취되었다. 이 나라만큼 진리를 잔인하게 반대한 나라는 없었다. 프랑스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명분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 세기에 걸쳐 성도들이 피를 흘렸다. 왈덴스 교도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피에몽 계곡에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을 때 프랑스에서는 그들의 형제인 알비젠스인들이 진리에 대하여 동일한 증거를 나타냈다. 종교 개혁 당시에 그들은 참혹한 고문으로 죽어 갔다. 왕과 귀족들과 상류층 부인들과 젊은이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용감한 위그노들은 치열한 전쟁터에서 피를 흘렸다. 개신교도들은 들짐승처럼 사냥의 대상이 되었다.

				18세기에 프랑스에 남아 있던 소수의 초기 그리스도인 후예들은 남부 지역의 산속에 숨어서 조상들에게서 물려받은 신앙을 굳게 지

				
					2　 Sir Walter Scott, Life of Napoleon, volume. 1, chapt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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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고 있었다. 그들은 밤에 비밀리에 산 중턱이나 인적 없는 들판에서 집회를 열다가 갑자기 습격을 받고 붙잡혀서 평생 동안 노를 젓는 노예가 되기도 하였다. 프랑스에서 가장 고상하고 지성적인 사람들이 강도와 살인자의 무리와 함께 쇠사슬에 매여 무서운 고통을 겪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은 채로 참혹하게 총살을 당하였다. 수백의 나이 많은 남자들, 아무런 방비가 없는 여자들,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집회 장소에서 살해되어 그대로 방치되었다. 그들이 집회를 하던 산 중턱이나 숲속을 지날 때 시체들이 풀밭 사방에 흩어져 있거나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 나라는 칼과 도끼와 화형을 위한 장작으로 황폐해졌고, “하나의 거대하고 음울한 광야로 변해 버렸다.” “이처럼 흉악한 일들은…암흑시대에 행해진 것이 아니라 루이 14세의 찬란한 번영의 시대에 일어났다. 당시는 과학이 발달하고 인문학이 꽃피던 시대였으며, 궁궐과 도시에 사는 성직자들은 유식하고 유창한 연사들로서 온유하고 자비한 미덕으로 크게 인정받는 사람들이었다.”3

				가장 무서운 범죄

				각 시대를 통하여 자행된 잔인한 일 가운데 가장 끔찍한 만행은 성 바돌로매 제일(祭日)의 대학살이다. 오늘날 세상은 그 잔인하고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습격의 광경을 공포와 전율로써 회상하지 않을 

				
					3　 James A. Wylie, History of Protestantism, book 22, chapter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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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다. 프랑스 왕은 로마 교회의 고위층과 사제들의 강요로 그 흉악한 행위를 묵인하였다. 한밤중에 울려 퍼진 큰 종소리는 대학살의 신호였다. 왕의 명예를 건 약속을 믿고 집에서 평안히 자고 있던 수천 명의 개신교도가 끌려 나가 살육을 당하였다. 

				학살은 파리에서 7일간 계속되었다. 왕의 명령에 따라 개신교도들이 거주하는 모든 도시와 시골로 살육은 확대되었다. 그 일은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았다. 순진한 어린아이들과 백발 노인도 예외가 아니었다. 귀족과 농부, 노인과 젊은이, 어머니와 아이들이 함께 죽임을 당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학살은 2개월간 계속되었으며 국가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7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학살 소식이 로마에 전해지자 성직자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로렌의 추기경은 그 소식을 전한 사람에게 1천 크라운의 상금을 주었고, 성 안젤로에서는 축포를 쏘았다. 모든 교회의 첨탑에서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밤새도록 축제의 불꽃이 꺼지지 않았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는 추기경과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을 데리고 큰 행렬을 지어 성 루이 성당으로 갔으며 그 곳에서 로렌의 추기경은 테 데움(Te Deum ‘오 하느님 당신을 찬미합니다’라는 뜻의 거룩한 삼위일체 찬양)을 낭송했다. …또한 이 학살을 기념하는 메달이 주조되었다. 그레고리우스 교황은 카알 황제에게 황금 장미를 보냈으며…프랑스의 한 신부는 그 학살의 날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그날에 가장 거룩한 신부가 무한한 행복과 기쁨으로 보고를 받았으며, 그는 위엄을 갖추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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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님과 성 루이에게 감사를 드리고자 나아갔다.’”4

				성 바돌로매 대학살을 충동한 바로 그 정신이 프랑스 혁명에도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기꾼이라고 선언하면서 프랑스의 무신론자들은 소리를 높여 “쓸모없는 자를 박멸하자.”라고 부르짖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한 모독과 가증한 죄악이 서로 손을 맞잡았다. 이런 모든 일을 통하여 사탄에게 최고의 존경이 주어졌고, 진리와 순결과 이타적인 사랑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계 11:7). 프랑스 혁명과 공포 시대 동안 프랑스를 지배한 무신론 세력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에 대항하여 싸웠다. 의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금했다. 성경이 공중 앞에서 불태워졌다. 하나님의 율법은 유린당하고 성경에 명시된 제도들은 폐지되었다. 매 주일의 휴일은 무시되고 그 대신 10일마다 휴식했는데 그날은 부도덕한 축제의 날이 되었다. 침례식과 성찬식은 금지되었고, 묘지에는 “사망은 영원한 잠”이라는 표지가 붙여졌다.

				자유와 국가를 예배하는 일 이외의 모든 종교적 예배가 금지되었다. “파리의 한 주교는 국민 대표들 앞에 가장 불경하고 추잡한 연극의 주연 배우로 출연하였다. …그는 앞에 나와서 회중을 향하여 선언하기를 자신이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가르친 신앙은 모두가 역

				
					4　 Henry White, The Massacre of St. Bartholomew, chapter 14. paragraph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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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와 거룩한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일종의 속임수였다고 말했다. 그는 엄숙하고 솔직한 말로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했다.”5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계 11:10). 무신론 예찬자인 프랑스는 하나님의 두 증인의 책망을 침묵시켰다. 진리의 거룩한 말씀은 시체가 되어 길거리에 쓰러졌고,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기뻐 날뛰었다.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하늘의 왕을 모독하였다. 

				담대한 모독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 임명된 한 수도승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참람된 말을 하였다. “하나님이여, 만일 당신이 참으로 존재한다면 당신의 이름을 모독한 내게 복수해 보라. 나는 당신이 도전해 오기를 바란다. 당신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뿐 감히 노하지는 못하는도다. 이제 후로 누가 당신의 존재를 믿겠는가?”6 그것은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들으리오 여호와는 나의 알 바 아니라”(출 5:2)라고 한 바로의 말이 그대로 반향된 것이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시 14:1).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에 대하여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딤후 3:9)라고 말씀하신다. 살아 계신 하나

				
					5　 Scott, volume. 1, chapter 17.

					6　 Lacretelle, History, volume. 11, page 309; in Sir Archibald Alison, History of Eu-rope, volume. 1, chapter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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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께 경배하는 일을 거절한 지 얼마 후에 프랑스는 이성(理性)의 여신을 숭배함으로 우상 숭배로 전락하였는데 방탕한 한 여자가 그 여신이 되었다. 이 일은 국가의 대표적인 집회 곧 의회에서 이루어졌다. 한 역사가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광란의 시대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처럼 유치한 의식을 행한 일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음악단을 선두에 세우고 도시의 관리들은 활짝 열린 의회의 문을 통과하여 엄숙한 행렬을 지어서 들어갔다. 자유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은 바야흐로 경배하려는 대상 곧 이성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면사포를 쓴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다. 그 행렬이 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이성의 여신은 면사포를 벗어 그것을 의장의 오른편에 두었다. 그 여자는 오페라단에서 춤추는 젊은 여자에 불과했다.”

				이성의 여신

				“이성의 여신 제막식은 전국에 보급되었고, 혁명 세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면 어디서든 그것을 재연하거나 모방하여 거행하였다.”7

				이성의 여신이 의회에 들어오자 사회자는 그 여신의 손을 잡고 회중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러분, 당신들의 공포심이 만들어 낸 무력한 하나님의 진노 앞에 더 이상 떨지 마십시오. 이제부터 이성 외에 아무것도 신으로 인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여러분에게 이성의 가장 숭고하고 순결한 모습을 보여 드립니다. 여러분

				
					7　 Scott, volume.1, chapter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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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상을 가지고 싶다면 이와 같은 우상에게만 제사를 드리십시오. 자, 이성의 여신 제막식을 자유의 의회 앞에서 거행합니다.”

				“여신은 의장의 포옹을 받은 후 화려한 수레에 태워졌고, 많은 군중 사이를 통과하여 노트르담 성당으로 인도되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 높은 제단 위에 앉아 참석한 모든 자의 경배를 받았다.”8

				프랑스를 무신론 국가로 만들어 급속히 멸망으로 이끈 것은 로마 교회가 시작한 일이었다. 프랑스 혁명 당시의 무서운 상태를 기술한 한 저자는 왕과 교회가 그 극단적인 행동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였다(부록 참조). 엄격히 말해 그 책임은 교회에 있었다.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은 종교 개혁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하는 불화의 요소라고 말함으로써 왕들을 자극하였다. 왕을 통해 가장 비참하고 잔인하며 견딜 수 없는 압제와 박해가 가해진 것은 로마 교회의 정신에서 나온 것이었다.

				복음이 전파된 곳이면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이 각성되었다. 그들은 무지와 부도덕과 미신에 사로잡힌 속박을 깨뜨리기 시작하였다. 왕들은 그러한 일들을 보고 자신들의 세력이 약화될까 두려워 떨었다.

				로마는 왕들의 질투심에서 나온 공포심을 자극하는 데 지체하지 않았다. 1525년에 교황은 프랑스의 통치자에게 말하였다. “이 광신자(개신교를 가리킴)들은 종교계를 혼란케 하고 파괴할 뿐 아니라 나라

				
					8　 M. A. Thiers,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volume. 2, pages 370,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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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통치권, 귀족 계급, 법률, 질서, 계급 등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또한 몇 년 후에 교황의 사절은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폐하, 속지 마십시오. 개신교인들은 종교의 질서는 물론이요 국가의 질서도 모두 전복시킬 것입니다. …왕위도 교회의 제단과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새 종교가 들어오면 새 정부가 필연적으로 들어설 것입니다.”9 결국 로마 교회는 프랑스가 종교 개혁을 반대하도록 하는 일에 성공하였다.

				성경의 교훈은 사람들의 마음에 국가 번영의 기초가 되는 공의와 절제와 진리의 원칙을 심어 준다. “의는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잠 14:34; 16:12).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국가의 법률도 존중할 뿐 아니라 성실하게 순종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지닌 나라의 왕을 공경하게 된다. 프랑스는 불행하게도 성경을 금지하였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파문하였다. 여러 세기에 걸쳐 원칙과 신조에 굳게 선 사람들, 지성과 도덕적 능력이 탁월한 사람들, 자기 양심을 거스르지 않고 진리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은 믿음과 용기의 사람들이 갤리선의 노예로 고역을 당하거나 화형에 처해지거나 감옥 속에서 고초를 겪었다. 이로써 수많은 사람이 종교 개혁이 시작된 후 250년간 안전을 찾아 프랑스를 떠나갔다.

				“박해자들의 광적인 분노를 피해 떠나온 복음의 사도들은 그들의 

				
					9　 D’Aubigne,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Europe in the Time of Calvin, book 2, chapter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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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난 지성과 예술과 공업과 질서 있는 생활 등을 통하여 그들이 피난해 온 그 지방을 번영케 하였다. …이와 같이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나라로 이주해 갈수록 프랑스는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을 점점 잃을 수밖에 없었다. 만일 그들이 모두 프랑스에 남아 있었다면…만약 그들의 지혜로써 의회를 지도하고, 그들의 용맹으로 싸우고, 그들의 공의로 나라의 법률을 제정하고, 성경의 종교로 백성의 지능을 계발시켰더라면 오늘날 얼마나 찬란한 영광이 프랑스를 두르고 있었을 것인가? 그러나 맹목적이고 완고했던 프랑스는 모든 덕망 있는 교사들과 질서를 잘 지키는 우수한 사람들과 왕위를 충성스럽게 옹호하던 사람들을 나라 밖으로 추방하였다. 마침내 국가의 쇠퇴는 극에 달하여 추방될 만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는데 화형주로 끌려갈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없었고, 나라 밖으로 추방할 만한 애국자들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다.”10 그리하여 마침내 무서운 혁명이 일어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실을 거둠

				“위그노 교도들이 도피하자 프랑스는 전반적으로 쇠퇴하게 되었다. 번영하던 생산 도시들이 타락한 도시로 전락하였다. 혁명이 일어나던 당시에 파리에서는 약 20만 명의 거지가 왕에 의해 구제받고 있었다. 쇠퇴하여 가는 나라에서 제수이트당원들만 화려한 생활을 

				
					10　 Wylie, book 13, chapt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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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었다.”11

				온 나라를 무정부 상태와 파멸로 이끌어 간 그 나라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들을 성직자와 왕과 입법자들은 해결할 수 없었다. 오직 복음만이 그것을 치료할 수 있었다. 로마 교회의 지배 아래 있던 백성은 구주께서 가르쳐 주신 자아 희생과 이타적인 사랑의 귀한 교훈을 잊어버렸다.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여도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은 그들의 고역과 압박에 대하여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부요하고 권세 있는 자들의 이기심은 점점 더 커졌고 그들은 약한 자들을 더욱 억압하였다. 여러 해 동안 귀족들은 탐욕과 방탕의 삶을 일삼으며 농민들을 약탈하고 착취하였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증오했다.

				귀족들이 모든 토지를 차지하였고, 노동자 계급은 지주의 지배하에 있었으며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국가와 교회의 집권자들은 중류와 하류층 사람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다. “귀족들은 쾌락을 최고로 생각하였고, 농부들과 하층민들이 굶어 죽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농부들의 생활은 실로 끊임없는 수고와 말할 수 없이 비참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들이 불만을 표하면 태만으로 여기고 무시하였다. 법정은 언제나 농민들의 호소보다 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재판관들이 뇌물을 받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다. 평민들은 한편으로는 세속적 권력자들에게 다른 한편으로는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바쳤는

				
					11　 Wylie, book 13, chapter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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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그 세금의 절반 이상이 왕실이나 교회의 금고로 들어가는 대신 권력자들의 방탕한 삶에 사용되었다. 동족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지배자들은 오히려 세금을 면제받았고, 국가의 법과 관례에 따라 관직에 따른 권리만을 행사하였다. 이와 같은 특권 계급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사람들은 절망적이며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부록 참조).

				루이 15세는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반세기 이상을 왕위에 있었다. 그는 나태하고 경박하고 음란한 왕으로 유명하였다. 국가의 재정적 곤란과 백성의 분노는 극에 달했으며 선지자적 안목이 아니라도 무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음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개혁의 필요를 아무리 역설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프랑스에 다가오고 있는 운명은 왕의 나태하고 이기적인 대답 곧 “재앙은 나의 죽은 뒤에”라는 말에 잘 나타나 있었다.

				로마 교회는 왕들과 지배 계급이 백성을 노예 상태로 묶어 두도록 영향을 미쳤다. 그리하여 나라가 약화되면 백성과 통치자들을 모두 교회의 지배 아래 속박하고자 의도한 것이었다.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노예 상태에 묶어 두려면 그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로마 교회는 잘 알고 있었다. 이 정책의 결과로 초래된 것은 육체적인 고통보다 천배 이상 무서운 도덕적 타락이었다. 성경은 박탈되었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의 통치하에 백성은 무지와 미신과 악습에 빠져 완전히 자제력을 잃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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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로써 거둔 결과

				그러나 이 모든 결과는 로마 교회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로마 교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리에 맹종하도록 하려 했으나 오히려 이교도와 혁명가들을 만들어 버렸다. 그들은 로마주의를 성직자의 속임수로 경멸했다. 그들이 알았던 유일한 신은 로마 교회의 하나님이었다. 그들은 로마 교회의 탐욕과 잔인성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을 매우 무익한 책으로 여겼다.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을 왜곡시켰으므로 사람들은 성경과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을 동시에 거절하였다. 볼테르(Voltaire)와 그의 동료들은 성경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신론 사상을 퍼뜨렸다. 로마 교회는 쇠발굽으로 백성을 짓밟았다. 그런데 이제는 대중이 타락하고 사나워져서 로마 교회의 학대에 저항하였고 그들이 만든 모든 속박을 끊어 버렸다. 그들은 분노한 나머지 진리와 오류를 모두 거절하였다. 

				혁명 초기에는 왕의 양보로 민중의 대표자들이 귀족과 성직자들의 수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리하여 세력의 균형에 있어서 백성이 우세했지만 그들은 그 힘을 지혜롭고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였다. 분노한 민중은 그들을 곤경에 빠뜨린 장본인들로 생각되는 지배 계급에 보복하기로 결심하였다. 압제받던 자들은 억압 아래서 경험한 그대로 그들을 억압해 온 자들을 압제하게 되었다.

				불행한 프랑스는 자신이 심은 씨앗을 피로써 거두었다. 프랑스가 로마 교회의 영향을 받아 종교 개혁 초기에 처음 화형주를 세웠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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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곳에 프랑스의 혁명당원들은 그들의 최초의 단두대를 세웠다. 16세기에 개신교 신앙을 가진 최초의 순교자들이 화형 당했던 바로 그 장소에서 18세기 최초의 희생자들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프랑스는 자기 나라를 치료해 줄 복음을 배척하였기 때문에 무신론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을 열게 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제재를 무시해 버릴 때 인간의 법률로는 인간의 정욕이라는 강력한 세력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반란과 무정부 상태로 휩쓸려 들어갔다. 성경에 대항하여 벌인 이 싸움은 세계 역사에서 공포 시대라는 뚜렷한 한 시대를 초래하였다. 평화와 행복이 사라졌다. 안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오늘의 승리자가 다음 날에는 혐의를 받고 정죄를 받았다. 포악과 음란이 극에 달하였다.

				왕과 성직자들과 귀족들은 흥분하여 미쳐 날뛰는 군중의 잔인한 행동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복수심에 불타는 그들은 한층 더 자극되어 왕을 처형하였다. 그리고 왕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자들도 오래지 않아 왕의 뒤를 이어 단두대로 끌려갔다. 혁명을 반대하는 혐의를 받은 자들은 다 살육되었다. 도시마다 무서운 사건들이 일어났다. 혁명주의자들 내에 분열이 일어났고 프랑스는 싸우는 군중으로 인해 하나의 커다란 아수라장이 되어 버렸다. 서로 싸우는 군중의 분노와 격정이 온 세상을 뒤흔들었다. “파리에서는 소동이 잇달아 일어났고, 시민들은 여러 당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죽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나라는 거의 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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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에 이르렀고, 군인들은 급료 지불이 지연됨으로 인해 소동하였으며, 파리 시민들은 굶어 죽어 갔다. 각 지방은 무장한 강도들에 의해 황폐화되었고, 그동안 이루어 놓은 문명은 무정부 상태와 백성의 방종으로 인해 대부분 파괴되었다.”

				사람들은 로마 교회가 반복해서 가르쳐 온 잔인성과 고문을 그대로 따랐다. 옥에 갇히고 화형주에 달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죽임을 당하거나 추방되었다. “프랑스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직자들이 여러 세대에게 집행해 온 박해가 이제는 자신들에게 매우 혹독하게 되돌아왔다. 단두대는 신부들의 피로 붉게 물들었다. 한때 위그노 신도들로 채워졌던 갤리선과 감옥들이 이제는 그들을 핍박하던 자들로 채워졌다. 로마 교회의 성직자들은 의자에 매인 채 노를 젓는 형벌을 당하며 그 교회가 소위 이단이라고 부른 사람들에게 행했던 그 형벌을 이제 자신들이 받게 되었다”(부록 참조).

				“도처에 정탐꾼들이 잠복해 있고, 단두대에서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에 걸쳐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노예선과 감옥에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하수구…피로 물들어 센(Seine)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왔다. …길게 줄지어 선 죄수들은 풀이 베이듯 총탄에 맞아 쓰러졌다. 사람이 가득 탄 거룻배 밑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그들을 몰살하기도 하였다. 그 무섭고도 지긋지긋한 공포 정치 아래 살육을 당한 청소년들도 수백 명에 달하였다. 군인들은 젖먹이들을 그 어머니들의 젖가슴에서 떼어 내어 창끝에 꽂아서 이 창에서 던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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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창으로 받아 꽂는 일도 하였다”(부록 참조). 

				이 모든 일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었다. 그의 정책은 기만이며 그의 목적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욕되게 함으로써 그분의 자비와 인애의 거룩한 목적을 방해하여 하늘에 슬픔을 주는 것이다. 사탄은 기만적인 술책으로 모든 불행을 창조주의 계획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비난하게 만든다. 로마 교회의 기만이 드러나자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종교는 거짓이며 성경을 우화에 불과한 것으로 여기도록 충동하였다.

				치명적 오류

				프랑스 국민이 이와 같은 치명적인 잘못을 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참자유가 있다는 위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사 48:18).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하는 자들은 각 나라의 역사에서 그것을 배우게 된다.

				사탄이 로마 교회를 통하여 사람들을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의도를 숨겼다. 그는 부패와 불행이 범죄의 결과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그의 일을 아주 교묘하게 가장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되지는 못하였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들이 당하는 비참한 일들의 원인을 깨닫지 못하였다. 프랑스 혁명 당시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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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은 의회에서 공공연히 무시되었다. 그 후에 계속된 공포 시대를 통하여 사람들은 그들이 당한 불행의 원인과 결과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프랑스가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을 거절하였을 때 사탄과 그에게 속한 악인들은 그들이 오랫동안 계획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를 세운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악한 일에 대한 심판이 속히 이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전 8:11)게 되었다. 하지만 공평하고 의로운 율법을 범하면 필연적으로 파멸이 초래된다. 여러 세기 동안의 불순종과 죄악이 심판 날에 받을 진노를 쌓고 있었다. 잔인한 사탄의 세력을 억제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의 떠나가고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사탄은 마음대로 활동하게 되었다. 반역을 선택한 자들은 무서운 죄악이 땅에 충만해질 때까지 반역의 결실을 거두지 않으면 안 되었다. 황폐한 지방과 폐허가 된 도시들로부터 쓰라린 고통의 부르짖음이 울려 퍼졌다. 프랑스는 마치 지진이 발생한 것처럼 흔들렸다. 종교, 법률, 사회적 질서, 가정 제도, 국가, 교회 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적한 불의한 손에 의해 파괴되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의 참람된 세력에 의해 살해된 하나님의 충성된 두 증인이 언제까지나 잠잠하지 않을 것이었다. “삼 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계 11:11). 성경을 금지하는 법이 프랑스 의회를 통과한 때가 1793년이었다. 그러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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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반 후 그 결의를 무효로 한다는 결의가 동일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 사람들은 미덕과 도덕의 기초로써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일임을 인정하였다. 

				두 증인에 대하여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계 11:12). “하나님의 그 두 증인”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임을 받았다.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조직되고 이어서 유럽 대륙에 이와 유사한 조직체들이 생겼다. 또한 1816년에는 미국 성서공회가 세워졌다. 이제 성경은 수백 개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었다(부록 참조).

				1792년 이전에는 외방 선교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18세기 말엽이 되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사람들은 이성주의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와 체험 종교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이때부터 외방 선교 사업이 크게 발전하였다(부록 참조).

				인쇄술의 발달은 성경 보급에 활력을 주었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문호가 개방되었고 이전부터 내려오던 편견과 쇄국주의의 담이 무너졌다. 교황이 세속적 권력을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늘날 사람이 살고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성경이 보급되고 있다.

				일찍이 무신론자 볼테르는 다음과 같이 장담하였다. “12명의 사람이 그리스도교를 세웠다는 말을 나는 지겹도록 들었다. 그러나 이것을 무너뜨리는 데는 오직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나는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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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할 것이다.” 그가 죽은 후 여러 세대가 지났다. 수백만의 사람이 성경을 대적하는 싸움에 가담하였다. 그러나 성경을 멸할 수는 없었다. 볼테르 시대에 성경이 백 권 있던 곳에 오늘날에는 10만 권이 있다. 초기의 한 종교 개혁자는 “성경은 마치 쇠망치를 닳게 만든 모루와 같다.”라고 기록하였다.

				사람의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은 무엇이나 무너질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은 영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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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밭에서 자신들이 힘들여 노동한 것만큼의 수확만 구하였다. 그들은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꿈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인내하며 광야의 궁핍을 견뎠고, 눈물로써 자유의 나무에 물을 주고,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그것을 가꾸어 마침내 그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내리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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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의 종교 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의 교리는 버렸을지라도 그 관습과 의식은 영국 교회 예배에 적지 않게 혼합되어 있었다. 성경이 금지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로마 교회의 의식들을 지킴으로 로마 교회와 개신교회 간의 간격을 좁히는 동시에 가톨릭교인들이 신교를 받아들이기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러한 의식들을 이전에 그들을 속박한 노예 제도의 표식이라고 보았다. 그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예배에 관한 규칙을 정해 주셨으므로 사람들이 여기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였다. 로마 교회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하라고 명령하였고 하나님이 분명히 시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금지하였다.

				많은 사람이 초기 교회의 특징이었던 순결과 단순성으로 돌아가고자 열망하였다. 그들은 영국 교회가 세운 대부분의 관습을 우상 숭배의 유물로 여겼기 때문에 양심적으로 국교회의 예배와 연합할 수 없었다. 그런데 교회는 국가의 권력에 의하여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교회의 의식에 반대하는 일이 용납될 수 없었다. 허가 없이 종교적 예배를 개최하는 일은 금지되었고, 그것을 어길 경우 투옥, 추방, 사형 등의 형벌이 가해졌다.

				17세기 초엽에 영국의 한 왕은 즉위하자마자 청교도들을 복종시키든지 그 땅에서 내쫓든지 혹은 그보다 더 심한 형벌을 받게 하겠다는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표명하였다. 수색당하고, 박해받고,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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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당한 청교도들은 장래의 희망을 기대할 수 없었다. 어떤 사람들은 네덜란드에서 피난처를 찾고자 하였다. 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굳센 인내로 마침내 네덜란드로 이주하게 되었고 거기서 우호적인 대접을 받았다.

				도피할 때 그들은 집과 생계의 수단을 모두 버렸다. 언어와 관습이 전혀 다른 낯선 나라에서 그들은 나그네가 되었고, 생계를 위하여 생소한 직업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불평이나 게으름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은 받은 축복에 감사하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해했다.

				하나님이 사건들을 지배하심

				망명과 고난 중에도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강해졌다. 그들은 주님의 언약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주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다. 주의 천사들이 그들 곁에서 그들을 격려하고 지켜 주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멀리 바다 건너편의 한 땅 곧 그들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고, 종교의 자유라는 귀중한 유업을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곳을 가리켜 주시는 것처럼 보였을 때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전진하였다.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영국 교회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들은 주님의 자유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 주셨거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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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보여 주실 모든 길”1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이것이 바로 개신교의 중요한 원칙이었다.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순례자들은 네덜란드를 떠나 신대륙으로 이주하였다.

				당시에 그들의 목사였던 존 로빈슨은 망명자들과 고별하는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형제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른 것처럼 나를 따르십시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통하여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때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진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앞으로 더욱 많은 진리와 빛을 여러분에게 계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2

				“나는 현재 개신교의 상태에 대하여 탄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교회는 이전에 개혁 운동을 일으킨 인물들이 이루어 놓은 일을 조금도 발전시키지 못했습니다. 루터교도는 루터가 깨달은 것 외에는 더 이상 깨닫지 못했습니다. …칼뱅파의 신도들 역시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깨달았다고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남긴 그 자취에서 멈춰 있을 뿐입니다. 비록 그들이 당시에는 밝게 빛나는 빛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전부를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 살아 있다면 그들

				
					1　 J. Brown, The Pilgrim Fathers, page 74.

					2　 W. Carlos Martyn, The Life and Times of Martin Luther, volume.5, page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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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분명히 처음에 받은 빛 이상의 빛을 받고자 갈망할 것입니다.”3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알려지는 진리와 빛은 어떤 것이든지 받아들이겠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피차간에 맹세하고 약속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어떤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그것을 성경의 다른 진리와 비교하고 주의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는 극히 최근에 영적인 암흑 가운데서 벗어 나왔으므로 올바른 지식이 한꺼번에 주어졌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4

				양심의 자유를 위한 갈망은 순례자들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가서 황폐한 곳에서 고난을 견디고 위대한 나라를 세우는 기초를 놓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의 자유의 위대한 원칙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많은 희생의 결과로 얻은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갖추지 못하였다.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 이단을 정죄하여 처벌할 권한을 하나님이 교회에 위탁하셨다는 교리는 가장 깊이 뿌리박힌 교황권의 오류 가운데 하나이다. 그런데 개혁자들은 로마 교회의 신조를 부인하면서도 로마 교회의 편협한 정신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리스도의 참교회를 덮고 있던 짙은 흑암은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주민들에 의하여 일종의 국교회(國敎會)가 형성되었고, 정부 관리들에게는 이단을 억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 그리하여 교

				
					3　 D, Neal, History of Puritans, volume 1, page 269.

					4　 Martyn, volume. 5, page 7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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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는 세속적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이 조치의 필연적인 결과로 박해가 뒤따르게 되었다.

				로저 윌리엄스

				최초의 식민지가 개척된 지 11년 후에 초기의 순례자들처럼 로저 윌리엄스(Roger Williams)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왔다. 그러나 먼저 온 사람들과는 달리 그는 자유는 각 사람에게 속한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시에 그 사실을 인정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 그는 열렬한 진리의 탐구자였기 때문에 로빈슨처럼 성경에 있는 빛이 이미 다 제공되어 그 이상 더 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지 않았다. 윌리엄스는 “근대의 그리스도교국에 양심의 자유 곧 누구든지 법률 앞에서는 평등하다는 신조에 기초하여 시민 정치를 확립시킨 최초의 사람이었다.”5 윌리엄스는 범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 국가 행정자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사람의 양심은 결코 지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일반 민중이나 정부 관리들이 사람들 상호 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요 위험한 일이다. 만일 정부의 장관이 그와 같은 권리를 소유하게 되면 마치 영국에서 국왕이나 여왕이 한 것처럼 그리고 로마 교회에서 교황이나 의회가 한 것처럼 오늘 한 가지 주장이나 신

				
					5　 George Buncroft, History of the United Stated States of America, part 1, chapter. 15, paragraph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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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를 세웠다가 내일은 다른 주장이나 신조로 바꾸게 될 것이 분명하다.”6

				당시에 국교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벌금이나 투옥의 형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윌리엄스는 “다른 신조를 가진 자들이 서로 연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 권리를 공공연하게 유린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신앙이 없는 자들과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 자들을 공중 예배에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은 위선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는 일이다. …‘누구에게도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배를 강요하거나 교회의 경비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라고 그는 부언하였다.”7 

				윌리엄스는 품성이 고결하고 인정이 많은 사람으로 존경받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의 새로운 주장은 국가의 기초와 정치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공격받았다. 그리하여 그는 추방 명령을 받게 되었으며,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눈보라 치는 추운 겨울에 인적도 없는 산속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14주일 동안 혹독한 추위 가운데 먹을 것과 잘 곳을 어떻게 해결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며 다녔다. 그러나 거친 들에서는 까마귀가 나에게 양식을 주었

				
					6　 Martyn, volume. 5, page 340.

					7　 Bancroft, part 1, chapter. 15,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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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따금 속이 빈 나무가 나의 숙소가 되었다.”8 그는 길 없는 산속의 눈을 헤치고 다니면서 고통스러운 투쟁을 계속하던 중 그가 일찍이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자 수고하는 중에 사랑과 신임을 얻었던 어떤 인디언 부족에게서 피난처를 찾았다.

				그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양심의 빛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라는 원칙을 깨달음으로써 근대 국가의 기초를 놓았다.9 그가 정착한 작은 주(州) 로드아일랜드는 박해로 고난당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차츰 인구가 증가하고 번창하였다. 그리고 그 주의 기본 원칙 곧 정치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원칙은 마침내 북미 공화국의 초석이 되었다.

				자유의 문서

				미국 독립선언서에는 다음과 같은 주장이 명시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에게는 창조주로부터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그 권리 가운데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한 진리로 주장한다.” 또한 정부는 개인의 양심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에 보증되어 있다. “국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도 수립하지 않을 것이다.”

				“헌법을 기초한 사람들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인간의 

				
					8　 Martyn, volume. 5, pages 349, 350.

					9　 Martyn, volume. 5, pages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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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위에 있다는 것과 양심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는 것이라는 영원한 원칙을 인정하였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도 소멸시킬 수 없는 하늘의 원칙이다.”10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있다는 소식이 유럽의 여러 나라에 전해지자 무수한 사람이 북미 대륙으로 모여들었다. 플리머스(Plymouth)에 처음으로 상륙한 때(1620년)로부터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신앙의 자유를 찾아 바다를 건너온 2만 명의 사람이 뉴잉글랜드에 정착하였다.

				“그들은 밭에서 자신들이 힘들여 노동한 것만큼의 수확만 구하였다. 그들은 일확천금을 얻겠다는 꿈을 갖지 않았다. …그들은 인내하며 광야의 궁핍을 견뎠고, 눈물로써 자유의 나무에 물을 주고,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그것을 가꾸어 마침내 그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내리게 하였다.” 

				위대한 국가를 만든 가장 확실한 길

				성경은 신앙의 기초요 지혜의 근원이며 자유의 헌장으로 존중되었다.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성경의 원칙을 가르쳤다. 그 결과 검소, 명철, 순결, 절제 등이 사람들의 생활에 자리를 잡았다. 청교도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욕설이 들리지 않았고 술주정뱅이나 거지도 만날 수 없었다.”11 성경의 원칙이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가장 

				
					10　 Congressional Documents(U.S.A), serial number 200, document number 271.

					11　 Bancroft, part 1, chapter. 19, paragraph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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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한 보증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연약한 식민지는 강대한 합중국으로 자라났고, 세계는 “교황 없는 교회, 국왕 없는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목격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해안으로 건너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최초의 순례자들과는 다른 목적을 가진 이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세속적 이익만을 찾아서 오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였다.

				초기의 이주민들은 오직 교회의 교인만 투표권을 행사하고 정부 기관의 공직을 갖도록 허용했다. 그 법안은 주(州)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한 방편으로 채택되었으나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부패를 초래하였다. 신앙 고백이 참정권과 관직을 얻는 조건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마음의 변화 없이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 교회에 입교하였다. 성직자들 중에도 교리상 오류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많았다. …콘스탄티누스 시대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도움으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노력은 외관상으로는 세상을 교회 편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교회가 세상 편에 서는 결과를 초래했다.

				로빈슨과 윌리엄스가 옹호한 위대한 원칙 곧 진리는 점진적인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빛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그 자손들은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유럽의 개신교도들과 마찬가지로 종교 개혁의 풍성한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개혁의 길을 따라 전진하는 일에는 실패하였다. 비록 소수의 신실한 사람들이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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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새로운 진리를 선포하고 오랫동안 고집하던 오류를 폭로하였으나 대다수의 사람은 그리스도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루터 당시의 로마 교도들과 같이 그들의 조상이 믿던 것처럼 믿고, 이전 사람들이 생활하던 것처럼 지내는 것에 만족하였다. 그리하여 종교는 다시 형식주의로 전락해 버렸다. 종교개혁으로 고무되었던 정신은 점차 사라져 버렸고 마침내 루터 시대의 로마 교회처럼 개신교회도 큰 개혁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세속화와 영적 혼미 상태, 인간의 의견 존중 그리고 사람의 이론으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대신하는 일이 생겨났다. 성경 연구를 소홀히 하게 되자 사람들은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교리들을 고수하게 되었다.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가 조장되었으므로 교회들은 부패하였다. 사탄은 계속하여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고, 무수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 전통들이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다. 교회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하여 싸우는 대신 전통들을 지지하고 변호하였다. 그리하여 개혁자들이 큰 고난을 당하면서 세운 원칙들이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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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큰 개혁이 일어났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경고의 기별을 보내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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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위대한 구속 사업을 완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주제이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떠난 이래 믿음의 자녀들은 잃어버린 낙원을 회복시켜 줄 언약의 구주가 나타나기를 고대해 왔다. 

				에덴에 살던 아담과 하와의 7대 자손으로서 3백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유 1:14~15)라고 말하였다. 욥은 그가 고통을 당하던 밤에 자신의 확고한 신앙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욥 19:25~27).

				성경의 시인들과 선지자들은 하늘의 뜨거운 불에 감동된 어조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록하였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그가 임하시되 땅을 판단하려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시 96:11, 13).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사 25:9).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떠나가시며 그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보증하심으로 슬픔에 잠겨 있는 그들을 위로하셨다. “너희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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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1~3).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리라”(마 25:31~32).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감람산 위에 머물러 있던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거듭 되풀이하여 말하였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라”(살전 4:16)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밧모섬의 선지자 요한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계 1:7)라고 말하였다.

				그때는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악의 통치가 끝날 것이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 노릇 하시리로다”(계 11:15).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사 40:5; 61:11).

				그때 평화로운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나 여호와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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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사 51:3).

				그리스도의 재림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의 희망이 되어 왔다. 박해와 시련 중에도 “크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이 “복된 소망”이 되었다(딛 2:13). 데살로니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보길 갈망하던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때 바울은 구주의 재림 때에 있을 부활을 그들에게 알려 주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살전 4:16~18).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요한은 밧모섬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음성을 들었다. 그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고 대답하였는데 이 말은 오랫동안 순례 생활을 해 온 교회의 간절한 기도이기도 하다.

				성도들과 순교자들은 감옥과 화형주와 교수대에서 진리를 증거 하였으며 그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것으로 남아 있다. 그들 중 어떤 그리스도인의 말과 같이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였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자기들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였으므로 죽음을 대수롭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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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여기고 그것을 초월하게 되었다.”1 왈덴스 교도들도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위클리프, 루터, 칼뱅, 녹스, 리들리, 백스터 이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다. “오! 주여 그 복된 날이 속히 이르게 하소서.” 이 말은 사도 시대의 교회와 광야의 교회와 종교 개혁자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다.

				예언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과 광경을 말해 줄 뿐 아니라 그 사건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징조도 함께 보여 준다. “일월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눅 21:25).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막 13:24~26). 요한계시록의 기자인 요한은 재림 전에 나타날 첫째 징조로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계 6:12)라고 기록하였다.

				세상을 뒤흔든 지진

				이 예언의 성취로서 1755년에 일찍이 기록된 적이 없는 가장 무서운 지진이 일어났다. 리스본 대지진으로 알려진 이 지진은 유럽의 많은 지역과 아프리카와 미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 지진은 그린란드와 서인도 제도 그리고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아일랜드에서도 감지되었으며 6백 4십만 평방킬로미터의 지역에 미쳤다. 아프리카

				
					1　 See Daniel T. Taylor, The Reign of Christ on Earth: Or, The Voice of the Church in All Ages, pag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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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유럽에서와 거의 같은 강도의 격렬한 진동이 있었다. 스페인과 아프리카 해안 일대에서는 큰 해일이 일어나 많은 도시가 휩쓸려 나갔다.

				“포르투갈의 높은 산들 중 어떤 것들은 그 기초부터 격렬하게 흔들렸고, 어떤 산들은 산꼭대기가 터져서 산골짜기로 거대한 흙덩어리가 쓸려 내려갔다. 또 그런 산들로부터 불꽃이 솟구쳐 나왔다고 전해진다.”

				리스본에서는 “우레와 같은 소리가 땅속에서 들려왔고, 그 후에 즉시 일어난 격렬한 진동으로 말미암아 도시의 대부분이 무너졌다. 약 6분 만에 6만 명의 사람이 죽었다. 바다는 처음에는 물이 빠져나가서 모래밭이 드러났으나 잠시 후 보통 때의 수면보다 15미터 또는 그 이상의 높은 큰 물결이 밀려들었다.”2 

				“지진이 성일에 일어났으므로 교회와 수도원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 중 도피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3 사람들의 두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고, 아무도 우는 자가 없었다. 눈물을 흘리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일이었다. 그들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자기들의 얼굴과 가슴을 쳤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끝이 되었나이다.”라고 부르짖었다. 어머니들은 자신들의 아기들조차 잊어버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리스도의 상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많은 사람이 교회당으로 

				
					2　 Sir Charles Lyeil, Principles of Geology, page 495.

					3　 Encyclopedia Americana, article “Lisbon”(edition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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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여 보호를 받고자 하였으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가련한 영혼들은 성전의 제단을 붙들었지만 쓸데없는 일이었다. 성상(聖像)과 신부들과 백성은 다 같이 파멸 속에 매몰되고 말았다. 

				해와 달이 어두워짐

				해와 달이 어두워지리라는 둘째 예언의 징조는 25년 후에 일어났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일이 성취된 시기가 예언에서 지적한 때와 틀림없이 일치한다는 점이다. 그 예언의 성취는 구주께서 감람산 위에서 제자들과 나눈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막 13:24). 1,260일 곧 1,260년은 1798년에 끝났다. 박해는 그보다 25년 전에 이미 다 끝이 났다. 이 핍박 후에 해가 어두워질 것이었다. 이 예언은 1780년 5월 19일에 성취되었다.

				매사추세츠주의 한 목격자는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는 맑고 선명하였으나 잠시 후 하늘이 어두워졌다. 구름이 점점 낮아지더니 짙게 드리워졌고 이어서 번개가 치고 우레 소리가 나고 비도 약간 내렸다. 오전 아홉 시경이 되자 구름은 엷어졌으나 온 하늘이 구릿빛처럼 붉어졌고, 그 이상한 빛 때문에 땅과 바위, 나무, 건물, 사람의 모양 등이 모두 완전히 변한 것처럼 보였다. 잠시 후에 새까만 구름이 지평선 위에 가는 테두리만 남기고 온 하늘을 덮어 버렸다. 그리하여 여름철의 저녁 아홉 시 때만큼 지상이 어두워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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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와 염려와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엄습하였다. 부인들은 문간에 서서 어두운 광경을 내다보았다. 농부들은 밭에서 돌아오고, 목수와 대장장이는 일손을 멈추고, 상인들은 가게를 닫았다. 학교들은 수업을 중단하였고 아이들은 무서워서 집으로 뛰어왔다. 행인들은 가까운 농가로 피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모든 사람의 마음과 입술에서 이런 의문이 새어 나왔다. 마치 태풍이 몰려올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되어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촛불을 켰다. 난로의 불은 마치 달이 없는 가을밤을 밝히는 것처럼 환하게 타올랐다. …닭들은 홰에 올라가 잘 준비를 하고, 가축들은 축사의 한편 구석으로 모여들었다. 개구리가 울고, 새들도 저녁 노래를 불렀으며, 박쥐들은 밖으로 나와 날아다녔다. 아직 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은 사람뿐이었다. …

				수많은 곳에서 회중이 모여들었다. 즉석 설교를 위해 선택된 성경 구절은 그 암흑이 성경의 예언에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들이었다. …그 암흑은 열한 시가 조금 지날 무렵 가장 심해졌다.”4 

				“그 나라 대부분의 지역에서 한낮에 어두움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촛불 없이는 손목시계나 벽시계를 볼 수 없었고, 밥을 먹거나 집안일을 할 수 없었다.”5

				
					4　 The Essex Antiquarian, April 1899, volume. 3, no. 4, pages 53, 54.

					5　 William Gordon, History of the Rise, Progress and Establishment of the In-dependence of the U.S.A. volume. 3, page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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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이 핏빛처럼 됨

				“그날 밤의 암흑은 낮 동안의 어두움보다 더욱 심하였고 이상하고 무서운 흑암이었다. 거의 보름달이 뜨는 때였지만 등불이 없이는 아무런 물체도 분간할 수 없었다. 그 등불도 이웃집이나 혹은 조금 거리가 떨어진 곳에서 보면 애굽에 나타났던 암흑처럼 광선이 꿰뚫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둠을 통해 보는 것 같았다.”6 “우주의 모든 발광체가 빛이 통과할 수 없는 흑암에 싸였거나 혹은 사라져 버린 것처럼 완전히 짙은 암흑이었다.”7 밤중이 되자 암흑은 사라지고 달이 떠올랐는데 그것은 마치 핏빛과 같았다.

				1780년 5월 19일은 역사상 “암흑일”로 알려져 있다. 모세 시대 이후 그처럼 심하고 광범위하고 장시간에 걸친 암흑은 기록된 적이 없었다. 이 암흑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기록은 마치 그 사건이 성취되기 이천오백 년 전에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것 같았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욜 2:31)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봄에 나무들이 움트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리키시면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

				
					6　 Isaiah Thomas, Massachusetts Spy; or, American Oracle of Liberty, vol-ume.10, number. 472 (May 25, 1780).

					7　 Letter by Dr. Aamuel Tenney, of Exeter, New Hampshire, Dec. 1785, in Massa-chusetts Historical Society Collections, 1792, 1st series, vol. 1, page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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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눅 21:28, 30, 31)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사라진 듯 보였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세속적 욕심과 향락에 사로잡혀 구주의 재림에 관한 교훈에 눈감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에게서 재림의 교리는 무시되거나 잊혀졌는데 특히 미국에서 그러하였다. 돈 버는 일에 몰두하고 명예와 권력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사람들은 현세의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릴 그 엄숙한 날을 아주 먼 미래의 일처럼 여기게 되었다.

				구주께서는 재림 직전에 있을 타락의 상태에 대하여 예언하셨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권면하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에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눅 21:34, 36).

				사람들은 은혜의 시기 끝과 관련된 엄숙한 사건들을 위해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욜 2:11). 누가 능히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차마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차마 보지 못하시”(합 1:13)는 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앞에 서겠는가?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사 13:11)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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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무할 것이라”(습 1:18, 13).

				준비하라는 부르심

				그 위대한 날이 다가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백성이 회개함으로 그분께 돌이킬 것을 호소한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애가 크시사”(욜 2:1, 15~17, 12, 13).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큰 개혁이 일어났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각성시키기 위하여 경고의 기별을 보내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셨다.

				그 경고의 기별이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는 하늘의 천사들에 의해 전파되는 삼중 기별이 나타난다. 이어서 인자가 와서 땅의 익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사건이 전개된다. 경고의 첫째 기별은 심판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선포한다. 선지자는 공중에 날아가는 한 천사를 보았다. 그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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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6~7).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이다. 복음 전파는 천사가 아니라 사람에게 위탁되었다. 거룩한 천사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성령의 감동과 그분의 말씀의 교훈에 순종하는 충성된 종들이 이 경고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잠 3:14)고 여기는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위대한 일들을 보여 주신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시 25:14).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진 기별

				만일 신학자들이 열렬하고 경건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충실한 파수꾼들이었다면 그들은 어둠의 시기를 깨달았을 것이고, 예언은 그들에게 장차 일어날 사건을 밝히 보여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으며 기별은 보다 비천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주신 빛을 거절하거나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빛을 찾는 일에 소홀히 하는 자들은 암흑 가운데 버려진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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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얻으리라”(요 8:12)라고 말씀하신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고 이미 주어진 빛을 부지런히 탐구하는 사람은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그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빛나는 별을 보내 주셔서 그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고 있었으므로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약속된 분의 오심을 선포할 수 있었다. 미가의 예언은 그분의 출생지를 알려 주었고(미 5:2), 다니엘은 그분의 초림 시기를 분명하게 밝혀 주었다(단 9:25). 하나님은 이미 그런 예언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핑계할 수 없었다. 그들의 무지는 죄악적 태만의 결과였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깊은 흥미를 가지고 역사상 최대의 사건 곧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장소, 시기, 환경 등에 관하여 연구를 하고 있어야 했다. 사람들은 세상의 구원자를 영접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했다. 그러나 나사렛에서 온 두 피곤한 여행자는 베들레헴에서 마을의 좁은 길을 따라 동쪽 끝까지 걸어가면서 밤에 쉴 곳을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문을 열어 주는 집은 하나도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가축을 위해 마련된 한 허름한 외양간을 숙소로 정하였는데 그곳에서 세상의 구주가 탄생하셨다.

				천사들은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기별을 즐거운 마음으로 전파할 자들에게 전하라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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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령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성을 입고 오셔서 한없이 무거운 저주의 짐을 지시고 당신의 영혼을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치실 것이었다. 천사들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지라도 그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에 합당한 위엄과 영광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세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이스라엘의 수도에 모여 그분의 오심을 영접할 것인가? 천사들은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는 무리에게 그분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와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았다. 그러나 그는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찬양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 천사는 선택받은 도성과 여러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던 성전 위를 배회하였으나 거기에도 이 일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허식과 교만으로 가득 찬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더럽혀진 제물을 드리고 있었다. 바리새인들은 큰 소리로 백성을 가르치거나 거리에서 자만에 가득 찬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왕들과 철학자들과 랍비들은 모두 인류의 구속자가 세상에 오신 놀라운 사건에 관하여 한결같이 무관심하였다.

				이와 같은 모습에 놀란 천사는 그 부끄러운 소식을 가지고 하늘로 돌아가려 하였다. 바로 그때 그는 양 떼를 지키고 있는 한 무리의 목자들을 발견하였다. 목자들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메시아가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명상하고, 세상에 구속주가 속히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다. 이곳에 하늘의 기별을 받을 준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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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리가 있었다. 갑자기 하늘의 영광이 들판을 두루 비추고 많은 천사가 나타났다. 하늘에서 온 큰 기쁨을 전하기에는 한 천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듯 무수한 천사의 음성이 장차 모든 나라에서 구원받을 사람들이 부를 노래를 합창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눅 2:14).

				이 놀라운 베들레헴의 이야기에는 얼마나 귀한 교훈이 담겨 있는가! 우리의 불신과 오만과 자부심을 얼마나 분명하게 견책해 주는가!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지 못함으로 은혜의 기간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깨우쳐 주는 경고가 아닌가!

				천사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위해 깨어 있는 이들로서 찾아낸 자들은 유대 땅의 언덕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이 아니었다. 이방 나라에도 그분의 오심을 고대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부유하고 고상한 동방의 철학자들이었다. 하늘의 별을 탐구하는 학자들인 동방 박사들은 히브리인의 성경을 통해 야곱에게서 큰 별이 나타날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이방을 비취는 빛”이 되고, “땅끝까지 구원”하실 분이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눅 2:25, 32; 행 13:47).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그들의 앞길을 비추어 주었다. 진리의 옹호자요 해석자로 임명된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어둠에 갇혀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보낸 그 별은 그 이방 사람들을 새로 태어난 왕에게로 인도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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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실”(히 9:28) 것이다. 구주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분의 재림에 대한 기별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탁되지 않았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절하였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살전 5:4~5)라고 말한 무리에 속하지 않았다.

				종교 지도자들은 구주의 초림 소식을 가장 먼저 깨달아야 했고, 그분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부주의하였으며 백성은 죄악 가운데서 졸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교회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처럼 잎은 무성하지만 귀중한 열매는 없는 것을 아셨다. 참된 겸비와 인내와 신앙의 정신이 결핍되어 있었고 대신 교만과 형식주의, 이기심, 압제가 가득하였다. 타락한 교회는 시대의 징조에 대해 눈을 감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분의 사랑에서 떠났다. 그들이 해야만 했던 일들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서 성취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거절하였다. 옛날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기회의 시간을 깨닫지 못하였다(눅 19:44).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나치시어 베들레헴의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처럼 받은 빛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진리를 계시해 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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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가 하늘로부터 온 기별에 대해 분노와 증오심을 표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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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재림을 선포하는 일을 이끌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윌리엄 밀러(William Miller)는 진리를 알고자 갈망하는 착실하고 정직한 농부였다. 그는 다른 종교 개혁자들처럼 어린 시절 가난과 싸웠으며 그 과정을 통하여 극기를 배웠다. 

				어려서부터 밀러는 비범한 지적 능력을 보였다. 성장하면서 그의 정신은 더욱 적극적이 되었고 균형지게 잘 발달하였다. 비록 고등 교육을 받지는 못했으나 배우기를 좋아하는 그의 마음과 주의 깊이 사색하는 습관과 예리한 분석력 등은 그로 하여금 건전한 판단력과 풍부한 이해력을 갖춘 인물이 되게 하였다. 그는 또한 뛰어난 도덕적 품성과 존경받을 만한 인품을 소유하고 있었고, 시민으로서의 의무도 잘 수행하였으며 정치와 군사면에서도 상당한 수완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명예와 재산을 얻을 길이 넓게 열려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경건한 어머니로부터 종교적 감화를 많이 받았다. 그러나 청년기가 되면서 무신론자들과 교제하게 되었는데 그들은 선량한 시민들로서 인간미가 있고 동정심이 많은 사람이었으므로 그 동료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교의 환경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이것은 그들의 품성을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결국 그들이 사람들의 존경과 신용을 얻은 것은 성경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좋은 재능들을 잘못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밀러는 그런 사람들과 접촉함으로 그들과 같은 견해를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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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성경을 해석하는 풍조는 성경의 참뜻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었다. 밀러도 그 영향을 받았고 그가 받아들인 새로운 사상은 성경을 경시하도록 만들었을 뿐 성경을 대신할 만한 더 좋은 것을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로 그냥 지냈다. 밀러가 34세 때 성령께서는 그가 죄인임을 마음에 강하게 깨우쳐 주셨다. 그는 죽음을 초월한 행복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없었다. 미래는 어둡고 우울해 보였다. 후에 그는 당시의 마음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하늘은 놋쇠처럼 내 머리 위에 덮여 있었고, 땅은 마치 쇳덩이처럼 견고하게 나의 발아래 깔려 있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결론을 찾아낼 수 없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그만두려고 하였으나 마음이 정돈되지 않았다. 나는 참으로 가련한 상태에 빠져 있었으나 그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내 마음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으나 그것이 누구를 향한 것인지도 알 수 없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나 어디서, 어떻게 진리를 찾아야 할지 몰랐다. 나는 탄식하였지만 소망은 보이지 않았다.”

				밀러가 발견한 친구

				그는 말한다. “갑자기 구주의 품성이 내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할 인자하고 동정이 많은 구주께서 계실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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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겼다. 성경을 제외하고는 그러한 구주께서 계시다는 것과 내세에 대하여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

				“나는 성경이 내게 필요한 바로 그런 구주를 보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타락한 세상의 요구를 이처럼 완벽하게 채워 주는 원칙들을 제시하는 책이 영감받지 않은 책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계시라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내게 기쁨이 되었고,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한 친구를 발견하였다. 구주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난(아 5:10) 분이 되셨고, 전에는 혼돈과 모순투성이로 보였던 성경이 이제는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생이라는 대양에서 반석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성경은 내게 중요한 연구 대상이 되었다. 나는 매우 큰 기쁨으로 그것을 탐구하였다고 자부할 수 있다. …이전에는 성경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왜 알 수 없었는지 의아하게 생각되었고, 내가 어찌하여 전에 그것을 거절하였는지 이상히 여기게 되었다. …모든 다른 책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온 마음을 쏟았다.”1

				밀러는 지금까지 자신이 경멸해 온 종교에 대한 신앙을 여러 사람 앞에 고백하였다. 그러자 그의 무신론 친구들은 그가 이전에 성경의 권위에 대하여 반대해 온 모든 논증을 그에게 제시하였다. 그는 그들에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일 것 같으면 그 자체에 모순이 없어야 하고, 그것이 인류의 교훈으로 주어졌다면 

				
					1　 S. Bliss, Memoirs of William Miller, pages 6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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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점들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연구해 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성경의 주석들을 참고하지 않고 관주와 성구 사전을 이용하여 성경 구절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연구하였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한 절 한 절을 읽어 가면서 그 의미가 분명히 이해되기 전에는 앞으로 나가지 않았다. 모순이나 의문점이 없이 이해되면 다음 성경 구절로 넘어갔지만 만일 분명하지 못한 점을 발견할 때는 그 문제와 관련된 다른 모든 성경 구절을 대조하며 연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 어렵게 보이던 것들의 의미가 분명해졌다.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 해석을 찾아낼 수 있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열렬히 기도하였고 그리하여 그는 시편 기자가 말한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시 119:130).

				그는 깊은 흥미를 가지고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였다. 그는 그 말씀들도 다른 성경 구절들을 연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였는데 거기 나타난 여러 가지 예언적 상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의 기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는 이미 이루어진 예언들이 사실상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과 여러 표상과 비유들은 모두 그 전후 구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 나타난 용어들은 다른 성경 구절로 의미를 파

			

		

		
			
				제 18 장 신세계에 비친 새 빛  303 

			

		

	
		
			
				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예언의 큰 사슬을 하나하나 풀어 가는 동안에 진리의 체계가 하나씩 차례로 풀렸고 그의 노력은 보상을 받았다. 천사들은 그의 마음을 지도하여 성경 구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는 과거 여러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된 방식들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 예언들을 연구하면서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 곧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이 세상에서 천년기가 있다는 사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의와 평화의 천년기가 있다고 가르치는 교리는 듣는 자들에게 기쁨을 줄지는 몰라도 그것은 알곡과 가라지를 세상 끝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하며,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딤후 3:13) 하게 된다는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실제적 재림

				온 세계가 다 회개하고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통치하신다는 주장은 초기 교회가 가르친 교리가 아니었다. 그 교리는 18세기 초엽에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주의 재림을 아주 먼 장래에 일어날 일로 여기게 하고 또한 재림이 가까움을 알려 주는 징조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나는 데 필요한 준비를 소홀히 하게 하였다.

				밀러는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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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살전 4:16~17). 또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30, 27). 그분은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마 25:31)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마 24:31).

				주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은 부활하고 살아 있는 의인들은 변화된다. 바울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고전 15:51~53)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말한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7).

				현재의 상태에 있어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그 후에는 썩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변함없이 영원히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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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현재의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실 때 그분은 당신의 백성에게 불멸을 주실 것이고, 그 후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도록 초청하실 것이다.

				성경과 연대기

				이상의 성경절과 그 밖의 다른 성경절은 세계적인 평화의 통치와 지상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그리스도의 재림 후에 있을 것임을 밀러에게 분명히 입증해 주었다. 그뿐 아니라 시대의 모든 징조와 세상의 형편은 말세에 관한 예언들과 일치하였다. 그는 이제 지구의 역사가 거의 끝나 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또 한 가지 나의 마음에 깊은 확신을 준 것은 성경의 연대기였다. …나는 과거에 이미 성취된 예언적 사건들이 모두 그 예정된 시기에 이루어진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때 예언에 불과했던 사건들이 모두 성취되었다.”2

				밀러는 성경에 기록된 여러 연대적 기간이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마침내 그는 그 연대적 기간이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미리 보이신 기간”(행 17:26)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세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신 29:29)다고 말하였다. 주께서는 아모스를 통하여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2　 S. Bliss, Memoirs of William Miller, pages 74,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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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암 3:7)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류 역사에서 일어날 가장 큰 사건이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다.

				밀러는 말하였다. “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교육하기에 유익하’(딤후 3:16)며, 그것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벧후 1:21)임을 믿는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롬 15:4)을 확신한다면 성경에 있는 연대기적 기사들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인 이상 성경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신중히 상고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비로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는 중에 예언적 기간들을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3

				재림의 시기를 가장 분명히 계시해 주는 예언은 다니엘 8장 14절이었다.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밀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원칙에 따라 상징적 예언에서 하루가 1년에 해당함을 알았다(민 14:34; 겔 4:6 참조). 그는 또한 2,300일 곧 실제적인 2,300년은 유대인의 시대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므로 그것이 유대인의 성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밀러는 당시의 그리스도교계가 이 세상이 성소라는 일반적인 견

				
					3　 S. Bliss, Memoirs of William Miller, pages 74,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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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를 받아들였으므로 다니엘 8장 14절에 예언된 성소의 정결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지구가 불로 정결케 됨을 가리킨다고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2,300일의 정확한 기산점만 알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예언의 시간표를 발견함

				밀러는 참으로 중요해 보이는 예언 연구에 밤낮으로 몰두하였다. 그러나 그는 다니엘 8장에서 2,300일의 기산점에 관한 아무런 단서도 발견할 수 없었다.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그 이상을 알려 주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는 다니엘에게 그 일부 해석만을 알려 주었다. 교회에 닥칠 무서운 박해가 다니엘의 계시에 나타났을 때 그는 견딜 수 없었다.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단 8:27).

				그러나 하나님은 그 천사에게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단 8:16)라고 명령하셨다. 천사는 그 명령에 따라 얼마 후에 다시 다니엘에게 와서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단 9:22~23)라고 말하였다. 다니엘 8장에서 해석되지 않고 남아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2,300일의 기간에 관한 것이었으므로 천사가 그 예언을 설명할 때 그는 주로 때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였다.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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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예순두 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단 9:24~27)라.

				천사는 다니엘이 8장에서 이해하지 못한 점 곧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라고 한 말씀을 그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파견되었다. 천사의 첫말은 “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정하였다”는 말은 “끊어 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칠십 주일 곧 490년을 특별히 유대인을 위하여 끊어 낸다는 것이다. 

				동시에 시작되는 두 기간

				그렇다면 그것을 어디서 끊어 낼 것인가? 2,300일이 다니엘 8장에서 말한 유일한 기간이므로 70주일은 2,300일의 일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두 기간은 동시에 시작하여야 한다. 그런데 천사는 70주일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릴 때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 만일 그 명령이 내린 때를 알 수만 있다면 2,300일의 기산점은 확정될 것이었다.

				에스라 7장에서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기원전 457년에 이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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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린 것을 발견할 수 있다(스 7:12~26 참조). 그러나 에스라 6장 14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사 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건축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 세 왕은 조서를 처음 만들고, 다시 확인하고, 완성시킴으로 2,300년의 시작을 알려 주는 예언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게 되었다. 조서가 완성된 기원전 457년을 조서가 내린 때로 삼을 때 70주일 예언의 세부적인 사건들이 모두 성취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부록 참조).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이것은 69주일 곧 483년이 지난다는 뜻이다. 아닥사스다왕의 조서가 실행된 때는 기원전 457년 가을이었다. 그때로부터 483년을 지나면 서기 27년 가을이 된다. 그때에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메시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다. 그해 가을에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사도 베드로는 이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행 10:38)다고 증거 하였다. 구주께서도 친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눅 4:18)셨다고 말씀하셨다. 주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후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4~15)라고 말씀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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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주어진 복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단 9:27). 이 1주일은 70주일 예언의 마지막 1주일이다. 그것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배정된 7년을 의미한다. 이 기간 곧 서기 27년에서 34년까지의 기간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은 특별히 유대인에게 복음의 초청을 전했다. 사도들이 천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나갈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마 10:5~6)라고 명하셨다.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 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갈보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양을 표상한 희생 제도는 끝났다. 모형은 실체와 만났고 모든 희생 제도와 제물에 관한 의식은 끝나게 되었다.

				유대인을 위하여 배당된 70주일 곧 490년은 서기 34년에 끝났다. 그때에 유대의 산헤드린 회의의 결의에 의하여 스데반을 죽이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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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함으로 국가적으로 복음을 거절하는 일을 확증하게 되었다. 그때부터 구원의 기별이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다.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게 된 제자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행 8:4~5)하였다. 

				이와 같이 예언에 열거된 사건들은 놀라울 정도로 모두 성취되었다. 70주일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원전 457년에 시작되어 서기 34년에 끝났다. 2,300일에서 70주일 곧 490일을 떼어 내면 1,810일이 남는다. 서기 34년에서 1810년을 연장하면 1844년이 된다. 그러므로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일은 서기 1844년에 마치게 된다. 그런데 이 긴 예언적 기간의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리라고 하나님의 천사는 증거 하였다. 그리하여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성취될 것으로 믿고 있던 성소의 정결에 대한 시기가 밝혀졌다(도표 참조).

				놀라운 결론

				밀러는 본래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증명하고자 연구에 착수하였기 때문에 그가 지금 얻은 그 결론에 이르리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 자신이 연구의 결과를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했으므로 도저히 그것을 무시해 버릴 수 없었다.

				2년 동안 성경 연구에 전념한 결과 1818년에 그는 약 25년 후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엄숙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기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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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날을 내다볼 때 내 마음속의 충만한 즐거움과 구속받은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고자 하는 열렬한 소망에 대하여 나는 말로 다 묘사할 수가 없다. 성경은 이제 내게 새로운 책이 되었다. 성경은 참으로 논리적으로 확실한 책이다. 지금까지는 성경의 교훈을 이해할 수 없고, 신비적이며, 분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겼으나 이제는 그 거룩한 페이지에 나타난 밝은 빛 앞에서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아아! 밝혀진 진리는 얼마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가!”

				“내 마음을 움직인 분명한 증거를 발견한 후 나는 세상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겼다.”4 그는 받은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다. 그는 믿지 않는 자들은 반대할 것이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주를 만날 소망을 바라보며 기뻐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하지만 혹시 실수하여 다른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지나 않을까 하여 곧 성취될 영광스러운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기를 주저하였다. 밀러는 자기가 얻은 결론을 지지해 줄 성경의 증거들을 다시 검토하고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정확하다는 것을 확신하기까지 5년의 세월을 보냈다.

				“가서 세상에 전하라”

				성경에 그처럼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새롭게 그에게 밀려왔다. 그때의 일을 

				
					4　 S. Bliss, Memoirs of William Miller, pages 76, 77,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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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다음과 같이 회상하였다. “내가 나의 개인 사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마다 ‘가서 세상에 그 위험을 경고해 주라’라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의 귀에 들렸다. 그리고 다음의 성경 말씀이 항상 떠올랐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전하리라’”(겔 33:8~9).5 “가서 이것을 세상에 전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의 피를 네 손에서 찾으리라.”라는 말씀이 그의 마음에 끊임없이 떠올랐다. 그는 9년 동안 기다렸다. 무거운 짐이 여전히 그의 마음을 누르고 있었다. 마침내 1831년에 그는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그의 믿음의 이유를 증거 하게 되었다.

				그는 벌써 50세가 되었으며 대중 앞에서 강연이나 설교를 해 본 경험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많은 영혼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그의 최초의 강연은 큰 종교적 각성을 일으켰으며 열세 가정에서 두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가 회개하였다. 그는 즉시로 다른 곳에서 강연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고, 거의 모든 곳에서 그의 활동은 하나님의 사업을 부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신자들은 더욱 깊이 헌신하게 되

				
					5　 Ezekiel 33:8, 9; Bliss, page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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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으며, 회의론자와 불신자들은 그리스도교와 성경의 진리를 시인하게 되었다. 그의 설교는 일반 대중에게 다가올 사건들에 대해 각성시켜 주었으며 당시의 도덕적인 타락의 풍조를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많은 곳에서 거의 모든 교파에 속한 개신교회들이 그에게 문을 열어 주었고, 목사들은 그에게 설교를 요청하였다. 그는 초청받지 않은 곳에서는 활동하지 않기로 다짐하였으나 그에게 쇄도하는 요청의 절반에도 응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확실성과 긴박성을 깨달았으며 그 큰 사건을 위해 준비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어떤 큰 도시들에서는 주류 판매업자들이 그들의 사업을 버리고 주점들을 집회소로 내놓았으며, 도박장은 폐쇄되고, 무신론자들과 가장 타락한 방탕아들까지 생활을 개혁하였다. 여러 교파에서는 거의 매 시간 기도회를 열었고 사업가들도 정오에는 기도하고 찬미하기 위하여 집회 장소로 모였다. 거기에는 광적인 흥분이 없었다. 그의 활동은 단지 감정을 자극하기보다 초기의 종교 개혁자들처럼 사람들의 이해력을 깨우쳐 주고 양심을 각성시키는 것이었다.

				1833년에 밀러는 그가 소속되어 있던 침례교회로부터 설교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받았다. 그 교파의 목사들도 그의 사업을 인정하였으므로 그는 정식으로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는 끊임없이 여행하고 설교하였다. 처음 수년 동안 그는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였으며 그 후에도 그가 초청받은 지방까지 가는 데 필요한 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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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분히 받은 적이 없었다. 그리하여 공중 전도는 그에게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고 그 일을 하는 동안 그의 재산은 차츰 줄어들었다. 

				“별들이 떨어지리라”

				구주께서 재림의 징조로 약속하신 마지막 징조가 1833년에 나타났다. 예수께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리라”(마 24:29)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요한은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계 6:13)라고 말했다. 이 예언은 1833년 11월 13일 유성(流星)의 큰 소나기로 성취되었다. 그것은 지금까지 역사에 기록된 것 중에서 가장 광범위하고 놀라운 유성우였다. “지금까지의 어떠한 유성우(流星雨)도 그때와 같이 온 사방으로 쉴 새 없이 쏟아진 적은 없었다. 온 하늘이 움직이는 것 같았다. …두 시부터 새벽이 되기까지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는데 찬란한 빛이 번쩍이면서 온 하늘은 기이한 광경을 연출하였다.”6

				“실로 그 장엄한 광경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온 하늘의 별들이 머리 위의 한 지점에 모여서 갑자기 지상을 향해 번개 같은 속력으로 일제히 내려오는 것과 같았다. 그것도 한순간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마치 그때를 위하여 창조된 것처럼 뒤를 이어 빠른 속력으로 무수히 쏟아져 내렸다.”7 “차라리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6　 R. M. Devens, American Progress: Or, The Great Events of the Greatest Century, chapter. 28, pars. 1-5 

					7　 F. Reed, Christian Advocate and Journal, Dec. 13, 1833.

				

			

		

		
			
				316 각 시대의 대쟁투

			

		

	
		
			
				말이 될 것이다.”8

				1833년 11월 14일 자 뉴욕 상업신보(Journal of Commerce)는 그 놀라운 현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기사를 게재하였다. “나는 어떤 학자나 철학자도 어제 아침에 일어난 것과 같은 사건을 예고하거나 기록한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일 별이 떨어진다는 말이 유성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한 예언자는 이미 1,800여 년 전에 그 일이 있을 것을 정확히 예언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그 예언은 글자 그대로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마 24:33)라고 말씀하신 재림의 마지막 징조가 성취되었다. 별들이 떨어지는 일을 목격한 많은 사람이 그것을 다가오는 심판의 징조로 보았다. 

				1840년에는 또 하나의 뚜렷한 예언이 성취되었다. 그 사건이 있기 2년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전하는 한 유력한 목사인 조시아 리치(Josiah Litch)는 오토만 제국의 몰락을 예언한 요한계시록 9장의 해석을 책으로 펴냈다. 그의 계산에 의하면 그 제국은 “서기 1840년 8월의 어느 때”에 몰락할 것이었다. 또한 그는 그 일이 성취되기 수일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 일은 1840년 8월 11일에 성취될 것인데 그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오토만 제국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는 그 일이 분명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9

				
					8　 “The old Countryman,” Portland [Maine] Evening Adventiser, November. 26, 1833.

					9　 Johiah Lictch, Signs of the Times, August. 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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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취된 예언

				과연 그때에 튀르키예는 유럽 동맹국들의 보호를 받기로 승인함으로 기독교 국가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그 사건은 예언한 그대로 정확히 성취되었다(부록 참조). 이 일이 일반에게 알려지자 많은 사람이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이 인용한 예언 해석의 원리가 정확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리하여 학식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밀러의 주장을 믿고 그의 운동에 가담하여 그의 견해를 강연과 저술로 널리 전하였다. 1840년부터 1844년에 이르기까지 그 운동은 신속히 확장되었다.

				윌리엄 밀러는 강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또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고결한 인격과 덕을 갖춘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참된 친절과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가졌을 뿐 아니라 자제력이 풍부했으며 다른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론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감정이나 흥분에 좌우되지 않고 모든 이론과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였다. 그는 건전한 판단력과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오류를 지적하고 거짓을 드러냈다.

				그러나 초기 개혁자들과 마찬가지로 그가 제시한 진리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성경으로 뒷받침할 수 없었으므로 전통과 관습을 무기로 삼았다. 그러나 재림의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이 인정한 유일의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반대자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바라보고 거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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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를 살고자 노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에게 조소와 비난을 보냈다. 그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재림의 문제에서 다른 데로 돌리고자 열렬히 노력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에 관한 예언을 연구하는 것이 무슨 죄나 수치스러운 일인 것처럼 여기게 하였다. 일반 목사들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사람들을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으므로 많은 사람이 정욕을 따라 방종하게 되었다. 그러자 이러한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은 그 현상을 모두 재림 신도들의 책임으로 돌렸다.

				도처에서 지성 있는 청중이 밀러의 집회 장소로 모여들었지만 종교 잡지는 그에 대한 조소와 비난의 글만 게재하였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힘을 얻은 경박하고 불경건한 무리는 밀러와 그의 사업에 모욕적인 야유를 보냈다. 엄숙한 심판의 경고를 세상에 전하기 위해 안락한 가정을 떠나 개인 경비로 곳곳을 쉴 새 없이 여행하는 백발의 밀러는 사람들로부터 광신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흥미와 불신

				온갖 반대에도 불구하고 재림 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였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 명으로 회중은 증가하였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의 정신이 나타났고 교회들은 밀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징계 처분하기 시작했다. 밀러는 각 교파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만일 자기가 제시하는 교리에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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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이 있으면 그 오류를 성경을 근거로 지적해 달라고 호소하는 글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만일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잘못이 어디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오류를 지적하십시오. 우리는 이미 많은 조소를 받았습니다. 조롱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우쳐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의견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기별은 성경에서 증거를 얻었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깊이 연구하여 발견한 사실들입니다.”10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세상에 보내시는 경고는 이와 같은 조롱과 불신의 취급을 받았다. 죄악 때문에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려 주셨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120년간 회개하라는 경고가 주어졌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경고를 믿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조롱하였다. 노아의 기별이 참으로 진실하다면 어찌하여 온 세계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겠는가! 수천의 지혜에 대항하는 한 사람의 주장이여! 그들은 그 경고를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주 안에서 피난처를 찾고자 하지도 않았다.

				조롱하는 자들은 천연계의 현상 곧 변함없이 순환하는 계절, 한 번도 비를 내려 본 일이 없는 푸른 하늘을 가리켰다. 그들은 의의 전도자를 무모한 광신자로 몰아붙였다. 그들은 전보다 더욱 열광적으

				
					10　 Bliss, pages 250,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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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죄악의 길을 고집했다. 그러나 정한 때가 되자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자비를 거절한 자들 위에 내렸다.

				회의론자들과 불신자들

				그리스도께서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 24:39)라고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세속의 사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결혼 예식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이 세속적 번영을 꿈꾸고 있는 때에 마치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임같이 그들의 거짓된 희망은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이 홍수가 있을 것을 세상에 경고하기 위해 당신의 종을 보내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택하신 사자들을 통해 최후의 심판이 가까웠음을 알려 주셨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의의 전도자가 전하는 경고를 조롱한 것처럼 밀러 시대에도 많은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도 경고의 기별을 조롱하였다.

				교회가 하늘로부터 온 기별에 대해 분노와 증오심을 표출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재림의 교리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입장을 분명히 나타내야 할 시기가 된 것을 느꼈다. “영원한 것이 그들에게 실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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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 되었다. …하늘이 가까워졌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깨달았다.”11그들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동료에 대한 그들의 의무를 속히 이행해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영원한 세계가 그들의 눈앞에 전개된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날을 위해 준비하도록 호소할 힘을 주셨다. 그들의 신실한 삶은 헌신하지 않은 뜨뜻미지근한 교인들에게 책망이 되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세상의 쾌락과 돈을 사랑하며 세속적 야망을 추구하는 자신들의 삶이 방해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재림 신앙을 반대하였다.

				반대자들은 예언이 인봉된 것이라고 가르침으로써 예언 연구를 좌절시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개신교는 로마 가톨릭교회의 전철을 밟게 되었다. 개신교회들은 성경의 중요한 부분 특히 우리 시대에 적용되는 부분은 이해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목사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다니엘서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이를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마 24:15)라고 말씀하셨다. 요한계시록 역시 모든 이에게 열려져 있는 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지시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

				
					11　 Bliss, page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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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계 1:1~3).

				선지자는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그 말씀을 읽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뜻이며 “듣는 자”란 말은 예언 듣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있다는 의미이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란 말은 많은 사람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경고와 교훈에 주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인데 이런 사람들은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어떻게 감히 요한계시록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책이라고 가르칠 수 있는가? 그것은 계시된 신비이며 열린 책이다.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니엘서의 여러 예언으로 이끌어 준다. 이 두 책은 세상 역사의 종말 사건들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의 위험과 투쟁, 최후의 구원 등을 보았다. 그는 하늘 창고에 들여지거나 멸망의 불에 태워지거나 할 두 부류의 사람을 보여 주며 세상의 추수를 위한 마지막 기별을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이 기록된 목적은 그릇된 길에서 진리의 길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겪을 투쟁과 위험을 미리 알려 주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무지가 이처럼 편만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흑암의 왕이 자신의 기만이 폭로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주신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그 책의 연구를 반대할 투쟁이 있을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모든 사람에게 복을 선언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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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파했던 것처럼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길고 최종적인 예언 기간이 바야흐로 끝나려 한다는 것과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려 한다는 것을 전파하였다.

			

		

		
			[image: ]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업은 그것이 개혁 사업이거나 종교 운동이거나를 막론하고 뚜렷한 유사성을 보여 준다. 인류를 취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언제나 동일하다. 오늘날의 중요한 운동들은 과거의 운동들과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지난날 교회가 겪은 경험은 오늘날 우리 시대를 위한 교훈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업을 이루어 가는 과정마다 성령을 통하여 지상에 있는 당신의 종들을 특별히 지도하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들이다. 각 사람은 주어진 일을 완수하기에 충분한 빛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자기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업을 통해 이루시려는 바가 무엇인지 완전히 깨닫지 못했다. 심지어 선지자들도 그들이 받은 계시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점차적으로 공개하셨다.

				사도 베드로는 이 구원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벧전 1:10~12). 이것은 그리스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귀중한 교훈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은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후세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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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위해 주어진 그 계시들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들의 태도는 예언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안일을 좋아하고 세속을 사랑하는 자들의 무관심에 대한 얼마나 큰 견책인가!

				하나님의 종들도 사람들의 견해와 전통과 거짓 교훈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사건들을 부분적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구주와 함께 있는 동안에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세계적 제국으로 높여 줄 세상의 왕이라는 세속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그분이 고난과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을 이해할 수 없었다.

				“때가 찼고”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막 1:15)라는 기별을 전하도록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그 기별은 다니엘 9장에 근거한 것이었다. 천사는 69주일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리라고 선언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온 세계를 통치할 메시아 왕국이 예루살렘에 건설될 것을 기대하였다.

				비록 그 기별의 의미를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기별을 전파하였다. 그들은 다니엘 9장 25절의 기별을 전했지만 그다음 절에 기록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리라는 말씀은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마음이 세상 나라의 영광에 몰두되어 있었으므로 그들의 이해력은 어두워져 있었다. 그들이 주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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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의 보좌에 오르실 것을 기대하고 있던 그때에 그분은 죄인으로 체포되어 매 맞고, 조롱받고, 정죄 선고를 받은 뒤 갈보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제자들의 마음은 실망과 번민으로 매우 큰 충격에 빠지고 말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그대로 정확한 때에 오셨다. 세밀한 부분까지 그분에 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거룩한 사명을 증거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의심과 불안으로 어두워져 있었다. 그들은 번민에 사로잡힌 나머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으심에 관하여 미리 말씀하신 바를 기억하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참으로 메시아라면 그들이 그처럼 비애와 실망에 빠질 수 있었을까? 그와 같은 의문이 구주께서 돌아가신 후 무덤에 누워 계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제자들의 마음을 몹시 괴롭혔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나는…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암흑이 그 앞에 광명이 되게 하며 굽은 데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미 7:8~9; 시 112:4; 사 42:16).

				제자들에 의하여 선포된 기별 곧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은 정확하게 성취되었다. “때가” 되자 곧 다니엘서 9장의 69주일이 끝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올 기약이 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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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때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믿고 가르친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었다. 그 나라는 또한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단 7:27)할 영원한 나라 곧 장차 세워질 불멸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을 의미한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히 4:16)라고 말하였다. 보좌가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비유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셨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 영광의 보좌는 영광의 나라를 나타낸다(마 25:31~32 참조). 그 나라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비로소 세워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에덴동산에서 범죄한 부부에게 허락된 구속의 약속이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던 은혜의 왕국이 비로소 그때 세워졌다. 

				제자들이 그들의 희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사건 곧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 소망을 영원히 보증해 주는 것이었다. 그 사건은 비록 그들을 비참한 실망 가운데 빠뜨렸으나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었다. 그들에게 비탄과 실망을 가득 안겨 준 그 사건은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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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 주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금에는 이기적 야망이라는 값싼 합금이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죽음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려는 엄숙한 순간이던 유월절의 다락방에서까지도 그들은 “누가 크냐”(눅 22:24) 하는 다툼의 정신을 나타내었다. 그들의 관심은 보좌와 면류관과 영광에 쏠려 있었다. 교만과 세속적 영광을 위한 갈망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참성격을 나타내고 주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그분의 말씀에 유의하지 못했다. 이러한 잘못을 고침 받기 위해 그들은 시련을 통과해야 하였다.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구주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위탁될 것이었다. 이 사업에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처럼 쓰라린 경험이 허락되었던 것이다.

				부활 후 예수께서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눅 24:27)하셨다. 그들의 믿음을 단순히 주님의 말씀이 아닌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 곧 “확실한 예언”(벧전 1:19) 위에 굳게 세우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예수께서는 이런 지식을 나누어 주는 첫 단계로써 제자들의 생각을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게로 이끄셨다. 

				절망에서 확신으로 

				제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완전한 의미에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발견하였다. 불안과 절망은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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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밝은 믿음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시련을 통과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게 성취되었는지를 보게 되었다. 이제 후로는 무엇이 그들의 믿음을 흔들 수 있겠는가? 극심한 슬픔 중에서 그들은 “큰 위로”를 얻었고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히 6:18~19)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욜 2:26).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시 30:5).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그들의 구주를 만나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승천하시기 전에 그분께서는 그들을 베다니로 데리고 가셔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막 16:15)고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라고 약속하셨다. 오순절 날 허락하신 보혜사가 강림하셨을 때 신자들의 심령은 승천하신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감격하였다.

				1844년의 기별과 비교되는 제자들의 기별

				그리스도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제자들의 경험은 그분의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비교가 된다. 제자들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전파했던 것처럼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길고 최종적인 예언 기간이 바야흐로 끝나려 한다는 것과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나라가 세워지려 한다는 것을 전파하였다. 제자들이 증거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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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는 그 근거를 다니엘 9장의 70주일 예언에 두고 있다. 그런데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이 전한 기별은 70주일 예언을 포함하고 있는 다니엘 8장 14절의 2,300주야의 끝에 관한 기별이었다. 두 기별은 하나의 큰 예언적 기간에 포함된 각기 다른 부분들의 성취에 근거를 둔 것이다.

				초기 교회의 제자들처럼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기별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안에 형성된 오류들 때문에 그들은 예언 가운데 있는 중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별을 전하였지만 그 의미를 오해함으로 실망의 쓰라린 고통을 당하였다. 

				밀러는 다니엘 8장 14절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한 말씀을 해석할 때 성소를 이 세상이라고 생각하던 당시의 일반적인 견해를 채택하였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말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불로써 이 세상이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는 2,300주야의 끝이 재림의 때를 나타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구약 시대의 상징적 의식에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은 제사장의 연중 봉사에서 제일 마지막 봉사였다. 그것은 속죄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 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는 하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역을 예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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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사역에는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이 포함되는데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전에 있게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사건이 결정된 후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2)고 말씀하셨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7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라”고 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재림 직전에 있을 이 심판을 말한다.

				이 경고를 전한 사람들은 그 기별이 요구되는 바로 그때에 그것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마치 초기 교회의 제자들이 70주일 끝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해했던 것처럼 재림 신자들도 2,300주야 끝에 일어날 사건을 오해하였다. 두 경우 모두 당시 세상에 편만했던 일반적인 오류가 진리에 대해 마음을 어둡게 한 것이었다. 두 경우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한 기별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으나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기별을 오해함으로 실망을 겪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에 대한 기별을 그들 나름대로 전하도록 허용하심으로써 당신의 목적을 이루셨다. 그 기별은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하게 하는 데 필요하였다. 그들의 애정이 세상으로 향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하늘을 향해 있는가? 그들은 세속적 야망을 버리고 기쁨으로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그들이 당한 실망은 또한 그 경고를 받아들였다고 공언하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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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마음을 시험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실망으로 인해 그들의 경험을 경솔하게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버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예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한 곳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즉시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은 성경 말씀의 분명한 증언으로 입증된 진리를 저버릴 것인가?

				이러한 시험은 성경을 성경 자체의 해석자로 삼는 대신 사람들의 견해나 해석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가르쳐 줄 것이었다. 그것은 믿음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자세하게 연구하고, 그들이 가진 믿음의 기초를 더욱 주의 깊이 살펴봄으로 비록 교회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지라도 성경에 기초되지 않는 것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었다.

				시련의 시간에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후에는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 시련이 그들의 잘못으로 생겼을지라도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약 5:11)며,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시 25:10)라는 말씀을 그들은 귀중한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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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어 버릴 수 있었다면 이 충성된 신자들은 천사들이 그들 곁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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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림이 가까웠다는 선포와 함께 종교적 대각성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에 예언되어 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계 14:6~7).

				천사는 그 기별을 통하여 성취될 사업의 고상한 특성과 그 사업에 수반될 능력과 영광을 나타낸다.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며 “큰 음성으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하는 것은 이 운동의 신속성과 세계적인 범위를 알려 준다.

				이 기별은 마지막 때에 전해질 복음의 일부분이다. 왜냐하면 심판의 때는 말세가 되어야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의 이 부분에서 “마지막 때까지”(단 12:4) 그것을 봉해 두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때가 이르기 전까지 예언의 성취에 기초를 둔 심판에 관한 기별은 선포될 수 없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시대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고 교회에 경고하였다. 큰 배도와 장기간에 걸친 “불법의 사람”의 오랜 통치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주님의 재림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었다. “죄악의 사람”,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 등은 1,260년 동안 최상권을 쥐게 될 교황권을 나타낸다. 1,260년의 기간은 서기 1798년에 마쳤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 이전에는 있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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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없다. 바울은 1798년까지의 신약 시대 전체를 그의 경고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기별은 그 이후에 선포될 것이다. 

				과거에는 이런 기별이 전해진 적이 없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그 기별을 전하지 않았다. 루터 역시 심판이 그의 시대로부터 약 300년 후에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1798년 이후부터 다니엘서가 공개되었고, 많은 사람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했다.

				동시에 여러 나라에서 전함

				16세기의 종교 개혁처럼 재림 운동도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일어났다. 하나님은 믿음이 독실한 사람들이 예언을 연구하도록 이끄셨고 그들은 성경을 주의 깊이 연구하는 중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세계 각처에 있는 그리스도교 단체들이 성경 연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

				1821년 밀러가 심판의 때를 가리키는 예언의 해석을 한 지 3년 후에 “세계의 선교사”라고 일컬어지는 요셉 볼프(Joseph Wolff)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볼프의 아버지는 유대인 랍비였다. 그는 어려서부터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받아들였다. 그는 그의 집에 경건한 히브리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 민족의 소망과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나누는 대화를 열심히 경청했다. 어느 날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누구인지 물었다. 그는 “매우 재능 있는 유대인이었는데 자칭 메시아라고 

			

		

		
			
				336 각 시대의 대쟁투

			

		

	
		
			
				주장했기 때문에 유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사람”이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며, 우리가 자유를 잃은 백성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물었다. 그러자 그의 아버지는 “슬프다. 슬프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하였다. 그 말을 듣자 그 소년의 마음에 갑자기 “아마 예수도 선지자였는데 유대인들이 죄 없는 그를 죽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스쳐 갔다. 그 생각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출입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교회의 주위를 배회하면서 설교를 듣곤 하였다.

				겨우 일곱 살이었을 때 그는 이웃에 사는 연로한 그리스도인에게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자랑하였다. 그러자 그 노인은 친절하게 말하였다. “얘야, 누가 참메시아인지 내가 말해 주마. 너희 조상들이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란다. …집에 돌아가서 이사야 53장을 읽어 보아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될 것이다.”1 

				그는 집으로 와서 그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이 너무도 정확하게 나사렛 예수에게서 성취된 것을 보고 놀랐다. 그는 그 노인의 말이 참말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버지께 그 예언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침묵하였고 다시는 그 문제를 꺼내지 못하였다. 

				
					1　 Travels and Adventures of the Rev. Joseph Wolff, volume.1, pages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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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한 살이 되었을 때 그는 세상으로 나가서 스스로의 힘으로 교육을 받는 한편 자기의 신앙과 평생의 사업을 택하게 되었다. 그는 돈 한 푼 없는 고독한 신세로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길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히브리어 교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부지런히 공부하였다. 후에 그는 가톨릭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로마에 있는 프로파간다 대학에서 수학하게 되었다. 여기서 그는 공공연하게 교회의 여러 가지 잘못을 공격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얼마 후에 그는 로마에서 쫓겨났다. 그가 로마 교회의 명령에 결코 복종하지 않을 것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마침내 교회로부터 교정 불가능자라는 선고를 받고 그가 원하는 대로 가도록 허용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영국으로 건너가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이고 성공회에 입교하였다. 2년간의 연구를 마친 다음 1821년에 그는 선교 사업을 시작하였다.

				볼프는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영광과 권능으로 재림하실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그리하여 그는 나사렛 예수께서 약속된 메시아이며 그분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초림 하셨다는 것과 마침내 그분이 우리의 왕이요 또한 구원자로 재림하실 것임을 그의 동족들에게 가르쳤다.

				볼프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믿었다. 예언 기간에 대한 그의 해석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은 밀러가 지적한 바와 같이 불과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라는 성경 말씀으로 재림의 임박성에 관해 아무것도 알 수 없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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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들에 대해 볼프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주께서는 마치 무화과나무의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마 24:32) 것처럼 우리에게 재림의 임박함을 알려 주기 위해 때의 징조들을 주시지 않았는가? …노아가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재림을 준비하도록 주신 시대의 징조를 통해 우리는 재림의 시기를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는가!”2

				통속적인 해석에 반대함

				성경에 대한 통속적인 해석 방법에 대해 볼프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대부분의 그리스도 교회가 성경의 분명한 의미를 곡해하고 있다.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읽으면 ‘이방인’으로 이해하고 ‘예루살렘’은 ‘교회’로 해석한다. 또 ‘지구’는 ‘하늘’이라고 이해하고 ‘주님의 재림’은 ‘선교 단체의 발전’으로 이해한다. 주님의 집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감리교인들의 큰 총회’로 해석한다.”3

				1821년부터 1845년까지 24년간 볼프는 이집트와 에티오피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페르시아, 보카라, 인도, 미국 등 여러 나라를 순례하였다. 

				성경 속에 있는 능력

				볼프 박사는 아무런 보호 없이 위험한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말할 

				
					2　 Joseph Wolff, Researches and Missionary Labors, pages, 404, 405.

					3　 Journal of the Rev. Joseph Wolff, page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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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는 곤란과 위험을 당하였다. 그는 매 맞고, 굶주리고, 노예로 팔리기도 하였다. 세 번이나 사형 선고를 받고, 도적들에게 포위당하고, 기갈로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 또 한 번은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걸어서 산을 넘어 수백 킬로미터를 갈 수밖에 없었는데 눈을 맞으며 얼음으로 덮인 땅을 맨발로 걸었기 때문에 발이 감각을 잃게 된 일도 있었다.

				야만인과 호전적인 종족들에게 무장하지 않은 채 가는 것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자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나는 무장하였다. 기도와 그리스도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도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하였다. 또한 내 마음에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품고 있으며 손에는 성경을 가지고 있다. 나는 성경 속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며 그 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을 느낀다.”4

				그는 많은 지역을 다니며 심판의 기별을 전하였다. 유대인, 튀르키예인, 페르시아인, 힌두교도 그 밖의 여러 종족과 민족들에게 그 지방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고, 어디서나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전하였다.

				그는 보카라를 여행하던 중 어떤 고립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만났는데 그들이 주님의 신속한 재림을 믿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예멘에 있는 아라비아인들은 『세에라(Seera)』라는 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께서 영광 중에 통치하실 것이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4　 W. H. D. Adams, In Perils Oft, pages 192,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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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1840년에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나는 또한 단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자손을 발견했는데 그들은 레갑 자손들과 함께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신속히 오실 것을 고대하고 있었다.”5

				또 다른 선교사는 그와 비슷한 신앙을 가진 사람을 동유럽의 타타르(Tatary) 지방에서 발견하였다. 타타르의 한 수도승은 그 선교사에게 그리스도께서 언제쯤 재림하실 것이냐고 질문하였다. 선교사가 그 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대답하자 수도승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사건을 모르는 것에 대해 크게 놀라움을 나타냈다. 그는 예언에 근거하여 그리스도가 1844년경에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영국에서의 재림 기별

				영국에서는 1826년부터 재림 기별이 전파되기 시작하였다. 재림의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강조되지 않았으나 그리스도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속히 오신다는 진리는 널리 전파되었다. 영국의 한 저술가는 약 700명의 영국 국교회 성직자들도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연합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1844년이 재림의 때라고 알려 주는 기별이 대영 제국에도 전해졌다. 미국에서 건너온 재림에 대한 인쇄물이 널리 배포되었다. 영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재림 신앙을 받아들인 로버트 윈터(Robert 

				
					5　 Journal of the rev. Joseph Wolff, pages 377,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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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nter)가 1842년 본국에 돌아와서 주님의 재림을 전파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의 사업에 연합하였으며 심판에 관한 기별이 영국 각처에 전파되었다.

				남미에서는 스페인 출신으로 예수회 회원인 라쿤사(Lacunza)라는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로마 교회의 비난을 피하고자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마치 개종한 유대인처럼 랍비 벤 에스라로 고치고 그 이름으로 자기의 견해를 출판하였다. 1825년경에 그의 책은 영어로 번역되었다. 그 책은 영국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

				벵겔에게 요한계시록이 알려짐

				독일에서는 18세기에 루터 교회의 목사요 성경학자요 평론가로 유명한 벵겔(Bengel)이라는 사람이 이 교리를 가르쳤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빛이 그의 마음을 뚫고 들어갔다. 그는 요한계시록의 예언들을 과거 어느 때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 선지자에 의하여 제시된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에 압도되어 그는 잠시 동안 그 문제를 접어 둘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강단에서 설교할 때 그 주제가 다시 그에게 생생하게 제시되었다. 그때부터 그는 예언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고 특히 요한계시록 연구에 집중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그 예언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가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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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 재림의 때라고 확정한 연대는 후에 밀러가 주장한 연대와 거의 비슷하였다.

				벵겔의 저서들은 그의 고향인 비텐베르크와 독일의 다른 지방에도 전해졌다. 이렇게 하여 재림 기별이 독일에서도 다른 나라들과 같은 시기에 전파되었다. 

				제네바에서는 고센(Gaussen)이 재림 기별을 전하였다. 그가 목회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회의적인 성향이 있었다. 그러나 롤린이 저술한 『고대 역사』를 읽은 후 그는 다니엘 2장의 말씀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 역사가가 기록한 그대로 성경 예언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성취된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 그것은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증거였다. 그는 합리주의 사상에 만족할 수 없었고 성경을 연구함으로 더욱 분명한 빛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예언을 연구하는 중에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중요한 진리에 감명을 받고 그는 그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열망하였다. 그러나 당시에 다니엘의 예언은 오묘한 것이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였기 때문에 그의 사업은 큰 장애를 만난 듯하였다. 그는 파렐이 제네바에서 전도할 때 사용한 방법 곧 먼저 어린이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을 통해 부모들의 관심을 끄는 방법을 쓰기로 결심하였다.

				훗날 그는 당시에 사용했던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아이들로 이루어진 청중을 모을 것이다. 그들이 기별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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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고, 흥미를 가지고 문제를 이해하며,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게 되면 나는 그다음 단계의 활동이 전개될 것을 확신한다. 다음에는 어른들이 참석하여 이 문제는 연구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되면 이 일은 성공할 것이다.”6

				그의 활동은 성공적이었다. 그가 아이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어른들도 와서 들었다. 교회의 좌석들은 주의 깊이 경청하는 청중으로 만원이 되었다. 그 청중 가운데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학식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제네바를 찾아온 나그네들과 외국 사람들도 있었으므로 그들이 들은 기별은 자연스럽게 다른 지방으로 전해졌다.

				이와 같은 성공으로 용기를 얻은 고센은 예언서 연구를 장려할 목적으로 그가 가르친 내용을 출판하였다. 그 후에 그는 신학교의 교수가 되었다. 일요일에는 전도자로서 활동을 계속하면서 아이들에게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쳤다. 그가 저술한 예언에 관한 서적은 사람들에게 큰 흥미를 일으켰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교수로서 그리고 어린이 교사로서 자신의 인쇄물을 통해 많은 사람의 마음이 주님의 임박한 재림의 예언에 끌리도록 주력하였다.

				스칸디나비아에서의 어린이 설교자들

				스칸디나비아에도 재림 기별이 전해졌다. 많은 사람이 각성하여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떠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였다. 그러나 국교회의 성직자들은 이 운동을 반대하였으므로 

				
					6　 L. Gaussen, Daniel the Prophet, vol. 2, pre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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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별을 전하던 몇 사람이 투옥되었다. 

				여러 곳에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졌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을 통하여 기별을 전하게 하셨다. 그들은 미성년자이므로 국법으로 처벌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전도할 수 있었다.

				경고의 기별을 듣기 위하여 사람들이 모인 장소는 대개 노동자들의 비천한 가정이었다. 어린이 전도자들도 주로 가난한 집안의 자녀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6세 혹은 8세 정도의 아이들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구주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 하였는데 그들이 일상에서 나타내는 지혜와 재능은 또래 아이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 서면 그들의 재능을 뛰어넘는 힘이 나타났다. 음성과 태도가 바뀌었고 엄숙한 능력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성경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올 심판을 경고하였다. 

				사람들은 그 기별을 듣고 떨었다.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말씀하셨다. 그 결과 많은 사람이 깊은 흥미를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방탕하고 부절제하던 사람들이 생활을 개혁하였다. 사업의 결과가 너무도 뚜렷하였으므로 국교회의 성직자들까지도 그 운동에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주의 재림에 관한 소식이 스칸디나비아에 전파되는 것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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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의 뜻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의 음성이 잠잠하게 되자 당신의 사업을 성취하기 위하여 어린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일하게 하셨다. 일찍이 예수께서 당신을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시며 종려 가지를 흔들고 환호하는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질투심이 많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잠잠하게 하라고 그분께 요구하였다. 그때에 예수께서는 그 모든 일이 예언의 성취이므로 만일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고 대답하셨다. 백성은 제사장들과 관원들의 위협에 눌려서 예루살렘성에 이르자 그들이 즐겁게 외치던 소리를 그쳤다. 그때에 성전 뜰에 있던 어린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종려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호산나”(마 21:8~10)라고 외쳤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어린이들을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재림의 기별을 전하는 일에도 어린이들을 사용하셨다. 

				기별 전파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에게 미국에서 경고의 기별을 전하라는 사명이 주어졌다. 그리하여 그 나라는 위대한 재림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의 저서는 널리 먼 지방에까지 전해졌다. 세계 어느 곳이나 선교사들이 나간 곳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다는 기쁜 소식이 전하여졌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영원한 복음의 기별은 멀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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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4년 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 주는 듯한 예언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주었다. 많은 사람이 그 예언 기간에 대한 논증이 정확함을 확신하고 그들의 교만한 의견을 버리고 기꺼이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 어떤 목사들은 봉급도 교회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는 일에 연합하였다. 그러나 성직자들 중에서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은 비교적 소수였으므로 기별을 전하는 일은 주로 평신도들에게 맡겨졌다. 농부들은 농장을, 직공은 도구들을, 상인은 상품을,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직무를 버리고 이 일에 가담하였다. 그들은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환란과 궁핍과 고난을 참았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재림의 진리를 받아들였다.

				단순한 성경 말씀이 확신을 줌

				전도자들은 침례 요한처럼 나무뿌리에 도끼를 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호소하였다. 그들의 감동적인 권면은 일반 강단에서 전해지는 평화와 안전을 보증하는 설교와는 현저한 대조를 이루었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성경 말씀의 증언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졌고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확신을 주었다.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들은 오랫동안 세상에 두었던 애정을 하늘로 향하게 하였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으며, 그들은 부드럽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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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렀”다는 기별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죄인들은 울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고 질문하였다. 부정직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입힌 손해를 보상하고자 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 주고자 하였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은 부모에게로 향했다. 자존심과 분리의 장벽은 사라졌다.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었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증을 얻기 위해 또한 그들의 친척과 이웃을 회개시키고자 밤을 새워 기도로 씨름하였다.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각 계층의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교리를 듣고자 갈망하였다. 성령께서 진리에 능력을 주셨다. 집회에서 거룩한 천사들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으며, 신자들이 날마다 증가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에 대한 증거가 반복하여 설명될 때 군중은 숨소리를 죽이고 그 엄숙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하늘과 땅이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집으로 돌아갔고 그 기쁜 소리는 조용한 밤공기를 타고 퍼져 나갔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감명 깊은 광경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다.

				반대를 당한 기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분명한 날짜가 선포되자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무례한 죄인들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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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까지 각 계층의 많은 사람의 큰 반대가 나타났다. 그들은 재림의 교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의 시기를 정하는 일을 반대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할 수 없을 것을 알았고 이로 인해 주님 만나길 두려워한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증언들을 듣지 않았을 뿐 아니라 주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을 멸시하였다.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 앞에서 사탄과 그의 사자들은 기뻐 날뛰면서 그리스도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을 원하지 않는다고 조롱하였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라는 말씀은 재림 신앙을 거절하는 자들이 가장 자주 제시하는 논증이었다. 그 성경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마 24:36)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 성경절을 분명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그것을 그릇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재림 신자들을 반대하는 자들임이 분명히 나타났다. 

				구주께서 하신 한 가지 말씀이 다른 말씀을 폐할 수 없다. 비록 그분께서 오시는 날과 시간을 알 수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때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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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움을 알려 주는 징조는 깨달을 수 있다. 재림의 가까움을 알길 거절하거나 소홀히 하게 되면 홍수가 다가오는 것에 무관심했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 일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를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계 3:3)라고 말씀하신다.

				바울은 구주의 경고에 유의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살전 5:4~5)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진리를 부인할 구실만을 찾고자 하는 자들은 이 말씀에 그들의 귀를 막았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말은 조롱하는 자들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 의해 계속해서 반향되었다. 사람들이 각성하여 구원의 길을 찾기 시작하자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함으로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차단시켰다. 

				대개 교회 안에 있는 겸손하고 헌신적인 사람들이 먼저 기별을 받았다. 성경을 스스로 연구한 사람들은 예언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성직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경을 스스로 연구한 자들은 재림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위에 세워진 교리임을 알게 되었다.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많은 사람이 남편, 아내, 부모 혹은 자녀들에게 오해를 받았으며, 그들은 재림 신도들이 가르치는 “이단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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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 죄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천사들은 재림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성실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또 다른 빛이 나와서 그들을 비출 것이기 때문이었다.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주의 재림을 간절하게 기다렸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것으로 기대했던 그 시간이 다가왔다. 그들은 매우 엄숙하게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일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당시의 그 귀중한 기다림의 시간을 도무지 잊어버릴 수 없었다. 그날을 몇 주일 앞두고 그들은 대부분 세속적인 사업을 그만두었다. 진실한 신자들은 마치 임종을 앞둔 사람처럼 그들의 마음을 주의 깊이 살폈다. “승천복”을 만들지는 않았지만(부록 참조) 그들은 구주를 영접할 준비가 되었다는 내적 증거의 필요를 느꼈다. 그들은 심령의 순결을 나타내는 흰옷 곧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피로 죄에서 깨끗하게 된 품성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때와 같이 스스로를 살피고 열렬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시험하고자 계획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예언의 기간을 계산하는 일에 생긴 착오를 덮어 주셨다. 기대했던 시간(그리스도께서 1844년 봄에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던 시간)은 지나갔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임하시지 않았다. 진실한 신앙과 사랑으로 구주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쓰디쓴 실망을 당하였다. 하나님은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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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하셨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공포심으로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사람들은 후에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결코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이들이 앞장서서 참신자들의 슬픔을 조롱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늘의 모든 천사가 낙담 중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사랑과 동정심을 가지고 주목하였다. 만일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리고 있는 휘장을 걷어 버릴 수 있었다면 이 충성된 신자들은 천사들이 그들 곁에서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광경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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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교는 세상 지도자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 많은 사람이 표면상으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상 다신교도로 남아 있으면서 은밀하게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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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밀러와 그의 동역자들은 믿음을 가졌다고 공언하는 신자들이 교회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보다 깊은 그리스도인 경험의 필요성을 깨우치도록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회개와 거듭남의 필요를 깨닫게 하려고 애썼다. “그들은 사람들을 어떤 종교 단체나 종파로 개종시키고자 시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단체와 종파들을 대상으로 활동하였다.”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모든 교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였다. 나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즐거워하며 비록 내가 깨달은 것처럼 깨닫지 못한 이들도 재림 교리를 받아들이는 자들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별개의 단체를 만들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했다. …나의 활동으로 회개한 대다수의 사람은 여러 기성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1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재림 교리를 배척하기로 결의하였고 그들의 교인들이 재림을 전하는 집회에 참석하거나 심지어 재림의 소망을 교회에서 말하는 일까지도 금하였다. 신자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사랑하였고 거기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예언을 연구하는 권리를 박탈당하자 그들은 사람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야 함을 깨달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속해 있던 교회를 떠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1844년 여름에 약 5만 명의 교인이 여러 교회에서 나왔다.

				이 무렵 미국 전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세속적인 풍습을 

				
					1　 Bliss, Memoirs of Miller, page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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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는 자들의 수는 점점 증가하는 한편 참된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의 수는 감소하고 있었다. 그해 말에 이르러 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에서 급격한 타락의 징후가 보였다. 교회 강단과 인쇄물을 통하여 이런 문제가 널리 논의되었다.

				성경주석의 저자이며 필라델피아의 한 대형 교회 목사인 반스(Barnes)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날 신자들에게는 아무런 각성도 회개도 볼 수 없고, 은혜 안에서 자라 가는 어떤 표적도 보이지 않는다. 자신의 구원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다. …세속적인 사상만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모든 교파에서 동일하다.”2

				같은 해 2월에 오벌린 대학의 피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나라의 모든 개신교회가 도덕적 개혁 문제를 무시하거나 적대시하고 있다. …영적 무관심은 거의 모든 교회에 보편화되어 있고 두려울 만큼 심각하다. 전국의 종교 잡지가 그 사실을 잘 증거 하고 있다. …교인들은 유행을 좇는 일에 열중한 나머지 춤과 연회로 쾌락을 즐기는 모임에서 불경건한 자들과 손을 잡고 있다. …교회는 개탄스러울 정도로 타락하고 있다. 그들은 주님께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갔으며 주님께서도 그들을 떠나셨다.”

				빛의 거절

				국가와 교회와 개인에게 드리워지는 영적 암흑은 하나님 편에서 

				
					2　 Congregational Journal, Mal 2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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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거두심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생긴다. 유대 백성은 세속적 사물에 몰두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잊어버림으로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 무지하였다. 그들은 불신으로 구주를 거절하였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구원의 축복에서 끊어 버리지 않으셨다. 그러나 진리를 거절한 자들은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았다(사 5:20).

				복음을 거절한 후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이상 그들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유대인들은 옛적부터 내려오는 의식들을 계속 고수하였다. 다니엘의 예언은 분명하게 메시아의 오실 시기를 지적하였고 그분의 죽으심을 직접적으로 예언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그 예언을 감히 연구하지 못하였고 마침내 랍비들은 메시아의 때를 계산하여 알아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눈멀고 완고한 상태로 구원의 은혜로운 선물에 무관심하였고 복음의 축복을 무시하고 하늘에서 오는 빛을 거절하는 데 대한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에 유의하지 않게 되었다.

				자기의 기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무에 대한 각성을 억눌러 버리는 자는 마침내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한다. 거룩한 진리를 배척하면 교회는 흑암에 싸이고 믿음과 사랑이 식고 분열이 생긴다. 교인들은 세속적인 일에 관심을 쏟게 되고 죄인들은 더욱 완악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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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을 세상의 부패한 감화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 주어졌다. 이 기별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에 한 경고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한 죄악을 고칠 수 있을 것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졌을 것이다. 교회는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사도 시대의 연합과 믿음과 사랑의 복된 상태로 돌아갔을 것이다(행 4:32; 2:47).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빛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들은 사도가 기록한 그대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도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엡 4:3~5)라고 말한다.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여러 교파에서 나왔으며 그들의 교파적 장벽은 무너졌다. 서로가 가진 신조의 차이들은 산산이 부서졌다. 재림에 대한 그릇된 견해는 교정되었다. 모든 잘못은 바르게 고쳐지고, 각 사람의 마음은 따뜻한 우정으로 연합하고, 사랑과 기쁨이 그들을 지배하였다. 만일 모든 사람이 그 교리를 받아들였다면 그들 모두에게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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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수꾼으로서 목사들은 예수께서 오실 징조를 먼저 분별해야 했으나 그들은 선지자들의 증언이나 시대의 징조에서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였다. 세속적 야망이 마음을 채웠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식어 버렸다. 그리하여 재림의 교리가 그들에게 제시되자 그것은 그들에게 편견과 불신을 일으킬 뿐이었다. 그리스도 당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증언은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요 7:48)라는 질문으로 도전을 받는다. 많은 사람이 예언서가 봉해진 책이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목사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였고 재림 기별에 관하여 듣기를 거절하였다. 그 밖의 사람들은 비록 진리를 깨닫기는 하였지만 출교를 당할까 염려하여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였다. 교회를 시험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기별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다. 

				첫째 천사의 경고를 거절한 것이 1844년에 교회 안에 존재한 세속화와 배교와 영적 죽음이라는 무서운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이었다.

				둘째 천사의 기별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첫째 천사의 뒤를 이어 둘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계 14:8)라고 선포한다. 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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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이라는 말은 “바벨”(Babel)이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혼잡”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그 말은 여러 모양의 거짓 종교와 배교한 신앙을 나타낸다. 요한계시록 17장에는 바벨론이 여인으로 표상되었는데 성경에서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며 정숙한 여인은 순결한 교회를 음란한 여인은 배교한 교회를 가리킨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결혼으로 묘사한다. 주께서는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호 2:19)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렘 3:14)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사도 바울도 그와 동일한 표상을 사용하여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고후 11:2)라고 말하였다.

				영적 간음

				교회가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와 애정을 버리고 세속적 사물에 대한 욕망에 빠져서 그리스도께 충실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을 성경은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것으로 비유한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죄가 다음과 같이 상징적인 말로 묘사되어 있다.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녕히 나를 속였느니라”(렘 3:20).

				사도 야고보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 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약 4:4)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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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계시록 17장의 여자(바벨론)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바벨론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계 17:4~6, 18)라고 선포되어 있다. 

				여러 세기 동안 그리스도교국의 왕들을 지배한 세력은 로마이다. 자줏빛과 붉은빛과 금과 보석과 진주는 로마 교황이 취했던 거만한 위세를 가리킨다. 또한 “성도들의…피에 취한지라”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를 따르는 자들을 그처럼 잔혹하게 박해한 로마 교회 외에 다른 어떤 세력이라고 말할 수 없다. 

				바벨론은 또한 “땅의 왕들”과 불법적 관계를 맺는 데 대하여 비난을 받고 있다. 유대교가 주님을 떠나 이교도와 더불어 동맹을 맺음으로 음녀가 되었듯이 로마 교회도 세속 권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타락함으로 그와 동일한 죄의 선고를 받게 된 것이다.

				바벨론은 “음녀들의 어미”라고 불린다. 그 음녀의 딸들은 바벨론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본을 이어받아 세상과 연합하기 위해 진리를 희생하는 교회들을 가리킨다.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한때는 순결하였으나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후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말세에 선포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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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은 중세 로마 가톨릭교회에만 적용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여러 세기 전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바벨론에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종교 단체에 속해 있는가? 그들은 개신교 신앙을 가진 여러 종류의 교회에 속해 있다. 그 교회들은 형성 초기에는 하나님과 진리를 위하여 고상한 토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저주와 멸망으로 인도한 그 욕망 곧 불경건한 자들의 행동을 모방하고 그들과 사귀고자 한 그 욕망 때문에 무너졌다. 

				세상과의 연합

				많은 개신교회가 “땅의 임금들”과 불의의 관계를 맺은 로마 교회의 본을 따르고, 국교회들은 정부와 손을 잡고, 그 밖의 다른 교파들은 세상의 인정을 받고자 애쓰고 있다. “혼잡”을 의미하는 “바벨론”은 그들의 교리가 성경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면서도 상호 용납될 수 없는 신조들을 가지고 수많은 교파로 나누어진 개신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 있다. 

				로마 가톨릭의 한 저서는 “만일 로마 교회가 성인들을 숭배함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다면 열 개의 교회를 마리아에게 바치고 한 개의 교회를 그리스도께 바친 로마 교회의 딸, 영국 국교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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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3

				홉킨스(Dr. Hopkins)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로마 교회만이 적그리스도의 정신과 행동을 가지고 있다고 한정시킬 이유가 없다. 개신교회들도 적그리스도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그들은 부패와 죄악에서…완전히 개혁했다고 볼 수 없다.”4

				장로교회가 로마 교회에서 분리된 데 대하여 거드리(Guthrie) 박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300년 전에 우리 교회는 펼쳐진 성경을 군기로 삼고 ‘성경을 탐구하라’는 표어를 내걸고 로마 교회의 문을 박차고 행군하여 나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진다.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나왔는가?”5 

				복음에서 떠난 첫걸음

				그러면 큰 배교의 발단은 무엇인가? 어떻게 교회가 복음의 순수성에서 떠나게 되었는가? 그것은 교회가 다신교의 관습을 따름으로 이교도로 하여금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기 쉽게 만든 데 그 원인이 있다. 물론 사도들이 생존하던 당시의 교회는 비교적 순결을 보존하고 있었다. 그러나 “2세기 말엽에 이르러 대다수의 교회는 새로운 형식을 받아들임으로 초기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그리고 사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 후계자들은 새로 회개한 

				
					3　 Richard Challoner, The Catholic Christian Instructed, preface, page 21, 22.

					4　 Samuel Hopkins, “A Treatise on the Millennium,” Works, volume. 2, page 328.

					5　 Thomas Guthrie, The Gospel in Ezekiel, page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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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들과 함께 신앙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버렸다.” 새 신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신앙의 높은 표준을 낮추어 버린 결과로 “다신교가 홍수처럼 교회 안으로 밀려들면서 그 풍속, 행동, 우상 등을 가지고 들어왔다.”6 그리스도교는 세상 지도자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았다. 많은 사람이 표면상으로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상 다신교도로 남아 있으면서 은밀하게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였다.”7

				개신교회라고 자칭하는 거의 모든 교회에서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고 있지 않은가? 진정한 개혁 정신을 가졌던 개신교의 창시자들이 죽은 후에 그 후계자들은 사업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버렸다. 그들은 선조들의 신조들을 고집하면서도 실상은 개혁자들이 깨달은 진리에서 조금도 진보하지 않았고 오히려 선조들이 남긴 겸손, 극기, 세상을 포기하는 모본에서 멀리 떠나갔다. 

				슬프게도 인기 있는 교회들이 성경의 표준에서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가! 웨슬리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할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불필요하거나 값비싼 의복, 쓸데없는 장신구 등으로 단순히 눈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귀중한 재정을 낭비하지 말라. 주택을 꾸미기 위해 화려한 가구를 사들이거나 비싼 그림을 거는 일 등에 금전을 낭비하지 말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사람이 당신을 취미가 고상하며 관대하

				
					6　 Robert Robinson, Ecclesiastical Researches (edition 1792), chapter 6, para-graph 17, page 51.

					7　 Gavazzi, Lectures (edeition 185467), page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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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친절한 사람이라고 칭찬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칭찬을 구해야 한다.”8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 일로 바뀌었다. 위정자, 정치가, 법률가, 학자, 실업가들이 세속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교회에 들어온다. 이런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면 그들은 교회의 재정을 후원하게 되고 그 후원을 받은 종교 단체는 한층 더 인기를 얻게 된다. 호화롭고 장엄한 교회들이 세워진다. 예배자들은 유행을 따르는 값비싼 옷을 입고 모여든다. 사람을 즐겁게 하는 데 재능이 있는 목사는 고액의 연봉을 받는다. 그의 설교는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한다. 그리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는 죄악은 경건의 가면 아래 숨겨진다.

				뉴욕의 인디펜던트(Independent) 잡지의 한 기자는 감리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를 나누는 경계선이 사라지고 있다. 양편의 열성분자들은 그들 사이에 존재하는 온갖 차이를 없애려고 노력한다.”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극기와 자아 희생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자금이 필요하면 아무도 바치고자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박람회, 연극, 모의 재판, 골동품 감상회, 시식회 등과 같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모임에 참여한다.”

				로버트 앳킨스(Robert Atkins)는 런던에서 한 그의 설교에서 영국의 

				
					8　 Wesley, Works, Sermon 50, “The Use of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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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 쇠퇴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다. “배교, 배교, 배교가 각 교회의 정면에 새겨져 있다. 그들이 그것을 알고 느낀다면 그들에게는 희망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슬프게도 그들은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외치고 있다.’”9

				바벨론에 선고된 큰 죄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죄이다. 이 진노의 포도주는 그가 세상의 권세 있는 자들과 교제함으로 받아들인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그는 성경의 분명한 말씀과 반대되는 교리를 가르침으로 세상에 부패한 감화를 끼치고 있다.

				세상이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종교적 신조에 여러 혼란과 모순이 있으므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진리로 믿어야 할지 알지 못한다. 회개하지 않은 세상의 죄에 대하여는 교회에 그 책임이 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 당시의 교회들은 재림 기별의 빛을 거절한 결과로 도덕적 타락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그 타락이 끝은 아니었다. 그들은 그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계속해서 거절함으로 더 깊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는 아직은 모든 나라를 그렇게 만들지는 못했다. 세상과 타협하고 이 시대

				
					9　 Second Advent Library, tract number.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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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위한 진리를 무시하는 정신은 개신교의 모든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 그 교회들은 둘째 천사의 엄숙하고 두려운 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그들의 배교는 아직 절정에 이르지 않았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사탄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활동할 것인데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할 자들은 “거짓 것을 믿게”(살후 2:9~11) 될 것이다. 각 교회가 세상과 완전히 연합할 때 바벨론의 타락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완전한 성취는 장래에 일어날 일이다.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교회들 안에 영적 암흑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큰 무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들 중에는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기별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더욱 밝은 빛을 갈망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찾고자 하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8장은 아직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떠나도록 부름을 받을 시기를 보여 준다. 세상에 전해질 최후의 이 기별을 통해 사업이 끝날 것이다. 진리의 빛은 그것을 받고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을 비출 것이며,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계 18:4)오라는 호소에 순종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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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림의 시기를 알려 줌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

			

		

		
			[image: ]
		

	
		
			
				예수께서 오시리라고 기대했던 1844년 봄이 지나가자 믿음으로 그분의 재림을 고대했던 사람들은 한동안 의심과 불안에 빠졌다. 그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실패한 자들로 인정되고 속임을 당한 자들로 취급되었지만 그들의 위로의 근원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많은 사람이 계속하여 성경을 탐구하고, 그들의 믿음의 증거를 새롭게 검토해 보고, 더욱 큰 빛을 얻고자 예언을 주의 깊이 연구하였다. 예언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가리켜 주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등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었던 사실은 그 기별이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였다. 재림의 시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예언들 중에는 비록 지금은 알 수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명백히 깨닫게 되나니 믿음으로 끈기 있게 기다리라는 권면들이 있었다. 그 예언들 중 하나가 하박국 2장 1~4절이었다. 그러나 지체하는 시기가 있을 것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유의하는 사람은 없었다. 실망 후에 그 성경절은 매우 의미 깊은 말씀으로 나타났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합 2:3).

				에스겔의 예언 역시 신자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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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지리라”(겔 12:23, 25, 28).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아시는 분께서 희망을 주셨으므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뻐하였다. 그와 같은 성경 구절이 없었다면 그들의 믿음은 그런 시련기에 실패로 끝났을 것이다.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 역시 재림 신도들의 경험을 잘 설명해 준다.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존재할 교회를 묘사한다. 이 비유에는 동방에 흔히 있는 혼인의 풍습으로 설명되어 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마 25:1~6).

				첫째 천사의 기별에 의하여 선포된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랑이 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되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깝다는 선포 아래 널리 보급된 개혁 운동은 처녀들이 마중 나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 비유에서 모든 사람이 그들의 등불 곧 성경을 가지고 그 빛을 의지하여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후자의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진리를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고 개인적 체험 곧 실망이나 지체로 압도당하는 일 없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제 22 장 성취된 예언들  369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충동에 의해 움직였다. 그들은 그 엄숙한 기별을 듣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들은 형제들의 신앙에 의존하였고,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마음속에 은혜의 진실한 역사가 없이 흔들리는 감정의 불빛에 만족하였다. 그들은 보상을 즉시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맞으러 나갔다. 또한 그들은 지체하는 일과 실망을 견딜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시련이 닥치자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고 그들의 빛은 어두워졌다.

				그들은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잤다. 신랑이 더디 온다는 것은 실망과 지체되는 듯이 보이는 일이 있을 것을 나타낸다. 성경에 대한 개인적 지식에 기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실망의 파도가 휩쓸어 갈 수 없는 반석 위에 서 있었다. “다 졸며” 잤으나 한 부류의 사람들은 믿음을 포기한 반면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더욱 밝은 빛이 주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다. 피상적인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형제들의 믿음에 의존할 수 없었다. 각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서거나 넘어질 것이다.

				광신주의의 등장

				그 무렵 광신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릇됨이 없는 지침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스스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감정과 기분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들의 광신적인 사상과 행동은 대부분의 재림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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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의 호응을 받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진리의 사업이 비난을 받게 하였다.

				사탄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고 파괴하고자 노력하였다. 사람들은 재림 운동으로 말미암아 크게 감동받았고, 무수히 많은 죄인이 회개하였고, 충성된 사람들은 진리를 전하는 사업에 헌신하였다. 악의 왕은 자기 부하들을 잃게 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을 기만하여 그들을 극단에 빠지도록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자기의 부하들로 하여금 신자들의 모든 약점과 건전치 못한 행동을 찾아내게 하고 그것들을 크게 과장하여 재림 신도들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재림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많아질수록 사탄은 더욱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사탄은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계 12:10)이다. 사탄의 정신은 하나님의 백성의 잘못과 결점에 집중하게 하고 그것들을 돋보이게 하며 그들의 선행은 지나쳐 버리는 것이다. 

				교회 역사에서 심한 반대를 당하지 않고 개혁 사업이 진척된 적은 없었다. 바울 시대에도 그러하였다. 그가 교회를 세운 곳마다 신자들 가운데 이단설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 루터 역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사상이나 의견을 성경의 증언보다 더 높이는 광신적인 사람들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였다.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새 교사들의 주장에 속아서 하나님께서 루터를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사업을 파괴하는 사탄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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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하였다. 웨슬리 형제도 불안정하고 성품이 변화되지 않은 자들을 광신자로 만드는 사탄의 간계 때문에 방해를 받았다.

				윌리엄 밀러는 사람을 광신으로 이끄는 그런 세력에 조금도 동조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마귀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교계의 요란한 소리가 아니라 빛나는 눈, 눈물에 젖은 얼굴,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는 음성에서 참된 경건의 증거를 본다.”1

				종교 개혁 시대에 그 사업의 원수들은 광신자들이 만들어 놓은 온갖 악에 대한 책임을 광신자를 가장 열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돌렸다. 이와 유사한 일이 재림 운동을 반대하는 자들을 통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광신자들의 주장을 과장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전혀 근거 없는 악의적인 말들을 만들어서 전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문 앞에 이르렀다는 기별에 불안해졌다. 그들은 재림의 기별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한 나머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고 재림 신도들에 대항하여 싸웠다.

				첫째 천사의 기별 전파는 광신주의를 직접적으로 진압하는 일을 하였다. 이 엄숙한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조화를 이루었고,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그들이 곧 오실 것으로 기다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였다. 하나의 믿음, 일치된 복된 소망은 사탄의 공격을 막는 방패가 되었다.

				
					1　 Bliss, Memoirs of William Miller, pages 236,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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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된 오류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1844년 여름에 이 기별은 성경 말씀 그대로 전파되었다.

				2,300주야의 기점이 되는 예루살렘 회복에 대한 아닥사스다왕의 칙령이 효력을 발휘한 것은 기원전 457년 가을이며,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해의 초가 아닌 사실이 판명되었기 때문에 이 운동이 일어났다. 기원전 457년 가을부터 계산하면 2,300주야는 바로 1844년 가을에 마치게 된다. 구약 시대의 표상적 의식에도 성소가 정결해지는 때를 가을로 지적하고 있다.

				유월절 양을 잡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 하였고 이 표상은 그 실제적인 사건뿐 아니라 그 시기에 있어서도 그대로 성취되었다. 유대력의 첫째 달 14일 곧 1,500년간의 장구한 세월에 걸쳐 유월절 양을 잡아 오던 바로 그달, 그날에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당신의 죽음을 기념하는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셨다. 바로 그날 밤에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악인들의 손에 붙잡히셨다. 

				이처럼 재림에 관한 표상도 그 상징적 봉사가 가리킨 시기가 되면 성취될 것이었다.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대속죄일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었다. 그날 제사장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속죄하고 그들의 죄를 성소에서 제거한 후에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였다. 그와 같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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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나시고 죄와 죄인들을 멸하신 후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믿었다. 7월 10일 곧 성소를 정결케 하는 대속죄일은 1844년 10월 22일에 해당되었으므로 그날이 주님의 재림의 날로 간주되었다. 이것은 2,300주야가 그해 가을에 마친다고 이미 말한 증거와 일치되므로 그 결론은 분명한 것처럼 보였다.

				밤중 소리

				논증은 강한 확신을 주었고 마침내 수천 명의 신자가 “밤중 소리”를 외치게 되었다. 이 운동은 조수와 같이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퍼져 갔다. 떠오르는 햇빛 앞에 사라지는 이른 아침의 이슬과 같이 광신자들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 운동은 옛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 견책의 기별을 받았을 때 즉시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일과 유사한 성격의 것이었다. 거기에는 열광적인 기쁨보다는 마음을 깊이 살피고, 죄를 고백하고,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는 일들이 뒤따랐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냈다.

				사도 시대 이래로 모든 위대한 종교 운동 가운데 1844년 가을에 있었던 재림 운동만큼 인간적 결함과 사탄의 간계에서 벗어난 운동은 없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부르짖음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였다. 그들은 전에 경험하지 못한 열렬한 흥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였다. 이 부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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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겸손하고 헌신적인 자들이었다. 농부들은 추수할 곡식들을 밭에 세워 둔 채, 직공들은 그들의 도구를 버려두고 기쁨으로 나가서 그 경고의 소식을 전하였다. 교회들은 대개 그 기별에 대해 문을 닫았으므로 그 기별을 받아들인 수많은 사람이 그들의 교파에서 나왔다. 재림 신자들의 집회에 참석했던 불신자들이 더러는 호기심에서, 더러는 조롱하기 위해 모였지만 그들 역시 “보라 신랑이로다”라는 기별에서 압도하는 능력을 느꼈다. 믿음의 기도는 응답되었다. 메마른 땅에 소나기가 내리는 것처럼 열렬히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의 성령이 임하였다. 그들의 구주를 대면하여 만날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엄숙한 기쁨을 느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셨다.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할 것으로 기대했던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가납해 주신 증거를 얻는 것을 그들의 첫째 의무로 여겼다. 그들의 마음은 밀접히 연합되었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였다. 때때로 한적한 곳에 모여 하나님과 교통하였는데 중보 기도 소리가 들판과 숲속에서 하늘로 올라갔다. 구주께서 인정해 주시는 확증이 그들에게는 매일의 음식보다 더 필요하였다. 마음에 어두운 구름이 덮일 때는 용서의 은혜를 확신하기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였다. 

				두 번째 실망

				그러나 또다시 기대했던 시간이 지나갔고 그들의 구주께서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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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나시지 않았다. 그들은 마리아가 구주의 무덤에 가서 그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요 20:13)라고 울며 부르짖던 때와 동일한 슬픔을 경험했다.

				그 기별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은 한동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제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표가 나타나지 않자 그들은 공포에서 벗어나서 다시 비난과 조롱을 시작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속히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신앙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신앙의 토대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기초를 둔 사람들은 이때 즉시 그들의 견해를 바꾸었다. 조롱하는 자들은 연약한 자들과 비겁한 자들을 그들의 대열에 가담시켰고, 세상은 과거 수천 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에 최후의 경고를 전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왔다. 그러나 주께서는 오시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다시 생애의 염려와 수고의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었다. 조롱하는 세상의 모욕과 조소를 견디는 일은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무서운 시련이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당당하게 입성하실 때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그분께서 바야흐로 다윗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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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족을 압제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라고 믿었다. 큰 기대와 소망으로 많은 사람이 그들의 의복을 벗어 주께서 걸어가시는 길에 깔고 무성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시키고 있었으나 그들 앞에는 쓰라린 실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그들은 구주께서 고통스런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들의 희망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사라졌다. 그러나 구주께서 무덤을 정복하고 부활하시자 비로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행 17:3)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적절한 시기에 주어진 기별

				그와 마찬가지로 밀러와 그 동역자들은 예언을 성취시켰고, 세상에 전해지도록 성경에 예언된 기별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만일 그들의 실망의 이유를 깨닫고 재림 전에 또 다른 한 기별이 전파될 것을 알려 주는 예언을 미리 완전히 이해했더라면 그들은 결코 그 예언을 성취시킬 수 없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은 적절한 시기에 전파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이루고자 계획하신 모든 사업은 성취되었다.

				세상 사람들은 예정했던 때가 지난 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으면 재림 신앙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신앙을 버린 반면 어떤 사람들은 더욱 굳게 섰다. 재림 운동의 결실로써 겸손하고 마음을 살피는 정신이 있었고, 세속적 정신을 버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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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애를 개혁하는 일이 뒤따른 것 등은 이 운동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증명하였다. 그들은 재림 기별을 전파하는 데 나타난 성령의 능력을 감히 부인하지 못하였고, 예언적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었다. 반대자들은 그들의 예언 해석을 뒤집어 버릴 수 없었다. 그들은 성령의 빛을 받아 기도하며 열렬하게 성경을 연구하여 얻은 결론, 산 능력으로 뜨거워진 마음, 지식과 유창한 말로 그들을 반대한 사람들의 주장을 견디고 확고하게 버티며 지켜 온 그들의 신앙을 결코 버릴 수 없었다.

				요나가 니느웨의 거리에서 40일 안에 그 성이 멸망하리라고 선포하자 니느웨 사람들이 겸비하고 회개하였고 주께서는 그들의 은혜의 시기를 연장하셨다. 그러나 그때의 요나의 기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고,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시련을 받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재림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심판의 경고를 전파하게 하신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기별은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을 시험하였으며 그들이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 알 수 있게 해 주었다. 그 기별은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사람들로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라고 찬송하게 될는지 혹은 산과 바위를 불러 가로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부르짖게 될지 분간할 수 있게 해 주었다.”2 

				
					2　 The Adventist Herald and Signs of the Times Reporter, volume. 8. number.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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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여전히 믿고 있던 당시 신자들의 생각을 윌리엄 밀러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나의 희망은 전과 같이 강하다. 나는 여러 해 동안 엄숙히 생각한 후에 그 일이 내가 해야 할 의무임을 알고 한 것뿐이다.” “재림의 시기를 알려 줌으로 수천 명의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다.”3

				믿음을 고수함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성령께서는 받은 빛을 부인하지 않고 재림 운동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과 여전히 함께하셨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 10:35~39).

				이 권고는 마지막 때의 교회에 주어진 말씀이다. 여기 언급된 백성은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그

				
					(November. 13, 1844).

					3　 Bliss, pages 256, 265, 277, 280,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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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나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해 의심하는 시험을 당하였다. 그와 같은 때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은 매우 적절한 말씀이었다. 실망으로 주저앉은 그들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믿음을 버리고 그 기별에 주어진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지는 일이 될 것이었다. 그들의 유일한 안전책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빛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더 큰 빛을 받기 위해 끈기 있게 기다리고 깨어 있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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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히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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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에서 다른 어떤 말씀보다 재림 신앙의 기초가 되고 중요한 기둥이 된 것은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단 8:14)라는 말씀이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실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말씀이었다. 재림 신자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성소가 이 세상 혹은 세상의 어떤 지역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성소의 정결이란 마지막 큰 날에 이 세상이 불로 정결하여지는 것을 말하고, 그 일은 재림의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정한 시간이 지나갔으나 주님은 오시지 않았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으므로 그들의 예언 해석이 분명히 잘못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은 이 큰 재림 운동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셨다. 그분은 이 운동이 광신 소동으로 조롱과 모욕을 받고 암흑과 실망으로 끝을 맺도록 허락지 않으실 것이었다. 많은 사람이 이천삼백 주야의 예언 기간에 대한 계산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한 재림 운동의 확실성을 의심하였다. 그러나 성경과 하나님의 성령의 증거로 뒷받침된 신앙적 토대와 체험을 버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미 얻은 진리를 굳게 잡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열렬한 기도로써 그들의 잘못을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였다. 예언 기간의 계산에 아무런 착오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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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성소 문제를 한층 더 세밀하게 연구하게 되었다.

				그들은 연구를 통하여 이 세상이 곧 성소라고 하는 일반적 견해를 지지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성소의 본질과 특성과 봉사 등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성경에서 발견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싹 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히 9:1~5).

				성소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거하실 곳으로 이 세상에 지은 성막이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출 25:8) 지으라는 명령이 모세에게 주어졌다. 성소는 매우 장엄하고 화려한 구조물이었다. 번제단이 있는 바깥뜰 이외에 성막은 화려한 휘장으로 구분한 두 칸으로 되어 있었는데 앞 칸을 성소, 뒤 칸을 지성소라 하였다.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도 그와 같은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다.

				성소와 지성소

				성소 안에는 일곱 가지에서 밤낮으로 불을 밝혀 주는 등잔이 남쪽에 있었고 북쪽에는 떡상이 있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 앞에는 금향단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매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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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와 함께 향연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지성소에는 값진 목재로 제조하고 그 안팎을 금으로 싼 법궤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비가 들어 있었다. 법궤 위에는 법궤의 뚜껑이 되는 속죄소가 있고, 순금으로 정교하게 만든 두 그룹이 마주 서 있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그룹 사이의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솔로몬의 성전이 성막을 대신하였다. 그 성전은 영구적이고 규모도 굉장하였는데 각 부분은 성막과 같은 비례로 지어졌고 그 안에는 같은 기구들을 두었다. 그리하여 성소는 다니엘 시대에 한 번 파괴된 일 외에 서기 70년 로마군에게 파괴되기까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 주는 지상에 존재한 유일한 성소이다. 그것을 바울은 첫 언약의 성소라고 말하였다. 그러면 새 언약의 성소는 어떠한 것인가?

				진리를 연구하는 자들이 히브리서를 살펴보았을 때 그들은 둘째 언약 곧 새 언약의 성소가 암시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 앞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히 8:1~2).

				여기 새 언약의 성소가 나타나 있다. 첫 언약의 성소는 모세가 세운 것이었으나 이 성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첫 언약의 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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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는 이 세상의 제사장들이 봉사하였으나 나중 성소에서는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봉사하고 계신다. 먼저 것은 세상에 있었고 나중 것은 하늘에 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라고 지시하셨다(출 25:9). 그리고 다시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라고 명령하셨다(출 25:40). 바울은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하였다(히 9:9, 23; 9:24).

				하늘에 있는 성소는 큰 실체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을 모방한 것이었다. 지상 성소의 화려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시는 하늘 성소의 영광을 반영한 것이다. 하늘 성소와 인류의 구속에 관한 중요한 진리가 지상 성소와 그 봉사를 통하여 나타나 있었다.

				성소의 두 칸

				하늘 성소는 지상 성소를 통하여 두 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사도 요한이 계시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전을 보았을 때 그는 거기서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계 4:5)을 보았다. 그는 또한 한 천사가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계 8:3) 드리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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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선지자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첫째 칸을 보았다. 그는 거기서 “일곱 등불 켠 것”과 향단을 보았는데 그것들은 지상 성소에서 금 등잔대와 향단을 말한다. 

				요한은 또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계 11:19)는 광경을 보았다. 그는 그때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를 보았다. 그리고 그는 지상 성소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 두기 위해 모세가 만든 거룩한 법궤인 언약궤를 보았다.

				이와 같이 그 문제를 연구하고 있던 사람들은 하늘에 성소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았다고 증거 한다.

				하늘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다. 율법의 돌판을 넣어 둔 법궤는 속죄소로 덮여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앞에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죄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인류의 구속의 계획에는 공의와 자비가 결합되어 있고 그 연합은 오직 무한한 지혜만이 고안해 낼 수 있으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다. 이것은 천사들도 알기를 원하는 자비의 오묘이다. 그 오묘는 하나님이 회개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동시에 그분이 의롭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멸망에서 건져 내어 그분 자신의 흠 없는 의의 옷으로 그들을 입혀 주시는 것이다.

				인류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이 스가랴서에 나타나 있다. 그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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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슥 6:13)라고 말한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당신의 희생과 중보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초와 건축가가 되신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엡 2:20~22).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노래를 부를 것이다(계 1:5~6).

				그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슥 6:13)라. 영광의 나라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예수께서 중보자로서의 봉사를 마치기 전에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눅 1:33).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계 3:21 참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사 53:4; 히 4:15; 2:18). 그분께서는 상한 손과 찔림 받은 옆구리와 상처 난 발을 가지고 죄에 빠진 인류를 위하여 탄원하신다. 인류를 위한 구속은 그처럼 무한한 값을 치르고 이루어졌다.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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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기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후 5:19)셨으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요 3:16).

				성소의 신비가 해결됨

				하늘에 있는 참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적 봉사는 끝났다.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은 현대에 성취될 예언이므로 거기서 말한 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한 예언은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킨다.

				그러면 성소의 정결이란 무엇인가? 하늘에도 정결해져야 할 무엇이 있는가? 히브리서 9장은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의 정결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쳐 준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히 9:22~23). 더 좋은 제물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성소의 정결

				참된 봉사를 위한 정결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정결하게 하는 일이 피로써 이루어져야 할 이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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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면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말한다. 죄 사함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그런데 죄가 어떻게 하늘 성소와 연결되는가? 그것은 표상적인 봉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그 직분을 행한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에서 봉사하였기 때문이다(히 8:5).

				지상 성소의 봉사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서 봉사하였고 대제사장은 성소의 정결을 위해 일 년에 한 번 지성소에서 특별한 속죄의 봉사를 행하였다. 죄를 뉘우치는 죄인은 날마다 제물을 성막 문에 가져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였다. 그 죄는 상징적으로 그에게서 흠 없는 제물에게로 옮겨졌다. 그런 다음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였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레 17:11).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죄는 범죄자의 생명을 요구하였다. 죄인의 생명을 나타내는 피 곧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희생 제물의 피는 제사장을 통하여 성소로 옮겨졌다. 휘장 뒤에는 죄인이 범한 율법을 넣어 둔 법궤가 있었다. 이런 의식으로 죄는 피를 통하여 상징적으로 성소에 옮겨졌다. 어떤 경우에는 제사장이 피를 성소로 가져가지 않았으나 그래도 고기는 먹었다. 그 의식들은 모두 죄가 회개한 자에게서 성소로 옮겨지는 것을 표상하였다. 

				그와 같은 일은 일 년 내내 매일 진행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는 성소로 옮겨졌으며 그 죄를 도말하기 위하여 특별한 봉사가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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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속죄일

				대제사장은 일 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성소로 들어갔다. 이 사역으로 일 년간 매일 행한 봉사는 완결되었다.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성막 문으로 끌고 와서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해 뽑았다(레 16:8).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물로 죽임을 당했다. 대제사장은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가 속죄소 앞과 휘장 앞에 있는 분향단 위에 뿌렸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레 16:21~22).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다시는 이스라엘 진중으로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분께서 죄를 미워하심을 알려 주기 위해 계획되었다. 속죄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모든 사람은 심령을 괴롭게 하여야 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을 깊이 살피며 그날을 보내야 하였다.

				대속물이 죄인을 대속하여 드려졌다. 그러나 죄는 희생 제물의 피로써 사라지지 않았다. 그 죄는 성소로 옮겨졌을 뿐이다. 죄인은 피를 드림으로써 그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기가 범한 죄를 고백

			

		

		
			
				390 각 시대의 대쟁투

			

		

	
		
			
				하고 장차 오실 구속주를 믿는 믿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가 율법의 정죄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에게서 받은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는 그 제물의 피를 법궤의 뚜껑에 해당하는 속죄소 위에 뿌려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켰다. 그는 중보자로서 죄를 몸소 지고 성소로 그 죄를 옮겼다. 그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 죄를 자기 자신에게서 염소에게로 옮겼다. 그 후 그 염소는 쫓겨났고 죄가 백성에게서 영원히 분리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늘 성소의 실체

				지상 성소의 사역을 통해 상징적으로 행해진 일은 하늘 성소의 사역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구주께서는 승천하신 후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히 9:24).

				성소와 성막 뜰을 구별하는 휘장 안의 첫째 칸에서 일 년 내내 행한 제사장의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착수하신 사역을 나타낸다. 매일의 봉사를 행하는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의 피를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향을 피웠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당신의 피로써 아버지 앞에 탄원하시고 회개한 신자들의 기도를 당신의 의의 향기로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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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님 앞에 드리신다. 이것이 하늘 성소의 첫째 칸에서 행하는 사역이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그분의 제자들은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갔다. 그들의 소망은 거기에 집중되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 6:19~20; 9:12).

				약 1,800년 동안 성소의 첫째 칸에서 이 사역이 계속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는 회개한 신자들에게 용서를 보증해 주고 아버지께 가납되게 해 주었다. 그러나 그들의 죄는 여전히 기록 책에 남아 있다. 상징적 봉사에서 일 년의 마지막에 속죄 사업이 있었던 것처럼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성되기 전에 성소에서 죄를 도말하기 위한 속죄 사업이 있게 된다. 그것은 2,300주야가 끝날 때 시작된다. 그때에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신다.

				심판의 사업

				구약 시대에 백성의 죄가 속죄 제물에게로 옮겨지고 그 제물의 피를 통해 죄가 상징적으로 다시 성소로 옮겨졌던 것처럼 새 언약에서는 회개한 자의 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지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실제적인 하늘 성소로 옮기신다. 지상 성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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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상징적 정결이 성소를 더럽힌 죄를 도말함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하늘 성소의 실제적인 정결도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하거나 제거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일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속죄의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기록 책을 조사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성소의 정결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조사하는 일 곧 심판하는 일을 포함한다. 이 일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주께서 오실 때에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계 22:12 참조).

				예언의 말씀의 빛을 따른 사람들은 2,300주야가 마치는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위한 준비로 속죄 사업을 마치시기 위해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을 마치면서 당신의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하늘 성소에서 도말하실 때 그분은 죄의 형벌을 최종적으로 책임이 있는 사탄에게로 옮기실 것이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쫓겨나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앞에서 영원히 쫓겨날 것이다. 그리하여 죄와 죄인들은 최후의 멸망과 함께 그 존재가 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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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거두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기만 가운데 버려두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인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므로 빛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빛이 주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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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소 주제는 1844년의 실망의 신비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재림 운동을 지도하셨다는 것과 진리의 전체적인 체계가 완벽하게 상호 연결되고 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민과 실망의 밤을 지낸 후 “주를 보고 기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이제 기뻐하게 되었다. 그들은 주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상을 주시기 위하여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을 고대하였다. 그들의 소망이 무너졌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쳤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다시 지성소 안에서 주님 곧 장차 왕과 구주로 오실 대제사장을 보게 되었다. 성소에서 나온 빛은 과거, 현재, 미래를 환하게 비추어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별을 비록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으나 그 기별은 모든 면에서 정확했다. 

				그들은 예언 기간을 계산하는 데 실수한 것이 아니라 2,300주야의 끝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 오해한 것이었다. 그와 같은 오해 때문에 신자들은 실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예언으로 미리 알려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지성소에 임하셨다. 그 사실을 선지자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앞에 그리스도가 나아왔다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는 세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단 7:13)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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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기 선지자 역시 이때의 오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예언하였다. “너희가 구하는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말 3:1). 주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사건이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거기로 가실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 

				백성은 아직도 그들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준비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늘에서 봉사하시는 대제사장을 따라갈 때 그들에게 새로운 의무가 밝혀질 것이었다. 새로운 경고의 기별과 교훈이 교회에 주어졌다.

				누가 설 것인가?

				선지자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말 3:2~3)라고 말한다.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그치게 될 때 세상에 살아 있는 사람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 없이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의 옷은 흠이 없어야 하고, 그들의 품성은 피 뿌림을 통하여 죄에서 깨끗해져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신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악과의 투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하늘에서 조사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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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에 이 사업이 기록되어 있다. 이 일이 완성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의 재림을 맞기 위한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주께서 오실 때 당신의 것으로 받으실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엡 5:27)게 하실 것이다.

				“보라 신랑이로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단 8:14),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 앞에 나아가는 것(단 7:13), 여호와께서 그분의 성전에 임하는 것(말 3:11) 등은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한다. 그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신랑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이다.

				비유에서 신랑이 올 때에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다. 여기서 신랑이 오는 것은 잔치보다 먼저 있는 일이다. 그리고 혼인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나라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한 성 곧 그 나라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로 불린다. 천사는 요한에게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계 21:9)라고 말하였다. 선지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계 21:10)라고 말한다. 

			

		

		
			
				제 24 장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397 

			

		

	
		
			
				그러므로 신부란 거룩한 성을 말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처녀들은 교회를 상징한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손님들로 묘사되어 있다(계 19:9 참조). 손님이 된 자가 동시에 신부가 될 수는 없다.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대로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실 것인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을 받으실 것이다(단 7:14; 계 21:2). 그분은 나라를 받으신 후에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어 영광스럽게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을 기다림

				1844년 여름에 선포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는 기별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께서 즉시 오실 것으로 기대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 정한 시기에 백성이 기대했던 대로 신랑은 이 세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혼인 예식을 위하여 하늘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당신의 나라를 받으셨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백성은 지상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그곳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 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였다(눅 12:36).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가야 하였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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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미에서 그들이 혼인 잔치에 들어간다고 기록되어 있다.

				비유에 의하면 혼인 잔치에 들어간 사람들은 등뿐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준비하였다. 성경에서 진리의 지식을 얻은 사람들은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다. 캄캄한 시련의 괴로운 밤을 참고 기다린 사람들은 더욱 밝은 빛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고, 그들은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와 구주의 제사장직 사역의 변화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분을 따라갔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중보 사역을 행하실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모두 혼인 잔치에 들어가게 된다.

				성소에서의 마지막 사업

				마태복음 22장의 비유에서도 심판은 혼인 예식보다 먼저 진행된다. 혼인 예식이 있기 전에 왕이 먼저 와서 모든 사람이 예복 곧 어린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된 흠 없는 품성의 옷을 입고 있는지 손님들을 살펴본다(마 22:11; 계 7:14 참조). 조사 결과 혼인 예복을 입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의 보좌에 앉을 자격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이 품성을 조사하는 일이 조사심판 곧 하늘 성소에서 진행되는 마지막 사업이다.

				각 시대에 걸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쳐지고 판결이 결정되면 은혜의 시기가 끝나고 자비의 문은 닫힌다.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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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라”(마 25:10)라는 이 짧은 구절에서 우리는 인류를 위한 구원의 큰 사업이 완성된 지점을 보게 된다.

				지상 성소의 사역에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성소의 첫째 칸의 봉사는 마치게 된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역을 행하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그분의 첫째 칸의 사역은 마쳐졌다. 그리고 둘째 칸의 봉사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첫째 단계의 봉사를 마치시고 다음 단계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다. 그분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탄원하고 계신다. 

				사람들이 1,800년 동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된 성소의 첫째 칸의 사역이 끝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른 문이 열렸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지성소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하여 죄의 용서를 제공하신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하여 사역하고 있는 하늘 성소로 가는 “열린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다음 말씀은 바로 이 시대에 적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계 3:7~8).

				위대한 속죄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분의 중보 사역의 복을 받게 된다. 반면에 이 빛을 거절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중보하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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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분이 주시는 용서를 받을 수 없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당신의 중보 사역의 축복을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암흑 속에 갇힌 채 여전히 무익한 희생 제물과 그 밖의 제물을 계속 드리고 있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곧 하늘 성소의 봉사를 통한 길을 거절하였다. 

				불신하는 유대인의 상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 고의적으로 부주의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예증한다. 지상 성막에서 진행된 모형적 봉사에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 주위에 모여 죄를 용서받고 백성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였다. 그렇다면 실제적인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고 어떤 의무가 우리에게 요구되는지 깨닫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가!

				노아 시대에도 하늘에서 기별이 세상에 주어졌으며 그 기별을 취급한 태도에 따라서 사람들의 구원이 결정되었다(창 6:6~9; 히 11:7). 소돔 시대에도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제외하고 모든 시민이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 소멸되었다(창 19장 참조). 그리스도 시대에도 그러하였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당시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마 23:38)라고 선언하셨다. 동일하게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내다보시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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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들에 대하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살후 2:10~12)라고 선언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성령을 거두시고 그들이 좋아하는 기만 가운데 버려두신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인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므로 빛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빛이 주어질 것이다. 

				1844년의 시기를 지나는 동안 재림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큰 시련이 따랐다.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은 그들의 마음을 하늘 성소로 이끌어 준 빛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다리고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그들의 대제사장이 성소 봉사의 다른 단계에 들어가셨음을 깨달았다. 또한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갔을 때 그분은 그들에게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 무엇인지 보여 주셨다. 그들은 첫째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으며 요한계시록 14장의 엄숙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온 세계에 전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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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날(안식일)에 관한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도들이 제칠일 안식일을 폐지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라고 명령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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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계 11:19). 하나님의 언약궤는 지성소 곧 성소의 둘째 칸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 성막의 사역에 있어서 지성소는 오직 대속죄일에만 성소의 정결을 위하여 열렸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1844년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실 때 지성소가 열린 것을 말한다. 주께서 지성소 사역을 위하여 그곳에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들의 대제사장을 따라간 자들은 언약궤를 보았다. 성소 문제를 연구함에 따라 그들은 구주의 봉사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께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고 계심을 알게 되었다.

				지상 성막의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었고 그 위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 있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자 언약궤가 보였다. 하늘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율법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분의 손가락으로 돌비에 쓰신 율법이 보관되어 있다.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해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옮긴 사본이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하신 구주의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다(마 5:18). 하나님의 뜻의 계시요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존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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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계명의 중심에는 안식일 계명이 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창조주의 안식의 날을 무시하고 넷째 계명을 범하여 온 사실을 깨닫게 하셨다. 그들은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게 된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이 폐하여졌거나 안식일이 변경된 증거를 성경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자 정직하게 노력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을 나타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시인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당연히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반대한 이유였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열어 주신 문은 닫고 하나님이 닫으신 것은 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 보이셨다. 넷째 계명은 거기 보관되어 있는 율법의 한 부분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관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이 제시하는 진리임을 발견하였다. 그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었다(부록 참조).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기별은 구주의 중보 사역이 끝나고 그분께서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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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백성을 데리러 오시기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말한다.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 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나고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심판의 때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이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라고 명한다. 이 기별을 받아들인 결과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는 말씀이 주어진다(계 14:7, 12). 

				심판의 날을 위한 준비로 사람들은 품성의 표준이 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그는 또한 믿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임을 언급한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롬 2:12, 16, 13; 히 11:6; 롬 14:23.)

				첫째 천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하늘과 땅의 창조주로 경배하라고 사람들에게 호소한다.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순종이 없으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요일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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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부르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경배할 의무가 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시 95:6; 96:5; 100:3; 사 40:25~26; 45:18 참조). 

				요한계시록 14장은 인류에게 창조주를 경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요구한다. 이 계명 중 하나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나타낸다. “일곱째 날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출 20:10~11).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하여 “이것이…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겔 20:20)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켰더라면 안식일은 사람을 예배의 대상이 되는 창조주께로 이끌었을 것이며 우상 숭배자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기별은 인류에게 특별히 넷째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과 대조되는 다른 무리를 보여 준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계 14:9~10). 이 기별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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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된 표상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짐승, 우상, 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용의 정체

				이 상징들은 요한계시록 12장의 예언에 나타난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 그를 죽이려 한 용은 사탄이며(계 12:9), 그는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헤롯의 마음을 충동하였다.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몇 세기 동안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을 괴롭힌 사탄의 대리자였으며 다신교가 그 나라에서 압도적 세력을 가진 종교였다. 그러므로 용은 원래 사탄을 대표하지만 그것은 또한 이교 로마를 상징하기도 한다.

				요한계시록 13장 1~10절에는 또 다른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표범과 비슷하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 이 표상은 많은 개신교도들이 믿는 바와 같이 한때 고대 로마 제국이 쥐고 있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계승한 교황권을 나타낸다. 표범과 비슷한 이 짐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계 13:2, 5~7). 다니엘 7장에 기록된 작은 뿔에 대한 묘사와 거의 같은 이 예언은 틀림없이 교황권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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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것은 삼 년 반 혹은 다니엘 7장의 1,260일과 같은 기간으로써 그것은 교황권이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기간이다. 그 기간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황이 최상권을 쥐게 된 서기 538년부터 1798년까지의 기간이다. 1798년에 교황이 프랑스군에 사로잡힘으로써 교황권이 치명상을 입고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되었다.

				새로운 세력이 일어남

				여기 또 다른 표상이 나온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계 13:11). 그 짐승의 모양과 등장 상황을 볼 때 그것이 표상하는 나라는 이미 나타났던 상징들이 대표한 세력들과는 같지 않다. 세계를 지배한 강국들은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단 7:2) 때에 올라오는 맹수들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그러나 새끼 양과 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땅에서 올라”왔다. 이와 같은 모양으로 표상된 나라는 자기 스스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른 세력을 넘어뜨리는 대신 누구에게도 점령된 일이 없는 지역에서 일어나 점진적으로 그리고 평화롭게 성장하는 나라이다. 그 나라는 인구가 많고 전쟁이 그칠 새가 없는 구대륙에서는 일어날 수 없다. 그 나라는 신대륙에서 찾아야 한다.

				신대륙에서 일어난 어떤 나라가 1798년에 세력을 얻어 전도유망한 힘을 보여 주고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는가? 오직 한 나라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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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언에 해당하는데 그것은 미국이다. 이 나라의 기원을 묘사하면서 역사가들은 무의식중에 성경 기자의 말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한 유명한 저술가는 “빈터에서 일어난 이 나라의 신비” 그리고 “씨앗이 소리없이 싹이 트고 자라듯 우리는 성장하여 큰 나라가 되었다.”1라고 기술하였다. 1850년에 유럽의 한 잡지는 미국은 “부상하는” 나라이며 그것은 “땅의 침묵 속에서 나와서 날마다 세력과 부를 더해 가고 있다.”2라고 묘사하였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두 뿔 가진 새끼 양 같은 짐승은 어리고 순진하고 온순한 특성을 나타낸다. 정치적 압박과 종교적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 온 사람들은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큰 기초로 삼는 정부를 세우기로 결심하였다. 독립선언서에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은 국민에게 자치권을 보장하고, 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신앙의 자유도 보장되었다. 민주 공화정과 개신교의 원칙이 국가의 기본 원칙이 되었으며 이것이 능력과 번영의 비결이 되었다. 모든 그리스도교국에서 압박과 억압을 당하던 사람들이 동경과 희망을 가지고 이 나라로 이주해 왔다. 수백만 명이 이 나라에 상륙함으로써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일어나게 되었다.

				
					1　 G. A. Townsend, The New World Compared With the Old, page 462.

					2　 Dublin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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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렷한 모순

				그러나 새끼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은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계 13:11~14)라고 말한다.

				새끼 양과 같은 뿔과 용과 같이 말하는 소리는 그 나라가 공언하는 바와 실제적 행동이 놀라울 만큼 모순됨을 가리킨다. 국가가 “말한다”는 것은 나라의 입법과 사법상 권위를 행사함을 의미한다. “용처럼 말”하고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쓴다는 예언은 용과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나라들이 나타낸 편협한 정신과 박해의 정신을 드러낼 것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뿔 가진 짐승이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말은 이 나라가 교황권에게 경의를 표하도록 사람들을 강요할 것을 나타낸다.

				그와 같은 행동은 그 정부의 원칙 즉 자유 제도의 정신, 엄숙하고 명백한 독립 선언과 헌법에 배치되는 일이다. 그 나라의 헌법에는 “국회는 종교의 설립이나 종교의 자유로운 행사를 금지하지 못하며” “미합중국의 어떤 공직에 속한 관리의 자격으로도 종교적 조건을 요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자유에 대한 이와 같은 안전책이 무시될 것이 예언 가운데 나타나 있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을 가진 짐승은 순결하고 온순하고 해를 끼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용처럼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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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여기에 입법권이 국민에게 있는 정부의 형태가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으며 그것은 미국이 예언에 나타난 바로 그 나라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러면 “짐승의 우상”은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두 뿔 가진 짐승이 만들며 처음 짐승을 드러내는 우상이다. 이 우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짐승 곧 교황권의 특징에 대하여 연구해야 한다.

				초기 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떠나 이교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써 부패하자 교회는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리하여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세속 권력의 도움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국가를 지배한 교회 곧 교황권이 이단을 징벌하기 위해 확립되었다. 미국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려면 종교 세력이 정부를 지배하고 교회가 자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로마 교회의 발자취를 따라간 개신교회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욕망을 나타냈다. 영국 국교회가 오랫동안 자기 교회를 반대하는 자들을 박해한 것이 그 실례이다. 16~17세기 동안 국교도가 아닌 목사나 일반 신도들은 벌금, 투옥, 고문, 순교를 당했다.

				초기 교회는 배교함으로 세상 정부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교황권 곧 짐승을 위한 길이 마련되었다.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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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지 아니하리”(살후 2:3)라고 말하였다. 

				성경은 1세기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교회의 타락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딤후 3:1~5).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딤전 4:1).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모든 자는 “거짓 것을 믿게 하”(살후 2:9~11)는 미혹에 빠지도록 버려둔 바 될 것이다(살후 2:9~11). 이와 같이 불경건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1세기에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개신교회들 사이에 존재하는 신조의 큰 차이 때문에 강요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러 해 동안 개신교 각 교파 사이에서 공통적인 교리를 근거로 한 연합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와 같은 연합을 이루려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들에 관한 논의는 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이 필연적이다.

				미국의 주요 교회들이 공통적인 교리로 연합하고, 자기들의 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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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국가가 강제로 지키게 하여 그들의 제도를 강압적으로 유지하게 되면 개신교 국가인 미국은 로마 교회처럼 교권 정치의 우상을 만들게 되고 그 필연적 결과로 이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법률적 형벌을 가하게 될 것이다.

				짐승과 그 우상

				두 뿔 가진 짐승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계 13:16~17) 한다. 그런데 셋째 천사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라고 경고한다. 

				예배를 강요하는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표범 같은 짐승으로 표상된 교황권이다. “짐승의 우상”은 국가 권력으로 자신의 교리를 강요하며 그 세력을 키우고 있는 타락한 개신교 단체를 가리킨다. “짐승의 표”는 계속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가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따르는 자의 구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것을 범하는 데 있음이 분명하다.

				짐승과 그의 우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것이다. 다니엘은 작은 뿔 곧 교황권에 대해 “그가 또 때와 법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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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자 할 것이라”(단 7:25)라고 말한다. 바울은 그 동일한 세력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불렀다. 교황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킴으로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율법이 변경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집하는 자는 그 율법을 변경시킨 자에게 최상의 영광을 돌리는 셈이 된다. 이와 같이 교황권이 변경한 율법에 순종하는 행위는 하나님 대신 교황에게 순종하는 표가 되는 것이다. 

				교황권은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하고자 하였다.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둘째 계명을 율법에서 빼 버리고, 넷째 계명은 제칠일 안식일 대신 첫째 날을 지키라고 고쳐 버렸다.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변경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본 성경은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넷째 계명의 변경은 바로 이 예언의 정확한 성취이다. 여기서 교황권은 자신을 하나님보다 공공연하게 높이고 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의 표가 되는 넷째 계명을 존중히 여기는 태도로 나타난다. 반면에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은 창조의 기념일인 안식일을 짓밟고 로마 교회가 만든 제도를 높인다. 교황이 거만한 주장을 한 첫 경우가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도록 강요한 것이다(부록 참조). 그러나 성경은 제칠일을 주의 날이라고 말한다. 예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변경하셨다는 주장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반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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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의 완전한 침묵

				개신교도들은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었다거나 혹은 일요일 준수에 대한 명확한 규정 등이 신약 성경에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음을” 대체적으로 시인한다.3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는 그날(안식일)에 관한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사도들이 제칠일 안식일을 폐지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라고 명령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4

				로마 가톨릭교회는 자신들이 안식일을 변경했다는 사실을 시인하며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가톨릭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구약 시대에는 토요일이 거룩한 날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른 초기 교회가 토요일을 대신하여 일요일을 지키게 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제칠일이 아닌 첫째 날을 성별하여 지킨다.”5

				가톨릭교회의 저술가들은 다음의 글을 자신들의 권위의 표로 삼는다. “개신교도들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꾼 바로 그 사실을 용납하는 것이며 가톨릭교회가 모든 축제일을 제정하고 사람들을 정죄할 권세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6 그러므로 안식일의 변경이야말로 로마 교회의 권위의 표 곧 짐승의 표가 아니

				
					3　 George Elliott, The Abiding Sabbath, page 184.

					4　 A. E. Waffle, The Lord’s Day, pages 186-188George Elliott, The Abiding Sab-bath, page 184.

					5　 Catholic Catechism of Christian Religion..

					6　 Henry Tuberville, An Abridgement of the Christian Doctrine, page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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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무엇이겠는가?

				로마 교회는 아직도 자신의 최상권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개신교회들은 성경의 안식일을 부인하고 로마 교회가 제정한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써 사실상 이 주장을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로마 교회와 자신들을 분리시킨 원칙 곧 “성경 오직 성경만이 개신교의 신앙”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세력을 얻게 되면 개신교 전체가 로마 교회의 깃발 아래 서게 될 것이다.

				로마 교회는 “개신교도들의 일요일 준수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교회(가톨릭교회)의 권위를 존경하는 표가 된다.”7라고 주장한다. 세속 권력으로 종교적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정부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일이다.

				지난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는 줄로 생각하면서 일요일을 지켜 왔다. 오늘날도 가톨릭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에 일요일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안식일이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과 성실을 인정하신다. 그러나 법률로써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고 참안식일에 관한 빛이 온 세계에 비취는데도 로마 교회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보다 교황권을 높이는 행위가 된다. 그런 사람들은 가톨릭교회를 

				
					7　 Monsignor Segur, Plain Talk About the Protestantism of Today, page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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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는 자들이며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다. 가톨릭교회가 자신의 최상권의 표로 정한 것을 높이는 사람들은 그 교회에 충성하는 표 곧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계명을 따를 것인가 하는 문제 중 어느 한편을 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해서 고의로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

				셋째 천사의 경고

				셋째 천사의 기별에는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두려운 경고가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처럼 중대한 문제에 관하여 무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그 경고에 주의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첫째 천사는 그 기별을 “여러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다. 셋째 천사의 기별 역시 그와 같은 범위로 전파되어야 한다. 그것은 큰 음성으로 선포됨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게 될 것이다.

				그 기별은 사람들을 거대한 두 부류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받는 자들로 나눌 것이다.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선지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계 15:2~3)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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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겔 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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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안식일 개혁 사업이 이사야서에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또 나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사 56:1, 2, 6, 7).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것은 오늘날 그리스도교 시대에 적용된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사 56:8). 이것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됨으로써 각처의 이방인들이 모이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 동일한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사 8:16)라고 명하신다. 넷째 계명에는 하나님의 인(印)이 들어 있다. 이 계명에만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칭호가 나타나 있다. 그런데 교황권이 안식일을 변경하자 율법에서 하나님의 인이 제거되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권위의 표로써 안식일을 올바른 위치에 회복시키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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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사 58:1)라는 명령을 주셨다. 허물에 대하여 견책을 받아야 할 자들은 사악한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이 당신의 계명을 짓밟고 있다고 엄숙하게 책망하신다.

				선지자는 그들이 오랫동안 방치한 율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사 58:12~14). 

				로마 교회의 권위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너진 데가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가 회복되어야 할 때가 왔다. 무너진 데는 보수되고 역대의 기초는 복구되어야 한다.

				창조주께서 쉬시고 축복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안식일을 에덴동산에서 죄 없이 살던 아담이 지켰고, 타락하여 낙원에서 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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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났으나 회개한 뒤에도 그는 계속 준수하였다. 아벨로부터 의로운 노아, 아브라함, 야곱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이 그날을 지켰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주위에 편만한 우상 숭배의 풍조에 휩쓸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새롭게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율법을 선포해 주셨다.

				참안식일은 항상 지켜져 왔음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안식일은 계속하여 지켜져 왔다. 비록 “죄악의 사람”이 하나님의 성일을 짓밟는 데 성공했을 때도 은밀한 장소에 숨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다. 종교 개혁 시대 이래로 각 시대마다 그날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가 있었다. 

				“영원한 복음”과 관련하여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안식일 진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그리스도 교회의 특징이 될 것이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계 14:12).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의 불변성에 관한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이해하게 된 그 진리의 조화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그 빛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이 그들을 세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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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되는 입장에 서게 하는 안식일 진리를 환영하지 아니하였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순종하면 희생이 따르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그 진리에서 돌아섰다.

				안식일에 대한 의무가 제시되면 사람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언제나 일요일을 지켜 왔다. 우리의 조상들도 그날을 지켰다. 경건하고 선량한 많은 사람이 그날을 지키다가 행복하게 죽었다. 이 새로운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조화가 깨어져 그들에게 아무런 감화도 줄 수 없게 될 것이다. 제칠일을 지키는 하나의 작은 단체가 일요일을 지키는 온 세계에 대항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은 논법으로 그들이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실을 정당화하였다. 마찬가지로 루터 당시의 로마 가톨릭교회도 참그리스도인들이 가톨릭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죽었으므로 그 신앙이야말로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그와 같은 이론은 믿음으로 전진하는 길에 언제나 존재해 왔다.

				많은 사람이 일요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 세기 동안 확립된 교회 전반의 관습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더욱 오래된 일이요 세상의 존재만큼 오래된 것으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그들에게 유리한 성경의 증언이 없음을 깨닫자 많은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편의 위대한 인물들이 안식일 문제를 왜 이해하지 못하였겠는가? 너희와 같이 믿는 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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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너희는 옳고 세상의 모든 학자가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이론을 반박하는 데는 성경에 나타난 사실과 하나님이 각 시대 그분의 백성을 다루신 역사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하나님이 학자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개혁 운동의 지도자로 택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이 저희의 신조와 이론과 신학적 체계 등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를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다. 학교 교육을 그다지 받지 못한 자들이 때때로 진리를 전파할 사명을 받는 것은 그들이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겸비하게 하여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겸손과 순종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는 재림 신도들의 과거 경험을 설명해 주는 좋은 예증이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재림 운동에 있어서도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다. 1844년의 재림운동에 연합하여 활동했던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전파하였을 것 같으면 벌써 오래전에 온 세상 사람이 경고를 받아들여 마지막 사업이 완성되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이 세상에 오셨을 것이다.

				믿음과 용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그분은 그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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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하여 거기서 그들이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으로 정착하기를 바라셨다.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히 3:19)하였다. 배반하고 반역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그 대신 다른 사람들이 일어나서 허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처럼 지체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와 슬픔의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불신이 그들을 하나님과 분리시켰다. 자비로우신 예수께서는 죄인들에게 경고에 유의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그들이 당신 안에서 피할 곳을 찾게 하시고자 당신의 오심을 지연시키신다.

				지나간 시대처럼 오늘날도 이 시대의 죄와 오류를 책망하는 진리를 증거 하면 반대를 당한다. 사람들은 인기 없는 진리를 옹호하는 자들의 인격과 동기를 공격한다. 이러한 일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있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말을 들었고, 예레미야는 배반자라는 욕을 들었으며, 바울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라는 조롱을 받았다.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진리에 충성하는 자들은 이단자, 분열을 좋아하는 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성도와 순교자들의 신앙 고백은 후세를 위하여 기록되었다. 확고한 충성을 나타낸 산 모본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용기를 고취시키기 위하여 전해 내려왔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 집에 그 죄를 고하라”(사 58:1)라는 명령이 주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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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진리의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와 같이 엄숙하고 두려운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명령을 받고 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겔 33:7).

				진리를 받아들이거나 전파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는 조롱과 비난이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을 결코 방해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참제자들은 진리가 인기를 얻기까지 기다리지 않는다. 그들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며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고후 4:17) 하는 줄로 여긴다. 그리고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히 11:26) 여긴다.

				우리는 옳은 일이기 때문에 바른길을 선택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세상의 위대한 개혁들은 확고한 원칙과 강한 믿음 그리고 굳센 용기를 가진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오늘날의 개혁 사업도 그와 같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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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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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이 충실히 전해진 곳은 어디에서나 그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는 결과들이 뒤따랐다. 죄인들은 그들의 양심이 각성됨을 느꼈고 정신과 마음에 깊은 확신이 생겼다. 그들은 여호와의 의를 깨닫고 다음과 같이 외쳤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내랴”(롬 7:24)라고 부르짖었다.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무한한 희생을 지불한 갈보리의 십자가가 분명히 제시되자 그들은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그들의 죄를 속(贖)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롬 3:25)을 받았다.

				그 사람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 그들은 믿고 침례를 받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새 생애를 출발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분의 품성을 반사하며,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들 자신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전에 미워하던 것을 사랑하고 전에 사랑하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게 되었다. 교만하고 자기주장만 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술주정뱅이가 술을 끊고 방탕하던 자가 순결해졌다.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벧전 3:3~4)라는 권면을 따르고자 노력했다.

				신앙 부흥은 죄인을 향한 엄숙한 호소로 이어졌다. 그 결과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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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비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등장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생애에 나타난 변화를 보았다. 지역 사회는 그들의 감화로 유익을 얻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신 결과였다. 개혁이 따르지 않으면 참된 회개가 아니다. 서약한 것을 이행하고, 도둑질한 것을 돌려주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료 인간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이다. 이전에 있었던 종교적 각성에 뒤따랐던 결과들은 이러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신앙 부흥은 현저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회심을 고백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참된 영적 생명을 보증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타오르는 불길은 오래지 않아 꺼져 버린다.

				인기 있는 신앙 부흥은 흔히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며 새롭고 놀랄 만한 것에 대한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회개한 자들은 성경의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지 않으며 선지자와 사도들의 증언에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 종교 집회에 감정을 자극하는 어떤 특성이 없으면 그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 감정을 자극하지 않고 냉철한 이성에 호소하는 기별은 그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못한다. 

				참으로 회개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과 영원한 사물에 대한 관심이 인생의 큰 주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인기 있는 교회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정신이 있는가? 회심하였노라고 하는 사람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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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교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종교는 무신론자들과 회의론자들의 놀림감이 되어 버렸다. 많은 교회에서 경건의 능력이 거의 떠나갔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따르는 자들

				믿음과 경건의 보편적인 퇴보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세상에 내리기 전 주님의 백성 가운데는 사도 시대 이래로 목격하지 못한 근본적인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과 권능이 그분의 자녀들 위에 부어질 것이다. 그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대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들로부터 분리되어 나올 것이다. 목사들과 신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이 주의 재림을 위하여 백성을 준비시키고자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는 큰 진리를 즐거이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이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거짓 부흥 운동을 일으켜 이를 막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의 기만의 세력 아래 모이는 교회들에는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내린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하여 큰 신앙적 부흥이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실상은 전혀 다른 영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다고 기뻐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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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이와 같이 사탄은 종교의 가면을 쓰고 자기의 세력을 모든 그리스도교계에 확장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부흥에는 잘못된 곳으로 이끌기에 알맞은 참과 거짓을 혼합한 감정적인 자극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면 그런 운동의 성격을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다. 성경의 증거를 무시하고, 자아를 부인하고 세속을 버리도록 요구하며 심령을 살피게 하는 분명한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런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마 7:16)라는 원칙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운동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사탄의 속임수를 막아 주는 방벽이 된다. 진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오늘날 종교계에 널리 퍼진 악이 들어오는 문이 열리게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의 속성과 중요성이 대부분 상실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그릇된 개념은 회개와 성화의 관계에 대한 오류를 가져왔고 그 결과 교회 안에서 경건의 표준이 낮아졌다. 오늘날의 신앙 부흥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권능의 역사가 없는 원인이 여기에 있다.

				자유의 율법

				많은 종교 지도자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율법의 요구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마치 무거운 멍에처럼 제시하면서 복음으로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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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 수 있는 자유를 율법의 속박과 대조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윗은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시 119:45)라고 말하였다. 사도 야고보는 십계명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말하였다(약 1:25). 또한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흠정역 성경에는 ‘계명을 지키는 자’로 번역됨)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계 22:14)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었다면 사람을 죄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을 폐지하기는커녕 율법의 불변성을 증명해 준다. 하나님의 아들은 “율법을 크게 하며 존귀케”(사 42:21 난외 주석) 하기 위해 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율법을…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7~18)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그분은 당신에 관하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시 40:8)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이며 그것은 율법의 창시자이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낸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그분의 율법도 사랑이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롬 13:10)이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한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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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법은 진리로소이다.” “주의 모든 계명이 의로우”(시 119:142, 172)니이다. 또한 사도 바울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롬 7:12)라고 선언한다. 이와 같이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표현이므로 그 창시자와 같이 영구적이다.

				회개와 성화는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 주므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한다. 태초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본성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었다. 의의 원칙이 그의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죄가 창조주와 사람을 분리시켰다.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할 수 없게 되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반대되게 되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 8:7).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므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새로 태어나는 것이며 예수께서는 이런 일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요 3:16, 3).

				죄의 각성

				하나님과 화목하는 첫 단계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죄는 불법이라”(요일 3:4).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롬 3:20). 죄인이 죄를 깨달으려면 먼저 자기의 품성을 하나님의 위대한 의의 표준에 비추어 보아야 한다. 그것은 의로운 품성의 완전함을 보여 주는 거울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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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인에게 그의 결함을 분별하게 해 준다.

				율법은 사람에게 그의 죄를 드러내 주지만 죄를 치료하지는 못한다. 율법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약속하지만 그것을 범하는 자에게는 사망을 선고한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그의 대속물로 믿어야 한다. 그리하면 그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롬 3:25)을 받고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해도 되는가?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롬 3:31).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롬 6:2).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요일 5:3)라고 하였다. 거듭남을 통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되며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런 위대한 변화가 죄인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면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성결로, 범죄와 반역에서 순종과 충성으로 옮겨지게 된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옛 생애는 끝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믿음과 사랑의 생애가 시작된다. 그리하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롬 8:4) 한다. 그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시 119:97)라고 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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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이 없으면 사람들은 죄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필요도 느끼지 못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필요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도, 생애의 개혁도 없이 구원의 소망을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피상적인 회개가 보편화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경험이 없는 많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다.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에 대한 잘못된 이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데서 생겨난다. 교리적으로 거짓될 뿐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 이와 같은 이론들이 일반적으로 환영받고 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살전 4:3)라고 주장한다. 성경은 성화가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가르쳐 준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하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요 17:17)라고 기도하셨다. 바울은 신자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롬 15:16)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요 16:13)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은 진리”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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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므로 그런 율법에 순종할 때 품성 또한 거룩해진다.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요 15:10; 8:29)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조화되는 품성을 계발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오직 믿음으로

				이런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의 내재하는 능력으로 성취된다. 그리스도인은 죄의 유혹을 받지만 그는 언제나 그것에 대항하여 싸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람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능력과 연합시킬 때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고전 15:57)라고 외치게 된다.

				성화의 과업은 점진적이다.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과 화목할 때 그리스도인 생애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그는 “완전한 데 나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게 된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3~14)라고 말하였다. 

				성경상 성화를 체험한 사람들은 겸손의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그들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순결과 완전에 비추어 자신의 무가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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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깨닫게 된다. 선지자 다니엘은 참된 성화의 모본이다. 그의 일생은 주님을 위하여 바친 고상한 봉사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하늘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단 10:11)이었다. 그러나 이 존경받는 선지자는 자신의 순결과 성결을 주장하는 대신 자신을 죄 많은 이스라엘의 한 사람으로 간주하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였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단 9:18).

				갈보리 십자가의 그늘 밑을 걸어가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스스로를 높이거나 자만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고뇌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비하게 된다. 그리스도와 가까이 생애 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악과 약점을 가장 분명히 깨닫게 되며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있음을 알게 된다.

				오늘날의 종교계가 크게 주장하는 성화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그것은 자아를 높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정신을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성화는 순간적인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 완전한 성결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믿기만 하면 축복을 받는다.”고 말한다. 동시에 그들은 율법의 권위를 부인하면서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품성과 뜻을 나타내는 원칙과 일치되지 않으면서 성결을 이룰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의 교리를 반대한다. 은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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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데 필요한 조건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참람된 억측이다(약 2:14~24). 

				하나님의 요구 중 한 가지를 고의로 범하면서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신조를 가지고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고의로 범하는 죄는 죄를 깨우쳐 주는 성령의 음성을 침묵시키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한다. 요한은 그의 편지들을 통해 사랑을 충분하게 묘사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면서도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참모습을 분명히 지적한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요일 2:4~5). 여기에 모든 사람의 신앙 고백을 검토할 수 있는 시금석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는 자들,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범하고 또 그렇게 남을 가르치는 자들의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음을 알게 된다.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성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순결과 성결에 대한 참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가증하고 흉악한 죄의 성질을 올바로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이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하면 할수록 스스로 의롭게 보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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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적 성화

				성화는 전인 곧 영과 혼과 몸을 다 포함한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살전 5:23)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롬 12:1)는 명령을 받고 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최선을 다해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마음과 몸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모든 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의 창조주를 위한 봉사에 부적합하게 만든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되는 삶을 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정욕이나 식욕에 방종함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제물을 약화시키거나 더럽게 해서는 안 된다.

				죄악적인 욕망을 만족시킬 때마다 신체의 기능과 영적, 지적 감각이 마비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성령의 감화가 약화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고후 7:1).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유행을 따르는 데 몰두한 나머지 그들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가져오는 헌물로 채워야 할 교회 금고를 오히려 악으로 채우고자 한다. 만일 예수께서 오늘날의 교회에 오셔서 종교라는 미명 아래 행해지고 있는 연회와 부정한 거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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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신다면 그분은 과거에 성전에서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런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는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전 6:19~20).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그 몸에 가진 사람은 해로운 습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능력은 피로써 그를 사신 그리스도의 소유이다. 그의 소유물도 주님의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산을 어떻게 낭비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막대한 돈을 쓸데없고 해로운 일에 낭비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십일조와 헌금을 도둑질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거나 복음 사업을 지원하는 일에 쓰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자신을 파멸시키는 정욕의 제단에 바친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성화되었다면 그들은 재물을 쓸데없고 해로운 방종에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창고에 바쳤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와 극기와 자아 희생의 모본을 보이며 세상의 빛이 되었을 것이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요일 2:16)이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 고상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440 각 시대의 대쟁투

			

		

	
		
			
				내게 자녀가 되리라”(고후 6:17~18)라고 약속하신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감

				믿음과 순종의 매 발걸음은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한 연결을 갖게 해 준다. 의의 태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비칠 때 그들은 그분의 빛을 반사하게 된다. 별들은 그들을 빛나게 해 주는 큰 빛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품성에 있어서 찬양과 모본이 되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야 한다. 하나님의 품성이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한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겠느냐”(롬 8:32). 예수께서는 말씀하신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눅 11:13).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 14:14).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요 16:24).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하는 생애를 누리는 것이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언제나 죄의식과 흑암 아래 지내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머리를 숙이고 자아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을 채우고 다니는 것은 참된 겸손의 증거가 아니다. 우리는 예수께 나아가 깨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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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고 율법 앞에 부끄러움과 가책 없이 설 수 있다. 

				타락한 아담의 자손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분은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히 2:11)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 8:10).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 4:4).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이와 같은 일이 성경의 회개와 성화의 열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나타난 의의 큰 원칙을 그리스도교가 소홀히 여겼으므로 이러한 결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과거 신앙 부흥의 특징이 되었던 성령의 심오하고 영속적인 역사를 거의 볼 수 없는 이유이다.

				우리는 바라봄으로 변화된다.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함과 거룩함에 대한 원칙이 무시되고, 사람의 마음이 인간의 교훈과 이론에 사로잡힐 때 교회는 경건의 힘을 잃게 된다.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초기 교회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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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의 생애가 온 세계의 재판장 앞에 펼쳐질 그 큰 날의 광경이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나타났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법칙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심판을 집행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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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이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단 7:9~10).

				사람들의 생애가 온 세계의 재판장 앞에 펼쳐질 그 큰 날의 광경이 다니엘에게 이와 같이 나타났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근원이시며 모든 법칙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 심판을 집행하신다. 거룩한 천사들이 섬기는 자와 증인들로서 참석한다.

				“내가 또…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단 7:13~14). 

				여기에 묘사된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분께서 이 세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중보의 사역을 마치실 때 그분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신다. 2,300주야 예언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난 일도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인류를 위한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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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역을 위해 지성소로 들어가신다. 

				지상의 상징적 성소 봉사에서도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해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죄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속죄와 조사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만이 고려의 대상이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그 후에 있을 별개의 일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은 시작된다(벧전 4:17).

				또한 하늘에는 사람들의 이름과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것들에 의하여 심판의 판결이 내려진다. 생명책에는 하나님을 변함없이 섬겨 온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눅 10:20)라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에 대하여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빌 4:3)라고 말한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 곧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단 12:1)고 말한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계 21:27)만이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또 하나님 앞에 “기념책”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말 3:16)들의 선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기념책에는 유혹을 물리친 것, 악을 이긴 것, 자비롭게 표현한 말, 희생적 행위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고난과 슬픔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시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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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밀한 동기

				하늘에는 또한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는 책이 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4).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마 12:36~37). 은밀한 목적과 동기도 실수가 없는 기록에는 다 나타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고전 4:5)기 때문이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악한 말, 모든 이기적 행위, 온갖 의무 태만, 모든 은밀한 죄, 모든 기만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하늘의 경고와 책망을 소홀히 한 것, 시간을 낭비한 것, 선악 간의 감화가 멀리까지 영향을 미친 것 등이 모두 천사에 의하여 기록된다.

				심판의 표준

				하나님의 율법은 심판의 표준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 간에 심판하시리라”(전 12:13~14).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약 2:12).

				심판에서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은 의인의 부활에 참여한다. 예수님은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눅 20:35~36)라고 말씀하셨다. 그분께서는 또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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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나오리라”(요 5:29)라고 말씀하신다. 죽은 의인들은 심판 때에 생명의 부활에 합당한 자라는 선고를 받은 후 부활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의 기록이 조사되어 판결이 내려질 때 그들이 그 자리에 직접 출두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보자로서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고자 하나님 앞에 서신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요일 2:1).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히 9:24; 7:25).

				심판 때에 책들이 펼쳐지면 예수님을 믿은 모든 사람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 우리의 대언자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처음 존재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각 시대 모든 사람의 사건을 제시하신다. 각 사람의 이름이 불리고 모든 사건이 세밀히 검토된다. 어떤 이름들은 받아들여지고 어떤 이름들은 거부된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책에 죄의 기록이 있으면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출 32:33)라고 말씀하셨다.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그들의 속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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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은 하늘 책에 용서받았다는 기록이 남는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조화된다는 것이 나타날 때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그들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게 된다. 주께서는 말씀하신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사 43:25).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5).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마 10:32~33).

				거룩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믿음으로 승리한 모든 사람이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에덴으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이전…나라”(미 4:8)의 후사가 되기를 간청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가 마치 타락한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실현되기를 간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백성이 용서와 의를 얻을 뿐 아니라 당신의 영광에 동참하고 당신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기를 탄원하신다.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동안 사탄은 그들을 범죄자로 하나님 앞에 고소한다. 그는 그들의 생애의 기록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품성의 결함과 그들이 그리스도와 같지 아니한 점 곧 그들이 구속주의 영광을 더럽힌 것과 그가 그들을 유혹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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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하게 한 사실들을 지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들이 자기 백성이라고 주장한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에 대하여 변명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그들의 회개와 믿음을 보여 주시고 그들이 용서받은 사실을 주장하신다. 그분은 못 자국 난 손을 아버지 앞에 드시고 “내가 그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시 51:17). 

				주께서 사탄을 책망하심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고소하는 자를 향하여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슥 3:2)라고 말씀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아버지께 충성된 백성을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내시기 위하여 그분의 의의 옷을 입히신다(엡 5:27). 

				그리하여 새 언약이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렘 31:34).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렘 50:20). “시온에 남아 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사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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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의 도말

				조사심판과 죄의 도말은 주님의 재림보다 먼저 이루어진다. 표상적 봉사에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을 위한 속죄를 마치면 뜰로 나와 회중을 축복하였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중보자로서의 사역을 마치시면 기다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을 영생으로 축복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히 9:28) 나타나실 것이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죄를 옮길 때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 위에 모든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죄악의 창시자요 선동자인 사탄에게 모든 죄를 씌우실 것이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레 16:22)으로 쫓겨난 것처럼 사탄 역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하게 한 죄를 지고 천 년 동안 세상에 감금될 것이다. 그동안 세상은 황폐하고 거주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마침내 사탄은 악인들을 멸망시키는 불로 심판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최종적으로 죄가 근절됨으로써 구속의 계획은 성취된다.

				정해진 때

				심판을 위한 정한 때 곧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 조사심판과 죄를 도말하는 사역이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죄는 기록 책에서 도말되지 않는다. 천사들이 모든 죄를 보며 기록하고 있다. 부모나 아내, 자녀와 친구들 앞에서는 죄를 숨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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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은 외적 모습에 결코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 사람은 마음이 부패한 자에게 속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보시고 사람의 내면을 다 아신다.

				얼마나 엄숙한 장면인가! 우리의 일생 가운데 단 하루도 하나님께는 간과되지 않는다. 우리의 행동과 말 그리고 숨은 동기를 우리는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시며 의롭게 되든지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심판 때는 각종 재능을 사용한 데 대하여 세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시간, 펜, 음성, 돈, 감화력 등을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난한 자와 병자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빛과 진리를 어떻게 사용하였는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인정된다. 사랑으로 행한 일을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으로 평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 주시고 보상해 주신다.

				숨겨진 이기심이 드러남

				사람들의 숨겨진 이기심이 하늘 책에서 다 드러난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시간과 생각과 능력을 자주 사탄에게 바친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재물을 얻고 추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돈과 시간을 사치와 방종에 소모한다. 기도와 성경 연구와 죄를 고백하는 일에는 거의 시간을 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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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무수한 간계를 고안한다. 기만의 괴수는 속죄 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히 보여 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한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알고 있다.

				구주의 중보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결에 이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돈을 버는 데 허비하는 대신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 데 바쳐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소 문제와 조사심판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들은 크신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에 필수적인 믿음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이다. 그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있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분명하게 나타내며 종말에 있을 선악 간의 대쟁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해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대속적 죽음과 똑같이 중요하다. 그분이 부활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음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우리를 위하여 들어가”(히 6:20)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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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거기서 우리는 구속의 오묘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잠 28:13). 만일 자기의 결점을 숨기거나 핑계하는 자들이 그들을 보며 사탄이 얼마나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거룩한 천사들을 조롱하는지 볼 수 있다면 그들은 속히 죄를 자복하고 버리게 될 것이다. 사탄은 품성의 결함을 발판으로 사람의 온 마음을 점령하고자 활동하고 있으며 만일 그 결함들을 고집하고 버리지 않으면 자신이 성공할 것을 안다. 사탄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궤변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고후 12:9).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 11:28~30).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신다.

				오늘날 우리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 표상적 의식에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사역을 하는 동안 모든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다. 그와 같이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원치 않는 모든 사람은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오늘날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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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한다. 진지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한다.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박한 정신을 버려야 한다. 지배권을 장악하려는 악한 성향을 극복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따른다. 모든 사람은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한다(엡 5:27).

				각 사람은 구주의 다음 권고에 유의해야 한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막 13:33).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됨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마쳐진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의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계 22:11~12).

				사람들은 하늘 성소에서 마지막 결정이 내려진 것도 모르고 밭을 갈고 집을 짓고 먹고 마시는 일을 할 것이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방주 밖에 두고 문을 닫으셨다.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도 모르고 쾌락에 빠져 심판의 경고를 조롱하였다.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마 24:39)라고 말씀하셨다. 마치 한밤중에 도둑이 눈에 띄지 않게 소리 없이 오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운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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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되는 시간이 올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막 13:35~36). 

				깨어 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 쾌락에 마음을 쏟는 자들은 참으로 위험하다. 사업가들이 돈을 버는 일에 몰두하고,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에 빠지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몸단장에 여념이 없을 바로 그때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저울에 달아 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단 5:27)라고 선고하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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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가 시작되기 전에 우주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 모든 것이 창조주의 뜻에 완전히 조화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첫째였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이타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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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이 세상에 악이 성행하는 것과 그 결과로 빚어지는 고통과 파멸을 목격하며 무한한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어떻게 이런 일이 존재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진다. 의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은 그것을 구실로 성경 말씀을 거절한다. 전통과 그릇된 해석으로 인해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정부의 속성과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하는 원칙 등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이 모호하게 되었다.

				죄의 기원을 밝혀낸다고 해서 죄의 존재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죄의 시작과 그 최종적인 처리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뚜렷이 나타난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는 바는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전혀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정부에는 반역을 일으킬 만한 아무런 결함이 없었으며 당신의 은혜를 강제적으로 거두어 버리신 일도 없었다. 죄는 아무 이유 없이 들어온 일종의 무단 침입자이다. 죄에 대한 구실을 찾는 것은 결국 죄를 옹호하는 것이 된다. 만일 죄에 대한 어떤 구실을 찾게 되면 죄는 더 이상 죄가 될 수 없다. 죄는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율법에 대항하여 싸우려는 정신의 표현이다.

				죄가 시작되기 전에 우주에는 평화와 기쁨이 있었다. 모든 것이 창조주의 뜻에 완전히 조화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첫째였고 서로에 대한 사랑도 이타적이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본질과 품성과 목적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계획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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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골 1:16)다. 

				사랑의 율법이 하나님 정부의 기초이므로 모든 피조물은 그 의의 원칙에 일치함으로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은 강제적인 충성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모든 사람에게 자유 의지를 주셔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그분을 섬기게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이 자유를 악용한 자가 있었다. 죄는 그리스도 바로 다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을 받은 자에게서 시작되었다. 루시퍼는 타락하기 전 덮는 그룹들 중 첫째가는 자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겔 28:12~15).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겔 28:6).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사 14:13~14). 

				천사장 루시퍼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주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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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갈망한 나머지 오직 그리스도께서만 행사하실 수 있는 큰 권세를 갈망하였다. 이제 한 분열의 정신이 나타나서 하늘의 조화를 깨뜨렸다. 자아를 높이는 정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여기던 자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생겨났다. 하늘 회의에서는 루시퍼에게 간청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은 창조주의 선하시고 공의로우심을 그에게 알려 주시고, 그분의 율법의 거룩하고 변치 않는 속성을 제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질서를 세우셨다. 그러므로 그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창조주를 모독함과 동시에 루시퍼 자신을 파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주어진 경고는 반항심만을 일으켰다. 루시퍼는 그리스도에 대한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교만은 최상권을 잡고자 하는 욕망을 점점 더 자라나게 하였다. 루시퍼는 자신이 받은 높은 영예에 대해 창조주께 감사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능력과 권위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한 하늘의 군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회의에 참석하셨으나 루시퍼에게는 하나님의 경영에 참여하는 일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 강한 천사는 “왜 그리스도가 최상권을 가져야 하는가? 왜 그리스도는 나보다 더 높임을 받는가?”라고 의심하였다.

				천사들 사이의 불만

				루시퍼는 하나님 면전에 있는 자기 위치를 떠나 천사들 사이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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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의 정신을 퍼뜨리고자 하였다. 그는 자기의 참목적을 감추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은밀히 활동했다. 그는 하늘의 존재들을 통제하는 율법 때문에 필요 없는 제재가 부과된다고 암시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불만을 자극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는 천사들의 본성은 거룩하므로 그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최상의 영광을 주심으로써 자기를 불공평하게 대하셨다고 호소하였다. 그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자유를 주어 그들이 더욱 고상한 삶을 누리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은 루시퍼에 대하여 오래 참으셨다. 하나님은 그가 처음에 불만의 정신에 빠졌을 때 심지어 그가 충성된 천사들 앞에서 거짓 주장을 하였을 때에도 그를 그 높은 지위에서 쫓아내지 않으셨다. 회개하고 순종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되풀이하여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자 오직 무한한 지혜와 사랑으로만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하셨다. 본래 하늘에는 불만의 정신이 없었다. 루시퍼도 처음에는 자기 마음의 본모습을 깨닫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루시퍼에게 그의 불만이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임을 보여 주셨을 때 그는 자기가 잘못되었고 하나님의 주장이 정당한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그 사실을 온 하늘 앞에 인정해야 할 것을 느꼈다. 만일 그가 그렇게 했다면 자신과 많은 천사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만일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가 그의 지위에 만족하였다면 그는 본래의 직분을 회복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교만한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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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는 고집스럽게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였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제 그는 창조주께 대항하는 대쟁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루시퍼는 천사들의 동조를 얻기 위하여 속이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잘못된 심판을 받고 자신의 자유도 빼앗겼다고 말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하늘 거민 앞에서 낮추려고 계획하셨다는 거짓 주장을 퍼뜨리며 하나님의 아들을 비난하였다. 

				루시퍼는 자기편에 가담하지 않은 모든 자를 하늘의 유익에 무관심한 자들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창조주를 잘못 나타내고자 힘썼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교활한 논증을 전개함으로 천사들을 당황하게 하였다. 그는 단순한 모든 것을 신비로 가리고 교묘하게 왜곡시킴으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였다. 그의 높은 지위는 그의 주장을 한층 힘 있게 하였다. 그는 많은 천사를 설득하여 반역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불만에서 실제적인 반역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불평의 정신이 실제적인 반역 행위로 나타나기까지 사탄의 활동이 진척되도록 허용하셨다. 그의 본성과 진상이 모든 이에게 분명히 드러나기까지 그의 계획이 충분히 실현될 필요가 있었다. 루시퍼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으로서 크게 높임을 받아 왔고 천사들에게 존경을 받았을 뿐 아니라 그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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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나님의 정부는 하늘의 주민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포함하였다. 그러므로 사탄은 만일 그가 천사들을 반역에 가담시킬 수만 있다면 다른 세계들도 자기편으로 이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다. 궤변과 속임수를 쓰는 그의 기만의 힘은 대단하였다. 따라서 충성된 천사들까지도 그의 본성을 충분히 분별하지 못했고 그의 사업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사탄은 크게 존경을 받아 왔고 그의 모든 행위는 신비에 가리워져 있었으므로 천사들은 그의 활동의 본질을 알기가 어려웠다. 죄가 완전히 드러나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알 수 없을 것이었다. 지금까지 우주에는 죄가 전혀 없었으므로 하늘의 거룩한 거민들은 죄의 본질과 극악성에 대해 도무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나타날 무서운 결과를 깨닫지 못하였다. 사탄은 처음에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늘 거민들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심에 있어 오직 의와 진리만을 사용하신다. 사탄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기만을 사용하였다. 따라서 그 찬탈자의 본성과 참목적이 모두에게 알려져야 했다. 그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였다.

				사탄은 자신의 행위로 인해 하늘에서 야기된 분쟁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돌렸다. 그는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정부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자신이 목적하는 바가 여호와의 법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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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그가 주장하는 바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그가 시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율법이 변경될 때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가 분명히 나타날 필요가 있었다. 그 자신의 행위가 그를 정죄해야만 하였다. 온 우주는 그 기만자의 정체가 폭로되는 것을 보아야 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은 사탄이 하늘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신 후에도 그를 즉시로 멸망하지 않으셨다. 오직 사랑의 봉사만이 하나님께 가납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해야 한다. 하늘 세계의 거민들은 아직 죄의 본질과 그 결과에 대하여 깨달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탄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은혜임을 깨달을 수 없었다. 만일 사탄이 즉시로 멸망을 받는다면 그들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기만자의 감화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반역의 정신도 여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었다. 온 우주의 영원한 유익을 위하여 사탄이 그의 주장들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사탄의 비난의 진상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였다.

				사탄의 반역은 죄의 본질과 그 무서운 결과에 대한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사탄의 지배와 그것이 인류와 천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하나님의 권위를 부인할 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분명히 보여 줄 것이다. 무서운 반역에 대한 시험의 역사는 온 우주의 모든 거룩한 거민을 죄와 그 형벌에서 구원하는 영원한 방어벽이 될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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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내 큰 반역자와 그의 동조자들이 복된 하늘에서 추방되어야 한다는 선고가 내려지자 그 반역의 지도자는 창조주의 율법을 공공연하게 멸시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라고 선언하였다. 이 속박에서 해방될 때 하늘의 천군들이 더욱 고상한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늘에서 추방됨

				사탄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반역의 책임을 그리스도께 돌렸다. 만일 그들이 견책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반역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탄과 그 무리는 완고하고 대담해져서 오히려 그들이 압제의 세력에 의해 죄 없는 희생자들이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그들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다(계 12:7~9 참조).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탄의 정신은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반역을 선동하고 있다. 사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림으로써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고 약속한다. 죄를 책망하는 일은 여전히 증오와 반항을 일으킨다.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은 사람의 양심을 각성시키는 반면 사탄은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게 하고 그들의 죄악적 행위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게 한다. 그들은 자신의 행위를 고치는 대신 오히려 책망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만들어 낸 장본인인 것처럼 그에게 분노를 나타낸다. 

			

		

		
			
				464 각 시대의 대쟁투

			

		

	
		
			
				사탄은 그가 하늘에서 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 나타내고 하나님을 가혹하고 포악한 분으로 여기게 하여 사람들을 범죄하도록 유혹한다. 사람들이 그의 반역에 휘말려 들어 범죄하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부당한 속박이 인류를 타락으로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사탄을 하늘에서 추방시킴으로써 당신의 공의와 영광을 선포하셨다. 그러나 인류가 이 반역 정신에 감염되어 범죄하였을 때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어 죽게 하심으로 그분은 당신의 사랑의 증거를 나타내셨다.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이 나타난다. 십자가는 루시퍼가 선택한 죄악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음을 온 우주 앞에 실증하는 큰 증거이다. 구주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전개된 투쟁은 대기만자의 품성을 드러낸다. 그리스도께 자기에게 경배하도록 요구한 도전적인 모독, 주님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나타낸 적의, 제사장과 백성을 선동하여 그분의 사랑을 거절하게 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부르짖게 한 일 등은 온 우주의 경악과 의분을 일으켰다.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절하도록 선동한 것은 사탄이었다. 악의 임금은 온 힘과 간계를 다하여 예수님을 멸하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구주의 은혜와 사랑과 동정과 자비가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탄은 사람들을 자신의 대리자로 이용하여 구주의 생애를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 차게 하였다. 사탄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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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와 원한과 복수의 불길이 갈보리에서 한꺼번에 하나님의 아들에게 폭발했다. 

				이제 사탄의 죄는 핑계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는 거짓말쟁이요 살인자로서의 본성을 드러냈다. 만일 그가 하늘 거민을 지배할 권세를 얻었을 것 같으면 자기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를 지배한 것과 똑같은 정신으로 하늘 거민들을 지배하였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자유와 높임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그 일이 오히려 속박과 타락을 초래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사탄의 거짓 주장의 참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이 피조물들에게 복종과 순종을 요구함으로 자신만을 높이고자 한다고 비난하였다. 그리고 그는 창조주가 다른 모든 존재에게는 극기를 강요하면서 자신은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우주의 통치자께서 사랑으로 최고의 희생을 치르신 것이 이제 나타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후 5:19)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멸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인류를 위한 논증

				온 하늘은 하나님의 공의를 목도하였다. 루시퍼는 죄에 빠진 인류는 하나님의 구원의 범주에서 벗어났으므로 자기의 정당한 포로라

			

		

		
			
				466 각 시대의 대쟁투

			

		

	
		
			
				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께서 율법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인류는 그리스도의 의를 값없이 받아 회개와 겸손으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신 것은 인류의 구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율법은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을 온 우주에 보이시고자 그분이 오셨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율법의 불변성을 입증하고 공의와 자비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임을 온 우주에 실증한다. 마지막 심판이 집행될 때 죄가 존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질 것이다. 세상의 심판장께서 사탄을 향하여 “네가 어찌하여 반역하였느냐?”라고 심문하실 때 죄의 창시자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 숨을 거두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을 때 사탄의 멸망을 알리는 조종(弔鐘)이 울렸다. 오랫동안 계속된 대쟁투는 끝나고 죄악의 최종적 도말이 확정되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말 4:1)하리라.

				다시는 악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사탄이 속박의 멍에라고 비난하던 하나님의 율법은 자유의 율법으로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시련과 연단을 통과한 모든 피조물은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무한한 지혜를 가진 하나님에게서 다시는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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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에게 저항하는 정신을 심어 주신다.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인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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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창 3:15). 인류의 타락 후 하나님이 사탄에게 내리신 이 선고는 또한 하나의 예언이었다. 그것은 종말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에 걸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이 참가하게 될 대쟁투를 미리 보여 준다.

				하나님은 “내가…원수가 되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다. 이 원수 관계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인류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그 본성이 악해지고 사탄과 조화를 이루게 된 결과이다. 타락한 천사들과 악한 자들은 결사적으로 연합한다. 만일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없으면 사탄과 인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연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사탄과 여자 사이에 그리고 그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의가 존재할 것이라는 선언을 들었을 때 사탄은 인류가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세력에 저항하게 될 것을 알았다.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탄에게 저항하는 정신을 심어 주신다.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을 받지 못하면 인류는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노예가 된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에 새로운 원칙이 새겨지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압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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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에게 저항할 수 있게 된다. 죄를 사랑하는 대신 미워하게 되는 것은 하늘의 원칙이 작용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세상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존재하는 적의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순결과 성결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증오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분의 극기와 순결한 생애는 거만하고 방종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견책이 된다.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은 악한 사람들과 합세하여 진리의 대장이신 그리스도께 대적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주님께 나타냈던 것과 똑같은 적의를 나타낸다.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탄의 분노를 일으킬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과 사탄의 종들은 서로 조화될 수 없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딤후 3:12).

				사탄의 대리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속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버리도록 유혹하고자 애쓴다. 그는 그리스도를 죽게 한 그 정신으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도록 악한 자들을 충동한다. 이 모든 일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는 최초의 예언에 이미 나타나 있다.

				사탄은 그의 전 군대를 동원하여 싸움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런데도 그가 아무런 저항을 받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주님처럼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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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죄에 저항하지 않는다. 그들은 암흑의 왕의 본모습에 대해 눈이 멀어 있으며 그들의 원수가 그리스도께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강한 장군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까지도 사탄의 활동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간과하고 있다. 그들은 사탄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듯이 보인다.

				방심하지 않는 원수

				사람들이 그의 간계를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이 방심하지 않는 원수는 모든 가정, 각 도시의 거리, 교회, 의회, 재판정에 들어간다. 그곳에서 그는 혼란을 일으키고 기만하고 유혹함으로써 남녀와 어린이들의 육체와 심령을 파괴시킨다. 그는 가정을 파탄으로 몰아넣고 증오와 경쟁과 투쟁과 혼란과 살인의 씨앗을 심는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정해 놓으신 것처럼 생각한다. 그리스도를 확고부동하게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사탄의 종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밀접하게 교제할 때 그들 스스로를 유혹에 노출시키게 된다. 사탄은 자신을 숨기고 속임수의 휘장으로 그들의 눈을 덮어씌운다. 

				세상의 관습을 따르게 되면 교회는 세상과 동화될 것이며, 세상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죄와 친숙해질수록 죄에 대한 저항이 줄어들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시련을 받게 된다면 그분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시험받을 처지에 자신을 두게 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넘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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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될 것이다.

				유혹자는 흔히 자신의 지배를 의심하지 않는 자들을 통하여 가장 성공적으로 활동한다. 재능과 교양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원인이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옭아매는 덫이 될 것이다. 세련된 지성과 쾌활한 태도를 가진 많은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우리 귀에 울리고 있는 영감의 경고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 5:8). “마귀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엡 6:11). 큰 원수는 마지막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이 원수와 싸워야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모본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면 따를수록 그들은 더욱 분명한 사탄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사탄은 가장 맹렬하고 교묘한 시험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싸움을 물리치셨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를 보증해 준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모든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누구든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정복당하지 않는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강제로 죄를 짓게 할 수 없다. 그는 사람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죄에 물들게 할 수는 없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울 용기를 갖게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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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악한 천사들의 활동이 제재 없이 허락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보호 아래 안전하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령의 정체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의 활동은 인류 역사와 함께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히 1:14)을 받은 천사들을 죽은 자의 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이 육체를 떠난 죽은 자의 영이 아님을 분명히 증거 한다.

				천사들은 인류가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였다. 땅의 기초가 놓일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욥 38:7)기 때문이다. 또한 인류가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천사가 파견되었는데 그때는 아직 한 사람도 죽지 않았었다. 

				선지자는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다고 말한다. 만왕의 왕 앞에 둘러서 있는 “능력이 있”는 천사들은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의 뜻을 행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계 5:11; 시 103:19~21) 자들이다. 천사들은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계 5:11)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겔 1:14)다. 구주의 무덤에 나타난 천사는 “그 형상이 번개 같”았으므로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마 28:3~4) 되었다. 거만한 앗수르 왕 산헤립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위협했을 때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에서 군사 십팔만 오천”을 죽였다(왕하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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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천사를 보내신다. 천사는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롯을 멸망에서 구원해 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또한 주림과 피곤으로 광야에서 죽게 된 엘리야에게 나타났고,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엘리사 앞에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등장했다. 사자의 밥이 되도록 버려진 다니엘에게, 헤롯의 감옥에서 죽게 된 베드로에게, 빌립보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바다에서 폭풍을 만난 바울과 그 동행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려는 고넬료에게, 이방인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파견되었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봉사해 왔다.

				보호하는 천사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호하는 천사를 지정해 주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 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시 34:7). 구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 관하여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 18:10)라고 말씀하셨다. 암흑의 왕의 지속적인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보증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약속을 주신 것은 그들이 강력한 악의 세력들 곧 무수히 많고 굳세며 끈질긴 세력들과 대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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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는 악한 천사들

				이 악한 천사들도 본래는 죄가 없이 창조되었다. 그들은 본성과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의 사자로 봉사하는 거룩한 천사들과 동일했다. 그러나 타락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에 연합하게 되었다. 그들은 사탄의 반역에 가담하여 그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사탄과 함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 

				구약의 역사는 악한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묘사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악령들은 가장 강력하게 그 힘을 발휘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사탄은 이 세상을 통제하고자 굳게 결심하였다.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세상 모든 곳에서 사탄은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에 성공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아직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 유일한 땅에 오셔서 사랑의 팔을 펴시고 당신 안에서 용서와 화평을 찾으라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다. 흑암의 군대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시면 그들의 지배도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이 신약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그와 같은 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원인에서 생긴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악령의 실제적 존재와 활동을 아셨다.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 주신 이야기에 이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 가련한 미치광이들은 몸을 비틀고 입에 거품을 물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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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면서 자학하고 가까이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위협했다. 흑암의 왕은 피투성이가 된 그들의 상한 몸을 기쁘게 바라보았다.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귀신은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막 5:9)라고 소리쳤다. 로마 군대는 한 군단이 3천 내지 5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예수님의 명령으로 귀신들은 그들의 희생자들에게서 떠나갔고 그 사람들은 정신이 회복되어 조용하고 온순하게 되었다. 한편 그 귀신들은 돼지 떼를 몰아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자 거라사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주신 축복보다 손실이 더 크다고 여겨서 거룩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께 떠나가시도록 요구하였다. 그들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예수님께 돌림으로 사탄은 사람들에게 이기적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사탄은 손실, 불행, 고난의 원인을 그와 그의 부하들이 아닌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인인 것처럼 하여 비난받게 한다.

				주께서 악령들에게 돼지 떼를 멸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익을 위해 부정한 짐승을 기르는 유대인들을 견책하시기 위함이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이때에 귀신들을 막지 아니하셨다면 귀신들은 돼지뿐 아니라 그 지키는 자들과 주인까지 바다 가운데 빠지게 하였을 것이다. 돼지를 지키는 자들과 주인이 보호를 받은 것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한 주님의 능력 덕분이었다. 

				또한 그 사건은 제자들에게 인류와 짐승들에게 나타나는 잔인한 사탄의 세력을 목도하게 하여 그 간계에 속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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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다. 사람들이 사탄의 속박을 깨뜨리고 그의 포로들을 해방시키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게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다. 비록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셨지만 그처럼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 예수님의 긍휼을 전파하기 위해 거기에 남아 있었다.

				그와 유사한 실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예수께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더러운 귀신이 들려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셨다(막 7:26~30 참조). 또한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막 9:22)진 자와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을 소란케 하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눅 4:33) 등 그 모든 사람을 구주께서 고쳐 주셨다. 예수께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마치 지성적인 존재에게 하듯이 귀신에게 그의 희생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가버나움에서 예배드리던 사람들은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목격하고 “다 놀라 서로 말하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도다”(눅 4:36)라고 말하였다.

				초자연적 능력을 얻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영향력을 받아들인다. 이런 자들은 물론 귀신과 싸우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마술쟁이 시몬, 박수 엘루마,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의 뒤를 따른 여종 등이 여기에 속한다(행 8:9; 13:8; 1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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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

				확실하고 충분한 성경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과 악한 천사들의 존재와 활동을 부인하는 자들보다 더 큰 위험에 빠져 있는 자들은 없다. 많은 사람이 자신들의 지혜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악령의 제안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탄은 사람들을 속이고 멸망시키기 위하여 더욱 큰 세력으로 활동하며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도처에 퍼뜨린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활동 방법을 감추는 것이 사탄의 정책이다.

				큰 기만자는 자신의 술책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사탄은 자신의 정체와 목적을 숨기기 위하여 조소와 비난의 대상으로 사람들이 그를 인식하도록 자신을 나타내 왔다. 그는 자신이 사람과 짐승의 모양을 동시에 가진 기형적이며 흉칙스러운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을 기뻐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이 웃음과 조롱거리로 사용되는 말을 듣고 기뻐한다.

				그가 교묘하게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존재가 참으로 존재하는가?”라고 의심한다. 사탄은 그의 영향력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을 쉽게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은밀한 세력을 우리에게 폭로해 주고 그의 공격에 대하여 우리가 경계하도록 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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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과 함께하는 안전

				우리는 구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사람들은 집에 자물쇠를 채우고 단단히 방어함으로 침입자들의 손에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노력한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악한 천사들의 공격에 대하여는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다. 만일 악한 천사들의 활동이 제재 없이 허락된다면 그들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망가뜨리고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파괴할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분의 보호 아래 안전하다. 강하고 탁월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늘에서 파견된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둘러 진 치신 보호의 장벽을 깨뜨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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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건하고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어려운 구절은 물론이요 가장 쉽고 단순한 구절도 그 진정한 의미를 오해할 수 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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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대쟁투는 곧 끝나게 된다. 그러므로 원수는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의 사업이 실패하도록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구주의 중보 사역이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암흑과 반역의 상태에 가두어 두는 것이 그의 목적이다. 사탄은 교회 안에 냉담한 상태가 팽배해 있을 때 별로 주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사물을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부르짖으면 사탄은 성령의 감화를 소멸시키고자 그의 힘을 모아 그리스도와 대결코자 한다.

				한때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나타나자 사탄도 그들과 함께 왔다(욥 1:6 참조). 사탄은 영원하신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로운 자들에게 악한 술책을 쓰기 위해 온 것이다. 사탄은 같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곳에 참석한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님의 종들이 성경을 상고할 때 그는 사람들 앞에 제시될 문제에 관하여 주목한다. 그리하여 그가 속이려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별을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고자 온갖 수단을 사용한다. 말씀의 경고를 받아야 할 자가 있을 경우 그로 하여금 중요한 사업상 거래를 하게 하여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

				사탄은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 암흑에 싸여 있는 사람들로 인해 매우 근심하는 것을 본다. 그는 냉담과 부주의와 태만의 결박을 풀어 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그들이 열렬하게 기도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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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를 듣는다. 그러면 그는 새로운 열성으로 사람들을 유혹하여 식욕과 자만의 방종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지각을 마비시켜 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바로 그 사실을 듣지 못하게 한다.

				사탄은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누구나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온갖 술책을 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사탄의 조수들도 적극적으로 활동한다. 그들은 열렬하고 진실하고 극기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마치 기만당했거나 혹은 기만하는 자로 오해받게 만든다. 진실하고 고상한 행위의 동기를 왜곡시켜 신앙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릇된 암시를 주고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의 사업이다. 사탄은 여러 가지 술책으로 순결하고 의로운 것을 더럽고 기만적인 것처럼 오해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누구도 사탄의 부하들에게 속을 필요가 없다. 그 세력이 누구의 본을 따르고 있으며 누구의 일을 하고 있는지는 쉽게 알 수 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마 7:16)지라. 

				성화케 하는 진리

				대기만자는 그가 멸망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이단설을 가지고 있다. 불성실하고 거듭나지 않은 자들을 교회 안에 들여보내 사람들에게 의심과 불신을 일으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많은 사람이 진리의 일부 원칙만 받아들이고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다. 사탄은 진리를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심령이 깨끗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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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그는 거짓 교리, 지어낸 이론, 다른 복음 등으로 진리를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한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종들은 거짓 교사들을 대적하였다. 그들이 단순히 부도덕한 자가 아니라 영혼에게 치명적인 거짓을 가르치는 자임을 믿고 그들과 맞서 왔다.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바울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반대하였다. 올바른 신앙이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사상은 거룩한 진리의 옹호자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하였다.

				성경 말씀을 애매하고 이상하게 해석하고 여러 가지 모순된 종교적 이론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시켜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큰 원수의 사업이다. 교회들 간에 존재하는 불화와 분열은 자기 마음에 드는 이론을 지지하기 위해 성경의 교훈을 곡해하는 데서 주로 생긴다. 

				어떤 사람들은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성경의 어떤 구절을 그 전후 문맥과 관계없이 끊어 내거나 한 구절 중 절반만 사용한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뱀처럼 교활하게 전혀 관련이 없는 성경절을 오용하여 그들의 육신적 욕망에 따라 적용한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성경의 표상과 상징을 자기들의 상상으로 해석함으로써 성경 자체가 성경의 해석자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억측을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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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 전체가 안내자임

				경건하고 겸손하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정신으로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어려운 구절은 물론이요 가장 쉽고 단순한 구절도 그 진정한 의미를 오해할 수 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

				하나님은 예언의 확실한 말씀을 주셨다. 천사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다니엘과 요한에게 “반드시 속히 될”(계 1:1) 사건들을 알려 주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은 신비에 싸인 채 그대로 방치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건한 마음으로 연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밝혀져 있다. 

				사람들이 자유주의를 부르짖음으로 원수의 간계에 눈이 멀어 있는 동안 원수는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그가 만일 인간의 이론으로 성경을 대신하는 데 성공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교회는 자유를 외칠 것이지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세상에 빛의 홍수를 부어 주셨다. 그러나 아무리 해박한 지식을 가진 자들일지라도 그 연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도받지 않으면 과학과 계시의 관계를 밝히려는 그들의 노력은 미로에 빠지고 만다.

				인간의 지식은 부분적이며 불완전하다. 사람의 지혜로는 과학적 견해를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시킬 수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단순한 이론과 가설을 과학적 사실처럼 받아들인다. 그들은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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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이 “거짓된 지식”(딤전 6:20)으로 시험되어야 할 것처럼 생각한다. 그들은 자연법칙으로 창조주와 그분의 사업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 역사를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의심하는 자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된다.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의 닻줄이 끊어지게 되고 그들은 불신의 암초에 부딪치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 주시지 않은 것을 사람들이 추측하도록 이끄는 것이 사탄의 최대 속임수이다. 루시퍼는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은밀한 목적을 자기에게 알려 주시지 않았다고 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고 그에게 계시된 것에 대해서조차 전혀 감사해하지 않았다. 오늘날도 그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정신을 불어넣음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무시하도록 유혹한다.

				십자가 때문에 거절당한 진리

				영적이지 않고 극기와 겸비를 적게 요구하는 교리를 사람들은 큰 호감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사탄은 그들의 소원을 채워 줄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진리 대신 거짓 것을 쥐여 준다. 그와 같은 방법으로 교황권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였다. 개신교도들 역시 십자가의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진리를 거절하고 그와 동일한 길을 따르고 있다. 세상과 일치되기 위한 편의와 방편을 추구하는 자들은 모두 진리 대신 “멸망케 할 이단”(벧후 2:1)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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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살후 2:11~12).

				위험한 오류들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매개물은 강신술의 기만적인 이적들이다.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할 때 그들은 사탄의 속임수의 표적이 된다.

				또 한 가지 위험한 오류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며 그분께서 이 세상에 초림 하시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이다. 이 이론은 구주께서 당신과 아버지와의 관계, 당신의 신성과 선재성(先在性)에 대하여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임을 믿는 믿음을 위태롭게 만든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성경의 증언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논쟁하는 것은 무익하다. 어떤 단호한 이론으로도 그들을 설복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오류를 주장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사명 그리고 인류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 올바른 관념을 가질 수 없다.

				또 다른 교묘한 오류는 사탄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며 성경에 나오는 그의 이름은 단순히 사람들이 품고 있는 악한 생각과 욕망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리스도의 재림도 사람이 죽을 때 그분께서 각 개인에게 오시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주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직접 강림하시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술책이다. 사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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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랫동안 “보라 그리스도가…골방에 있다”(마 24:23~26)라는 말을 거듭해 왔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그와 같은 속임수를 받아들임으로 잃어버린 바 되었다.

				또한 과학자들은 기도가 실제적으로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것을 자연법칙을 어기는 것으로 취급하며 그러한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우주는 일정한 불변의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 법칙에 반대되는 일을 하실 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본인이 만드신 법칙에 지배를 받으며 그 법칙을 지배하실 자유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못 나타낸다. 

				그런 가르침은 성경의 증언과 배치된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도들이 이적을 행하지 않았는가? 긍휼이 많으신 동일한 구주께서는 오늘날도 살아 계신다. 그분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 다니시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신다. 자연은 초자연적인 것과 협력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말씀의 지계표

				오늘날 교회들이 용납하는 그릇된 교리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지계표가 옮겨지고 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가 진리의 일부만을 버리고 그 일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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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진리의 원칙들을 하나씩 차례로 버리다가 결국에 가서는 철저한 무신론자가 되고 만다.

				인기 있는 신학적 오류들이 많은 사람을 회의론자로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정의와 긍휼과 자비의 관념에 반대되는 교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그것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할지라도 그들은 그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한다.

				성경이 죄를 책망하고 정죄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다. 성경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전복하고자 노력한다. 의무 태만을 합리화하기 위해 무신론자가 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비평함으로 탁월한 지혜가 있다는 명성을 얻고자 한다. 

				많은 사람이 불신과 회의와 무신론 편에 서는 것을 일종의 미덕으로 간주한다. 그들은 솔직한 것처럼 자신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자부심과 교만을 숨기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곤란하게 하기 위하여 성경에서 무엇인가를 찾아내기를 즐긴다. 또한 단순히 논쟁을 좋아하므로 성경을 비평하고 그릇된 이론을 전개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공개적으로 불신을 나타내는 자들과 불경건한 자들이 연합한다.

				충분한 증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의 거룩성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 인류의 구원에 관한 위대한 진리가 밝히 제시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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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진정으로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각 사람은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신앙의 터가 될 확고한 기초를 주셨다.

				그러나 유한한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롬 11:33).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능력과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할 정도로만 당신의 목적을 나타내 보여 주신다. 

				하나님은 믿음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주시지만 불신에 대한 구실도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신다. 의심하고자 하는 자는 의심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의심의 여지가 완전히 제거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자들은 결코 빛을 받지 못할 것이다. 거듭나지 못한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한편 믿음은 성령을 통해 고취되며 또한 성령을 통해 점점 자라게 된다. 어떤 사람이든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고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다. 만일 사람들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데 필요한 하나님이 주신 증거를 마음에 간직하는 대신 의심과 비평에 몰두하게 된다면 그들의 의심은 계속하여 더 굳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증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가지를 길게 뻗어 다른 식물에게 비칠 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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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막아 버림으로 그 식물들을 찬 그늘 아래 시들어 죽게 하는 쓸모없는 나무와 같다. 이런 사람들의 평생의 업적은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인 증거로써 남게 될 것이다. 

				의심에서 벗어나기를 참으로 희망하는 이들이 취할 유일한 길은 바로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의심하는 대신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빛에 유의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그들은 더욱 큰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사탄은 진리가 요구하는 희생을 피하려는 자들과 기꺼이 기만당하려는 자들을 속이기 위해 진리와 매우 흡사한 모조품을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진리를 찾고자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탄이 그 권세 아래 붙들어 둘 수 없다. 그리스도는 진리이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요 1:9)이시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요 7:17).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불같이 혹독한 시험을 받도록 허락하신다. 그 이유는 그분께서 그들이 받는 번민과 고통을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으로 그들을 모든 유혹에서 보호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시련의 참목적은 모든 악의 유혹에 대적할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고백하고 버리며 믿음으로 그분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다면 악인들과 마귀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을 막을 수 없다. 공개적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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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든지 은밀한 것이든지 모든 유혹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슥 4:6) 이겨 낼 수 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벧전 3:13).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가장 연약한 한 사람이 암흑의 군대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을 잘 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십자가의 군사들을 그들의 견고한 요새에서 떠나게 하는 한편 복병을 두어 자기의 영향권으로 들어오는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려 하고 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안전하다.

				기도 없이는 하루나 한 시간도 안전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라. 사탄은 성경 구절을 왜곡하는 데 전문가다. 그는 그런 수단을 사용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우리는 사탄의 속임수를 끊임없이 경계하는 동시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해 달라는 기도를 끊임없이 드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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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끊임없는 고통을 보고 기뻐하실까? 그분은 지옥 불에 던져진 자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의 소리를 듣길 즐겨 하실까? 그 처참한 부르짖음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귀에 음악으로 들릴 수 있을까? 아, 이 얼마나 엄청난 신성 모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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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 지상의 거민들을 가담시키고자 하였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완전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이 모습은 사탄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압제적이요 피조물들의 행복에 반대되는 것이라고 주장해 온 것을 반박하는 증거가 되었다. 사탄은 인류의 첫 조상을 타락시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자기 세력 아래 예속시킴으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신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위험한 원수에 대한 경고를 주셨다. 그러나 사탄은 그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은밀히 활동하였다. 그는 당시 가장 아름다운 동물이던 뱀을 매개로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창 3:1). 만일 하와가 유혹자와 말을 주고받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안전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대담하게 유혹자와 이야기를 나눔으로 그의 간계에 빠져 버렸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창 3:2~5). 

				결국 하와는 유혹에 굴복했고 그녀의 영향으로 아담도 죄를 짓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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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뱀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창조주를 불신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여기게 되었다. 

				범죄 후에 아담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까? 그는 사탄의 말대로 더욱 고상한 상태에 들어갔는가? 아담은 하나님이 내리신 판결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죄의 형벌로 그가 본래 취함을 입었던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창 3:19).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한 사탄의 말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점에서만 수용될 듯하다. 그들은 악이 무엇임을 알게 되었고 범죄의 쓴 열매를 맛보게 되었다.

				에덴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에는 생명을 영원히 지속시키는 힘이 있었다. 아담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라면 그는 끊임없이 자유롭게 그 나무에 접근하여 영원히 살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자 생명나무로 나아갈 길이 끊어졌고 죽음에 굴복하게 되었다. 순종의 조건으로 약속된 불멸을 범죄함으로 잃어버리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불멸을 다시 그들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타락한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롬 5:12).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복음으로써 드러내”(딤후 1:10)셨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멸을 얻을 수 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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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요 3:36)한다. 

				큰 거짓말

				큰 기만자는 아담에게 불순종할지라도 생명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에덴동산에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와에게 말한 뱀의 선언은 영혼 불멸에 관한 최초의 설교였다. 사탄의 권위에 기초한 이 주장은 오늘날도 설교단에서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의 첫 조상처럼 인류의 대다수가 그것을 즐겨 받아들이고 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겔 18:20)라는 선언이 범죄한 영혼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만일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었다면 죄도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의 가족 중 누구도 생명과일을 먹을 수 없었다. 따라서 죽지 않을 죄인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다.

				인류의 타락 후 사탄은 그의 부하들에게 사람의 선천적 불멸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도록 명했다. 이 오류를 받아들인다면 죄인이 영원히 불행 중에 살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오늘날 암흑의 왕은 하나님을 복수심이 많은 폭군으로 나타내며, 그분이 불쾌하게 여기는 자들을 지옥의 영원한 불꽃 속에서 고통당하게 하며 그들이 괴로움으로 몸부림치는 것을 그들의 창조주가 흡족한 마음으로 내려다본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사탄은 자기의 악한 특성을 인류의 창조주시며 은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린다. 잔인성은 사탄의 본성이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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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탄은 인류를 범죄하도록 유혹하고 멸망시키고자 하는 원수다. 죽은 악인들이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는 것과 사람이 짧은 생애 동안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동안 내내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공의에 참으로 모순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 중 어디에 이런 가르침이 있는가? 구원을 받고 하늘에 들어간 자들이 자비와 동정의 감정 그리고 보통 사람들에게 있는 정서마저도 모두 잃어버리고 야만인처럼 잔인하게 된다는 말인가? 아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아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겔 33:11).

				하나님은 끊임없는 고통을 보고 기뻐하실까? 그분은 지옥 불에 던져진 자들의 고통과 괴로움과 저주의 소리를 듣길 즐겨 하실까? 그 처참한 부르짖음이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의 귀에 음악으로 들릴 수 있을까? 아, 이 얼마나 엄청난 신성 모독인가! 죄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될 수 없다.

				영원지옥설의 오류

				영원지옥설로 말미암아 초래된 악은 사람이 능히 헤아릴 수 없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성경의 가르침이 미신으로 어두워지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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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가려졌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그릇된 색깔로 칠해 버렸다.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 공포와 두려움과 심지어 증오의 대상이 되셨다. 설교단의 가르침을 통해 온 세계에 퍼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무서운 오해는 수백만의 회의론자와 무신론자들을 만들어 냈다.

				영원지옥설은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 마시게 하고 있는 “진노의 포도주”의 거짓 교리 중 하나이다(계 14:8; 17:2 참조). 거짓 안식일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로마 교회로부터 왔다. 만일 하나님의 말씀의 분명한 증거를 버리고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왔다는 이유로 거짓 교리를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바벨론에 선고된 정죄를 받고 바벨론의 가증한 독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한편으로 또 많은 사람이 영원지옥설과는 정반대되는 오류에 빠져 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기에 그분께서 당신의 피조물을 영원한 지옥불에 던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영혼이 본래 불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죄인이 비록 이기적 쾌락 속에 살며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할지라도 최후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자비만 주장하고 그분의 공의는 무시하는 이러한 교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악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죄를 범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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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성경적인 보편구원설

				보편구원설은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에덴에서 뱀이 말한 거짓말 곧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말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들은 가장 비열한 죄인 곧 살인자와 도둑과 간음한 자들도 죽은 후에는 영원한 축복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기에 참으로 적절한 주장이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그 영혼이 바로 하늘에 간다면 살아 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런 교리 때문에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 그들은 번민과 실망으로 마음이 괴로울 때 가냘픈 생명의 줄을 끊어 버리고 영원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벌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분은 무한히 자비로우시므로 죄인을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믿고 스스로 안심하는 자들은 갈보리의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한다. 흠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것은 죄의 삯이 사망(롬 6:23)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반드시 합당한 벌을 받는다는 것을 입증한다. 무죄하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죄인이 되셨다. 그분은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아버지에게서 외면당하셨다. 마침내 그분의 심장이 터지고 생명은 부서졌다. 이 모든 희생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다른 방법으로는 사람이 죄의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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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처럼 큰 희생으로 마련된 속죄를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자는 누구나 자신의 죄를 지닌 채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명시된 조건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 약속은 오직 목마른 자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얻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계 21:6~7). 여기에는 또한 분명한 조건들이 명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물을 받기 위해 우리는 죄를 이겨야 한다. 바울은 죄인에 대하여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롬 2:5, 6, 9)라고 선언한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엡 5:5)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계 22:14~15).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죄를 취급하시는 당신의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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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결국은 끊어”(시 145:20; 37:38)진다. 하나님의 정부의 권세는 반역을 진압할 것이다. 그러나 죄를 징벌하시는 그분의 공의는 자비롭고 오래 참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의 품성과 조화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노예적인 굴종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당신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당신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를 충분히 깨닫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은 “원수를 사랑하”(마 5:44)라고 하신 구주의 명령과 일치한다. 하나님은 온 우주와 그분의 심판을 받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악인들에게 정의를 실현하신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큰 행복을 선사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의 증거들을 보여 주시고 자비로써 그들을 인도하신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파괴하며 그분의 자비를 거절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멸시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완고함에 대해 오래 참으신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의 운명이 결정될 때가 이르러 온다. 그때에 하나님이 반역자들을 당신의 편에 억지로 붙잡아 두고 그들이 당신의 뜻을 행하도록 강요하시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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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음

				사탄을 지도자로 삼아 온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교만과 거짓과 방탕과 잔인성이 그들의 품성으로 굳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세상에서 그들이 멸시하고 증오한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겠는가?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진리는 결코 듣기 좋은 말이 아니다. 온유는 자부심과 교만과 양립할 수 없다. 순결과 부패는 서로 공존할 수 없다. 이타적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람에게 아무런 매력이 없다. 이기적인 관심에 몰두한 자들에게 하늘이 어떤 기쁨을 줄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진리와 성결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이 하늘 무리와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과 어린양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게는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여러 해 동안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순결한 마음을 계발하지 않고 하늘의 언어를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무 늦었다.

				하나님께 반역한 생애로 인해 그들은 하늘에 부적합하게 되었다. 하늘의 순결과 평화는 그들에게 괴로움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그 거룩한 곳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악인의 운명은 자신들의 선택의 결과이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되는 것은 스스로의 선택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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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노아 홍수 당시의 물과 같이 심판 날의 불을 통하여 악인들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다는 하나님의 판결이 선포된다. 악인들은 그들의 의지를 반역에 사용해 왔다. 따라서 생명이 결정될 마지막 때에는 그들의 생각을 불법에서 순종으로, 증오에서 사랑으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다.

				두 가지 운명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생명은 의인이 받을 상이요 사망은 악인이 받을 몫이다. 성경은 “둘째 사망”과 영원한 생명을 대비시키고 있다(계 20:14 참조).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온 인류에게 이르렀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무덤으로 내려간다. 그러나 구원의 계획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행 24:15).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전 15:22). 그러나 뚜렷이 구별되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요 5:28~29). 

				고통의 끝

				생명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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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계 20:6)다. 그러나 회개와 믿음이 없어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은 “죄의 삯”을 받게 된다. 그들은 “자기 행위를 따라” 형벌을 받고 마침내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죄 있는 상태로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가치 없음을 증명한 죄인들을 취하여 가신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시 37:10). 그들은 “본래 없던 것같이”(욥 1:16) 된다. 그들은 소망 없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진다.

				죄와 그 결과로 초래된 불행과 파멸은 모두 종식된다.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나이다”(시 9:5~6). 요한은 계시를 통하여 완전한 화음을 이루는 찬양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그곳에서는 영원한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참람된 말을 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지옥에 있는 자들의 고통스런 절규가 구원받은 자들의 노랫소리와 결코 뒤섞이지 않을 것이다.

				죽은 자에게 의식이 있다는 가르침은 영혼불멸이라는 오류에 기초한 것이다. 이 교리는 영원한 지옥설과 마찬가지로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며 인간의 이성과 감정에도 반대된다. 

				영혼불멸설에 의하면 구원받아 하늘에 있는 자들은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알고 그들이 겪는 생애의 모든 슬픔과 실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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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민을 본다면 그것이 그에게 행복이 될 수 있겠는가? 회개하지 않은 자의 영혼은 그 숨이 끊어지자마자 지옥 불로 떨어진다는 교리는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가?

				성경은 이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다윗은 사람이 죽으면 의식이 없다고 말한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시 146:4). 솔로몬 역시 똑같은 증언을 하였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네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전 9:5, 6, 10).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리이다”(사 38:18~19).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시 6:5). 

				오순절에 베드로는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행 2:29),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행 2:34)다고 하였다. 다윗이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은 의인이 죽을 때 승천하는 것이 아님을 증거 한다. 

				바울은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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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고전 15:16~18)라고 말하였다. 만일 4천 년 동안 의인이 죽을 때마다 즉시 승천하였을 것 같으면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고 말할 수 있었겠는가?

				부활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시려 할 때 그분께서는 그들이 장차 당신께로 올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3)라고 말씀하셨다. 바울도 그 사실을 더욱 자세하게 알려 준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 4:16~18). 그는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부언한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무덤의 속박은 깨뜨려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생으로 부활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그들의 행위에 따라 보상을 받는다. 심판은 사람이 죽을 때 받는 것이 아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행 17:31). 여기서 사도는 세상의 심판을 위한 특별한 날 곧 미래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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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날이 작정되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유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유 1:14~15). 

				만일 죽은 자들이 이미 하늘에 들어갔거나 혹은 지옥 불 속에서 부르짖고 있다면 장래의 심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은 애매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그것은 보통의 두뇌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편견 없는 마음으로 생각할 때 오늘날 보편화되어 있는 영혼불멸설은 과연 정당성이 있는가? 의인들이 오랫동안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다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마 25:21)라는 칭찬을 받는다는 말인가? 악인들도 이미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저주를 받을 너희여 나를 떠나…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마 25:21, 41)라는 선고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일까? 

				영혼불멸설은 로마 교회가 이교에서 가져온 거짓 교리 중 하나였다. 루터는 그것을 가리켜 “로마 교회의 쓰레기더미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기괴한 이야기”1라고 말했다. 성경은 죽은 자들이 부활 때까지 잠잔다고 가르치고 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얻는 불멸

				잠과 같은 죽음은 피곤한 의인들에게 주어지는 복된 휴식이 아닌가!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길거나 짧거나 간에 단지 일순간에 불

				
					1　 E. Petavel, The Problem of Immortality,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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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하다. 그들은 자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 일어나 영광스러운 불멸을 입을 것이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전 15:52~54). 

				그들이 깊은 잠에서 깨어날 때 그들은 자신들이 멈추었던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해 낼 것이다. 그들의 마지막 감각은 죽음의 손길이었고, 마지막 생각은 그들이 무덤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처음으로 갖는 기쁜 생각은 다음과 같은 승리의 함성이 되어 메아리칠 것이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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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로 드러난 것들을 의도적으로 버리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유혹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보호에서 자신을 분리시킴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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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혼불멸설은 이교 철학에서 처음 도입된 것으로 큰 배교의 암흑시대에 그리스도교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것이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섬기는 영”인 천사를 죽은 자의 영이라고 믿게 되었다. 

				죽은 후에도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는 교리 특히 죽은 자의 영혼이 산 자를 돕기 위하여 돌아온다는 교리가 현대 강신술의 길을 열어 놓았다. 죽은 자가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 나아가는 일이 가능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가졌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지식을 소유할 특권이 있다면 그들이 살아 있는 자들을 깨우쳐 주고 가르치기 위해 세상으로 돌아오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세상에 있는 그들의 친구들 위를 배회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영혼이 친구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죄악을 경고해 주고 슬픔을 위로해 주지 않을 이유가 있겠는가? 죽은 후에도 사람에게 의식이 남아 있다고 믿는 자들이 영들에 의하여 전해진 신성한 빛을 어떻게 거절하겠는가? 여기에 신성하게 간주되는 하나의 매체가 있는데 사탄은 그것을 통하여 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일한다. 사탄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타락한 천사들은 마치 영계에서 온 사자들처럼 자신을 나타낸다. 

				악의 왕은 죽은 친구의 모습으로 가장하는 능력이 있다. 그 위조는 완벽하다. 똑같은 모습, 말씨, 음성을 놀랍도록 명확하게 재생해 낸다. 많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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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 말을 듣고 위로를 받는다. 그들은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딤전 4:1)에 귀를 기울인다.

				준비되지 못한 채 무덤에 들어간 자들이 하늘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으며 거기서 고상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의인과 악인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오류가 널리 유포된다. 외계에서 온 방문자처럼 가장한 자들이 나타나 때로는 정확히 성취될 경고를 말해 주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되면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파괴하는 교리를 제시한다. 그들이 일부 진리를 말하고 때로는 장래에 일어날 사건들도 예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이 거짓 가르침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치 신성한 성경의 진리처럼 맹목적으로 신뢰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은혜의 성령은 멸시를 당한다. 그런 영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심지어 창조주를 자신들과 동일한 수준에 둔다. 

				속임수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한편 악한 천사들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나기도 한다. 많은 사람이 강신술을 단순히 인간의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 능력을 목격하게 되면 그들은 기만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고 받아들인다.

				사탄의 도움으로 바로의 마술사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모방하였다(출 7:10~12 참조).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와 유사한 사탄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증언한다.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모든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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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살후 2:9~10)이 일어날 것이다. 사도 요한도 이적을 행하는 능력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계 13:13~14). 여기에 예언된 것은 단순한 속임수가 아니다. 사람들은 사탄의 대리자들이 보여 주는 단순한 속임수가 아닌 실제로 그들이 행하는 이적에 기만당할 것이다.

				지성인들에 대한 사탄의 술책

				암흑의 왕은 교양 있고 세련된 사람들에게는 고도의 지적인 방법으로 강신술을 제시한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황홀한 장면들과 사랑과 자비에 대한 웅변적 묘사를 통하여 애정을 끌어낸다. 그는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게 하여 결국 마음으로 영원하신 분을 멸시하게 한다. 

				사탄은 에덴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야망을 부추김으로 하와를 속였듯이 오늘날도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선악을 알”(창 3:5)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강신술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발전해 가는 존재”라고 가르친다. 또한 “스스로의 판단은 정확하며…그 판단의 보좌는 당신 안에 있다.”라고 말한다. 또 다른 강신술사는 “누구든 의롭고 완전한 자는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주장한다.

				사탄은 참표준인 하나님의 율법 대신 죄와 죄 된 사람의 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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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단의 척도 혹은 인격의 표준으로 대체시켰다. 그 결과 인간은 위로 향상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퇴보한다. 사람은 자신이 정한 순결과 선의 표준 이상으로 향상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을 고상하게 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신뢰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다.

				쾌락을 좋아하는 자들에 대한 호소

				강신술은 교양 있고 지적인 사람들보다는 방탕하고 육욕적인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 교묘한 수단을 쓰지 않고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들은 강신술의 저속하고 비열한 모습에서 그들의 성향과 일치하는 점들을 발견한다. 사탄은 인간의 약점을 연구하여 각 사람이 쉽게 범하는 죄를 활용하여 그들의 악한 성향을 만족시키는 기회를 만든다. 그는 사람들이 부절제함으로 육체적, 정신적, 영적 힘을 약화시키도록 유혹한다. 그는 정욕의 방종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이미 파멸시켰고 지금도 파멸시키고 있으며 사람의 본성을 짐승처럼 만들고 있다. 악령들은 사탄의 사업을 성취시키고자 이렇게 주장한다. “참지식은 사람을 모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 준다.” “존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참되므로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모든 범죄는…무죄다.” 만일 사람들이 이처럼 욕망을 최고의 법으로 여기고, 방종을 자유로 생각하며,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믿게 된다면 도처에 타락과 부패가 만연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육신적 충동대로 행할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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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하여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수많은 사람을 자신의 그물 속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사탄의 올무를 알아챌 수 있는 충분한 빛을 주셨다. 강신술의 기초가 되는 이론은 성경과 반대된다. 성경은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의 생각이 소멸되고, 그는 세상에 있는 자들의 기쁨이나 슬픔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금지된 교제

				또한 하나님은 죽은 자의 영혼과 교통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일을 금하셨다. “신접한 자”들이 다른 세계에서 온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성경은 “귀신의 영”이라고 말한다(민 25:1~3; 시 106:28; 고전 10:20; 계 16:14 참조). 신접한 자가 되는 것은 죽음의 형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었다(레 19:31; 20:27). 그러나 강신술은 과학계와 종교계뿐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호감을 사고 있다. 이 큰 기만은 옛날에 금지되고 정죄되었던 “신접한 자”가 새로운 탈을 쓰고 부활한 것이다.

				사탄은 가장 비열한 사람들도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하나님과 성경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다. 당신 마음대로 살라. 하늘은 당신이 영원히 살 곳이다.” 그러나 성경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는…그들은 화 있을진저”(사 5:20)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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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꾸며낸 이야기로 치부함

				속이는 영들은 자신을 사도로 가장하지만 그들은 사도들이 세상에 있을 때 기록한 바와는 전혀 맞지 않게 행동한다. 사탄은 성경이 만들어 낸 이야기에 불과하며 인류 역사의 초기에는 적합하였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쓸모없는 것이라고 사람들로 믿게 한다. 그는 자기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심판할 성경을 흑암에 숨겨 두고 세상의 구주를 보통 사람에 불과하게 만들어 버린다. 강신술 신봉자들은 우리 구주의 생애에 기적적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타내려고 노력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내는 기적이 예수님의 행적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주장한다.

				오늘날 강신술은 그리스도교의 가면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부인되거나 숨겨질 수가 없다. 현대의 강신술의 형태는 더 위험하고 기만적이다. 이전에는 강신술이 그리스도와 성경을 부인하였으나 오늘날은 그 둘을 다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는 방식으로 해석된다. 사랑을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으로 나타내지만 그것을 연약한 감상주의로 전락시킨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등은 모두 무시된다. 우화들이 사람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부인하도록 유도한다. 그리스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절당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그 기만을 식별하지 못하고 있다.

				강신술의 기만적 능력을 올바로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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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단순히 호기심때문에 강신술과 접촉을 한다. 그들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공포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이 무모하게 금지된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강력한 파괴자는 그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 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의 지시에 굴복하게 되면 사탄은 그들을 사로잡는다. 열렬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르러 오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그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 낼 수 있다.

				죄로 드러난 것들을 의도적으로 버리지 않는 자들은 모두 사탄의 유혹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보호에서 자신을 분리시킴으로 무방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사 8:19~20). 

				만일 사람들이 죽은 자의 상태에 관한 성경의 분명한 진리를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들은 강신술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적에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빛에 대하여 눈을 감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 주위에 올무를 놓고 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516 각 시대의 대쟁투

			

		

	
		
			
				하”(살후 2:10~11)신다.

				강신술의 가르침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탄과 그의 사자들의 공격을 받는다. 하늘 사자들의 능력으로 격퇴하지 않으면 사탄은 한 치도 양보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구주께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그에게 대항하셨던 것처럼 그들도 오직 말씀으로 그에게 대항해야 한다. 사탄도 사람들을 기만하기 위하여 성경 말씀을 인용할 수 있고 성경의 교훈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위험한 시대에 사는 자들은 성경의 증언을 스스로 연구해야 한다.

				성경을 이해함

				사랑하는 친척이나 친구의 모양으로 나타나는 마귀의 영은 우리의 동정심에 호소하며 기적을 행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악마의 영이라는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그들을 대적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믿음을 굳게 세우지 않은 자들은 모두 기만당하고 패배할 것이다. 사탄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그의 속임수를 계속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연구하고 순종함으로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안전한 방어책을 발견할 것이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사탄에게 정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자 즉시 천사를 보내실 것이다. 죄인에게 형벌이 없다는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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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을 가지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사람들, 환란의 때를 위한 방어책으로 하늘이 제공한 진리를 거절한 자들은 강신술의 속임수를 따르게 될 것이다.

				회의론자와 조롱하는 자들은 구원의 경륜과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받을 형벌에 관한 성경의 엄숙한 선언을 비웃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을 어리석고 미신적인 일이라고 여기며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가련하게 여긴다. 그들은 유혹자에게 굴복하고 그와 밀접히 연합되어 그의 정신을 완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씌워진 올무를 깨뜨리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사탄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창 3:4~5)리라고 에덴동산에서 하와에게 보증한 바로 그 기만으로 그의 사업의 기초를 놓았다. 마지막 때에 사탄의 기만은 절정에 이를 것이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계 16:13~14).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이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신속히 빠져들고 있으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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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탄은 종종 사람들의 고상한 예술 감각과 우아하고 세련된 취미를 이용하여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잊어버리게 하고 오직 현세만을 위해 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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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개신교회의 호감을 받고 있다. 가톨릭교회가 개신교회와 중요한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것과 개신교회가 조금만 양보하면 가톨릭교회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견해가 세력을 얻고 있다. 일찍이 개신교도들은 매우 고귀한 값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를 높이 평가하였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교황권을 거부하도록 가르쳤고 로마 가톨릭교회와 조화를 이루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불충성하는 일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얼마나 많은 변화가 생겼는가?

				교황권 옹호자들은 가톨릭교회가 그동안 오해를 받아 왔으며 무지와 암흑의 세기 동안에 지배권을 장악했던 그때 모습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그 교회의 잔인성을 당시의 미개한 풍습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변명한다.

				그 거만한 세력이 주장해 온 교황무오설을 잊었단 말인가?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회는 결코 오류가 없었고 성경 말씀에 따라 미래에도 그러할 것이다.”1라고 주장한다.

				가톨릭교회는 교황무오설을 결코 취소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세속적 정부들에 의한 제재가 사라지고 교회가 이전의 권세를 회복하면 그의 박해와 잔인성이 신속히 부활할 것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에도 참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교회의 많은 사람이 받은 빛을 따라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1　 John L. von Mosheim, Institutes of Ecclesiastical History, book 3, century II, part 2, chapter 2, section 9, not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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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하나님께서는 기만적이고 무의미한 신앙 교육을 받아 온 그들을 측은하게 여기신다. 그분은 그들을 두르고 있는 짙은 암흑을 꿰뚫을 수 있는 빛을 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게 될 것이다.

				오늘날도 가톨릭교회의 제도는 과거처럼 그리스도의 복음과 전혀 조화되지 않는다. 가톨릭교회는 세계를 지배할 힘을 회복하고 박해를 부활시켜서 개신교회가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없애 버리고자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들은 오늘날 도처에서 그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그 교회의 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라. 개신교인들이 많이 공부하고 있는 가톨릭교회의 대학들과 신학교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보라. 영국에서의 의식주의(儀式主義)의 성장과 가톨릭교회로의 빈번한 귀화 현상들을 보라. 

				타협과 양보

				개신교회는 가톨릭교회를 후원하고 있다. 그들은 가톨릭교인들도 놀랄 만큼 타협과 양보에 나서고 있다. 사람들은 가톨릭교회의 진상에 대해 눈을 감고 있다. 정치와 종교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원수인 가톨릭교회의 진격에 맞서기 위해 우리는 각성해야 한다.

				비록 가톨릭교회가 기만의 토대 위에 세워져 있지만 그것은 결코 조잡하거나 엉성하지 않다. 그들의 예배 의식은 매우 인상적이다. 화려한 장식과 엄숙한 의식은 사람들의 감각을 매혹하고 이성과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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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소리를 침묵시킨다. 웅장한 교회당, 당당한 행렬, 황금빛 제단, 보석으로 장식한 신상들, 뛰어난 그림들, 정교한 조각품들은 사람들의 미적 감각에 호소한다. 음악은 비할 데 없이 고상하다. 은은하면서도 풍부한 오르간 소리가 많은 사람의 음성과 섞여 웅장한 성전의 높은 천장과 둥근 기둥들이 서 있는 복도에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경외감과 존경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외형상으로 장엄하고 화려한 모습과 의식은 죄에 빠진 심령을 사로잡는다. 그리스도교는 그러한 것으로 매력을 호소할 필요가 없다. 십자가에서 비치는 빛은 그 자체가 너무도 순결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 참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외적인 장식을 할 필요가 없다. 

				사탄은 종종 사람들의 고상한 예술 감각과 우아하고 세련된 취미를 이용하여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잊어버리게 하고 오직 현세만을 위해 살도록 한다.

				가톨릭교회 예배의 화려한 모습과 의식에는 매혹적이며 황홀케 하는 일종의 힘이 있다. 많은 사람이 거기에 기만당하여 가톨릭교회를 하늘 가는 문으로 쳐다보게 된다. 오직 진리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성령으로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들만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 모양만을 지닌 종교를 선호한다.

				교회가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은 가톨릭교인들에게 마음대로 죄를 범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또한 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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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사는 범죄를 허용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타락한 인간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의 은밀한 생각을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영적 본성을 타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연약한 인간인 사제에게 죄를 고백함으로 품성의 표준은 낮아지고 왜곡된다. 그는 하나님을 타락한 인간과 같은 분으로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사제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는 일 즉 고해성사는 이 세상을 더럽히는 많은 죄악을 흘려보내는 보이지 않는 샘의 근원이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을 좋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마음을 펴놓는 것보다 자기와 동일한 인간에게 고백하는 일이 더 좋게 여겨진다. 고행이 죄를 버리는 것보다 인간의 본성에 더욱 잘 맞는 듯 보인다. 초라한 옷을 입고 육체를 괴롭게 하는 것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더 쉽다. 

				뚜렷한 유사점

				가톨릭교회와 그리스도 초림 당시의 유대교는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을 어기면서도 외형적으로는 그 조항들을 엄격하게 지켰다. 그리고 부당한 요구들을 첨가함으로 율법 준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존중한다고 공언했던 것처럼 가톨릭교회는 십자가를 높인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십자가를 교회와 제단과 의복에 붙인다. 어디서나 십자가의 휘장은 존경과 높임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교훈은 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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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한 전통들과 거짓 해석과 엄격한 규칙들의 무더기 아래 묻혀 버린다. 교회의 많은 지도자가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반면 양심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름으로 진노를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속에 지낸다.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과 죄의 본질 그리고 대쟁투의 성패가 달린 중대한 문제들을 잘못 나타내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의 궤변은 하나님의 율법을 약화시키고 사람들로 죄를 범하게 만든다. 동시에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릇된 관념을 갖게 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그분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킴으로 사탄은 이교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일이 필요하다고 믿게끔 만들었다. 그리하여 여러 형태의 우상 숭배 아래 무섭고도 잔인한 일들이 자행되었다.

				이교와 그리스도교의 연합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교와 그리스도교를 혼합하여 이교들처럼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나타내는 한편 잔인한 일을 자행했다. 고문 기구들을 사용하여 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였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죽지 않을 만큼의 혹독한 고문 방법을 연구하였다. 많은 경우 고통당하는 자들은 죽음을 즐거운 해방으로 여기고 환영하였다.

				로마 교회는 그 신봉자들에게도 채찍질과 금식과 그 외에 육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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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통을 주는 온갖 징계를 가하였다. 참회자들은 삶을 복되고 즐겁게 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것들을 모두 끊어 버리도록 가르침 받았다. 동료 인간들에 대한 동정심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으로 여기고 그것들을 억누르기 위한 헛된 노력에 그들의 생애를 낭비한 수많은 희생자가 교회의 묘지에 묻혀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지 않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적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수도원에 은둔해야 한다는 모본을 남기지 않으셨다. 그분은 사랑과 동정심을 억제해야 한다고 결코 가르치지 않으셨다. 

				암흑시대에 만들어진 교리들

				교황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의 품성을 우리 구주의 품성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하늘의 왕으로 존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과 고문대에 보낸 일이 있었는가? 그분께서 당신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오늘날 로마 가톨릭교회는 그 흉악한 과거의 기록을 변명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세상을 대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 과거 로마 교회의 원칙들이 오늘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 암흑시대에 고안된 교리들이 지금도 여전히 실천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도 그들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오늘날 개신교도들이 존경하는 로마 가톨릭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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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는 종교 개혁 당시 세상을 지배한 이들로서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죄를 폭로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쳐 투쟁한 그 동일한 교회이다. 

				교황권은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는 일이 있으리라고 성경이 예언한 바로 그 조직이다(살후 2:3~4). 그들은 여러 가지로 탈바꿈하였고 그 아래 변함없이 뱀의 독을 감추고 있다. 성도들의 피로 점철된 천여 년의 기록을 가진 이 세력이 어찌 오늘날 그리스도교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겠는가?

				개신교 측에서의 변화

				로마 가톨릭교회는 이전과 달리 개신교회와 별 차이가 없다는 주장이 개신교 국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변화가 일어난 것은 틀림없지만 그것은 가톨릭교회가 변했기 때문이 아니다. 개신교회가 종교 개혁 시대 이후 크게 타락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의 가톨릭교회와 매우 비슷해진 것이다.

				세상 사람들의 환심을 얻고자 노력해 온 개신교회는 악을 선으로 믿게 되었고 그 필연적인 결과로써 그들은 마침내 선을 악으로 믿게 될 것이다. 그들은 이제 로마 교회를 무자비하게 비판한 것을 사과하고 자신들이 완고했던 점에 대해 용서를 빌고 있다. 사람들은 중세의 지적, 도덕적 흑암 때문에 로마 교회의 교리와 미신과 압박이 조장되었으며 현대의 발달된 지성과 종교 문제에 대한 자유 사상의 발전으로 인해 다시는 편협과 압제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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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그러나 받은 빛이 클수록 그 빛을 왜곡하고 거절하는 자들의 흑암도 더 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지적 어둠이 심했던 시대에 로마 교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런데 지식의 빛이 밝은 시대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성공에 유리하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한 과거에는 그들의 발 앞에 펼쳐져 있는 그물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이 거기에 걸려들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올무를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맹인이 된 것처럼 그리로 걸어 들어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이론을 더욱 높일 때 총명은 무지보다 더욱 큰 해가 된다. 암흑시대에 지식을 통제함으로써 로마 교회가 발전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거짓 과학 역시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리를 받아들이게 하는 데 성공적인 것임이 입증될 것이다.

				일요일 준수 

				일요일 준수는 로마 교회가 만든 관습이며 로마 가톨릭교회는 그것이 교회의 권위의 표라고 주장한다. 가톨릭교회의 정신 곧 세상의 관습을 따르고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을 높이는 정신이 개신교회에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이것은 교황권이 일요일을 존중한 바로 그 일을 하도록 이끌고 있다.

				왕의 칙령과 총회와 세속 권력의 지지를 받은 교회의 의식들로 인해 이교의 축제일이 그리스도교 안에서 존경받는 위치를 차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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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었다.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최초의 법령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제정되었다(서기 321년). 이것은 이교도의 법령이었으나 황제가 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시행되었다.

				군주들의 인정을 받고자 했던 콘스탄티누스의 가까운 친구인 유세비우스는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것을 입증할 성경의 증거를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었다. 유세비우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허위임을 시인하고 그날을 변경한 장본인들이 자신들임을 고백하였다. 그는 “안식일에 해야 할 일체의 의무를 우리는 주의 날로 옮겼다.”2라고 하였다. 

				교황권이 확립되고 일요일 준수도 계속되었다. 얼마 동안 사람들은 제칠일을 여전히 안식일로 지켰다. 그러나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 후 교황은 교구의 담임 신부들에게 일요일을 지키지 않는 자들로 인해 큰 재난이 초래되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의회의 결정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자 교회는 세상의 집권자들에게 사람들을 위협하더라도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을 제정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로마에서 개최된 종교 회의는 이전에 결정된 모든 결의를 재확인하였다. 그 결의는 종교적 법률이 되었고 나라의 집권자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시

				
					2　 Robert Cox, Sabbath Law and Sabbath Duties, page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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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되었다.3

				그러나 일요일 준수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은 여전히 난처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태양의 날을 숭배하기 위하여 “제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한 분명한 성경의 말씀을 무시할 권리가 지도자들에게 있는지 의문을 가졌다. 성경에 없는 증거를 보충하기 위해 교회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12세기 말에 한 열렬한 일요일 옹호자가 영국 교회들을 방문하였다. 충성된 진리의 증인들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활동의 결실이 없었으므로 그는 잠시 그 나라를 떠나게 되었다.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고 하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다. 거기에는 일요일을 준수해야 한다는 명령과 이에 순종하지 않는 자를 위협하는 무서운 협박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 귀중한 문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으로 예루살렘의 골고다에 있는 성 시므온의 제단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로마 교황청이 그 출처였다. 각 시대를 통하여 많은 부정 수단과 위조 문서들이 교황권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돼 왔다(부록 참조).

				일요일 신성설을 확립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은 안식일의 권위가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16세기에 한 종교 회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제칠일이 하나님이 성별하신 날이며 유대인뿐 아니라 하나님

				
					3　 See Heylyn, History of the Sabbath, part 2, chapter 5, section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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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지킨 날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안식일을 주의 날로 변경하였다.”4 하나님의 율법을 함부로 변경한 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고 있었다. 

				엄한 형벌

				로마 교회가 자기와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한 하나의 현저한 실례가 있으니 이는 왈덴스인들에게 가한 장기간에 걸친 잔인한 박해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들 중에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있었다. 에티오피아와 아비시니아 교회들의 역사는 특별히 중요하다. 암흑시대의 어둠 속에서 중앙아프리카의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띄지 않고 세상에서 숨겨졌다. 그들은 여러 세기 동안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마침내 로마 교회가 그들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아비시니아 황제는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승인하라는 요구에 굴복하게 되었다. 엄한 형벌 아래 안식일 준수를 금지하는 법령이 반포되었다.5 그러나 교황권의 압제가 너무도 고통스러웠던 아비시니아 사람들은 그 멍에를 벗어 버리기로 결심하였다. 무서운 투쟁을 치르고 로마 교도들을 그들의 영토 밖으로 추방한 그들은 마침내 옛 신앙을 회복하였다.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제칠일을 지키는 동

				
					4　 Thomas Morer, Doscourse in Six Dialogues on the Name, Notion, and Ob-servation of he Lord’s Day, pages 281, 282.

					5　 See Michael Geddes, Church History of Ethiopia, pages 311,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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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의 관습에 따라 일요일에도 노동을 하지 않았다. 로마 교회가 최상권을 잡게 되자 그 교회는 자신이 정한 날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짓밟았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교회들은 거의 일천 년 동안 숨어 지내며 이 배교에 동참하지 않았다. 하지만 로마 교회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자 그들은 참안식일을 버리고 거짓 안식일을 높이도록 강요당했다. 그러다 마침내 독립을 회복한 그들은 즉시 넷째 계명 안식일을 준수하였다(부록 34 참조).

				이와 같은 기록들을 통해 참안식일과 그 옹호자들에 대한 로마 교회의 적의가 어떤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일요일을 높이기 위해 연합하게 될 때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알려 준다.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은 새끼 양같이 두 뿔 가진 짐승으로 묘사된 세력이 “땅과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표범과 비슷한 짐승으로 표상된 교황권을 경배하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또한 “땅에 사는 자들을…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게 할 것이며 더욱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계 13:12~16) 할 것이라고 말한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는 짐승으로 표상된 세력은 미합중국이다. 이 예언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그의 

			

		

		
			
				제 35 장 위협당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  531 

			

		

	
		
			
				최상권을 인정하는 표라고 주장하는 일요일 준수를 미국이 강요하게 될 때 성취될 것이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계 13:3)게 되리라고 성경은 말한다. 죽게 되었던 상처는 1798년의 교황권의 몰락을 가리킨다. 바울은 “불법한 자”(살후 2:8)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속이는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한다.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계 13:8)할 것이다. 신대륙과 구대륙 양쪽에서 일요일 제도의 존중을 통하여 교황권이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19세기 중반부터 미국의 예언 연구자들은 요한계시록 13장의 기별을 세상에 전파하였다. 오늘날 진행되는 여러 사건을 통해 그 예언이 신속히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신교 지도자들 역시 일요일 준수에 관한 신성한 권위를 똑같이 주장하지만 가톨릭교회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아무런 성경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주장이 반복될 것인데 이미 그 일이 추진되고 있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매우 교묘하다. 그 교회는 개신교회가 거짓 안식일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에게 존경을 표하고 또한 자신들이 과거에 사용했던 바로 그 방법으로 일요일을 강요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로마 교회가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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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에 있어서 개신교회의 도움을 얼마나 쉽게 얻게 될지는 짐작하기가 어렵지 않다. 

				로마 가톨릭교회는 교황청의 지배 아래 하나의 거대한 조직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나라에 있는 수많은 교인으로 하여금 교황에게 충성하도록 하고 있다. 그들이 국가에 충성을 맹세할지라도 그 바탕에는 교회에 대한 충성과 순종이 포석되어 있다.

				로마 교회가 국가 정책에 개입하고자 은밀하게 꾸준한 노력을 해 온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들은 일단 발판을 얻게 되면 국가 지도자들과 국민을 파멸시키더라도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야 말 것이다.6

				로마 가톨릭교회는 자신들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개신교도들은 일요일 준수에 있어서 가톨릭교회의 도움을 받고자 하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열중하는 동안 로마 교회는 세력을 다시 구축하고 잃어버린 최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 교회가 국가의 권력을 좌우할 수 있고 세속적 법률로 종교를 강요할 수 있는 원칙이 확립되면 즉 교회와 국가의 권세가 양심을 지배하게 되면 승리한 로마 교회를 보게 될 것이다.

				개신교회는 로마 교회의 목적을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올무에서 벗어나기에는 너무 늦을 것이다. 로마 교회는 조용히 

				
					6　 See, for example, John Dowling, The History of Romanism, book 5, chapter 6, section 55; and Mosheim, book 3, century 11, part 2, chapter 2, section 9, not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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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력을 키우고 있다. 그들의 교리는 입법 기관과 교회들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때가 되면 그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힘을 축적하고 있다. 이 교회가 바라는 것은 오로지 유리한 입장에 서는 것이며,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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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술이 오늘날의 인기 있는 그리스도교를 잘 흉내 낼수록 그것은 더욱 큰 기만과 유혹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사탄은 현대 감각에 맞추어 스스로를 변장한다.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강신술을 통하여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 고침을 받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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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너뜨리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었다.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께 반역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다 버리거나 그 일부분을 버리거나 그 결과는 궁극적으로 같다. 율법의 한 조목을 어기는 자는 율법 전체에 대한 경멸을 나타내는 것이며 그의 감화와 행동은 율법을 범하는 편에 있게 되므로 그는 결국 율법을 “모두 범한 자”(약 2:10)가 된다.

				사탄이 성경의 교리를 왜곡시켰기 때문에 성경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의 믿음에 오류가 포함되었다. 진리와 오류의 마지막 큰 싸움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우화와 전통에 기초를 둔 종교와 성경과의 싸움이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은 극히 적다. 불신은 세상에서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널리 퍼져 있다.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기둥이 되는 교리들을 부인한다. 창조, 인류의 타락, 속죄,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 등에 관한 교리가 전체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거부당하고 있다. 사람들은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자기들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거짓 이론의 우상을 만드는 것은 마치 돌이나 나무로 우상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못 나타냄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거짓된 품성을 가진 분으로 믿게 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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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 업적을 통하여 분명하게 나타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짓 철학의 우상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였다. 철학자와 시인과 정치가와 문필가 들의 신들, 많은 대학과 심지어 일부 신학교에서 받드는 신들은 엘리야 시대의 페니키아인들이 섬긴 태양신 바알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에 대담하게 도전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참으로 치명적이다. 모든 나라에는 법률이 있으며 그것을 존중하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정부도 법률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천지의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릴 율법을 가지고 계시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유력한 목사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규에 대하여 그것이 백성의 자유를 구속한다는 이유로 국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공공연하게 가르친다고 생각해 보라. 그런 부류의 목사들이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성직자의 직분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국가도 법률을 없애고 국민이 제각기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을진대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폐지하신다는 것은 참으로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해 버리는 결과가 어떠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그 결과는 이미 입증되었다. 무신론이 만연했던 시대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끔찍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한에서 벗어나면 가장 잔인한 폭군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 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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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에 이미 증명되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경시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불순종의 씨를 심는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이 제거되면 인간의 법률도 무시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될 때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한다. 재산은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폭력으로 이웃의 소유를 약탈할 것이며 강한 자가 제일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생명 자체도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결혼 서약도 더 이상 가정을 보호해 주는 거룩한 방호벽이 되지 못할 것이며 힘 있는 자는 원하기만 하면 이웃의 아내를 폭력으로 빼앗게 될 것이다. 다섯째 계명은 넷째 계명처럼 무시될 것이다. 자녀들이 부모의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그들의 타락한 마음의 욕망을 이룰 수 있다면 그들은 그런 일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문명 세계는 절도와 암살자의 소굴이 되고 평화와 안식과 행복은 지상에서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의무에서 해방되었다는 교리는 이미 사람들의 도덕관념을 약화시키고 세상에 죄악의 물결이 들어올 수문을 열어 놓았다. 불법과 부패가 저항할 수 없는 조수처럼 우리를 휩쓸고 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 가정에도 위선, 이간, 경쟁, 불화, 신성한 의무에 대한 배반, 육욕의 방종이 존재한다. 사회생활의 기초와 뼈대가 되어야 할 종교적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 범죄자들은 부러워할 만한 공을 세운 사람처럼 주목의 대상이 된다. 그들의 범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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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대적으로 보도된다. 언론이 그 범죄 행위를 자세하게 알려 줌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기, 절도, 살인 등의 행위를 본받게 된다. 부도덕과 부절제, 각종 범죄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각성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죄악의 물결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많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부절제

				법정은 부패하고 나라의 위정자들은 이득을 얻고자 하는 욕망과 육욕적 쾌락을 따라 움직인다. 부절제가 많은 사람의 마음을 흐려 버렸기 때문에 사탄이 그들을 거의 완전히 지배하게 되었다. 법률가들은 그릇된 길로 빠지고 뇌물로 매수당하고 기만당한다. 음주와 환락, 각종 부패가 법을 다루는 자들 사이에서 자행된다. 이제는 사탄이 성경을 빼앗음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동일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수단을 쓴다. 성경을 믿는 믿음을 파괴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가진다. 

				과거처럼 사탄은 오늘날도 교회를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날의 종교 단체들은 성경에 명백히 나타나 있는 인기 없는 진리를 거절하고 그 진리에 대적하여 싸우면서 여러 다른 해석을 채택함으로 회의론의 씨를 널리 뿌리고 있다. 그들은 영혼불멸설과 죽은 자에게 의식이 있다는 가톨릭교회의 오류를 그대로 고수함으로써 강신술에 대한 유일한 방어책을 거부해 버렸다. 영원 지옥의 교리는 많은 사람이 성경을 믿지 않도록 만들었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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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 계명의 요구가 강조되면 제칠일 안식일의 준수가 의무임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다. 그러므로 인기 있는 교사들은 자신들이 이행하기 싫어하는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율법에는 더 이상의 구속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친다. 그리하여 그들은 율법도 안식일도 모두 내어 버린다. 안식일 개혁 운동이 확대되면 넷째 계명의 요구를 회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인해 불신과 강신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멸시하는 일에 대한 문이 활짝 열렸다.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는 죄악에 대한 무서운 책임이 그 지도자들에게 있다.

				또한 그 사람들은 일요일 준수를 강요함으로 사회의 도덕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거짓을 진리와 혼합시켜 그럴듯하게 보이게 하는 것이 사탄의 책략이다. 일요일 휴업 운동의 지도자들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개혁 사업과 성경과 일치되는 원칙들을 강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율법과 반대되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종들은 그들과 연합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만든 법률을 위해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사탄은 두 큰 오류 곧 영혼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가톨릭교회와 하나가 되게 한다. 미국의 개신교도들은 강신술과 연합하기 위하여 손을 뻗게 될 것이며 그들은 또한 큰 구렁을 건너 가톨릭교회 세력과 악수하려고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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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내밀 것이다. 그와 같은 삼중 연합의 세력 아래 이 나라는 양심의 권리를 유린하는 일에 로마 교회의 발자취를 따르게 될 것이다.

				강신술이 오늘날의 인기 있는 그리스도교를 잘 흉내 낼수록 그것은 더욱 큰 기만과 유혹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사탄은 현대 감각에 맞추어 스스로를 변장한다. 그는 빛나는 천사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강신술을 통하여 이적들이 행해지고 병 고침을 받고 부인할 수 없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적이 참교회의 표라고 자랑하는 가톨릭교회의 추종자들은 이적을 행하는 이 능력에 쉽게 기만당할 것이며 진리의 방패를 버린 개신교도들 역시 그 속임수에 넘어갈 것이다. 가톨릭교인들과 개신교도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연합이 세계를 회개시키기 위한 하나의 큰 운동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사탄은 강신술을 통하여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 주고 새롭고 더욱 고상한 종교적 신앙을 제시한다고 하면서 인류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처럼 나타난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파괴자로서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이끈다. 부절제로 인해 사람들의 이성이 마비되고 방종과 투쟁과 유혈이 뒤따른다. 사탄은 전쟁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람의 가장 악한 감정을 자극하여 전쟁의 희생자들을 죄악과 유혈 속으로 몰아넣기 때문이다. 나라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날에 설 준비를 갖추지 못하게 한다.

				사탄은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함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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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위 안에서 천연계에 이변을 일으키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피조물을 보호하여 파괴자의 손에서 지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계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하였으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자들에게서 보호의 손을 거두실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에서 떠난 모든 사람을 지배한다. 그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사람들은 잘되고 번영하게 하는 한편 어떤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게 하여 그들을 괴롭히는 존재를 하나님으로 믿게 한다.

				사탄은 사람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 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는 한편 질병과 재난을 일으켜 인구가 많은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자 한다. 사탄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심한 우박과 폭풍우, 홍수, 회오리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그는 다 익은 농작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따르게 한다. 또한 그는 치명적인 독소를 공중에 뿌려서 많은 사람을 질병으로 죽게 한다. 

				그때 대기만자는 사람들에게 이런 재난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든 재난의 원인이라고 비난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요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고 있고 그 죄로 재난이 초래되었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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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넷째 계명의 요구를 가르침으로써 일요일에 대한 존중심을 없애 버리는 자들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자요 하나님의 은총과 세속적 번영을 막는 자들이라고 선포될 것이다. 그리하여 옛날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받은 그 비난이 반복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왕상 18:16~17). 

				사탄은 사람의 법률보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 이적을 행할 것이다. 영매들은 일요일을 거절하는 자들을 유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큰 죄악을 한탄하며 도덕적 타락의 상태가 일요일을 모독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증언을 지지할 것이다. 

				로마 교회의 지배 아래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은 사람들은 사탄과 동맹한 악행자라는 비난을 받았다. 오늘날도 그러할 것이다.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심판을 초래하는 자들이라고 비난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의지와 양심을 결코 강제하지 않으신다. 그러나 사탄은 위협과 폭력을 사용하여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고, 종교적 세력과 세속 권력을 통하여 활동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인간의 법률을 강요하도록 사람들을 충동질한다.

				성경의 안식일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법률과 질서를 문란케 하고, 사회의 도덕적 제지를 깨뜨리며, 무정부 상태와 타락을 초래하고, 지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들이는 자들이라고 비난받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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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들은 정부에 대항하는 자들로 고발당할 것이다. 목사들은 강단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할 의무는 부인하면서 국가의 권위에는 복종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의회와 법정에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거짓 증언으로 고발당할 것이다. 그들의 말은 거짓으로 조작되고 그들의 동기는 가장 나쁘게 해석될 것이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연합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일요일을 존중하도록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할 것이다.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도 위정자들과 입법자들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일요일 강제 준수 법령을 제정하라는 민중의 요구를 따를 것이다. 그처럼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양심의 자유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위기가 닥칠 때 우리는 선지자의 다음과 같은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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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경고를 주실 때 그분은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 기별에 유의하기를 바라신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사탄의 영들의 기만적 세력에 대항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성경을 제시하신다. 그러나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얻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분명한 말씀이 사탄의 속임수를 폭로해 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할 때마다 악의 왕은 더욱 맹렬히 활동한다.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맞게 될 마지막 싸움이 곧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의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거짓이 참된 것과 너무도 유사하므로 성경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그 차이를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은 반대와 조롱을 당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 앞에 놓인 시련을 견디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해야 한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와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거기에 일치하도록 행동할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튼튼하게 무장한 자들만이 최후의 대쟁투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다. 

				구주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당신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천사들이 그분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과 정신에 새겨 주기 위해 나타났다. 그러나 제자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일시적 해방만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해야 할 말씀들을 잊고 말았다. 그 결과 시련의 때가 이르자 마치 예수께서 당신의 죽음을 그들에게 미리 알려 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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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셨던 것처럼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미래가 보여졌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예언으로 미래가 분명하게 펼쳐져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중요한 진리들이 그들에게 전혀 계시되지 않은 것처럼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이 경고를 주실 때 그분은 이성을 가진 모든 사람이 그 기별에 유의하기를 바라신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선고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은 짐승의 표가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받지 않고 피할 수 있을 것인지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성경의 진리가 죄악적인 욕망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는다. 이를 틈타 사탄은 그들이 좋아하는 기만을 제공한다.

				하나님은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표준과 개혁의 기초로 삼는 한 백성을 소유하실 것이다. 학자들의 의견, 과학의 이론, 종교 회의의 신조나 결정, 다수의 목소리 등 이런 것들에 의해 성경의 교리가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교리나 교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것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분명한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사탄은 사람들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는 대신 목사나 신학 교수들을 그들의 지도자로 바라보게 한다. 지도자들의 마음을 지배함으로써 그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일반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나라의 지도자들은 편견에 사로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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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혀 그분이 메시아가 되는 증거를 거부했다. 사람들은 “우리의 법관들과 학자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그와 같은 지도자들의 영향으로 유대인들은 그들의 구주를 거절하게 되었다.

				인간의 권위를 높임

				그리스도께서는 양심을 지배하기 위해 세속적 권세를 높이는 일이 있을 것을 미리 내다보셨다. 이것은 각 시대를 통해 무서운 저주가 되었다. 눈먼 지도자들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경고는 미래 세대를 위한 경계로 기록되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을 해석하는 권리를 성직자에게 맡겼다. 종교 개혁으로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갖게 되었으나 로마 교회가 만든 이와 같은 원칙으로 개신교회에 속한 많은 사람이 성경을 스스로 상고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은 성경의 교훈을 교회가 설명한 대로만 받아들이도록 가르침 받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에 아무리 분명히 계시되어 있을지라도 교회가 확립해 놓은 신조와 교훈에 반대되면 아무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성직자에게 맡기고 있다. 그들은 구주의 가르침은 유의하지 않으면서 목사들의 말은 맹목적으로 믿는다. 그러면 목사들은 과오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들이 빛을 가진 자들이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들의 지도를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은 도덕적 용기가 부족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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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학자들의 발자취를 따르게 되고 또한 스스로 연구하기를 싫어하므로 속절없이 오류의 쇠사슬에 매이게 된다. 이 시대를 위한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증거 할 때 성령의 능력이 임함을 사람들은 알고 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빛에서 돌아서게 하는 성직자들을 따르고 있다. 

				사탄은 많은 사람을 애정의 비단실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과 묶어서 그들을 자기편이 되게 한다. 그것은 부모, 자식, 부부, 사회 등의 관계일 수 있다. 그들은 옳은 일에 대한 자기의 확신대로 행동할 용기가 없다.

				많은 사람이 올바르게만 산다면 무엇을 믿어도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삶은 믿는 내용으로 형성된다.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것을 무시한다면 빛보다 어둠을 선택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이미 제공되어 있으므로 무지와 오류와 죄에 대해 핑계할 수 없다. 여행하는 사람이 여러 갈림길이 있는 곳에 이르러 방향을 표시해 놓은 안내판을 만났다고 가정해 보자. 만일 그가 안내판을 무시하고 자신의 생각에 옳게 보이는 길을 택한다면 그가 아무리 명철할지라도 그는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첫째요 최고가 되는 의무

				좋은 의도를 갖는 것이나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목사가 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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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것이라고 말해 주는 것을 행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모든 사람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 가는 여정이 구체적으로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떤 일도 추측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서 진리를 배워 빛 가운데로 행하고 다른 사람들도 같은 길을 가도록 격려하는 일은 모든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요 최고의 의무이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대답해야 하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연구하며 자기의 견해를 확립해야 한다.

				큰 지혜를 가졌다고 자랑하는 학자들이 성경에서 사용된 언어에 신비하고 은밀하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거짓 교사들이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는 표상이나 상징으로 사용된 것 외에는 그 언어의 분명한 뜻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오늘날 오류에서 방황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을 것이다.

				학자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지나쳐 버린 성경의 많은 부분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와 교훈을 주는 것들이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지성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간절함과 의를 열렬히 사모하는 마음에 달려 있다.

				기도와 성경 연구를 소홀히 한 결과들

				성경은 기도 없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만이 중요한 것들

			

		

		
			
				550 각 시대의 대쟁투

			

		

	
		
			
				을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고 어려운 진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수 있다.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준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고 그 약속으로 힘을 얻게 된다. 이따금 유혹에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기도와 성경 연구를 게을리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기억해 내지 못하고 성경을 무기 삼아 사탄에게 대항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주위에 머물며 사람들에게 필요한 바로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해 줄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요 14:26). 그러나 위기의 때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억하려면 그것을 마음속에 미리 저장해 두어야 한다. 

				지상의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야흐로 결정되려 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행 9:6 참조)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관하여 깊은 산 경험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낭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사탄의 영역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파수꾼들이여, 졸지 말라! 

				많은 사람이 그들이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으로 기뻐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원에 있는 나무가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땅만 버리는 자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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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책에 기록된다. 여전히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 지금도 탄원하고 계신다.

				여름에는 상록수와 다른 나무를 구분할 수 없다. 그러나 겨울바람이 불어오면 상록수는 변함없이 남아 있지만 다른 나무들은 잎이 떨어져 벌거숭이가 된다. 이와 같이 지금은 거짓 신앙 고백자들과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없다. 그러나 반대가 일어나고 억압이 다시 기세를 떨치고 박해의 불길이 타오르면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위선자들은 믿음을 포기할 것이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은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의 때보다 더욱 강하게 되고 밝게 빛날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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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되는 안식일은 특별히 공격의 초점이 된다.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참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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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1, 2, 4).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8절의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반복하고 있는데 그 기별이 처음 선포된 이래로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단체가 처한 타락의 상태를 부가적으로 말해 준다. 

				무서운 상태가 여기에 묘사되어 있다. 진리를 거절할 때마다 사람의 마음은 더욱 어둡고 더욱 완고해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마침내 그 계명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백성이 받는 멸시를 통해 거절당하신다.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지만 그것은 가장 비열한 죄악을 숨기기 위한 구실이 될 것이다. 강신술을 믿는 믿음은 마귀의 가르침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 주며 또한 이를 통해 악한 천사들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바벨론은 죄의 잔을 채우고 있으며 그의 멸망의 시기를 앞당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바벨론 가운데 그분의 백성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충성된 자들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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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을 재앙들을 받지 않”(계 18:4)도록 불러냄을 받아야 한다.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고 큰 음성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라는 음성이 들린다. 이 선포는 지상 거민들에게 주어질 마지막 경고이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항하는 싸움에 가담하고 있는 세상의 세력들이 서로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계 13:16) 거짓 안식일을 지킴으로 교회의 관습을 따르도록 명할 것이다. 그 명령에 거절하는 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창조주의 안식일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그 율법을 범하는 모든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이와 같이 분명히 문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한 제도를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짐승의 표 곧 하나님 대신 순종하기로 선택한 그 세력에 충성하는 표를 받게 된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계 14:9~10).

				진리가 사람의 마음과 양심에 분명히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거절된다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이 시대를 위한 특별한 진리를 들을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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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계명의 참된 빛이 그들 앞에 제시되지 않았다.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대쟁투의 문제에서 기만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일요일 법령이 사람들에게 맹목적으로 강요되지는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이 현명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빛을 받게 될 것이다.

				충성의 큰 시금석

				충성의 큰 시금석이 되는 안식일은 특별히 공격의 초점이 된다. 거짓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에 충성하는 표가 되는 한편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참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창조주께 충성하는 증거가 된다. 그리하여 한 무리는 짐승의 표를 받는 반면에 다른 무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된다.

				종교적 제재가 행해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 교회와 국가가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아무 근거 없는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러나 일요일 준수를 강요하는 문제가 광범위하게 거론되면 사람들은 오랫동안 믿지 않았던 사건이 실제로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고,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결과를 나타내게 될 것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보내어 세상과 교회 안에 있는 죄를 책망하셨다. 개혁자들은 그들의 사업에 착수할 때 교회와 국가의 죄를 지적하는 일에 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그들은 순결한 그리스도인 생애의 모본을 통해 사람들을 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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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교훈으로 이끌고자 희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시켰을 때 그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의 분명한 교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될 것이다. 주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헌신하는 겸비한 자들을 통해 일하실 것이다. 일꾼들은 교육 기관의 훈련보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거룩한 열성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도록 강권함을 받을 것이다. 바벨론의 죄악이 공개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들어 본 적 없는 엄중한 경고가 사람들을 동요시킬 것이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죄악과 진리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참으로 타락한 교회임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이 말들이 정말 사실이냐?”라고 질문하면 목사들은 지어낸 말로 그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히고 일깨워진 양심을 진정시키려 할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시기를”이라는 분명한 증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대중적인 목사들은 죄를 좋아하는 무리를 선동하여 그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욕하고 핍박할 것이다.

				성직자들은 빛을 차단시키고 이와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한 논쟁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교회는 국가의 강한 권력에 호소하고, 이 일을 통하여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가 연합할 것이다. 일요일을 강요하는 운동이 대담해질수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법률의 힘이 더 크게 가해질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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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벌금을 물게 되고 투옥의 위협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는 유혹의 수단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가 주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는 대가로 보수와 특권을 제공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라.”라고 대답할 것이다. 법정에 소환된 사람들은 진리를 강력하게 변호할 것이며, 그 말을 듣는 자들 중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다른 방법으로는 진리를 알 수 없었던 무수한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반역으로 취급될 것이다. 부모는 믿음을 가진 자녀를 가혹하게 대할 것이며 자녀들은 상속권을 잃고 가정에서 쫓겨날 것이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딤후 3:12). 진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일요일을 안식일로 존중하지 않을 때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옥에 갇히고 혹은 추방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노예 취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람들을 제어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상한 현상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인간의 마음은 매우 잔인해질 것이다.

				폭풍이 다가옴

				폭풍이 다가올 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노라고 공언하면서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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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성화되지 않은 많은 사람이 그들의 위치를 떠나 반대편 대열에 설 것이다. 그들은 세상과 연합하고 그 정신에 동참해 왔으므로 세속적인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시험이 올 때 그들은 평안하고 인기 있는 편을 택할 것이다. 한때 진리 안에서 기쁨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들의 재능과 말솜씨를 사람들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데 사용할 것이다. 그들은 이전에 같은 신앙을 가졌던 형제들에게 가장 큰 원수가 된다. 그 배교자들은 안식일 준수자들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고 비난하는 사탄의 가장 유력한 대리자들이 되며, 통치자들을 설득하여 그들을 반대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경고를 받아 왔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강권해 오셨다. 그들은 현실적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명성이나 생명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 복음 사업이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성취될 수 없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설 수 없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태를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피하여 힘을 구한다. 

				각 시대마다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적합한 어떤 특별한 진리가 부각되었다. 모든 새로운 진리는 반대에 대항해 싸우면서 그 길을 개척해 왔다. 그리스도의 사신들은 그들의 의무를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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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가 격렬해짐

				반대가 더욱 격렬하게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종들은 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어려움을 초래한 자들로 여겨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심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길이 옳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 준다. 그들의 믿음과 용기는 사태가 어려워질수록 더욱 강해진다. 그들은 다음과 같이 증거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권세를 이미 정복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정복된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는가?”

				암흑의 군대와 대결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악한 천사들은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온 자들을 하나님의 종들의 감화로 빼앗길 때 분노하여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악인들은 악한 천사들과 연합하여 매혹적인 시험으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는 양심을 강요하기 위하여 세상 권력이 동원될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인간의 중보자로 하늘 성소에 계시는 동안 성령의 제어하시는 능력이 통치자들과 백성에게 임한다. 통치자들 중 많은 사람이 사탄의 대리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국가의 지도적 인물들 가운데 당신의 대리자들을 가지고 계신다. 진리에 대적하는 원수의 반대 움직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제지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경고를 받아들이고 환란의 때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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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비와 큰 외침

				셋째 천사와 연합하는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세상을 환하게 한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서 증거 되었다.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서는 16세기 종교 개혁 이래 가장 큰 종교적 각성이 일어났다. 그러나 셋째 천사의 마지막 경고로 이루어질 큰 운동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날 것이다.

				그 운동은 오순절의 운동과 유사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아를 위하여 “이른 비”가 내렸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호 6:3; 욜 2:23).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초기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성취된 예언은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하여 사도 베드로가 고대했던 “유쾌하게 되는 날”(행 3:19)이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종들은 거룩한 헌신과 빛나고 밝은 표정으로 하늘에서 온 기별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곳저곳으로 분주히 다닐 것이다.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다. 사탄도 또한 거짓 기적들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할 것이다(계 13:13 참조).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취하게 될 것이다.

				기별은 변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이미 제시되었다. 전도자들에 의해 전달된 인쇄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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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화력을 발휘해 왔다. 그러나 사탄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제 그들은 진리를 분명하게 알게 된다. 가족이나 교회의 관계들이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들어 둘 수 없을 정도로 무력해진다. 여러 세력이 진리에 대적하기 위해 결속할 것이지만 많은 사람이 주님 편에 서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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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사탄이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사탄은 그들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킴으로 그들이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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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단 12:1).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사업을 완수하게 된다. 그들은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그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마지막 시험이 세상에 주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충성이 입증된 모든 사람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계 7:2)을 받는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에서 중보 사업을 마치신다. 그분은 큰 음성으로 “되었다”(계 16:17)라고 말씀하신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계 22:11).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위한 속죄 사업을 마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단 7:27)가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지고 예수께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통치하시게 된다.

				예수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이 땅의 사람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처럼 두려운 시기에 의인들은 중보자 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악인들을 누르고 있던 제재는 거두어지고 사탄이 마침내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났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그분의 사랑을 멸시하고 그분의 율법을 유린하였다. 악인들은 은혜의 시기 동안에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렸고 계속적으로 거절당한 하나님의 영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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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내 거두어졌다. 사탄은 세상 사람들을 최후의 큰 환란 가운데 빠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인간의 악의 바람을 막아 주는 일을 멈춘다. 온 세계는 옛날 예루살렘을 휩쓸었던 것보다 더 무서운 폐허 상태가 될 것이다. 그 세력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단지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 곳곳에서 파괴를 자행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두려운 재난과 지상을 비극으로 충만케 하는 인간의 투쟁과 유혈 사태의 장본인이라고 믿을 것이다. 마지막 경고가 내려지고 악인들은 격분한다. 사탄은 그 기별에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증오와 박해의 정신을 최고조로 드러낼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가 유대 민족을 떠났으나 제사장들과 백성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전히 스스로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다. 성전 봉사는 계속되었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를 흘린 백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기원이 매일 행해졌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 성소에서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이 선고되고 세상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된 후에도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여러 종교 의식이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난 사람들에 의해 여전히 시행될 것이다. 악의 왕은 그의 무서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을 충동할 것이다.

				안식일이 가톨릭교회와 개신교회에서 특별한 논쟁의 대상이 될 때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법에 반대하는 소수의 사람을 그대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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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모든 국가가 혼란과 무법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그들로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이 일어날 것이다. 동일한 주장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제기되었다. 가야바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요 11:50)라고 말하였다. 이 주장이 매우 강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리하여 넷째 계명인 안식일을 성별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침내 형벌이 선고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그들을 사형에 처하는 자유를 사람들에게 부여할 것이다. 가톨릭교회와 미국의 타락한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와 유사한 행동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선지자가 “야곱의 환란의 때”(렘 30:5~7; 창 32:24~30)라고 묘사한 고난과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이다. 

				야곱의 환란의 때

				야곱이 심한 고통을 당한 밤 곧 그가 에서의 손에서 구원받고자 기도로 씨름하던 그 밤(창 32:24~30 참조)은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겪을 경험을 나타내 준다. 에서에게 주기로 되어 있던 아버지의 축복을 기만으로 가로챘기 때문에 야곱은 형의 무서운 보복이 두려워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하였다. 여러 해에 걸친 유랑 생활을 마친 후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족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국경에 이르자 그는 에서가 복수하려고 군사를 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야곱의 유일한 희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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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것이었다. 그의 유일한 방어책은 기도뿐이었다. 

				홀로 남은 야곱은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그의 생애에 큰 위기가 닥친 것이다. 어둠 가운데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였다. 그때 갑자기 어떤 손이 그의 어깨를 붙잡았다. 그는 원수가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는 줄로 생각했다. 그는 죽을힘을 다해 공격자에게 대항하였다. 날이 샐 무렵 그 낯선 사람이 갑자기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다. 야곱은 무기력하게 쓰러졌으나 곧바로 정체불명의 적대자의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애원했다. 야곱은 그가 싸운 상대가 언약의 천사임을 그제서야 깨달았다.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 오랫동안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는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얻어야 했다. 그 천사는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라고 강권했다. 그러나 그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부르짖었다. 야곱은 그의 연약하고 무가치함을 고백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였다. 회개와 굴복을 통하여 죄와 실수가 무척이나 많았던 야곱은 하늘의 권세자로부터 자신이 가장 원하던 바를 얻게 되었다. 

				사탄은 야곱이 지은 죄를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를 비난하였으며 또한 에서를 충동하여 야곱을 향해 진군하게 하였다. 야곱이 기도로 밤을 새울 때 사탄은 그를 낙심시켜 하나님을 붙든 손을 놓게 하려고 노력하였다. 야곱은 거의 절망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나 그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였고, 천사를 붙들고 열렬한 음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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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원하여 마침내 승리를 쟁취하였다.

				에서를 충동해 야곱을 향하여 군대를 진군시킨 것과 똑같이 사탄은 환란의 때에 악한 자들을 선동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고자 할 것이다. 야곱을 비난했던 것과 똑같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는 일에 진력할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거룩한 천사들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죄가 이미 용서되었음을 짐작할 것이다.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하게 한 죄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한편 주께서 그들의 죄는 용서해 주시면서 자기와 자기 부하들만 멸하시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사탄은 그들이 자기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주장하며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어 멸망시킬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한다.

				하나님은 사탄이 그들을 끝까지 시험하도록 허락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확신과 믿음은 격렬하게 시험을 받을 것이다. 사탄은 그들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시킴으로 그들이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길 바란다.

				하나님께 불명예를 끼칠 것이라는 괴로움

				하나님의 백성이 겪는 고민은 핍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어떤 결점 때문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계 3:10)라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키지 못할까 하는 생각으로 두려워한다. 만일 그들의 품성의 결함 때문에 그들의 무가치함이 

			

		

		
			
				568 각 시대의 대쟁투

			

		

	
		
			
				입증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수많은 죄를 이미 회개한 사실을 가리키면서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로 더불어 화친할 것이니라”(사 27:5)고 하신 구주의 약속을 성취시켜 달라고 애원한다. 극심한 고통에 눌려 있을지라도 그들은 열렬하게 간구하는 일을 그치지 않는다. 마치 야곱이 천사를 붙잡고 놓지 않은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을 굳게 붙든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는 말이 그들의 심령에서 터져 나온다.

				도말된 죄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민과 공포로 괴로워하는 동안 아직 자복하지 않은 죄가 그들 앞에 나타나면 그들은 압도당하고 말 것이다. 절망이 그들의 믿음의 줄을 끊게 될 것이고,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구원을 위하여 간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고백하지 않고 숨겨 둔 죄가 하나도 없다. 그들의 죄는 이미 심판정에서 도말되었고 다시는 그들의 마음에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그분은 절대로 죄악을 묵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 주셨다. 자신의 죄를 변명하거나 숨기는 자들 곧 자백하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채 하늘 책에 남겨 둔 자들은 모두 사탄에게 정복당할 것이다. 그들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하나님의 안목에는 그들의 행위가 더욱 가증하게 보이고 큰 원수의 승리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하나님의 날을 위한 준비를 게을리한 자들은 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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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때든 이후든 다시는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다.

				야곱의 경험은 또한 속임을 당하고 시험을 받아 죄에 빠진 사람들이라도 진정한 회개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분께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하나님은 위급한 때에 그들을 위로하고 보호하기 위해 천사를 보내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눈은 그의 백성을 주목하시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 풀무의 불꽃은 그들을 태워 버릴 것처럼 보일 것이나 연단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불로 단련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견디는 믿음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고통의 시기는 우리에게 피곤함과 지연과 주림을 견딜 수 있는 믿음 곧 격렬하게 시련을 당할지라도 약해지지 않을 믿음을 필요로 한다. 그때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 야곱의 승리는 끈기 있는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보여 주는 실증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열렬하고 꾸준하게 나아가는 모든 사람은 야곱처럼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절망의 물결이 간구하는 자들 위로 밀려올 때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자들이 어찌 그리 적은가!

				오늘날 믿음을 활용하지 않는 자들은 사탄의 기만적 권세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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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위험이 매우 크다. 비록 그들이 시련을 견딘다 할지라도 환란의 때에 더욱 심한 난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로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경험을 가져야 한다. 

				흔히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당하는 환란이 더 가벼운 때가 많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위기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생생하게 설명할지라도 그 시련의 정도를 충분히 표현할 수 없다. 시련의 때에 각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고 계시는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고자 노력해야 한다. 우리 구주께서는 생각으로도 유혹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사탄은 사람의 마음에 그가 발붙일 곳이 있는지 찾고 있다. 이때 어떤 죄 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발판 삼아 유혹의 힘을 발휘할 것이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요 14:30)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에게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전혀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분에게는 사탄이 이용할 수 있는 죄가 전혀 없었다. 이것이 환란의 때에 서게 될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상태이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 구주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능력에, 우리의 무지를 당신의 지혜에, 우리의 무가치함을 당신의 공로에 연합시키도록 초청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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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은 우리가 마땅히 배워야 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가르쳐 주는 학교와 같다. 그것은 우리의 품성을 거룩하신 모본을 따라 형성하는 일에 있어서 하늘과 협력하게 해 준다. 

				장차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보여 주는 증거로써 초자연적인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하늘 정부에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탄과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이 연합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과 반대되는 계시들을 하늘로부터 받았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연극의 주역

				큰 기만의 주역으로서 사탄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가장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의 성취로 오랫동안 고대해 왔다. 이제 그 큰 기만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것처럼 보이게 할 것이다. 사탄은 세계 각처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계시록에 묘사한 바와 같이 위엄 있고 빛나는 모습으로 자신을 사람들 앞에 나타낼 것이다(계 1:13~15 참조). 

				그를 두르고 있는 영광은 사람이 이전에 목격한 일이 없는 찬란한 광경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부르짖는 승리의 함성이 공중에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그 앞에 꿇어 엎드린다. 그러면 그가 손을 들어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그의 음성은 부드럽고 아름답다. 동정 어린 음성으로 그는 구주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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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은혜로운 하늘의 진리 중 어떤 것들을 선포한다. 그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고 그리스도의 특성을 나타내며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제칠일을 거룩히 지키는 자들이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강력하고 매우 압도적인 기만이다.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권능이라”(행 8:10)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만당하지 않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기만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거짓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의 축복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곧 성경에 하나님의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그 위에 쏟아지리라고 한 바로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 선언된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모방하도록 허락지 않으신다. 구주께서는 이 점에 속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재림의 광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예언하셨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마 24:24~27). 주님의 오심은 결코 조작될 수 없다. 온 세계가 그 일을 목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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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만이 온 세상을 사로잡는 그 강력한 속임수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의 증언으로 그들은 기만자의 변장을 알아챌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감정의 기복에 따라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가? 그들은 이와 같은 위기를 당할 때 성경 오직 성경만을 굳게 붙들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교국의 통치자들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서 정부의 보호를 제거하고, 그들을 멸하고자 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준다는 법령을 반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도시와 마을을 떠나 가장 황량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하여 무리 지어 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피에몽 골짜기에 숨어 지낸 그리스도인들처럼 산의 요새에서 피난처를 찾을 것이다(4장 참조). 모든 민족과 모든 계층의 사람들 곧 높은 자와 낮은 자, 부한 자와 가난한 자, 백색 인종과 유색 인종 등 많은 사람이 극히 부당하고 잔인한 속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은 감옥에 갇혀서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사형 선고를 받고, 어둡고 불결한 옥에서 기아로 거의 죽을 지경에 처할 것이다. 

				이와 같은 시련의 때에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잊으실 것인가? 그분이 충성된 노아, 롯, 요셉, 엘리야, 예레미야, 다니엘을 잊으셨던가? 비록 원수들이 그들을 옥에 가둔다 할지라도 감옥의 벽이 그들의 영혼과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차단시킬 수는 없다. 천사들이 고독한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빛과 평화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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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줄 것이다. 감옥은 마치 왕궁처럼 되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했을 때처럼 음산한 벽은 하늘빛으로 빛날 것이다.

				재앙이 내림

				하나님의 심판이 그분의 백성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내릴 것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것은 “기이”한 일이다(사 28:21).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출 34:6)이시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벌을 면죄하지 아니”(출 34:7; 나 1:3 참조)하신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죄의 분량을 채운 사람들은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성소에서 당신의 중보 사업을 마치실 때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내릴 것이다(계 14:9~10 참조). 애굽에 내린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의 마지막 구원이 있기 전에 세상에 내리게 될 더욱 큰 규모의 형벌과 유사한 것이었다.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그 무서운 재앙을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악하고 독한 헌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하나님의 천사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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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계 16:2~6).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형을 언도함으로써 직접 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과 똑같은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당시 유대인들이 아벨 시대 이후로 모든 성도의 피를 흘린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과 똑같은 정신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하여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계 16:8~9)는 재앙이 일어난다. 선지자들은 이 무서운 시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가축이 울부짖고 소 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도다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욜 1:11, 12, 18, 20).

				이 재앙은 전 세계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다. 은혜의 시기가 마치기 전에 사람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에는 자비가 섞여 있었다. 그리스도의 중보의 피가 죄인이 범한 죄의 분량대로 재앙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날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가 쏟아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자신들이 오랫동안 멸시해 온 하나님의 자비의 보호를 받고자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박해와 고통을 당하고 궁핍으로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죽도록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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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것이다.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사 33:16; 41:17).

				사람의 안목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보다 앞서간 순교자들처럼 신앙으로 인해 죽임을 당할 것처럼 보일 것이다. 무서운 고뇌의 시기이다.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한다. 악한 자들은 기뻐 날뛰며 조롱한다. “이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져 내지 않으시느냐?” 그러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은 예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조롱하며 외치던 말,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마 27:42)라고 했던 말을 기억한다. 야곱과 같이 모든 사람이 계속하여 하나님과 씨름할 것이다. 

				천사들의 보호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을 둘러 진 치고 있다. 천사들은 그들의 고통을 목격했고 그들의 기도를 들었다. 그들은 사람들을 위험에서 구해 내라는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의 잔을 마시고 피의 침례를 받아야 한다(마 20:20~23). 하지만 택한 자들을 위하여 환란의 때는 단축될 것이다.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예측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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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것보다 속히 이를 것이다.

				비록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진멸할 시간이 정해져 있을지라도 원수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 법령의 실행을 촉진하여 속히 그들의 생명을 빼앗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도 충성된 각 사람을 둘러 진 치고 있는 강한 수호자들의 경계망을 뚫을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에서 피해 가는 도중에 공격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해하고자 높이 들려진 칼은 마치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꺾일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군인의 모양을 한 천사들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한 천사들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셨다. 천사들은 사람들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그들은 사람들의 가정에서 친절한 영접을 받기도 하고, 길을 잃은 나그네의 안내자가 되기도 하고, 감옥 문을 열고 주님의 종들을 놓아 주기도 하였다. 그들은 구주의 무덤에서 돌을 굴려 내기도 하였다.

				소돔성의 주민들이 하나님의 용서의 한계를 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살피기 위하여 천사들이 그곳으로 갔던 것처럼 이들은 악인들의 집회에도 방문한다. 하나님은 또한 당신을 진심으로 섬기는 소수의 사람들을 위하여 재난을 억제하시고 사람들의 평안을 연장해 주신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들은 그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충성된 소수의 사람들의 은혜로 그들의 생명이 지속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때때로 천사들은 이 세상의 회의에 대변자로 참석하곤 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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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나 사람들은 귀로는 그들의 호소를 들었으나 입술로는 그 호소를 비웃었다. 한편 하늘의 사자들은 가장 유능한 변호인보다 압제받는 자들의 형편을 더 잘 변호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지연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될 죄악을 깨뜨리고 제지해 왔다. 

				하나님의 백성은 간절한 소망으로 왕의 오심을 고대하고 있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씨름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사정을 아뢸 때 하늘은 새벽빛처럼 빛나게 된다. “도움이 오고 있다.”는 말이 마치 천사들의 노래처럼 귀에 들려온다.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린다. “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이 싸움을 싸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귀하신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바로 그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실 것이다. 환란의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서운 시련의 시기이다. 그러나 모든 참된 신자는 그들을 두르고 있는 약속의 무지개를 볼 것이다.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사 51:11).

				이때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들이 피를 흘리게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충성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이상 자비의 물결이 되돌아올 수 없도록 그것을 물리쳐 버렸기 때문이다. 만일 의인들이 그들의 원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된다면 이는 암흑의 왕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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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에 들어가서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사 26:20~21).

				주님의 재림을 끈기 있게 기다려 온 사람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의 구원은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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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 6: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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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서 인간의 법적인 보호가 제거되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법령으로 정해진 때가 가까워 오면 사람들은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여 반대와 책망의 음성을 침묵시키고자 음모를 꾸밀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옥중에서 혹은 숲과 깊은 산의 적막한 곳에 숨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탄원한다. 무장한 자들은 악한 천사의 충동을 받아 살해하는 일을 준비한다. 하지만 위기일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것이다.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사 30:29~30).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을 탈취하려고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욱 짙은 암흑이 땅을 덮을 것이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가 갑자기 멈칫한다. 그들은 살기등등해하던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하고 그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위를 쳐다보라”라는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스데반처럼 위를 쳐다보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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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7:55~56). 그들은 그분의 거룩한 모습에서 그분의 겸비한 모습을 본다. 그들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요 17:24)라고 간구하시는 음성을 듣는다.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결한 자들이여 나오라. 그들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다.”라는 음성이 들린다. 그때 믿음을 굳게 지켜 온 사람들의 입술에서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온다.

				구원이 이르러 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시는 때는 한밤중이다. 태양이 나타나서 찬란하게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잇달아 일어난다. 의인들은 그것이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환희로 바라보지만 악인들은 그 광경을 공포로 바라본다. 하늘의 험악한 광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한 줄기 빛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계 16:17)라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그 음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킨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계 16:18). 거친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바다에서는 사나운 물결이 서로 부딪친다. 악마의 소리같이 날카로운 태풍의 소리가 들린다. 땅의 표면이 갈라지며 기초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죄악으로 소돔과 같이 되어 버린 항구들은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 간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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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9)는다.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한다. 지상의 오만한 도시들은 낮아진다. 사람들이 그들의 재산을 들여 건축한 호화로운 건물들이 그들의 눈앞에서 무너져 내린다. 감옥의 벽들이 무너지고 믿음 때문에 속박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은 해방된다.

				무덤이 열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단 12:2)다. “그를 찌른 자”(계 1:7)들,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조소하고 조롱한 자들, 그리스도의 진리와 그분의 백성을 핍박한 자들이 일어나서 영광 중에 계신 그분을 쳐다보고 충성되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을 보게 된다.

				맹렬한 번개가 불꽃으로 된 띠처럼 지구를 둘러싼다. 우레 소리를 뚫고 신비하고 두려운 음성으로 악인들의 운명이 선고된다. 교만하고 도전적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에게 잔인하던 자들이 이제는 공포에 떨며 무서워한다. 마귀도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고 그분의 권능 앞에서 떤다. 그때 사람들은 자비를 얻고자 탄원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쥐와 박쥐에게 던지고 암혈과 험악한 바위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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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사 2:20~21).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한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다. 그들은 세상과 진리를 멸시하는 자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입증하였다. 조금 전까지 불안에 떨고 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경이로 빛난다. 그리고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시 46:1~3).

				이 거룩한 신뢰의 말씀이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 하늘 도성의 영광이 그 열린 문에서 흘러나온다. 그때 공중에 두 돌비를 쥔 손이 나타난다. 시내산에서 선포된 거룩한 율법이 이제 심판의 표준으로 사람들에게 제시된다. 그 어구들은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다. 기억이 일깨워지고 각 사람의 마음에서 미신과 이단의 암흑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짓밟은 자들의 공포와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들은 세상의 호감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업신여기고 다른 사람들까지 율법을 범하도록 가르쳤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이 멸시해 온 그 율법에 의하여 정죄를 받는다. 그들은 변명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적하던 자들은 진리와 의무에 대하여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다. 그들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이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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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워 왔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천국 문으로 인도하고 있노라고 공언하면서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왔다. 성직에 있는 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중대하며 그들의 불성실의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가!

				만왕의 왕이 나타나심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다. 곧이어 작고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구름이 땅으로 가까이 접근해 오는 것을 바라본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된다. 그 아래는 타는 불꽃 같은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은 “슬픔의 사람”이 아닌 강한 승리자로 오신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거룩한 천사가 그분을 따르는데 그 수가 “천천이요 만만”이다. 각 사람의 눈이 생명의 왕을 보게 된다. 그 머리에는 찬란한 면류관이 씌어져 있다. 그분의 얼굴은 정오의 태양보다 더욱 밝게 빛난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계 19:16).

				만왕의 왕께서는 불꽃에 싸인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땅이 그분 앞에서 진동한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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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시 50:3~4).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계 6:15~17).

				경멸적인 조롱은 그치고 거짓 입술은 잠잠해진다. 기도의 음성과 통곡의 소리 외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악한 자들은 그들이 멸시하고 거절해 온 주님의 얼굴을 보느니 차라리 산과 바위들 아래 묻히기를 바란다. 죽은 자의 귀를 뚫고 들어가는 그분의 음성을 그들은 안다. 그 부드러운 음성이 얼마나 자주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호소하였던가! 그 음성은 친구와 형제와 구주가 되시는 분의 애원으로 얼마나 자주 들렸던가! 그 음성은 그들이 멸시한 경고와 거절한 초청에 대한 기억을 일깨워 준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때 그분을 조롱한 자들이 있다. 대제사장이 맹세하면서 대답을 요구했을 때 주께서 엄숙하게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마 26:64)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른다. 이제 그들은 영광 중에 계시는 그분을 바라본다. 거기에는 왕의 칭호를 조롱한 교만한 헤롯도 있다. 그분의 이마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분의 손에 가짜 홀을 들려 주고, 참람된 조롱으로 그분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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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절한 사람들도 있다. 생명의 왕을 때리고 침을 뱉던 자들이 그분 앞에서 피하고자 애를 쓴다.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들과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군인도 두려움과 후회로 그 상처의 흔적을 바라본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놀라울 정도로 분명하게 갈보리의 사건을 회상한다. 그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악마적인 기쁨으로 부르짖던 일을 공포감에 사로잡힌 채 기억해 낸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마 27:42).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 예루살렘을 울리던 그 음성보다 더 큰 음성으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절망의 통곡이 일어나게 된다. 그들은 만왕의 왕 앞에서 피하고자 한다.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도 가끔 양심이 깨어나 헛된 후회로 심령이 번민에 휩싸일 때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재앙이 폭풍같이”(잠 1:27) 이르는 날에 하는 후회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들은 공포에 떨며 성도들이 기쁜 소리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사 25:9)라고 부르짖는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백성의 부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자는 성도들을 깨운다. 이 땅의 모든 곳에서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으로 이루어진 큰 무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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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성할 것이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전 15:55)라고 외친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무덤으로 들어갈 때와 똑같은 키로 나온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활력과 원기를 소유한 채 부활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주님의 영광스런 몸과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죄로 더러워져서 죽고 썩을 수밖에 없던 몸이 완전하고 아름답고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한다. 모든 흠과 결함은 무덤 속에 버려진다. 구속받은 자들은 인류가 창조 당시에 영광 중에 가졌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말 4:2, 흠정역 영어 성경).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죄로 인한 모든 저주의 흔적이 사라진다. 그리스도의 충성된 백성은 온전히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고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하늘로 올려진다. 천사들은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마 24:31).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어머니 품에 안긴다.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영원한 재회를 누리며 기쁨의 노래와 함께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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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감

				구원받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일제히 예수님을 주목한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사 52:14)던 주님의 영광을 쳐다본다. 그때 예수께서 승리자들의 머리에 영광의 관을 씌워 주신다. 각 사람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데 거기에는 “새 이름”(계 2:17)과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또한 모든 사람의 손에 승리의 종려 가지와 빛나는 거문고가 쥐어져 있다. 지휘하는 천사가 음을 맞추자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훌륭하게 거문고를 켜고 아름답고 풍부한 음조로 노래한다. 모두가 소리 높여 감사의 찬미를 부른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계 1:5~6).

				구원받은 무리 앞에 거룩한 성이 나타난다. 예수께서는 문을 여시고 진리를 따른 모든 백성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신다. 그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아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마 25:34)라는 음성이 들린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피로 속량한 자들을 보여 주시면서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또한 “내게 주신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요 17:12)라고 하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속량받은 자들을 쳐다보시며 그들에게 당신의 형상이 반영되어 있는 것과 죄의 흔적이 제거되어 인류가 다시 하나님과 조화된 것을 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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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시겠는가!

				구주의 기쁨은 당신의 고통과 굴욕으로 구원한 영혼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보시는 것이다. 또한 구속받은 자들도 그들의 기도와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한 자들을 볼 때 구주의 기쁨에 동참하게 된다. 그들은 또한 인도를 받은 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였고 그들 또한 다른 사람들을 구주께로 이끈 것을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두 아담의 상봉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도성으로 영접될 때 승리의 함성이 울려 퍼진다. 두 아담이 서로 만나려고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두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곧 당신이 창조하셨으나 범죄하여 그 죄 때문에 주님의 몸에 십자가의 흔적을 남기게 한 그 시조를 맞이하신다. 아담은 못 자국을 보고 겸비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지 않고 그분의 발아래 자신을 던진다. 그러자 구주께서는 그를 일으키시고 그가 오랫동안 쫓겨나 있던 에덴의 본향을 다시 한번 보라고 초청하신다.

				에덴에서 쫓겨난 후로 아담은 슬픔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 시들어 가는 나뭇잎, 매번 드려지는 희생 제물, 순결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죄의 오점 등은 그의 죄를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였다. 죄의 장본인이라는 비난이 쏟아질 때 그는 후회로 몹시 괴로워했다. 그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었다.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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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죄의 은혜로 아담은 다시 회복되었다.

				기쁨으로 충만한 아담은 한때 그의 즐거움이었고 범죄 이전 그 열매를 취하던 나무들과 또한 자신의 손으로 가꾸던 포도나무와 사랑으로 돌보던 꽃들을 바라본다. 진정으로 회복된 에덴동산인 것이다. 

				구주께서는 그를 생명나무로 인도하시고 그 열매를 따서 아담에게 주신다. 그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고 하나님의 낙원에 서 있는 구원받은 그의 가족의 큰 무리를 본다. 그때 그는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지고 그분께 안긴다. 그가 거문고를 타자 승리의 노래가 하늘에 울려 퍼진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계 5:12). 아담의 가족은 주님께 경배하며 구주의 발 앞에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진다. 천사들은 아담의 타락을 보고 눈물을 흘렸었고, 예수께서 당신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을 때 기뻐하였다. 이제 그들은 구속 사업의 성취를 보고 소리를 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의 무리가 보좌 앞에 있는 수정같이 맑은 바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바닷가에 모인다. 땅에서 구원받은 십사만 사천 명이 하늘의 “새 노래”를 부른다. 그것은 모세와 어린양의 노래 곧 구원의 노래이다. 그 노래는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다. 그것은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경

			

		

		
			
				592 각 시대의 대쟁투

			

		

	
		
			
				험의 노래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살아 있는 자들 가운데서 승천한 자들이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속한 자들”(계 15:2~3; 14:4~5)이다. 그들은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의 시기를 지나왔고 야곱의 환란을 견딘 자들이다. 그들은 “어린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들은 이제 다음의 약속을 받는다.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계 7:14; 7:16~17).

				구원받은 자들의 영광

				각 시대를 통하여 구주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그들은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갔고,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해졌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반대와 증오와 중상을 받았으나 극기하였고 심한 실망을 견디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괴로운 경험을 통해 죄의 사악함과 그 권세, 그 해독과 참상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무한한 희생으로 죄에서 치유된 것을 깨닫고 그들은 겸손하게 되며 마음은 감사로 충만하게 된다. 많은 용서를 받은 그들은 또한 많이 사랑한다(눅 7:47 참조).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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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후사들은 다락방, 오막살이, 감옥, 단두대, 산, 사막, 지하 동굴 등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들은 “궁핍과 환란과 학대”를 받았다. 많은 사람이 사탄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무덤으로 내려갔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고통당하거나 흩어지거나 압제당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땅 위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일찍이 입어 본 어떤 의복보다 더욱 훌륭한 옷을 입고, 지상의 왕들이 지금껏 써 본 어떤 왕관보다 더욱 영광스런 면류관을 쓰고 서 있다. 영광의 왕께서는 모든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셨다. 그들은 명랑하고 아름답고 조화로운 찬양의 노래를 부른다. 그 노랫소리가 온 하늘에 울려 퍼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 그러자 하늘의 거민들이 다음과 같은 찬송으로 화답한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계 7:10, 12).

				우리는 이 세상에서 놀라운 속죄의 주제를 겨우 깨닫기 시작할 뿐이다. 우리의 유한한 이해력으로 치욕과 영광, 생명과 죽음, 십자가에서 만난 공의와 자비를 매우 열렬히 숙고할지라도 또한 지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구원하시는 사랑의 길이와 넓이, 깊이와 높이는 다만 어렴풋하게 이해될 뿐이다. 구원의 계획은 완전히 이해될 수 없다. 속량받은 자들이 보는 대로 깨닫고 배운 대로 터득할지라도 말이다. 영원토록 새로운 진리가 경이와 희열이 넘치는 마음속에 계속 펼쳐질 것이다. 또한 땅 위의 슬픔과 고통과 시련이 그치고 그 원인이 제거될지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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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지불된 대가를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기억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토록 구속받은 자들의 찬양의 주제가 될 것이다. 그들은 영광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하늘의 왕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신 일과 죄의 치욕과 형벌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얼굴에서 외면당한 채 잃어버린 세상에 대한 고민으로 마침내 심장이 터져서 돌아가신 일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인류를 향한 사랑 때문에 당신의 영광을 버린 사실은 영원토록 우주에 경외심을 자아낼 것이다. 구원받은 백성이 그들의 구주를 쳐다보고 그분의 나라가 끝없이 존속하게 될 것을 알게 될 때 그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그 귀한 보혈을 흘려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십자가의 오묘는 다른 모든 오묘를 설명해 준다. 우리는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키는 길 외에는 다른 계획을 세우실 수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 희생의 결과로 이 땅은 거룩하고 행복하며 죽지 아니할 구원받은 백성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각 사람의 가치가 참으로 크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도 지불하신 대가를 만족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도 당신의 위대한 희생의 열매를 보고 흡족해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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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계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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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음성이 당신의 백성의 속박을 풀어 줄 때 인생의 큰 싸움에서 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들은 비로소 놀라운 각성을 하게 될 것이다. 사탄의 속임수에 눈이 멀어 부한 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의 우월성을 자랑했었다. 그들은 배고픈 자를 먹이고, 벗은 자를 입히고,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을 소홀히 했다. 이제 그들은 자신들을 높여 주던 모든 것을 잃었고 그들에게 남겨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들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공포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세상의 쾌락을 얻기 위하여 영혼을 팔았으며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들의 일생은 실패로 돌아가고 향락은 쓴맛으로 바뀌었다. 일생 동안 얻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부자들은 그들의 거대한 저택이 파괴되고 그들이 쌓아 둔 금과 은이 흩어지는 것을 보며 그들의 우상들과 함께 자신들도 멸망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통곡한다. 악한 자들은 그 결과를 보고 한탄하지만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진리를 희생시킨 목사들은 이제 그들이 가르친 오류의 영향을 깨닫게 된다. 그들이 쓴 문장들과 가르친 말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위험을 느끼지 못했고 많은 영혼이 잃어버림을 당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 목장의 양 떼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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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렘 23:1~2; 겔 13:22).

				목사들과 사람들은 그들이 의로운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반역해 온 사실을 깨닫는다. 하나님의 법을 버렸기 때문에 수많은 죄악의 샘이 터져서 마침내 이 세상은 하나의 부패의 시궁창이 되어 버렸다. 불순종한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을 알고 그것을 얻고자 갈망하는 가련한 마음은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사람들은 자신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며 서로를 비난한다. 그들은 연합하여 “부드러운 말”(사 30:10)로 순탄한 일만 예언하고, 청중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게 하고,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을 핍박하도록 지도한 불성실한 목사들에게 가장 혹독한 비난을 쏟아붓는다. 그들은 “너희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부르짖는다. 한때 그들에게 명예와 찬사를 돌리던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하고 죽이고자 달려든다. 도처에서 투쟁과 유혈 사태가 벌어진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늘의 사자들은 인류에게 경고하여 그들을 깨우치고 구원하기 위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왔다. 마침내 모든 사람이 그들의 입장을 결정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싸움에서 사탄과 완전히 연합했다. 이제 대쟁투는 사탄과 인간의 연합 싸움으로 확장되었다. “여호와께서 열국과 다투”신다(렘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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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망의 천사

				에스겔의 계시에서 살육하는 기구를 가진 자들로 표현된 멸망의 천사가 이제 나아간다. 그 천사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라는 명령을 받는다. 그들은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겔 9:1~6) 곧 백성의 영적 보호자라고 공언하는 자들로부터 시작한다. 

				거짓 파수꾼들이 먼저 쓰러진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사 26:21).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슥 14:13). 

				사람들이 격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 자비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써 땅 위의 모든 악한 제사장과 통치자들과 백성이 죽는다.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살육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렘 25:33).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악한 자들은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시면 이 세상에는 더 이상 거주민이 없게 된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거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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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사 24:1, 3, 5, 6)게 된다.

				땅은 황량한 광야처럼 보인다. 지진으로 파괴된 도시와 촌락들, 뿌리째 뽑힌 수목들, 바다에서 튀어 오르고 땅이 갈라지면서 솟아오른 거친 바위들이 지구 표면 여기저기에 널려 있다. 커다란 동굴들은 산들이 그 기초부터 갈라진 지점을 말해 준다.

				사탄의 추방

				이제 대속죄일의 마지막 엄숙한 봉사에서 예표 된 사건이 이루어진다. 속죄 제물의 피의 공로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성소에서 옮겨지면 아사셀 염소가 산 채로 여호와 앞에 끌려 나온다. 그때 대제사장은 회중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레 16:21) 둔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하늘 성소의 속죄 사업이 완성되면 하나님과 천사들과 구원받은 큰 무리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죄가 사탄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사탄은 그들을 범죄하게 한 장본인으로 처벌받을 것이다. 마치 아사셀 염소가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사탄도 황량한 지구로 추방당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주님의 재림의 광경을 묘사한 후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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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계 20:1~3).

				“무저갱”은 혼돈하고 어두운 상태가 된 지구를 말한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큰 날을 바라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렘 4:23~26).

				이 지구는 천 년 동안 사탄과 악한 천사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사탄은 지구에 갇힌 채 다른 세계에 접근하여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자들을 유혹하거나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결박”되어 있다. 그가 세력을 행사할 대상자는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다. 그의 기쁨이 되어 온 기만과 파괴 행위에서 그는 완전히 분리된다.

				이사야는 사탄이 패배당하는 때를 미리 내다보고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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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사 14:12~17).

				6천 년간 하나님의 백성은 사탄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속박을 깨뜨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놓아주셨다. 이제 사탄은 그의 악한 천사들과 함께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 깨닫는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건마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사 14:18~20).

				천 년 동안 사탄은 하나님의 율법에 거슬러 반역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 기간에 당하는 사탄의 고통은 참으로 크다. 이제 그는 혼자 남아서 처음 하늘 정부에 반역한 이래로 자기가 자행한 모든 죄악을 떠올리며 형벌을 받아야 하는 무서운 장래를 내다보면서 공포에 떤다.

				첫째와 둘째 부활 사이에 있는 일천 년 동안 악인의 심판이 이루어진다. 사도 바울은 이 심판이 재림 후에 있을 사건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고전 4:5)라. 그때에 의인들은 왕과 제사장으로 다스리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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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요한계시록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 하리라”(계 20:4, 6).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 6:2)라고 한 바울의 말은 이때를 가리킨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고, 모든 사건은 살아 있을 때 행한 대로 결정될 것이다. 그 행위를 따라 악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이 정해지고 사망의 책에 있는 그들의 이름 아래 기록된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게 심판을 받는다. 바울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 6:3)라고 말한다. 유다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고 말한다(유 1:6).

				일천 년이 끝나면 둘째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악인들은 사망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이르러 “기록된 판결대로”(시 149:9) 형벌을 받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의 기자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 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계 20:5)라고 말한다. 이사야는 악인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사 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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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사라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광대한 피조 세계에는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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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께서는 일천 년 끝에 다시 지상으로 돌아오신다. 그분은 구원받은 무리와 수행하는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 그분은 죽은 악인들에게 형벌을 받기 위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하신다. 그들은 바다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되어 일어난다. 첫째 부활 때 일어났던 자들과 얼마나 대조적인가! 의인들은 변하지 않을 젊음과 아름다움을 입고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은 사망과 질병의 흔적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모든 사람은 눈을 돌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바라본다. 악인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마 23:39)라고 부르짖는다.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의 힘이 원치 않는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오게 하는 것이다. 그들은 무덤에 내려갈 때와 똑같이 그리스도께 대한 적의와 반역의 정신을 가지고 일어난다. 그들에게는 과거의 생애를 고칠 수 있는 새로운 은혜의 시기가 남아 있지 않다.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지리라”(슥 14:4). 새 예루살렘성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성은 준비된 구별된 곳에 안착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천사들과 함께 그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신다.

				악의 왕은 기만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동안 비참하고 기가 꺾여 있었다. 그러나 악인들이 부활하여 많은 무리가 그의 편이 되는 것을 보자 그의 희망이 되살아난다. 그는 항복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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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잃어버린 자들을 그의 깃발 아래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반역의 지도자의 지배를 받아들였고 그의 명령에 복종할 준비가 되었다. 그러나 사탄은 초기의 간계를 써서 자신이 사탄임을 부인한다. 그는 자기가 이 세계의 정당한 주인인데 자신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그는 그의 속임수에 넘어간 부하들에게 자신을 구주라고 말하며 그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덤에서 나오게 했다고 주장한다. 그는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함으로 그들을 감동시킨다. 그는 그들을 지휘하여 성도들의 진을 공격함으로 하나님의 성을 빼앗고자 계획한다. 그는 사망에서 부활한 무수히 많은 무리에게 그들의 지도자로서 그 성을 탈환하여 자기의 보좌와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 큰 군중 가운데는 홍수 전에 살았던 장수한 족속 곧 거대한 체격과 우수한 지능을 가졌던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들은 놀라운 업적을 통해 세상으로 하여금 그들의 천재적 재능을 우상시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잔인성과 악한 행위가 세상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피조물의 면전에서 쓸어버리셨다. 또한 거기에는 여러 나라를 정복한 왕들과 장군들 그리고 싸움에서 결코 패배한 일이 없는 용사들이 있다. 그들은 사망을 경험했어도 결코 변화되지 않았다. 무덤에서 나올 때 그들은 죽을 당시에 자신들을 지배하던 그 정복욕에 사로잡혀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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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대한 마지막 공격

				사탄은 자신의 부하들과 의논한다. 그들은 성안에 있는 군대가 그들의 군대에 비해 수가 적으므로 쉽게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두가 즉시 전투태세를 갖춘다. 숙련된 기술자들은 무기를 제작하고, 군대의 지휘관들은 호전적인 무리를 각 중대와 사단으로 나누어 배치한다.

				드디어 진군 명령이 내려지고, 모든 시대의 연합군이 결코 대적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대군이 행군을 시작한다. 사탄이 그 군대를 진두지휘하고 왕들과 전사들이 그 뒤를 따른다. 그들은 군대식으로 정렬하여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갈라진 땅의 표면을 밟고 전진한다. 그때 예수님의 명령으로 새 예루살렘성의 문은 닫히고 사탄의 군대는 그 성을 둘러싸고 공격 준비를 한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성도들이 그 주위를 두른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성문 밖으로 흘러나오고 온 세상은 그 빛으로 환하여진다.

				보좌 가장 가까이에는 한때 사탄의 사업에 열성적이었으나 그 후 새사람으로 변화되어 열렬한 헌신으로 구주를 따른 자들이 있다. 그다음에는 거짓과 불신의 환경 가운데서 그리스도인 품성을 완성한 사람들과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주장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한 사람들 그리고 각 시대를 통하여 신앙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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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순교당한 수많은 사람이 있다. 그 외에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계 7:9) 있다. 그들은 전쟁을 끝내고 승리를 얻었다. 그들의 손에 있는 종려 가지는 승리를 표상하고, 흰옷은 지금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상징한다.

				그 큰 무리 가운데 자신의 능력과 선행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는 이는 한 사람도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겪은 고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에게 있도다’가 모든 찬양의 주제가 된다.

				반역자들에게 선고가 내림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이 거행된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선고하신다.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계 20:11~12).

				예수님의 눈이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이 어디서부터 성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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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에서 벗어났는지 깨닫는다.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매혹적인 시험들, 하나님의 사자들을 멸시한 일,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비의 물결을 물리친 일 등 이 모든 것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와 같이 나타난다.

				보좌 위에 십자가가 나타난다. 아담의 유혹과 타락, 그 후에 전개되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의 장면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구주의 비천한 탄생, 그분의 단순한 생애, 요단강에서의 침례, 광야에서의 금식과 시험, 하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알려 준 그분의 공생애, 사랑과 자비의 봉사로 피곤해진 낮과 한적한 산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던 밤들, 그분의 은혜에 대한 질투와 증오 그리고 악의에서 나온 음모, 온 세상의 죄의 짐에 눌렸던 겟세마네에서의 말할 수 없는 고민, 살기등등한 폭도들의 손에 넘겨진 배반,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죄인처럼 취급당하며 예루살렘 거리를 난폭하게 끌려다니실 때 저항하지 않던 모습, 대제사장의 집에서 송사받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 또한 비겁하고 잔인한 헤롯 앞에서 조소와 모욕과 고문을 당하시고 마침내 사형 선고를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모든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된다.

				크게 동요하는 무리 앞에 마지막 장면이 나타난다. 인내의 수난자가 갈보리의 길을 따라가고, 하늘의 왕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교만한 제사장들과 조롱하는 폭도들이 죽어 가는 그분을 조롱하고, 초자연적 흑암이 땅에 덮이는 장면들이 나타난다. 

				무서운 광경은 이전에 있던 그대로 나타난다. 사탄과 그의 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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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그의 백성은 그들이 한 일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막을 힘이 없다. 각 사건을 담당했던 자들은 그들이 한 역할을 회상한다. 베들레헴의 죄 없는 아이들을 죽인 헤롯, 마음의 번민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침례 요한의 피를 흘린 헤로디아, 연약한 기회주의자 빌라도, 조롱하던 군인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친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광적인 무리, 그들 모두가 자신들의 죄가 얼마나 가증함을 보게 된다. 구원받은 무리가 그들의 면류관을 구주의 발 앞에 던지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라고 부르짖을 때 악한 자들은 구주의 얼굴에 나타난 거룩한 위엄과 찬란하게 빛나는 빛을 피하려고 애쓰지만 헛된 수고에 그치고 만다.

				거기에는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그들의 극심한 고통을 보고 악마적인 기쁨을 느끼던 잔인무도한 네로도 있다. 네로의 어머니도 거기서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목격한다. 그는 자기 아들에게 유전된 악한 품성 그리고 자기의 감화와 모본으로 말미암아 조장된 감정이 어떻게 세상을 떨게 한 범죄의 열매를 맺었는지를 알게 된다.

				또한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하여 고문대, 감옥, 화형주 등을 사용한 가톨릭 사제들과 주교들이 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율법을 바꾸고자 한 교만한 교황들도 거기에 있다. 이 거짓 교회의 신부들은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할 일이 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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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고난받는 백성과 마음을 같이하신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모든 악인이 하늘 정부에 대한 대반역이라는 죄목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송에 대하여 호소할 것이 전혀 없고 핑계할 것도 없다. 그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선고가 내려진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반역을 통하여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렇게 부르짖는다. “이 모든 것을 나는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왜 그렇게 무지하였던가! 나는 평안과 행복과 영광을 불행과 수치와 절망으로 바꾸었다.” 모든 사람이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람(예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선언했던 것이다.

				사탄의 패배

				악인들은 마치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대관식을 주목한다. 그들은 주님의 손에 그들이 멸시해 온 하나님의 율법의 돌비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본다. 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모습을 본다. 그 선율의 물결이 성 밖에 있는 무리에게 퍼져 나갈 때 모든 사람이 한 음성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계 15:3)라고 외치면서 엎드려 생명의 왕께 경배한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보고 마비된 듯이 보인다. 이전에 덮는 그룹이었던 그는 타락하던 당시를 회상한다. 그는 한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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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존경을 받았던 회의에서 영원히 제외되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에 서 있는 다른 천사 곧 장엄한 모습을 한 천사를 본다. 그는 자기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천사의 높은 지위가 그의 것이었음을 깨닫는다.

				사탄은 그가 타락하기 전에 하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가 반역하기 전에 소유했던 평안과 만족을 회상한다. 그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개한 자기의 사업과 그 결과로 나타난 사람들 간의 원한, 무서운 생명의 파멸, 왕위의 전복, 소란, 투쟁, 혁명 등을 되돌아본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업에 반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써 왔지만 자신의 수고의 결과가 오직 실패뿐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대쟁투가 계속되는 동안 그는 거듭거듭 실패하고 굴복당할 수밖에 없었다. 

				큰 반역자의 목적은 언제나 자기를 정당화하고 반역의 책임이 하나님의 정부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데 있었다. 그는 대쟁투에서 많은 무리로 하여금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이끌었다. 수천 년 동안 이 반역의 괴수는 오류를 진리라고 속여 왔다. 그러나 이제 그 반역이 마침내 실패로 끝나고 사탄의 반역의 역사와 품성이 드러날 때가 왔다. 큰 기만자 사탄은 그리스도를 폐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고, 거룩한 성을 빼앗기 위한 마지막 큰 싸움에서 그의 정체를 완전히 드러낸다. 그와 연합해 온 자들은 마침내 그의 사업이 완전히 실패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된다. 

				사탄은 그의 고의적인 반역 때문에 자신이 하늘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안다. 그는 전력을 다해 하나님께 대적해 왔다.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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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순결과 평화와 조화는 그에게 극심한 고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에 대한 그의 비난은 이제 잠잠해졌다. 사탄은 엎드려 자기에게 내리는 판결이 공의롭다고 고백한다.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진리와 오류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이제 분명해졌다. 반역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한 결과가 온 우주 앞에 공개되었다.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와 자비는 완전히 옹호된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이 지으신 모든 만물의 행복을 위해 있는 것임을 보여 주기 위해 죄의 역사는 영원히 남을 것이다. 충성된 자와 반역한 자를 막론하고 온 우주는 모두 한마음으로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라고 선포한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영광을 받으실 때가 왔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굴욕을 참으신 것은 당신 앞에 있는 즐거움 곧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는 즐거움을 위해서였다. 그분은 구원받은 자들 곧 당신의 형상을 반영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신다. 그분은 그들을 통하여 당신의 수고를 만족히 여기신다(사 53:11). 그분은 의인의 무리와 악인의 무리가 다 들을 수 있는 큰 음성으로 외치신다. “나의 피로 산 자들을 보라! 나는 그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고, 나는 그들을 위하여 죽었었노라.”

				악인들의 비참한 종말

				비록 사탄이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최상권에 대하여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그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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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반역의 정신이 강한 급류와 같이 다시 밀려온다. 그는 하늘의 왕을 대적하는 마지막 결사적인 전투를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한다. 그러나 그가 반역하도록 유혹한 무수한 무리는 이제 아무도 그의 최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악인들은 사탄이 행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다. 그러나 자신들의 처지가 절망적이라는 것을 안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임이여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겔 28:6~8, 16~19).

				“여호와께서 만국을 향하여 진노하시며”(사 34:2)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시 11:6).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고 땅이 갈라진다. 땅의 갈라진 틈에서 맹렬한 불꽃이 솟아나며 바위가 불탄다. 땅의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다 타 버린다(벧후 3:10 참조). 땅의 표면은 용해된 덩어리 곧 하나의 거대한 끓는 불못처럼 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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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해라”(사 34:8).

				악인들은 그들이 행한 대로 벌을 받는다(잠 11:31 참조).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께 반역한 죄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범하게 한 모든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다. 악인들은 율법의 완전한 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된다. 사탄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사탄의 유혹에서 영원히 벗어난다. 

				땅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동안 의인들은 거룩한 도성 안에서 안전하게 머문다.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태우는 불이 되시지만 당신의 백성에게는 방패가 되신다(계 20:6; 시 84:11 참조).

				우리의 영원한 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계 21:1). 악인을 태우는 불은 땅을 정결케 한다. 모든 저주의 흔적은 사라진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죄의 무서운 결과를 말해 줄 영원히 불타는 지옥은 없다.

				십자가의 결과물

				오직 한 가지 기념물이 남는다. 우리 구주께서는 십자가의 표 곧 죄가 이루어 놓은 잔인한 일의 흔적을 영원히 간직하실 것이다. 갈보리의 상처는 영원히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분의 능력을 말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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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보증하셨다. 사람의 말로는 의인들이 받을 상을 충분히 묘사할 수 없다. 오직 그것을 직접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진정으로 알게 될 것이다. 유한한 사람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낙원의 영광을 깨달을 수 없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히 11:14~16 참조). 거기서 하늘의 목자는 당신의 양 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수정같이 맑은 강물이 쉬지 않고 흐르고, 미풍에 흔들리는 강변의 나무들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인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고, 하나님의 산들의 봉우리들이 높이 솟아 있다.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백성은 이 평화로운 땅, 생명강가에서 그들이 살 집을 발견한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때에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사 65:21~22; 35:1; 11:6, 9).

				하늘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례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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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렬도 없을 것이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계 21:4; 사 33:24).

				그곳에는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수도 새 예루살렘이 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계 21:11, 24, 3).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계 22:5). 거기서는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눈이 부시지 않는 빛이 태양 광선을 대신할 것이다. 그러나 그 광도(光度)는 오늘날 정오의 밝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뛰어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

				“성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계 21:22). 하나님의 백성은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자유롭게 교제하는 특권을 누린다. 오늘날 우리는 거울을 통해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천연계와 그분께서 인류를 대하시는 일을 통해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는 사이를 가로막은 희미한 휘장이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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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 속에 사랑과 동정을 심어 주셨는데 이는 하늘에서 가장 잘 표현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의 거룩한 존재들과 교제하고 각 시대의 충성된 자들과 대화하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엡 3:14)을 결합시키는 신성한 유대 속에서 참행복을 맛볼 것이다.

				거기서 불멸의 특권을 얻은 사람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창조의 경이, 속죄의 사랑의 오묘를 명상할 것이다. 모든 재능과 창조력은 증가하고 발달할 것이다. 지식을 얻는 데 있어 뇌가 피로하거나 에너지가 고갈되는 일이 없다. 구원받은 자들은 가장 큰 계획을 실행하고, 가장 높은 꿈을 성취하며, 가장 고상한 포부를 실현할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깨달아야 할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이 항상 있을 것이다.

				우주의 모든 보화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펼쳐질 것이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지치지 않고 날아간다. 지상의 자녀들은 타락하지 않은 다른 세계 주민들의 기쁨과 지혜에 동참하고 여러 시대를 통하여 얻은 지식의 보화를 서로 나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곧 태양과 별들과 천체가 모두 정해진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돌고 있는 것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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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속죄의 오묘와 사탄과의 대쟁투에서 이루신 놀라운 결과를 제시해 주실 때 구원받은 자들은 헌신의 마음으로 감동된다. 그리하여 천천만만의 음성이 합하여 대합창을 부른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계 5:13).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사라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광대한 피조 세계에는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고동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原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선포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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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마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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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직함들―로마 교회 교회법의 일부 조항에서 교황 인노첸시오 3세는 로마 교황은 “지상에 있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선언한다. (See Decretal. Gregor. Pap. IX, lib. 1. de translat. Episc. tit. 7, c. 3. Corp. Jur. Canon. (2nd Leipzig edition, 188 g1), col. 99. 

				부록 2. 무류설―1870, 71년 바티칸 공의회에서 공표된 무류설에 대해서는 Philip Schaff, Creeds of Christendom, vol. II, Dogmatic Decrees of the Vatican Council, pp. 234-271을 참조하라. 여기에는 라틴어와 영어로 된 본문이 들어 있다. 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VII, art. Infallibility, by Patrick J. Toner, pp. 790 ff.; James Cardinal Gibbons, Faith of Our Fathers (Baltimore, Md.: John Murphy Co., 110th ed., 1917) 7장과 11장을 참조하라. 

				부록 3. 우상 숭배―“그리스도교를 타락게 한 것들 중 하나인 우상 숭배는 거의 모르는 사이에 슬그머니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이 같은 부패는 다른 이단 교리처럼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랬더라면 단호한 비난과 질책을 받았을 것이다. 시초부터 교묘한 변장을 통해 하나씩 점차적으로 들어왔다. 그 결과 교회는 효과적인 반대나 완강한 저항 없이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버렸다. 그것을 뿌리뽑고자 하였을 때 그 악은 너무도 깊이 뿌리박혀 있어서 제거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 숭배 경향과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높이려는 성향에서 연유되었음이 분명하다. …

				아로새긴 형상과 그림들이 처음 교회에 소개된 것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거나 다른 사람들의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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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신앙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에 얼마나 부응했는지는 의문이다. 이것은 한때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곧 헛일이 되고 말았다. 그림이나 아로새긴 형상을 교회에 들여옴으로 무지한 자의 마음을 밝혀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어둡게 하였으며, 예배자의 신앙심을 일으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타락시켰다. 그 일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 의도되었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분에게서 돌아서서 피조물을 경배하게 하는 일이 되었다.”―J. Mendham, The Seventh General Council, The Second of Nicaea, Introduction, pages iii-vi.

				우상 숭배를 확립하기 위해서 소집된 기원후 787년의 제2차 니케아 공의회(Councils of Nicaea) 공의회의 진행 절차와 결정 사항에 대한 기록을 알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Baronius, Ecclesiastical Annals, 1612 Antwerp ed., vol. 9, pp. 391-407; J. Mendham, The Seventh General Council, The Second of Nicaea; Ed. Stillingfleet, Defence of the Discourse Concerning the Idolatry Practiced in the Church of Rome (London, 1686); A Select Library of Nicene and Post-Nicene Fathers, second series, New York, 1900, vol. 14, pp. 521-587; C. J. Hefele, History of the Councils of the Church, From the Original Documents, b. 18, ch. 1, secs. 332, 333; ch. 2, secs. 345-352 (T. and T. Clark ed., 1896, vol. 5, pp. 260-304, 342-372)

				부록 4.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일요일 법령―기원후 321년 3월 7일,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반포된 휴업일(休業日)에 관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모든 법관과 도시의 주민들과 상인들은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에 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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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이다. 그러나 농촌의 주민들은 자유롭게 경작 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씨를 뿌리고 포도나무를 심는 일이 다른 날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흔하므로 적절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하늘이 주는 혜택을 잃어버릴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Joseph Cullen Ayer, A Source Book for An-cient Church History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913), period 1, div. 2, ch. 1, sec. 59 g pp. 284, 285.

				라틴어 원본은 the Codex Justiniani (Codex of Justinian), lib. 3, tit. 12, leg. 3. 가운데 들어 있다. 이 법령은 라틴어와 영어로 다음 책에 나타난다. Philip Schaff’s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vol. III, period 3, ch. 7, sec. 75, p. 380, footnote 1, and in James A. Hessey’s Bampton Lectures, Sunday, Lecture 3, par. 1, 3d ed., Murray’s printing of 1866, p. 58. See discussion in Schaff, as above referred to; in Albert Henry Newman, Manual of Church History (Philadelphia: American Baptist Publishing Society, printing of 1933), rev. ed., vol. I, pp. 305-307; and in Froom, The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Washington, D.C., 1950), vol. I, pp. 376-381.

				부록 5. 예언상 연대들―시간에 대한 예언과 관련된 예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은 연-일(year-day)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예언적 시간의 하루는 역사적 시간의 일 년으로 간주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열두 정탐꾼을 앞서 보내 탐사하도록 하였다. 정탐꾼들은 정탐하는 데 40일을 보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보고에 놀란 히브리인들은 올라가 약속의 땅 점령하기를 거절하였다. 그 결과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하셨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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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그 사십 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민 14:34). 미래의 시간을 계산하는 유사한 방법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지적되고 있다. 죄악에 대한 40년간의 형벌이 유다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 년이니라”(겔 4:6). 이 같은 연-일 원칙은 “2,300주야”(단 8:14)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단 7:25), “마흔두 달”(계 11:2; 13:5), “천이백육십 일”(계 11:3; 12:6) 그리고 “사흘 반”(계 11:9)과 같은 예언의 시간적 요소를 해석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적용된다.

				부록 6. 위조 문서들―오늘날 위조 문서라고 인정되는 것들 가운데서 콘스탄티누스의 기증서와 가짜 이시도리안 교령집이 제일 중요하다. New Schaff-Herzog Encyclopedia of Religious Knowledge, vol. III, art. “Donation of Constantine,” pp. 484, 485.

				본문에서 언급된 “거짓 저술들”에는 “가짜 이시도리안 교령집”을 비롯한 다른 위조 문서들이 포함되어 있다. 가짜 이시도리안 교령집은 클레멘스(기원후 88-97)로부터 이시도레 메르카토르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9세기의 한 수집물과 관련이 있는, 대 그레고리우스(기원후 590-604)에 이르기까지 초기 교황들에게 바쳐진 가짜 편지들이다. “가짜 이시도리안 교령집”이란 말은 15세기에 원전 비평이 대두된 이후 사용되었다.

				부록 7. 연옥―조지프 파 디 브루노 박사는 연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연옥이란 이 땅에서의 생애가 끝난 다음에 고통받는 상태를 이른다. 이곳은 영혼들이 지은 더러움과 죄, 그들이 받아야 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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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한 고통에 대해 용서를 받고 죽었으나 아직 지불해야 할 일시적 형벌의 빚을 지고 있는 영혼들이 한동안 머무는 곳이다. 혹은 가벼운 죄만 지은 영혼들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가는 곳이다.”―Catholic Belief, p. 196 (ed. 1884; imprimatur Archbishop of New York).

				부록 8. 면죄부―면죄부의 교리에 대한 상세한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Catholic Encyclopedia, art. “Indulgences,” vol. VII, pp. 783-789; A. H. Newman, A Manual of Church History (Philadelphia: The American Baptist Publication Society, 1953), vol. II, pp. 53, 54, 62을 참조하라.

				부록 9. 왈덴스인들 사이의 안식일― 왈덴스인들 가운데 제칠일 안식일을 준수한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15세기 중엽에 어떤 모라비아의 왈덴스인들을 심문한 종교 재판소 기록은 왈덴스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더불어 진정으로 안식일을 기념했”음을 밝혀 준다.―Johann Joseph Ignaz von Dollinger, Beitrae zur Sektengeschichte des Mittelalters (Contributions to the History of the Sects ofthe Middle Ahes), Munich, 1890, part 2, p. 661. 이 자료는 왈덴스인들의 제칠일 안식일 준수를 분명히 보여 준다.

				부록 10. 반(反)왈덴스인 칙령―1847년 인노첸시오 8세에 의해 반포된 교황의 반(反)왈덴스인 교서(이 교서의 원본은 캠브리지 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됨)는 Dowling’s History of Romanis, b. 6, ch. 5, sec. 62 (1ed., 1871)에 영어로 번역되어 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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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1. 위클리프―교황의 반(反)위클리프 교서의 원문과 영어 번역을 보기 위해서는 J. Dahmus, The Prosecution of John Wyclyf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52), pp.35-49와 John Fox, Acts and Monuments of the Church (London: Pratt Townsend, 1870), vol. III, pp. 4-13을 참조하라.

				캔터베리의 대주교와 에드워드왕과 옥스포드 대학교 총장에게 보내진 이들 교서의 요약을 보기 위해서는 Merle D’Aubigne, The 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the Sixteenth Century (London: Blackie and Son, 1885), vol. IV, div. 7, p. 93; August Neander, General History of the Christian Religion and Chruch (Boston: Crocker and Brester, 1862), vol. IV, pp. 146, 147; George Sergeant,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Dallas: Frederick Publishing House, 1948), p. 323; Gotthard IV. Lechler, John Wycliffe and His English Precursors (London: The Religious Tract Society, 1878), pp. 162-164; Philip Schaff,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New York: Chas. Scribner’s Sons, 1915), vol. IV, part 2, p. 317을 참조하라.

				부록 12. 콘스탄스 공의회―콘스탄스 공의회에 대한 주요한 자료는 Ulrich von Richental, Das Cncilium so zu Constanz gehalten ist worden. Augsburg, 1483 (Incun.)이다. “Aulendorf Codex”에 기초한 이 원문에 대한 최근의 흥미 있는 연구 결과는 The Spencer Collection of the New York Public Library, published by karl Kup, Ulrich von Richental’s Chronicle of the Council of Constance (New York, 1936)에 나타나 있다. 또한 H. Finke (ed.) Acta Concilii Constanciensis, vol. VI, VII; L. Mirbt, Quel-len zur Geschichte des Papsttums umd des Romischen Katholizismus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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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lman, History of Latin Christianity, vol. VII, pp. 426-524; Pastor, The History of the Popes (34 vols.), vol. I, p. 194 ff도 참조하라.

				콘스탄스 공의회에 관한 보다 최근의 출판물들은 K. Zahringer, Das Kardinal Kollegium auf dem Konstanzer Konzil (Munster, 1935); Th. F. Grogau, The Conciliar Theory as It manifested Itself at the Council of Constance (Washington, 1949); Fred A. Kremple, Cultural Aspects of the Council of Constance and Basel (Ann Arbor, 1955); John Patrick McGowan, d’Ailly and the Council of Constance (Washington: Catholic University, 1936)이다.

				얀 후스에 대해서는 John Hus, Letters, 1904; E. J. Kitts, Pope John XXIII and Master John Hus (London, 1910); D. S. Schaff, John Hus (1915); Schwarze, John Hus (1915)와 Matthew Spinka, John Hus and the Czech Reform (1914)를 참조하라.

				부록 13. 제수이트의 교의―이 결사 단체의 회원들이 개괄한 “제수이트”의 기원과 원칙과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Rev. John Gerard, S. J.가 편집하고 1902년 런던에서 the Catholic Truth Society가 출판한 Con-cerning Jesuits를 참조하라. 이 책에 따르면 “전(全) 제수이트 조직의 주요 동기는 전적인 순종의 정신이다. 성(聖) 이그나티우스는 기록하기를 ‘순종의 관계에 놓인 자들은 어디로 옮겨지든지, 어떤 식으로 취급되든지 자신을 내맡기되 마치 죽은 몸인 것처럼 또는 그것을 손에 쥐고 어느 길로 내딛든 그가 원하는 대로 봉사하는 노인의 손에 들린 지팡이처럼 그들의 상급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움직이고 지시를 받도록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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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mtesse R. de Courson, in Concerning Jesuits, p. 6.

				부록 14. 종교 재판소―로마 가톨릭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The Catholic Encyclopedia, vol. VIII, art. “Inquisition,”by Joseph Blotzer, p. 26 ff.와 E. Vacandard, The Inquisition: A Critical and Historical Study of the Coercive Power of the Church (New York: Longmans, Green, and Company, 1908)을 참조하라.

				비가톨릭 교도들의 견해를 알기 위해서는 Philip van Limborch, History of the Inquisition; Henry C. Lea, History of the Inpuisition in the Middle Ages, 3 vols.을 참조하라.

				부록 15.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 ―프랑스 국민이 성경과 성경을 신봉하는 종교를 거절한 그 광범위한 결과에 대해서는 H von Sybel,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b. 5, ch. 1, pars. 3-7; H. T. Buckle, History of Civilization in England, chs. 8, 12 (New York ed, 1895, vol. I, 364-366, 369-371, 437, 540, 541, 550); Blackwood’s Amgazine, vol. 34 No. 215 (November, 1833, p. 739) J.G Lorimer, An Historical Sketch of the Protestant Chruch in France, ch. 8, Pars. 6,7을 참조하라.

				부록 16. 성경을 금지하고 폐지시키려는 노력들―알비젠스들을 박멸하려는 운동이 일어날 무렵 개최된 툴루스 공의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평신도들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복사해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성경을 소유한 것으로 입증된 사람들의 거주지는 가장 비천한 헛간일지라도 심지어 지하의 은신처일지라도 완전히 소탕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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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러한 사람들은 숲이나 동굴 속에서라도 찾아낼 것이며,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엄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Concil Tolosanum, Pepe Gregorius IX, Anno chr. 1229. Decrees 14, 2. 이 공의회는 알비젠스들을 박멸하려는 때에 개최되었음을 기억하라.

				“이 유해물(성경)이 그처럼 확대되었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목사를 임명하기에 이르렀으며 심지어 어떤 전도자들은 복음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파괴하기까지 하였다. …성경으로 설교하고 설명하는 것이 평신도들에게는 전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Acts of Inquisition, Philip van Limborch, History of the Inquisition, ch. 8.

				1415년에 있은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위클리프는 사후(死後)에 캔터베리의 아룬델 대주교가 보낸 권고에 따라 “성경을 그의 모국어로 새롭게 번역한 유해하고 비열한 가증스러운 이교도”라는 정죄를 받았다.

				로마 가톨릭교회에 의해 가해진 성경에 대한 반대는 수 세기 동안 계속되었으며 특별히 그 같은 반대가 증가한 것은 성서 공의회의 성공 때문이었다. 1864년 12월 8일에 교황 비오 9세는 그의 회칙(回勅)인 콴타쿠라(Quanta cura)에서 각기 다른 열 개의 제목하에 80가지의 오류를 밝힌 교서 요목을 발표했다. 비밀 결사회, 성서공회…이 같은 종류의 염병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박멸해야 한다.”

				부록 17. 공포 시대―프랑스 대혁명의 역사에 대한 간결하면서도 신빙성 있는 입문서를 보기 위해서는 L. Gershoy, The French Revolution (1932)와 G. Lefebvre, The Coming of the French Revolution (Princeton, 1947)와 H. von Sybel,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4 vols. (1869)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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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Moniteur Officiel은 대혁명 당시의 정부 문서이다. 이것은 중요한 자료로서 의회가 취한 행동들에 대한 실제적인 설명과 서류들의 전문(全文)을 담고 있다. 이것은 재발행되었다. 또한 A. Aulard, Christianity and the French Revolution (London, 1972)과 W. H. Jervis, The Gallican Church and the Revolution (London, 1882)을 참조하라.

				부록 18. 대중과 특권 계급―대혁명 전에 프랑스에 만연해 있던 사회 상태에 대해서는 H. von Holst, Lowell Lectures on the French Rev-olution, lecture 1과 Taine, Ancient Regime과 A. Young, Travels in the France를 참조하라.

				부록 19. 보복―프랑스 대혁명의 응보적인 성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더 알기 위해서는 Thos. H. Gill, The Papal Drama, b, 10과 E. de Pressense, The Church and the French Revolution, b.3, ch. 1을 참조하라.

				부록 20. 공포 시대의 잔학 행위―M.A. Thiers,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New York ed., 1890, tr. by F. Shoberl, vol, 3, pp.42-44; 62-74, 106; F.A. Mignet, History of the French Revolution, Bohn ed., 1894, ch. 9 par. 1; Sir Archibald Alison, History of Europe, From the Commencement of the French Revolution to the Restoration of the Bourbons, vol. 1, ch. 14 (New York ed., 1872, vol 1, pp 293-312)를 참조하라.

				부록 21. 성경의 반포―영국 해외 성서공회의 월리암 캔턴에 따르면 1804년에 “원고 형태든 인쇄물 형태든 모든 나라에서 번역되어 현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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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의 성경은 전부 4백만 부 이상이 되지 않았다. …이 4백만 부가 기록된 각종 언어들은 이미 사어(死語)가 된 Moeso-Gothic of Ulfilas와 Anglo-Saxon of Bede어를 포함에서 약 50개어로 추정된다.”―What Is the Bible Society? p.23(rev. ed.,1904).

				미국 성서공회는 1816년부터 1955년까지 신구약 합본과 낱본 형태로 4억 8,114만 9,365부를 배포한 것으로 기록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영국 해외 성서공회는 성경전서와 쪽 복음 형태로 6억 부 이상의 성경을 배포하였다. 미국 성서공회는 1955년 한 해 동안 신구약 합본과 낱본을 합쳐 도합 2,381만 9,733부를 배포하였다.

				부록 22. 해외 선교―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선교 활동은 1000년경에 거의 사라졌다. 종교 개혁 시대에는 초기 예수회의 활동을 제외하고 해외 선교가 거의 없었다. 경건의 부흥은 소수의 선교사를 배출하였다. 18세기 모라비아 교회의 활약은 뛰어났으며 영국에서 조직된 선교 단체들이 북미의 식민지에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해외 선교 활동의 대부흥은 “마지막 때”(단 12:4)인 1800년경에 시작된다. 1792년에는 침례교회 선교회가 조직되어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파견되었다. 1795년에는 런던 선교회가 조직되었으며, 1799년에는 또 다른 선교회가 조직되었는데, 그것은 1812년 교회 선교회가 되었다. 그 직후 웨슬리 감리교 선교회가 조직되었다. 미국에서는 1810년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그해에 아도니람 저드슨이 캘커타에 파견되었다. 그는 이듬해 미얀마(버마)로 가서 개척하였다. 1814년에는 미국 침례 선교연합회가 조직되었다. 장로교 해외 선교위원회는 1837년에 결성되었다.

				“1800년에…생겨난 압도적인 수의 그리스도인들은 1500년 이전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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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후손들이었다. …19세기에 이르러 그리스도교가 크게 확장되었다. …역사상 그리스도인들의 운동이 그처럼 많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 운동은 서유럽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활력에 힘입어 19세기에 선교 활동이 활성화되었고 그리스도교는 양적으로나 그 영향력에 있어서 크게 발전하였다.”―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the Expansion of Christianity, vol. IV. The Great Century, A.D 1800-A.D. 1914 (New York: Harper and Bros., 1914, pp 2-4.

				부록 23. 리스본 대지진 - 엘렌 화잇이 1888년 이 사건을 처음 기록한 이후 다른 지진들이 더 큰 규모로 발생하고 더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을 수도 있다(1755년 이전에는 지진에 대한 과학적인 기록이 없음). 그러나 여전히 리스본 대지진은 근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물리적인 피해뿐 아니라 그로 인해 철학적, 신학적, 문화적인 심오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부록 24. BC 457년- 유대인들의 계산에 의하면 아닥사스다왕 제7년 제5월(Ab)은 기원전 457년 7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이다. 왕의 칙령은 에스라가 그해 가을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후에 발표되었다. 기원전 457년이 아닥사스다왕 제7년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S. H. Horn and L. H. Wood, The Chronology of Ezra 7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n., 1953); E. G. Kraeling, The Brooklyn Museum Aramaic Papyri (New Haven or London, 1953), pp. 191-193; The Seventh-day Ad-ventist Bible Commentary (Washington, D.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ociation, 1954), vol. 3, pp. 97-110.을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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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5. 오토만 제국의 멸망―종교 개혁 시대를 통하여 튀르키예는 유럽의 그리스도교국들에게 계속적인 위협이 되었다. 개혁자들의 저술은 오토만의 세력을 종종 정죄하였다. 그리스도인 저술가들은 미래 사건들에 있어서 튀르키예의 역할을 주목하였고 그 세력이 쇠퇴할 것을 미리 내다보았다.

				조사이어 릿치는 여섯째 나팔의 일부인 “연월일시”에 대한 예언을 1840년 8월에 튀르키예의 독립이 끝난 일에 적용시켰다. 유라이어 스미스가 쓴 책 The Prophecies of Daniel and the Revelation, rev. ed. of 1944는 pp. 506-517에서 이 예언에 대한 예언적 시간을 논하고 있다.

				부록 26. 승천 예복―재림 신도들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기 위해 승천을 위한 옷을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재림을 전파하는 사업을 비난하던 자들이 조작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신속하게 유포되어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신중하게 조사한 결과 거짓임이 드러났다.

				승천 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철저하게 반박한 내용을 보려면 Francis D. Nichol, Midnight Cry (Washington, D. 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n., 1944), chs. 25-27, and Appendices H-J. See also LeRoy Edwin Froom, Prophetic Faith of Our Fathers (Washington, D. C.: Review and Herald Publishing Assn., 1954), vol. 4, pp. 822-826.을 참조하라.

				부록 27. 삼중 기별―요한계시록 14장 6~7절은 첫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를 예언하고 있다. 그리고 선지자는 “또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셋째가 그 뒤를 따”랐다고 계속해서 말한다. 여기에 쓰인 “뒤를 따라”라는 말은 “함께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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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다”, “동행하다”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또한 “동반하다”라는 뜻이다. 이 말은 마가복음 5장 24절에 쓰인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다. 이 말은 또한 구속함을 입은 십사만 사천 명에 대해서도 쓰였는데 거기에는 “어린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계 14:4)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두 곳을 보면 여기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곧 “같이 간다”, “함께 간다”라는 뜻임이 분명하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따르는”이라는 말은 동일한 헬라어이다. 그 말의 설명에는 “그들과 함께 갔다”로 되어 있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8~9절의 사상이 단순히 둘째와 셋째 천사가 시간의 여유를 두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갔다는 뜻임을 알게 된다. 세 천사의 기별은 하나의 삼중 기별인 것이다. 

				부록 28. 로마 주교의 최상권―로마 주교가 참람되게 주장하는 지상권에 대한 주요 실례들을 알기 위해서는 James Cardinal Gibbons, Faith of Our Fathers (Baltimore: John Murphy Co., 110th ed., 1917), chs. 5, 9, 10 and 12를 참조하라.

				부록 29. 에티오피아 교회와 안식일― 최근까지 에티오피아의 콥트 교회는 제칠일 안식일을 지켰다. 에티오피아인들은 또한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도 지켰다. 제칠일 안식일의 준수는 현대의 에티오피아에서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에티오피아의 종교일에 대한 목격담을 보기 위해서는 Pero Gomes de Teixeira, The Discovery of Abyssinia by the Por-tuguese in 1520 (Translated in English in London: British Museum, 1938),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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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father Francisco Alverez, Narrative of the Portuguese Embassy to Abyssinia During the Years 1520-1527, in the Records of the Hakluyt Society (London, 1881), vol. 64, pp. 22-49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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